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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

조법종*1)

I. 서론

전주정신의 파악은 전주권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이 만들어낸 정체성을 통해 그 정신이 추출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역사의 성

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각 시기별 특성과 내용을 연결 지어 전주정신

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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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라 9주 5소경

II. 전주지역의 역사적 공간 개관

전주의 역사공간

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전주라는 공

간이 만들어진 통

일신라시기의 내용

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신라는 통일

이후 685년(신문왕 

5) 전국을 9주 5소

경 체제로 편제하

였다. 그 과정에서 

전주는 현재 호남

지역의 중심지역으

로 자리하게 되었

다.

즉, 전주 지역은 6

85년 익산지역의 고

구려유민 반란 진압 후 이들을 남쪽지역으로 옮기며 설치한 행정거점인 완

산주(完山州)이다.2) 즉, 백제의 완산지역에 익산지역 보덕국 대문의 반란

을 진압하고 고구려유민을 남지로 이치하면서 설치된 곳으로 백제고지의 

다른 중심 권역이었다. 

그리고 757년(경덕왕 16)에는 이를 중국식 명칭으로 바꾸었으며, 혜공

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685). “五年春復置 完山州 以 龍元 為揔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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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에 옛 명칭을 복구시키는 등 각 시기별로 사정에 따라 이름이 바뀌

기도 했다. 그런데 그 체제를 알 수 있는 삼국사기 경덕왕 16년(757) 12월

조를 보면, 구체적인 편제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벌주를 상주(尙州)로 고쳐 주1, 군10, 현30을 소속시키고,

삽량주를 양주(良州 또는 梁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2, 현34를 소속

시키고,

청주를 강주(康州)로 고쳐 주1, 군11, 현27을 소속시키고,

한산주를 한주(漢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27, 현46을 소속시키고,

수약주를 삭주(朔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1, 현27을 소속시키고,

웅천주를 웅주(熊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3, 현29를 소속시키고, 

하서주를 명주(溟州)로 고쳐 주1, 군9, 현25를 소속시키고,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고쳐 주1, 소경1, 군10, 현31을 소속시키고,

무진주를 무주(武州)로 고쳐 주1, 군14, 현44를 소속시켰다"3) 

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주라는 명칭은 통일신라의 광역 행정구

역 명칭이며 그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완산주 즉 전주에 편제된 행정지역을 보면 즉, 전주에 속한 주1, 소경1, 

군10, 현31의 내용을 보면 완산, 두이현, 구지산현, 고산현, 남원, 대시산

군, 정촌현, 빈굴현, 야서이현, 고사부리군, 개화현, 흔량매현, 상칠현, 진

내군, 두시이현, 물거현, 적천현, 덕근군, 가지나현, 지양초현, 공벌공현, 

시산군, 감물아현, 마서량현, 부부리현, 벽골군, 두내산현, 수동산현, 내리

아현, 무근현, 도실군, 력평현, 돌평현, 금마저군, 소력지현, 알야산현, 간

소저현, 백해군, 난진아현, 우평현, 임실군, 마돌현, 거사물현4)으로 현재

의 전라북도지역과 거의 같은 공간적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전주

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6年(757). “冬十二月攺 ..... 完山州 為全州 

領州一小京一郡十縣三十一”

4)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百濟. ｢완산주의 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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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려 5도 양계와 12목

시, 완주군, 김제시, 남

원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무주군, 진안

군, 논산시, 금산군, 익

산시, 군산시, 장수군 

등지로 위치가 비정되

고 있다.5) 즉, 전주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은 

현재의 전라북도와 충

남지역일부(논산, 금

산)까지를 포괄한 광

역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삼국사

기』에 나타난 ‘전주’

라는 역사공간을 설정

할 때는 현재의 전라

북도 공간이 일차적인 

역사공간으로 설정되

게 된다. 

한편, 전주는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왕도로 위치하였다가 고려가 통일

한 이후 고려시대 전주는 ‘전주목’으로 위치하고 있다. 즉, 성종 2년(983)

에 전국의 주요거점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앞서 전주는 12목의 하나로 전

라도 지역의 나주목, 승주목과 함께 중심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이

때 전주목에 속한 지역은 금마군, 낭산현, 옥야현, 진안현, 우주현, 고산현, 

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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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제현, 마령현, 여양현, 이성현, 함열현으로6) 앞선 영역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진안, 완주 일대를 포괄하는 공

간이었다.

이 같은 전주의 공간은 조선시대가 되면 좀 더 축소되어 재조정된다.

전주부(全州府) 

동으로 진안현(鎭安縣)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임피현(臨陂縣) 

경계까지 74리, 금구현(金溝縣) 경계까지 19리, 남으로 금구현(金溝

縣) 경계까지 38리, 임실현(任實縣) 경계까지 42리, 북으로 익산군(益

山郡) 경계까지 37리, 여산군(礪山郡) 경계까지 61리, 고산현(高山縣) 

경계까지 40리, 서울로부터는 5백 16리가 된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완산이며 비사벌(比斯伐), 또는 비자화

(比自火)라고도 한다. 신라 진흥왕 16년에 완산주를 두었다가 동왕 26

년에 주를 폐지하고, 신문왕 때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였다. 경덕왕 15

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9주를 완비하였다. 효공왕 때 견휜이 여

기에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라 하였다. 고려 태조 19년에 신검을 토벌하

여 평정하고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하였다가 23년에 다시 전주라 

하였다. 성종 12년에 승화절도안무사(承化節度安撫使)라 하였고, 14년

에 12주에 절도사를 두고 순의군(順義軍)이라 하여 강남도(江南道)에 

예속시켰다. 현종 9년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로 승격하였다가 

뒤에 다시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 4년에 원 나라 사신 야

6) 高麗史 卷57 志 卷11  地理2 「全羅道 全州牧」. 

    “本百濟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 威德王元年, 爲完山州. 十一年, 州廢. 

義慈王十九年, 新羅與唐將蘇定方, 滅百濟, 遂有其地. 眞興王十六年, 改今名, 二

十六年, 州廢. 神文王四年, 復置完山州, 景德王十五年, 又稱全州. 

    後甄萱, 立都於州, 太祖滅之, 改安南都護府. 二十三年, 還爲全州. 成宗十二年, 

稱承化節度安撫使, 十四年, 置十二州節度使, 號順義軍, 屬江南道. 顯宗九年, 陞

安南大都護府. 十三年, 又名全州. 恭愍王四年, 以囚元使埜思不花, 降爲部曲. 五

年, 復爲完山府. 別號莞山【成廟所定】, 又號甄城. 有新倉津. 屬郡一, 縣十一. 

領知事府一, 郡一, 縣令官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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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시대 전주(전주읍+전주군)와 1935년 이후 전주와 완주군 

분리행정구역도

사불화(埜思不花)를 가둔 일 때문에 부곡(部曲)으로 강등하였다가 5년

에 다시 완산부라 하였다. 본조(本朝) 태조 원년에 임금의 고향이므로 

완산유수부(完山留守府)로 승격시켰고, 태종 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세조 때에 진(鎭)을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 전주부) 

상기 사료에 나타난 사방경계의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전주부의 공간

적 범위는 현재의 전주시, 완주군 지역으로 축소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1935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의 지방세력을 약화

시키려는 목적인 읍군분리화 정책으로 전주읍과 전주군을 이질적인 존재

로 나누어 전주읍과 완주군으로 분리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공간적 분할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주라는 역사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라시대 현재의 

전라북도지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공간 ‘전주’에서 고려, 조선을 거치며 

공간적 축소화가 진행된 전주목, 전주부등의 공간을 감안한 인식과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_13

Ⅲ. 한국사 전개 속에 나타난 전주

1. 고조선, 마한, 백제 역사와 익산 - 전주권역

우리나라 역사 전개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주로 포괄된 지역적 개

념을 그 이전시기까지 소급해보면 호남지역의 중심지역은 익산과 전주로 

대표된다. 지리적으로 이 일대지역은 익산의 미륵산을 기점으로 전주의 

모악산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로 포괄된 말발굽모양의 형태로 그 사이에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일종의 분지형태의 지역이다. 이 같은 모습은 

산과 강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역중심의 독특한 지도인 대동여지도에 뚜

렷하게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역사내용을 정

리해보면 이곳은 한국고대문명의 요람지역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지로서 한국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7)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곳은 금

마지역부터이다. 즉, 고조선 준왕(準王)의 망명지로 이곳이 역사의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고조선은 일반적으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

선 등 삼조선으로 나뉘어 존재한 것으로 전통사서는 구분하고 있다.8) 이 

7) 익산 미륵산에서 전주 모악산으로 연결된 공간은 한국 청동기문화의 중심권역

중 하나로 최근 익산 및 전주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청동용범 및 각종 선사유

적에 의해 그 면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金善基․崔完奎․金鍾文, ｢益山郡 文

化財地表 調査報告書｣, 마한․백제문화 9(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

소, 1986); 이상균, 전북지역의 고고학(전주대학교출판부, 2011).]  

8) 고조선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은 三國遺事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조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함께 기록하고 있

으며 ｢위만조선｣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편, 帝王韻紀에
서는 ｢前朝鮮｣이란 항목에서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後朝鮮｣

항목에서 箕子에 의한 조선을 언급하여 후속하는 衛滿朝鮮과 함께 三朝鮮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조선시

대 전통사서에 유지되고 있다. [조법종, 이야기 한국고대사(청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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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이른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기원전 194년경 위만이 

일으킨 정변으로 쫓겨난 후 좌우 궁인을 이끌고 망명한 곳으로 고려사
지리지 이후 모든 전통지리지들이 현재의 금마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서,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패망하자 좌우

궁인(左右宮人)을 데리고 한(韓)에 망명하여 한왕(韓王)이 되었다고 기술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후한서 동이열전 한조에서,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이 수천 명을 데리고 마한을 공격하여 부수고 한왕이 되었다고 하여, 

준왕 집단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 지역을 마한이라고 구체화시켜 놓았

다.

이러한 준왕남래설은 13세기 말 삼국사기와 제왕운기에 이르러, 

준왕이 옮겨와 입도한 마한의 지역이 금마군, 즉 전라도 익산지역이라고 

더욱 사실화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익산이 마한의 국읍(國邑), 

즉 마한국(馬韓國)으로 인식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준

왕남래설은 조선 후기에 더욱 발전하여, 17세기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  
이후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이라는 틀로 종합되었다.9) 삼한정통론은 

준왕의 전라도 익산 도래를 매개로 고대사의 정통이 기자조선(箕子朝鮮)

으로부터 남쪽의 마한으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정통론적 인식이다. 조선 

후기 삼한사 인식에서 삼한정통론은 역사지리 고증과 함께 하나의 큰 흐

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대사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10) 또한 

이 같은 인식이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역사적 밑바

탕이 되었다. 

물론 근래의 논의는 준왕의 남래 지역에 대해 전통적인 익산설에서 벗

9) 金貞培,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史硏究 13, 1976; 韓國

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고려대 출판부, 1986) 참조.

10) 박대재, ｢삼한의 기원과 국가형성｣, 한국고대사입문1(증보판)(신서원, 201

0); 문창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硏究 62(한국고대사학회, 2011), 79∼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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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경기 광주 경안,11) 충남 직산,12) 홍성 금마,13) 강화도,14) 충남 내포

지역,15) 전북 김제ㆍ전주16) 등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으나 전통지리서에 

나타난 익산지역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로서 전통적 역사관의 기축

이 되었다. 물론 이지역이 익산, 구체적으로는 금마일대로 지목되고 있지

만 전주지역으로 파악되는 광역적 공간의 핵심인 익산-전주지역이란 점

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고조선 준왕의 남래 이후 금마일대는 마한 54국 중 건마국(乾

馬國)이 이곳에 있었으며, 백제 무왕에 의한 마지막 천도 예정지(또는 별

도)로서 자리 잡았다. 

한편, 백제의 지역거점 가운데 익산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기

존 논고들을 통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다.17) 특히, 무왕의 익산천도18) 

가능성을 중심으로 별도설19), 별부설20), 신도설21) 등 다양한 논의 속에

11) 李丙燾, 韓國古代史硏究(수정판)(박영사, 1985), 252∼253쪽.

1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韓國學報 2∼3(일지사, 1976).

13) 千寬宇, 古朝鮮史ㆍ三韓史硏究(일조각, 1989), 172쪽, 318∼321쪽.

14) 成周鐸, ｢馬韓ㆍ初期百濟史에 對한 歷史地理的 管見｣, 馬韓ㆍ百濟文化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7), 155쪽.

15) 李基東, ｢馬韓史 序章-西海岸航路와 馬韓社會의 黎明-｣, 馬韓文化硏究의 諸

問題(원광대학교 마한ㆍ백제문화연구소, 1990), 119∼125쪽.

16) 徐毅植,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 歷史敎育 114(역사학회, 201

0), 269쪽.

17) 익산천도문제를 비롯한 논의는 다음자료 참조.

    이도학,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일지사, 2010). 

18) 황수영, ｢백제 제석사지의 연구｣, 백제연구 4(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3); 송상규, ｢왕궁평성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7(충남대학교 백제연구

소, 1976); 金三龍, ｢百濟의 益山遷都와 그 文化의 性格｣, 馬韓百濟文化 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19) 이병도, ｢서동설화에 대한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76).

20)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의 익산｣, 한국고대사연구 21(한국고대사학회, 200

1).

21) 조경철, ｢백제 무왕대 신도건설과 미륵사, 제석사 창건｣, 백제문화 39(공주

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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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익산의 백제사에서의 중요성은 수도 사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22) 이 같은 공간은 익산-전주를 포괄하며 백제의 후기 중

심지역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금마지역은 백제 무왕에 의해 수도에 준하는 새로운 도시와 관련

체계가 갖춰진 곳으로 백제붕괴 후 백제부흥전쟁의 군사적 중심으로 기

능하지는 않았지만 백제 부흥군의 전략적 행동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 곳

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군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백제이래의 주요 거점

으로서의 공간적 성격은 나당전쟁시 신라에 의해 고구려부흥군의 거점으

로 활용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즉, 지역방어를 위한 군사적 공간 즉, 

나성이나 주요 거점 산성보다는 개활공간의 사찰, 왕궁 등 국가적 종교의

례적 성격의 거점인 금마일대는 백제부흥군의 전술적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같이 익산지역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방어기능이 취약한 

곳으로 자체적인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백제의 사비도성과 연

결되는 교통의 요충으로서 의미가 부각된다.23)

한편, 익산지역의 교통거점으로서 성격과 신라와의 군사적 관계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존의 5부 5방에서 6부 5방으로 왕경 세력화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익산 세력이 왕실과 결합되었을 것24)으로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륵사석탑 사리봉안기 내용분석과정에서 익산

경영의 중심자인 선화공주를 신라출신이 아닌 익산출신으로 보기도 한

다.25) 이같이 익산-전주로 연결되는 공간은 고조선과 마한, 백제로 연결

22) 백제사에서 익산지역의 중요성 및 천도관련 논의 등은 본고 논의전개의 전제

적 요소이나 관련 논의는 생략하고 진행코자 한다. 

23) 이도학,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설의 검토｣, 익산문화권연구의 성과와 과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3).

24) 장미애, ｢무왕의 세력기반으로서 익산의 위상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0

(한국고대사학회, 2010), 167-173쪽.

25) 김수태, ｢백제무왕대의 대신라관계｣, 백제문화 42(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

구소, 2010), 76-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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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사전개의 내용을 포용한 공간이었다.

2. 가야와 전주

전주 지역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벌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사벌

이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지역의 옛 명칭으로 창녕과 전주지역에 동일

한 고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키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

문에 이는 삼국사기 기록자의 오류로 이해되었다. 

16년 봄 정월에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를 설치하였다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전주는 본래 백제의 완산이었다. 진흥왕 16년(555)에 주를 삼았다. 

진흥왕 26년(565)에 주를 폐했으며, 진흥왕 5년(685)에 다시 완산주

를 설치했다. 경덕왕 16년(757)에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

른다. 영현(領縣)은 3개이다.     (三國史記 卷36 雜志5 地理三 新羅)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존의 삼국사기 오류설로 보는 논의에 대해 백

제가 서기 4세기 후반경 근초고왕 때에 가야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였고 그때 가야지역에 백제의 군령(軍令), 성주(城主)가 배치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파악하는 입장이 제시되

었다.26) 즉, 백제세력이 가야로 진출하였고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

재의 전주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

26) 李康來, ｢百濟 ｢比斯伐｣ 考｣,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탐구당, 1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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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사벌을 가지고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입장을 감

안한다면 전주지역의 옛 지명으로 존재한 비사벌이란 명칭이 이 같은 역

사적 연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전주지역의 역사성이 다양한 문화적 

연계 고리로 설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즉, 전주지역에는 가야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공유되는 역사적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삼국통일 전쟁기 고구려 망명인, 유민과 전주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에서 고구려유민들이 대

거 이동하여 고구려적 역사전통이 계승된 역사경험을 보유한 공간이다.

고구려와의 연결은 전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즉, 완산주 설치 이전에 

고구려 승려 보덕이 망명하여 터를 잡은 곳이란 점이다. 이같이 전주지역

은 고구려 승려 보덕의 망명지이자 보덕국 반란 진압 후 사민된 고구려유

민들이 관여된 거점지역이란 점에서 기존의 백제유민과 함께 고구려유민

들이 연결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먼저 전주와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내용은 고구려 승려 보덕

(普德)이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에서 하루밤새 전주 고달산(高達

山)으로 날아왔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27) 

그때 보덕화상은 반룡사에 있으면서 좌도(左道)가 정도(正)에 맞서

면 국운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여 여러 차례 [왕에게] 간했으나 듣지 

27) 정선여,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호서사학회, 

2010); 배재영, ｢보덕(普德) 전승에 관한 시론적 검토｣, 백제학보 3(백제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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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에 [그는] 신통력으로 방장(方丈)을 날려 남쪽의 완산주[지

금의 전주이다.] 고대산(孤大山)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곧 영휘(永徽)

원년(650) 경술 6월이었다. [또 본전(本傳)에서는 건봉(乾封) 2년 정

묘 3월 3일(667)이라고 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

였다. 총장(總章) 원년 무진(668)에 나라가 망했으니, 경술년과는 19

년의 간격이 있다. 지금 경복사(景福寺)에 비래방장(飛來方丈)이 있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상은 ≪국사(國史)≫이다.     

(三國遺事 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덕의 망명시기이다. 보덕 관련기록에 보덕

이 전주지역으로 이동한 시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28) 삼국유사
는 보덕의 이암(移庵) 시기를 영휘(永徽) 원년 경술(650) 6월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서는 건봉(乾封) 2년(667) 정묘 3

월 3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삼국유사는 국사 내용을 중심

으로 보덕관련 기록을 수록한 것에 대해 이규보의 기록은 현재는 전하지 

않는 최치원의 기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두 기록내용을 대비하면 다음

과 같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사29)에서는 650년 보덕

이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삼국유사도 같은 내

용을 전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650년을 망명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650년은 보덕이 고구려 반룡사에서 남하하여 고대산에 도착한 시점이

고 667년은 경복사가 완공되어 이주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이해30)하거나 

667년을 강조한 것은 최치원이 보덕의 이주와 고구려멸망을 연결하려는 

28) 鄭善如, 고구려 불교사 연구(서경문화사, 2007).

2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10 寶臧王. “九年夏六月, 盤龍寺 普德和尙以國家

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 孤大山”

30) 노용필, ｢보덕의 사상과 활동｣, 한국상고사학보 2(한국상고사학회, 1989); 

정병삼, ｢보덕의 불교와 7세기 삼국사회｣, 보덕화상과 경복사지(신아출판사, 

2003); 鄭善如, 고구려 불교사 연구(서경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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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되었다.31)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구려 승려가 현재의 전주지역에 종교적 망명을 

단행하여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특

히, 이를 계기로 고구려유민들이 대거 익산-전주권역 즉, 금마지역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다.

즉, 신라는 군사적 거점으로서는 취약하지만 과거 안승집단의 근거지

였던 고구려의 한성과 같은 부도(副都) 성격을 갖는 전주-익산 지역을 고

구려유민의 체류공간으로 활용하여 고구려부흥세력이 군사적으로 독립

화되는 것도 막고 이 일대의 백제세력이 상호 연결되거나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을 활용하였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신라와 당의 전쟁이 종료되자 이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보덕

국왕 안승을 경주로 옮겨 살게 하는 등 세력해체를 도모하였다. 이에 고

구려유민들이 신문왕 4년(684)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는 진압작전을 진행

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륵산과 모악산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심거점

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 5년(685) 완산주와 남원소경을 세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이때 완산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을 유지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경덕왕 

16년(757) 전국을 9주 5소경체제로 개편하면서 완산주를 전주로 개명하

였다. 이때 명칭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일환으로 고유지

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全’의 뜻이 “온전할 

‘전’”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으로 이해

된다. 

31) 김주성,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이주｣, 韓國史硏究 121(한국사

연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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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신라 완산주 설치와 미륵신앙의 중심

신라는 685년 전주지역에 완산주를 설치하여 9주 5소경체제를 구축하

였다.

한편, 보덕 등 고구려 망명인이 이주한 전주지역은 앞서 보았듯이 안승 

등 고구려유민들이 익산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전주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보덕국 세력들이 신라에 대해 반

란을 일으킨 후 다시 신라에 의해 옮겨진 곳이었다. 

그리고 익산지역의 미륵사로 대표되는 미륵신앙의 구심력은 백제붕괴

와 이 지역에 설치된 보덕국의 반란 및 신라에 의한 해체, 지역민의 사민 

등에 의해 더 이상 구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악산의 금산사로 미륵신

앙의 중심축이 이동되었다. 

이 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전주

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진표(眞表)는 백제이래

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

지하였다. 

진표는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660)한 후 약 60년이 지난 718년(또는 

734)에 전라도 만경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내말(眞乃末), 어머니는 

길보랑(吉寶娘)이며 성은 정(井)씨라고 한다. 금산사를 중창한 진표에 대

한 전기는 현재 3종류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988년 찬영(贊寧)이 찬술

한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실린 ｢당백제국금산사진표전(唐百濟國金山

寺眞表傳)｣, 1197년 영잠(瑩岑)이 지어 1199년 발연사(鉢淵寺)에 세운 ｢

발연수 진표율사 진신골장입석비명(鉢淵藪 眞表律師 眞身骨藏立石碑銘)

｣, 일연이 찬한 ｢진표전간(眞表傳簡)｣등32)이다. 

이들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송고승전에서 진표를 ｢백제국금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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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百濟國金山寺眞表傳)｣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백제유민

세력을 대표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33) 

종래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된 진표에 대한 연구는 점찰참회교법

(占察懺悔敎法)의 수행자로서 독자적인 점찰교법(占察敎法)을 창안했으

며,34) 신라 왕경에서 활동한 태현(太賢)과 대비시켜 지방에서 활동한 법

상종(法相宗) 승려로 보기도 한다.35) 한편, 사회사상적으로 진표는 백제

유민으로 반신라적(反新羅的) 이상국가 건설을 주도한 자로,36) 그의 미

륵신앙을 신라 말 농민봉기,37) 나아가 견훤이나 궁예의 반신라 움직임과 

관련지어 보기도 한다.38) 즉 진표에 대한 연구는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의 

두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반신라성이 강조되었다. 

이같이 전주지역은 과거 백제의 땅에 살던 백제유민들과 신라의 정치

적 목적에 의해 이주해온 고구려유민들이 신라에 의해 행정적으로 재편

되어 형성된 공간이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인적 구성도 삼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역사공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

은 한국인의 얼굴을 연구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주목된다. 즉, 한국인

의 얼굴 특징을 연구한 조용진 교수는 전국의 얼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2) 金南允,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論叢 78(국사편찬위원회, 1997). 

33) 李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佛敎史硏究(一潮閣, 1986).

34) 金煐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硏究｣, 佛敎學報 9(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소, 1972); 金煐泰, 新羅佛敎硏究(民族文化社, 1987); 蔡印幻, ｢新

羅 眞表律師 硏究(Ⅰ)｣, 佛敎學報 23(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6)；

蔡印幻, ｢新羅 眞表律師 硏究(Ⅱ)｣, 佛敎學報 24(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

소, 1987)；蔡印幻, ｢新羅 眞表律師 硏究(Ⅲ)｣, 佛敎學報 25(동국대학교 불

교문화연구소, 1988).

35)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下)-甘山寺 彌勒菩

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歷史學報 62∼63(역사학회, 

1974)； 金南允, 新羅 法相宗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36) 李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佛敎史硏究(一潮閣, 1986).

37) 趙仁成,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 82(진단학회, 1996).

38) 尹汝聖, 新羅 眞表와 眞表系 佛敎 硏究(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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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들의 얼굴형태가 의외로 북방계형이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39) 그 이유가 앞서 말한 고구려유민의 대거 전북지역 이주에 있

다는 사실과 연관된다고 본 조 교수는 광개토왕 형상을 제작할 때 전라북

도 출신 대학생들의 얼굴도 참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 

특히, 익산-전주권이 고구려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형질적으로도 

깊게 연결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5. 후백제 왕도 전주

신라 51대 왕인 진성여왕(887∼897) 때 국정의 문란과 흉년으로 기근

까지 들게 되니 백성이 유리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민심이 동요되

고, 지방의 여러 주군에서는 조세를 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

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

미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에서 시행될 수 없었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명

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

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성여왕 3년(889)에 이르러서는 신라가 전면적인 

내란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역이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

은 후백제왕 견훤의 전주정도를 통해 전주가 후백제 수도로서 기능하였

을 뿐만 아니라 후백제가 붕괴된 이후 새로운 역사전개의 축으로서 기능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견훤은 상주 가은현 또는 광주 출신으로 전하는 존재였다.40) 그런

39) 조용진, ｢文化에 있어 한국성을 결정하는 한국인의 신체조건｣, 溫知論叢 8

(온지학회, 2002); 조용진, 미인(해냄출판사, 2007).

40)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硏究(一潮閣,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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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는 900년 전주로 근거를 옮겨 후백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후삼국 통

일의 웅지를 토로하였다.

진성 6년(892), 완산의 도적 견훤이 주에 웅거하여 후백제라고 자칭

하였다. 무주 동남쪽의 군현이 그에게 투항하였다.41)

 

효공왕 4년(900)에 견훤이 무진주(武珍州∶광주)로부터 서순(西

巡)하여 완산주(전주)에 이르자 주민이 환영하므로, 견훤은 인심 얻은 

것을 기뻐하여 측근에게 말하기를,  

“우리 삼한(三韓) 시초에 마한이 먼저 일어난 뒤에 혁거세(赫居世)

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辰韓), 변한(卞韓)이 이에 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백제가 금마산(金馬山)에 건국하여 600년이 되었던 바 총장(總

章) 년간에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신라의 청에 따라 장군 소정방

(蘇定方)을 보내어 수군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오니 신라의 김

유신(金庾信)은 땅을 휘말아 황산(黃山)을 지나 사비(泗沘)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던 바 이제 내가 어찌 완

산에 도읍을 세워 의자왕(義慈王)의 분함을 풀지 아니하랴?”하고 드디

어 후백제왕(後百濟王)을 칭하였다.42)

상기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견훤은 892년 무진주, 즉 현재의 광주

에서 거병하였다가 서기 900년 전주로 옮겨 공식적으로 후백제왕을 칭하

면서 새로운 국가로서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위

에 나타나고 있듯이 견훤이 전주에 당도하자 “주민이 환영하므로”라는 내

용이다. 이 기사는 후속되어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에 부응해 우리 역사

인식의 정통성논의를 제시하였다.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방하였음을 보여준

41) 진성 6年, <完山>賊<甄萱>據州, 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42)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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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고조선-마한-백제계승인식의 표현으로 먼저 견훤은 “내가 생각해

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났고 혁거세가 후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통해 후

대 실학자들이 제기한 마한정통론적 인식을 제기하였다. 즉, 고조선 준왕

의 금마지역 망명과 이를 계승한 마한 그리고 이를 다시 계승한 백제라는 

역사인식을 피력하여 자신이 부흥하고 계승한 백제가 우리역사의 정통성

을 갖고 있으며 바로 자신이 후삼국의 분립상황에서 가장 역사적 정통성

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43)

또한, 견훤은 고조선-마한을 계승한 정통성있는 백제가 당과 신라의 

공격에 의해 붕괴되었는데 이제 그 백제의 터전인 전주에서 다시 백제를 

부흥시켜 의자왕의 묵은 원한을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견훤은 

고조선이래 왕조의 전통을 갖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묵은 원한을 

풀고 역사전통을 계승시켜 백제를 부활시킨 장소로서 전주를 선정한 것

이었다. 특히, 전주에서 한눈에 보이는 금마산 즉, 익산지역을 하나의 역

사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앞서 설정한 익산-전주권의 하나

의 역사공간 권역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견훤은 고려 왕건과의 서신교환에서 “나의 기약하는 바는 활을 

평양문루(平壤門樓)에 걸고 (나의) 말에게 패강(浿江)[대동강(大同江)]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44)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통일의지를 천

명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지역을 장악한다는 의

지가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장악하겠다는 표현이다. 이는 견훤의 

강력한 후삼국 통일 의지의 표명으로 앞서 지적된 것처럼 고구려 영역의 

통일과 이를 확대한 고조선의 역사문화적 영역적 복구를 염두에 둔 민족

43) 조법종, ｢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 -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계승인식을 중

심으로-｣, 史學硏究 58․59合集號(한국사학회, 1999), p.483～494; 전북

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2000).

44)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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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통일의지가 극명하게 표현된 내용으로 이해된다.

견훤은 이 같은 의지에 걸맞는 국가체제확립과 도시구성을 진행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견훤은 

영토를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인력을 전주로 옮겨 전주지역의 인구를 넓

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성(天成) 2년(景哀王 4, 927) 9월에 훤이 근품성(近品城)을 공취

(攻取)하여 불태우고, 나아가 신라의 고울부(高鬱府)를 습격하고서 신

라 서울 근처로 육박하니 신라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10월에 

태조가 장차 출병하여 구원하려 하는 중에 훤이 갑자기 신라 서울로 쳐 

들어갔다. ……왕의 족제(族弟) 김부(金傅)로써 왕위를 계승하게 한 

후, 왕제(王弟) 효염(孝廉)과 재상(宰相) 영경(英景)을 포로로 하고, 

또 국고의 재화․진보(珍寶)와 병장(兵仗), 자녀와 백공(百工) 중의 기

교자(技巧者)를 취하여 자신이 데리고 돌아갔다. 

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창군 병산(甁山) 아래에 와서 …… 순주

성(順州城)을 습파(襲破)하였는데, 장군 원봉(元逢)이 방어하지 못하

고 성을 버리고 밤에 도망하므로 훤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전주로 옮기

어 갔다.

삼한을 경략(經略)하고, 백제의 옛나라를 부흥하였다. 도탄(塗炭)을 

곽청(廓淸)하니 백성들이 안집(安集)하고, 풍뢰(風雷)처럼 고무(鼓舞)

하니 원근(遠近)이 준마 달리듯 하였다.45)

사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견훤이 927년 신라 경주를 공격하고 데려

온 백공지교자(百工之巧者)를 활용한 전주도성건축이 상정된다. 또한 안

동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주지역으로 이주시켜 전

4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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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의 인적 보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주, 안동 등 신라 중심지역

인들의 대거 전주사민은 전주지역의 인적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

다. 즉, 앞서 백제지역민에 고구려 유민들이 더하여지고 통일신라시기 경

주 등 신라 중심지역인들의 이주로 인해 전주는 백제, 고구려, 신라인의 

자연스러운 지역적 결합이 이루어진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신라지역민들의 전주이주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전주 성

황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전주성을 지키는 성황신을 모신 성황사(城

隍祠)는 전주 승암산내 견훤의 고궁허(古宮墟)로 전하는 건물지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 성황사는 1199년(고려 신종 2)에 전주목사록겸

장서기(全州牧使綠兼掌書記)로 도임했던 이규보가 제신문(祭神文)과 몽

험기(夢驗記)를 남기고 있으므로 그 연도가 적어도 8백년은 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조선 초 세종 12년의 기사에서 전주성황신은 5위이며 국가가 

제사를 관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46) 현존하는 성황신도 5위로서 그 

내용이 조선 초기이래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전주성황신의 그 실체가 신라 마지막왕 경순

왕과 그 가족이란 사실이다.47) 즉, 다섯 신상 명칭이 신라의 마지막왕 김

부대왕과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제2부인 최씨부인, 김부

대왕, 정후허씨(正后許氏), 최씨부인 소생의 태자, 태자비 매씨(妹氏)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견훤의 도읍이란 역

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는 후백제 붕괴

이후 고려가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의 중심세력을 신라계 이주민으로 바

꾸고 후백제지역의 지역적 상징인 성황신을 신라 마지막왕 일가로 설정

하여 지역적 중심세력을 교체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전주지역에서 새로운 역사전개의 토대를 마련케 하고 민족사적 통일과 

46) 세종실록 권49 3집 세종 12년 8월 6일.

47) 동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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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경험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후삼국시기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로서 왕도의 경험과 신라지

역민들의 이주를 통한 백제, 고구려, 신라인들의 인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또한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관념이 투영되어 관련 공간이 조성된 것으

로 보인다. 즉, 전주에 남아 있는 지명 중에는 이 같은 사령체계의 내용에 

부응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린봉(麒麟峯), 봉

황암(鳳凰巖) 등이 나타나며48) 용머리고개(완산)가 전해져 사령체계에 

대응하는 3가지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주 KBS 정원 앞의 거

북바위가 이 같은 사령신앙체계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거북으로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전주의 수도로서의 성격과 후백제 역사의 중심

으로서의 역할을 확인시켜준다.

비록 37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 경험 또한 갖게 되었다. 

6.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

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

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때까

48)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 산천」.

     기린봉(麒麟峯) : 부의 동쪽 6리에 있다. 봉우리 위에는 작은 못이 있다. 

     봉황암(鳳凰巖) : 부의 서쪽 5리에 있다. 그 아래에 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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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

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

한 이성계는 고려말 우왕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

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

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주

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

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읊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기

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인연은 이후 전주에 태조의 영정을 모

신 경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과 역사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

치며 다른지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

실된 것에 비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

으로서 역사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되지 못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

찍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역할만으로라도 전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경기전은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진용 즉, 실제초상을 모신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주이씨 시조를 모신 조경묘가 함께 있으며 조선왕

조 역사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와 실록을 임진왜란에서 구한 

역사수호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먼저 경기전의 유래를 보면 경기전은 서울, 경기의 경기가 아닌 조선 

왕조를 개창한 전주 이씨의 발상지인 전주를 경하(慶賀)하기 위해서 건

립한 전각(殿閣)으로서 여기에 태조의 수용(睟容), 즉 태조의 영정(影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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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시고 있다. 

완산지(完山誌)에 의하면 경기전은 영락(永樂) 경인(庚寅), 즉 태종 

10년(1410)에 창건되어 태조의 수용을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기

전의 최초의 전호(殿號)는 어용전(御容殿)이었으며, 태종 12년 11월에는 

이를 진전(眞殿)이라고 하였다. 전주 영전(影殿)을 경기전이라고 호칭한 

것은 세종 24년(1442)의 일이었다. 전주의 영전을 경기전, 경주의 영전을 

집경전, 평양의 영전을 영숭전으로 하였고 함흥은 준원전으로 불렀다.

최초의 태조영정은 태종 10년에 경주의 태조영정을 모사한 것을 모시

었는데 임진․정유왜란 중에는 정읍→아산→강화→묘향산 등지로 전전

하며 보존되다가 광해군 6년(1614)에 경기전을 중수한 뒤에 경기전에 다

시 봉안되었다. 그런데 어진이 오랫동안 보존되며 퇴락되자 구본을 세초

매안 즉, 물로 탈색시키고 어진을 그렸던 비단을 백자그릇에 넣어 땅에 

묻고 새로운 어진을 모시게 되었다. 즉, 고종 9년(1872)에 서울 영희전(永

禧殿)의 태조영정을 모본(模本)으로 새로 그린 영정을 경기전에 봉안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전은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 등 

조선왕조의 역사와 왕실족보 등이 존재하였던 전주사고가 있었다. 

전주사고를 처음 설치한 것은 1449년(세종 21)의 일이다. 실록은 이미 

충주사고, 성주사고 및 서울의 춘추관사고와 함께 모두 4곳에 두었는데 

처음에는 숭의사라는 곳에 두었다가 1473년(성종 4) 5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기전 동쪽 담장 안에 사고를 건립하였다. 이곳에 보관된 사고가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보존되어 현재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제작하는 원

본이 되었던 것이다. 즉, 전주사고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수호한 역사수호

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와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

다.

이러한 태조어진을 지켜낸 600년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보전한 전

주의 역사는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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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호한 공간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는 헤아리기 어렵다.

경기전에는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침전과 이곳에 배향을 드리는 공

간 및 회랑건물이 연결된 정전공간과, 제사를 준비하는 부속건물 등이 있

는 전사청 공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셨던 사고가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고는 별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 영조 대에 조경묘가 추가되어 

크게 경기전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 때 전사청공간이 헐

리고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가 건립되었다가 현재의 중앙초등학교로 연결

되었다. 나중에 현재 학교자리로 옮겼다. 이곳도 사실은 일제의 헌병대 

주둔지였다고 한다.

한편,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신라 사공(新羅司空) 이한(李翰)과 

시조비인 경주 김씨의 위판(位版)을 봉안한 곳이다. 영조 47년(1771)에 

유생들이 시조 사공에게 제사드리지 않고 있음은 크게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사공공의 묘사(廟祠)를 건립하여 제사를 드릴 것을 주청하였

다. 이후 조경묘의 건립에 착수하여 그해 11월 중에 완공되었고 그와 함

께 양위(兩位)의 위판을 조경묘에 봉안하였던 것이다. 

이 공간은 한때 고종의 마지막 후손 중의 한명으로 알려진 이문용여사

가 마지막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완주군 구이면에 존재하던 예종대왕태실이 현재 경기전 안에 있

는바 조선왕조의 혈연적 계승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완형이 

남은 유일한 태실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국에 산재했던 태실은 일제강점기때 서울 서삼릉 근처로 별도

로 모셔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지상구조물로서 완형이 남아 

조선왕조의 혈연적 계승성을 기념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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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대로의 변혁,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전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주는 발상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봉준

이나 김개남과 같은 최고 지도자를 배출한 곳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주는 

농민혁명이 발발한 전라도의 수부이자 감영이 있던 곳이었던 만큼, 농민

혁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들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농민혁

명과 관련하여 전주에서는 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 평가되는 삼례집회, 

농민군 최대의 승리인 전주성 점령, 관군과 농민군 사이의 격전인 완산전

투, 양자의 타협인 전주화약과 전주회담, 재봉기를 위한 농민군의 집결과 

해산 직전의 최종 집결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를 테면 전주는 농민

혁명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려 한 농민군이나 이를 막으려는 조선정부 

모두에게 공수(攻守)의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에 걸맞은 진퇴의 공방이 

이루어진 격전의 심장부였다.

전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집강소(執綱所)

통치를 진행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Ⅳ. 전주의 음식, 비빔밥의 유래와 특성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비빔밥과 한정식이다. 전주는 685년 완산주가 

성립되고 757년 전주로 명칭이 개정된 이래 1,300여 년 전부터 전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900년에는 후백제의 도읍지였으며, 조선왕조

를 일으킨 전주 이씨의 관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전지역을 총괄하

는 전라감영이 있던 행정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온 역사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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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호남평양의 중심이자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무진장 산

간의 생산물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해진미가 다 모일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 같은 전주의 역사지리적 

특성은 전주여인들의 음식솜씨와 결합되어 한국최고의 음식문화를 꽃피

워 “멋과 맛의 고향 전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은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이었다. 비빔밥은 ‘골동반(汨董飯)’으로 기록되었는데 

조선초기인 세조(1455∼68 재위)시기 인물과 관련된 기록에서 골동반이

란 표현이 확인되고 있어 그 존재가 일찍부터 확인된다.  

음식을 설명하는 자료 가운데 조선 23대 임금인 순조 때 홍석모가 저

술한 동국세시기(1849)의 동지달편에 “골동지반(骨董之飯)”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조선양반가 음식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작자미상 필사본인 
시의전서(1800년대 말엽)에서는 한글로 “부밥 (汨董飯)”이라 씌여 

있다. 한자어 골(汨)은 ‘어지러울 골’자이며 동(董)은 ‘비빔밥 동’자로 골동

(汨董)이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데 섞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이 그대

로 연결되어 방신영씨가 1917년 저술한 조선요리제법에서는 부빔밥이

라 씌여 있다. 

이와 같이 문헌상으로 볼 때 비빔밥의 명칭은 많이 바뀌어졌으나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다는 뜻은 차이가 없다. 비빔밥에 들어

가는 재료는 1800년대와 1900년대의 100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 100

년 동안 식품재료의 생산이 증가함은 물론 한식이 완성된 시기라고 본다

면 이 시기 재료변화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궁중 음식설이 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먹는 밥을 일컫는 ‘수라’

에는 흰수라, 팥수라, 오곡수라, 비빔 등 4가지가 있는데 비빔밥은 점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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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친이 입궐하였을 때 먹는 식사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섣달그믐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묵은 해의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하여 묵은 나물과 

밥을 비벼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일

본인들은 악의적으로 이를 거지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일반 서민의 농번기 음식설이 

있다. 즉, 봄철과 같은 농번기에는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

때마다 구색을 갖춘 상차림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그릇을 충분히 

가져가기도 어려웠으므로 그릇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게 되어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를 설명한 최승범선생의 '란록기(亂綠記)'에 

이러한 농번기 전주비빔밥의 유래가 잘 묘사되어 있다. 

산과 들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전라도의 음식은 세 곳에서 나는 것을 

모은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농번기에 농가의 아낙네는 들에 밥을 

이고 갈 때 버들고리나 광주리 밥동구리를 모두 동원하여 찬 접시를 담

고 나가려 하니 어찌 나를 수 있으랴, 그래서 생각한 것은 큰 옹배기 

같은 그릇에 밥을 담고 찬을 그 위에 열열히 담고 고추장 한 그릇 담고 

숟가락 챙겨 이고 나갈 때 논고랑 밭고랑을 쉽게 걸어가서 밭둑 논둑의 

하늘아래 야외식탁이 펼쳐진 것이 비빔밥이고 보니 식단 합리화라 칭

송한다. 바로 전주의 비빔밥은 농경문화에서 그 유래를 들 수 있는 대

목이다. 

보다 실제적인 전주비빔밥의 유래는 전주와 같은 대표적인 예향도시

에서 자주 진행되었던 제례문화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조선

시대 전주에서 진행된 다양한 제사와 의식때 진설된 음식을 조상신 등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신인공식(神人共食)의 의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로 전주비빔밥은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감영이 있는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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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선태조의 어진(초상)을 모신 경기전에서 서울의 종묘에서 행해졌던 

종묘제례와 격이 같은 제사가 지방에서 행해졌던 사실을 감안할 때 왕실

의 음식인 비빔밥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까지 전국의 소문

난 비빔밥은 전주부빔밥, 평양골동반, 해주교반, 진주화반 등인데 이들 지

역의 특징은 모두 각 지방의 대표도시로서 많은 의식이 진행되었던 곳으

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전에서 종묘제례와 같은 의식이 행해졌고 전라감사가 객사 등에

서 망궐례 등을 진행하면서 의례에 참가하였던 모든 관리와 백성이 함께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전통이 전주비빔밥의 유래라고 파악된다. 

즉,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전주음식의 우수성과 풍부한 식재료 및 경제

적 풍요로움에 기반한 전주의 음식문화가 전주 지역 의례공동체 음식인 

비빔밥으로 종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전주비빔밥은 그 재료가 밥, 

콩나물, 황포묵, 쇠고기, 육회(육회볶음), 고추장, 참기름, 달걀 등으로 다

른 지역과 다르다. 즉, 다른 지역은 제사와 관련된 전통을 유지해 음식에 

붉은 색의 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으로 비빈 진주헛제사밥, 안동헛제사

밥 등으로 유지된 것에 비해 전주에서는 고추장을 사용해 맛있는 비빔밥

으로 발전시켜 제사음식의 성격이 아닌 산사람을 위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전주비빔밥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상하귀천 구별 없이 똑같이 같은 음식을 나눠먹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

나 되는 대동(大同)의 음식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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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주정신의 성격과 내용

1. 한국 고대시기 문화융합과 새로운 대안의 땅, 전주 

신라는 백제지역에 대한 견제와 당나라의 신라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멸망직후 고구려왕족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유민들을 과거 백제의 

최대 거점인 금마지역에 옮겨 보덕국을 건립시켜 신라까지 복속시키려한 

당과 함께 맞섰다. 그러나 이들 고구려유민들이 자신들을 신라가 이용만 

하였음을 깨닫고 신문왕 4년(684) 반란을 일으키자 강력한 진압작전을 

진행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

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륵산과 모악산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

심거점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 5년(685) 완산주와 남원소경을 세

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

리 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완산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전주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벌이란 표현이 나타

나고 있다. 비사벌이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지역의 옛 명칭으로 백제가 

서기 4세기 후반경 근초고왕 때에 가야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

였고, 그 때 가야지역에 백제의 군령(軍令), 성주(城主)가 배치되어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하고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재의 전주

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을 가지고

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주지역은 고조선 마한의 전통과 백제의 기반, 그리고 가야․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 신라적 현실을 함께 포용한 역사의 용광로로서 한

국의 역사문화의 종합판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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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 부활의 땅 전주

완산주란 지명은 경덕왕 16년(757) 전국을 9주 5소경체제로 개편하면

서 전주로 바뀌었다. 이때 명칭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고

유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전(全)의 뜻이 

“온전할 ‘전’”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

히, 전주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진표는 백제이

래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였다. 

3. 왕도의 땅 전주

후삼국시기 무진주(현재의 광주)에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던 견훤이 90

0년 백제를 부활시킨 후백제를 정식으로 세우고 그 첫수도로서 전주를 

선택하여 백제 부활의 땅 전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비록 37년이

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국가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그리고 가장 책이 많았던 도시로서 명실

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였다. 그러나 견훤과 신검부자의 갈등은 결국 

국가의 쇠망으로 연결되어 936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께 전주의 위상은 

약화되고 고려의 지역적 차별정책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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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립적 구도는 고려시기라는 완충기를 거쳐 결국 조선왕조 개

창의 기반지역, 즉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

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

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 때까

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

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

한 이성계는 고려 말 우왕 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

주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대풍가(大風歌)’를 읊

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인연은 이후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과 역사

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다른 지

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실된 것에 비

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으로서 역사

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되지 못

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

다. 이 같은 역할만으로라도 전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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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주부성모습

성벽과 사대문의 모습이 남아있고 제방이 쌓이전 전주천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1900년대초)

4. 조선을 먹여 살린 땅, 생명의 전라북도, 전주

이순신장군은 임진왜란시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이 조선의 군량미

로 보급되어 조선이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사실

을 중시하여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 是

無國家)”고 말하였다.  바로 호남평야의 땅 전북이 그 핵심 공간인 것이

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 통일 한국을 먹여 살

릴 수 있는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마련하는 전라북도의 역사적 역량을 새롭게 이

해하고 새로운 시대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5. 모두가 하나 되어 평등한 대동(大同)과 개벽(開闢)의 땅 전주

전라북도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사람중심의 전통

인식을 계승한 동학정신이 가장 넓게 유포된 지역으로 1894년 동학농민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면

서도 일본과 청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관과 민이 화해하여 우리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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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관과 민이 함께 협의하는 집강소통치를 통해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특히, 일본에 의해 국가가 존망

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함)과 척양척왜(斥洋斥倭.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물리침)를 외치며 분연

히 일어난 절의의 땅이었다. 이러한 대동과 변혁의 정신은 종교적으로 계

승되어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과 소태산 박중빈의 정신적 문명개벽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Ⅴ. 결론

우리나라 역사 전개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중심지역은 전주권역으로 대

표된다. 전주권역은 지리적으로는 익산의 미륵산을 기점으로 전주의 모

악산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로 포괄되며 그 사이에 만경강이 흘러가는 일

종의 분지형태의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고대문명의 요람지역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전주권역은 크게는 현재의 전라북도와 충남일부지역을 포괄하

고 작게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전주-익산으로 연결된 공간이었다. 이 

지역이 우리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고조선 준왕의 

망명지로 이곳이 역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른바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기원전 194년경 위만이 일으킨 정변으로 쫓

겨난 후 망명한 곳을 고려사 지리지 이후 모든 전통지리지들이 현재의 

금마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1897년 조선의 고종이 외세에 의해 실추된 국가

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황제국으로 출범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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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國)’으로 바꾸게 된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로 연결되어 대한민국 국호발상

지로서 전라북도지역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마한 54국 중 건마국이 이곳에 있었으며, 백제 무왕에 의한 마지

막 천도 예정지(또는 별도)였다. 더욱이 이곳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 유민들을 옮겨살게 하면서 세운 보덕국시기까지 익산(금마일대)

일대가 중심거점이었고 통일신라이후 지역중심이 전주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신라는 백제지역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고구려 멸망직후 고

구려왕족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유민들을 과거 백제의 최대 거점인 금마

지역에 옮겨 보덕국을 건립시켜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하는 외교책)”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고구려유민

들이 자신들을 신라가 이용하였음을 깨닫고 신문왕 4년(684) 반란을 일

으키자 강력한 진압작전을 진행하고 금마지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남쪽 땅으로 흩어버리고 이곳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륵산과 모악

산으로 포괄되는 지역의 중심거점을 옮겨 바로 다음해인 신문왕 5년(685) 

완산주와 남원소경을 세웠다. 이때부터 비로소 현재의 전주지역이 이 지

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잡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케 된 것이다. 이때 

완산이란 지명은 백제이래의 지명인 완산을 유지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는 이 지역의 다른 명칭으로 비사벌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비사벌이

란 지명은 현재 경남 창녕지역의 옛 명칭으로 창녕과 전주지역에 동일한 

고지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키 어려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는 삼국사기 기록자의 오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백제가 서기 4세기 

후반경 근초고왕때에 가야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진행하였고 그때 가

야지역에 백제의 군령, 성주가 배치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과 이후 신라의 가야진출에 따라 이들이 다시 백제지역으로 복귀해 

창녕지역의 백제계통 사람들이 현재의 전주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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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살았던 창녕의 옛 지명을 가지고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

었다. 이 같은 입장을 감안한다면 전주지역의 옛 지명으로 존재한 비사벌

이란 명칭이 이 같은 역사적 연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전주지역의 

역사성이 다양한 문화적 연계고리로 설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로 이해된다. 

이후 경덕왕 16년(757) 전국을 9주 5소경체제로 개편하면서 완산주를 

전주로 개명하였다. 이때 명칭개편은 경덕왕의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고

유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全’의 뜻이 “온

전할 ‘전’”으로 온과 완(完 완전할 완)의 음이 서로 통하여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신라의 정책에 대해 이 지역민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 특

히, 전주지역의 종교적 지주역할을 한 금산사를 중심으로 진표는 백제이

래의 미륵신앙을 부흥시켜 지역민들의 종교적 안정과 정치적 구심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후삼국시기 무진주에서 신라에 반기를 들었던 견훤이 

새로운 국가를 정식으로 세우고 그 첫수도로서 전주를 선택하여 전주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비록 37년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는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에 걸맞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기록에 의할 때 가장 화려한 궁성과 도성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후삼국 최대의 도시였다. 그러나 견훤과 신검부자의 갈등은 

결국 국가의 쇠망으로 연결되어 936년 후백제의 붕괴와 함께 전주의 위

상은 약화되고 고려의 지역적 차별정책에 의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이 같은 대립적 구도는 고려시기라는 완충기를 거쳐 결국 조

선왕조 개창의 기반지역 즉 조선왕조의 관향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발전

을 이룩하였다.

전주가 우리역사에서 가장 인상깊은 역할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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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창과 관련된 역할이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는 전주 이씨이지

만 고향은 함경도 영흥지역이다. 전주는 그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때까

지 대를 이어 현재의 이목대 근처에서 살아왔는데 목조 이안사가 전주지

역 판관과의 불화로 함흥지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함경도 영흥지역에 

터를 잡아 이성계는 이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 무관으로 성장

한 이성계는 고려 말 우왕 때 전북지역에 침입한 왜구 소탕을 위해 남원 

운봉 지역에 급파되었고 이 때 황산지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어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는 자신의 본관도시인 전

주에 개선하였고 이때 전주이씨 종친들이 현재의 오목대에서 승리 축하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그런데 연회에서 이성계가 한고조 유방의 대풍가

를 읊어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의중을 드러내어 새로운 왕조 탄생의 계

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인연은 이후 태조의 영정을 모신 경

기전이 마련되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신 사고가 설치되어 조선왕조의 출발

과 역사를 담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다른 지역에 모셨던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불타고 망실된 

것에 비해 오직 전주지역만이 이들 어진과 실록을 안전하게 수호함으로

서 역사수호의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였다. 이때 어진과 실록이 보존

되지 못하였다면 조선왕조 전반기의 역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뻔 했지만  전주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역할만으로라도 전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또한 전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으로서 조선왕조의 근간을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집강소통

치를 진행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민본주의와 지역민에 의한 자

치를 실행한 곳이었다.

따라서 전주로 상징되는 이 일대지역의 다채로운 역사적 경험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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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마한의 전통과 백제이래의 역사적 전통에 고구려유민의 역사 그리

고 가야의 역사와 신라의 통합정책이 아우러진 역사의 현장이었다. 또한 

후백제 왕도로서 왕도의 땅으로 자리하였고 고려에 의한 통합을 통해 민

족사적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즉, 우리 역사의 지역적 갈

등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는 곳이다. 

또한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근대적 변혁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으로서 역사의 변혁과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이 같은 전주지역의 역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의 위상과 내

용에 부응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역, 계층, 민족적 통합의 과제에 대한 역사적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즉, 전주의 역사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경험은 전주지역에서 ‘대동(大

同)’의 문화가 꽃피우는 특성을 낳았다. 특히, 호남평야의 중심거점으로 

새로운 대안과 창조의 역량을 제공하였으며 구성원이 하나되는 문화 즉, 

대동의 문화를 꽃피웠다. 

한편 전주의 한자표현 가운데 승암산자락 후백제 유적에서 발견된 전

주성 명문와당에 나타난 전주성의 한자표현 중 전(全)자가 같은 동(同)자

의 옛 표현인 동(仝=同)자와 비슷한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전(全)을 

숙달된 솜씨로 썼던 후백제시기 사람의 흔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全)과 

동(同=仝)이 연결되어 전주는 결국 모든 사람을 같게 대우한다는 대동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의미는 최근 전주시가 다함께 어울려 힘을 합친다는 의미의 

다울마당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주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구성원을 서로 같게 만든

다는 의미의 ‘대동(大同)정신’, 또는 순수 우리말로 ‘다울정신 ’이 전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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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전주, 완산, 대동(大同)

<그림 5> 전주성명 연화문 수막새

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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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irit of Jeonju seen through the history and culture 

Cho, Bup-Jong

Area encompassed by Jeonju was the scene of Gojoseon and Mahan 

tradition and the history of Goguryeo displaced since the Baekje history 

and go in history and history of Silla unified policy. It was also a new 

integrated national historic site which made through the Hubaekje king. 

In addition, Jeonju is the birthplace of the Joseon Dynastythe and the 

center of Dong hak revolutionary movement proposed transformation 

and alternative history .

Therefore this is overcoming the regional conflicts in our history, a 

place that shows the historical experience who seek realistic solu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 of Jeonju is a place to meet and 

phase information as the Korea city. In particular, for the prosperity 

and unity of our nation area we need to address, class, histor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national integration has presented to us. The 

new capabilities provide alternative and creative around the base of 

Hunan plain bloomed the culture of Daedong(大同).

Key word: Jeonju, Wansan, Daedong(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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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풍류문화와 전주정신

이동희*49)

Ⅰ. 머리말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지금까지 일도(一道)의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지

속되고 있다. 통일신라 때 주(州)가 설치되어 전북일원의 중심지가 되었

고, 후백제 때 왕도가 되었으며, 고려 때는 전주목으로 전북권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발상지인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예우되

었으며,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제일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

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 자리하고 있다.

전주는 천년이 훨씬 넘게 전북 또는 전라도의 중심도시로서, 때로는 왕

도로서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부(首府)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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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풍부한 경제력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크게 꽃피웠다. 음식 맛이 빼어

나기로 명성이 높고 세계무형유산 판소리의 본산이며, 선비정신을 담은 

서화(書畵)의 고장이고, 고소설을 비롯해 많은 책을 출간한 출판의 도시

이며, 우리 종이 한지의 대표적 생산지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주 역사문화를 관통하는 지역정신은 무엇일까? 전주 

역사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정신이 유효하여 지역공동체

의 구심이 될 수 있으며, 미래 전주발전도 끌어갈 수 있는 전주정신은 무

엇일까? 전주시는 2014년에 출범한 민선 6기에 들어와 전주정신정립을 

시정의 큰 과제로 삼고 2015년 전주정신을 제정 선포하기 위해 각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주정신 학술대회도 이런 선상에서 개최된 것

이다. 

필자는 2006년 전주학서설에서 전주정신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

기한 바 있다.1) 이후 2009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역사, 문학, 사상, 민속, 

고고학, 농업경제 등 제 분야에 걸쳐 전주정신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정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저항과 풍류, 상생과 해원(解寃), 동학

의 인내천, 화이부동(和而不同), 넉넉함과 포용력, 기개와 기품, 새로운 세

상 추구 등이 전주정신으로 제기되었다.2) ‘저항과 풍류’는 일찍이 최명희

가 혼불에서 전주정신으로 주창한 바 있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학 연

구 붐이 일어나고, 이 지역학들의 공통된 주제로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 

정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체성과 지역정신 정립은 지역민들

1) 이동희, ｢전주학 정립의 필요성과 방법｣ 전주학서설(전주역사박물관, 2006), 

22∼23쪽.

2) 전주정신토론회 때 발제문과 토론문은 전주학연구 3(전주역사박물관, 2009)

에 게재되어 있다. 발제자로 장명수ㆍ홍성덕, 토론자로 김기현ㆍ소순열ㆍ송화

섭ㆍ이동희ㆍ이상균ㆍ이태영ㆍ조법종ㆍ이종민ㆍ김남규ㆍ고언기 등이 참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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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민들의 결집력을 높여서 지역공

동체를 공고히 하며,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전주사불여(全州四不如)’를 중심으로 전주가 풍류도시임을 밝

히고, 전주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을 찾아본 것이다. 전주정신을 모색

해 가는 시론적인 글이지만 전주의 지역정신을 정립해 가는데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Ⅱ. 전주정신 정립의 필요성과 방안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학연구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논리를 모색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연구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학

연구소 개창에서 비롯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활성화

되었고, 현재는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

역학연구가 확산일로에 있다.3)

전주학은 전주역사박물관에서 2005년 ‘전주학의 본산’을 표방하면서 

태동되었다. 지난해 2014년까지 10년에 걸쳐 전주학은 전주학학술대회 1

6회 개최, 전주학 정기학술지 전주학연구 8집 발간(연 1회), 전주학총

서 31책 발간, 전주학시민강좌 13기를 진행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전주와 

그 일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광역단위 ‘전북학’은 아

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4) 

3)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4) 전북학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2014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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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과 지역 정신 정립은 지역학 연구의 공통된 주제요 지역학 

연구자들의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정체성 규명은 지역

학연구의 기본적 목적이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근간으로 각

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각 지역학의 개념정의를 보면 

그 목적에 거의 다 정체성 정립을 표방하고 있다.5) 

지역학이 각기 자기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 정립에 큰 관심을 갖는 것

은 첫째, 지역민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역학의 목적이

지만, 지역 정체성과 지역정신 정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지역민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켜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민들이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을 공유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되면, 지역민들의 결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지역정신은 지역민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로, 지

역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연결하는 고리이다.

셋째,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의 문화유산도 지역정신과 연계되어 설명될 때 그 가치를 더 발할 수 

있다. 지역정체성과 지역정신은 지역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

를 통해 문화관광자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부

가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전주정신 정립도 그 필요성과 가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전주정신이 정립됨으로서 전주인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

북학’이라는 이름은 1997년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전북학연구(3책)를 발간하면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전북

학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전북도에서 지원하여 전라문화연구소

가 아닌 타기관에서 ‘전북학’이라는 이름으로 논총을 몇 책 내고는 중단되었다. 

5) 정정숙, 앞의 책,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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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주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며, 전주의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전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전주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도시 위

상이 위축되어 현재 지역에 대한 자부심 보다는 상실감과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정신 정립을 통한 지역민 자긍심 

고취는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전주는 그 지역적 위상이 과거와 

현재의 괴리가 크므로, 이를 좁혀주고 이런 괴리감을 극복하여 지역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에서도 지역정신 정립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겠

다. 

그렇다면 지역정신을 규명하고 정립하고자 할 때 그 방안과 유의할 점

은 무엇일까? 먼저, 전주역사문화의 지속적 특질에서 전주정신을 찾아야 

한다. 전주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질을 규

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특질의 기저가 되었던 정신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

는데, 이 때 지역정신은 한 시대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

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주역사문화의 지속적인 특질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의 지속적 특질이 일부계층만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정계층만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보편성을 갖추고 있

지 못하면 이는 신분과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을 모두 아울러

야 하는 지역정신이 되기 어렵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정신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주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되도록이

면 현재와의 괴리감이 적어야 할 것이다. 전주의 과거에 존재했으나 지금

은 사라졌다면, 더욱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차 사라졌다면 현재의 전

주인들을 움직이기 어렵다. 전주정신이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려면 그 맥

락이라도 현재로 이어지는 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성, 보편성, 현재성과 함께 전주정신에는 미래가치가 담겨

야 할 것이다. 전주정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주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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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질 중에서 미래가치가 큰 것을 끄집어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전주의 과거 속에서 미래에 유용한 정신을 지역정신으로 정립해 발전시

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정신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6)    

이렇게 전주역사문화에서 지속성, 보편성, 현재성, 미래성을 가진 전주

정신이 모색되고 정립되면 지역 정신문화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전주정신이 고착화되어 유연성이 결여되거나 지나

치게 하나의 정신만을 고집하고 주창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창의성과 다

양성을 해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Ⅲ. ‘전주사불여’와 풍류문화

십여년전 ‘한자어’를 신문에 연재하면서  ‘전주 사불여(全州四不如)’라

는 한자어를 한자속담사전에서 찾아 소개한 적이 있다. 전주의 특질을 말

한 것으로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官不如吏], 아전이 기생만 못하고

[吏不如妓], 기생이 소리만 못하고[妓不如聲], 소리가 음식만 못하다[聲不

如食]”는 것이다.7) 즉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생, 소리, 음식 네 가지를 들

고, 아전보다 기생이, 기생보다 소리가, 소리보다 음식이 빼어나다는 것이

다. 음식이 최고라는 말이다.

필자가 아는 한 이때까지 전주를 논하면서 이 같은 ‘전주사불여’는 언

급된 적이 없었다. 보통 전주지역에서 ‘전주사불여’라고 하면 이철수씨가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라고 하여 1960년대에 전주야사에 수록해 놓은, 

6)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전주학연구 3(전주역사박물관, 

2009), 175∼176쪽.

7) 임종욱, 한국한자어속담사전(이회, 2001),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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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班不如吏], 기생이 통인만 못하고[妓不如通

(退)], 술이 안주만 못하고[酒不如肴], 배가 무만 못하다[梨不如菁]’는 것

이다.8) 

한자속담사전과 전주야사의 ‘전주사불여’가 똑같지는 않지만 전주의 

성향을 엇비슷하게 담고 있다. 먼저, 같은 것은 ‘관불여리(官不如吏)’, ‘반

불여리(班不如吏)’이다. 한자속담사전의 ‘관불여리’는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가 감영소재지이므로, 여기에서 ‘관(官)’은 

중앙에서 파견된 전라감사일행을 뜻하는 것이다. 전주야사에 전하는 

‘반불여리’의 ‘반(班)’ 또한 전라감사일행으로 해석된다. 글자 상으로는 

‘반’이 양반일 수 있지만, 전라감영고을에서 아전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

든지, 한자속담사전의 ‘관불여리’로 볼 때 그렇다. 이철수씨도 한양에서 

내려온 감사일행으로 해석하였다.9) 결국 전주의 특질 ‘관불여리’, ‘반불여

리’는 곧 중앙에서 부임한 감사일행보다 전주 토착세력인 아전세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

조선말 전주 아전들이 득세했음은 대원군이 지적한 조선사회의 3대 병

폐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매천 황현이 오하기문에서 언급했듯이, 대원군

은 충청도 사대부, 평안도 기생, 전주 아전을 조선사회의 세 가지 큰 폐단

으로 꼽았다.10) 이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전주 아전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

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감영에는 영리(營吏)들이 있어서, 감영 소재지의 아전세가 컸겠지만 

전라감영의 소재지인 전주는 유달랐던 것이다. 전주아전들의 득세에는 

중앙의 세도가들과의 연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전

8) 이철수, 전주야사(전주시관광협회, 1967), 124∼125쪽. 역문은 필자가 가감

한 것이다.

9) 이철수, 같은 책, 1967, 124∼125쪽.

10) 황현지음ㆍ김종익옮김, 오하기문(역사비평사, 1994),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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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토착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불여리’, 

즉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물론 아전세

력이 감사일행보다 세력이 꼭 컸다기보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주

아전세력이 대단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한자속담사전에 그 대단한 전주 아전이 기생보다 못하다고 하

였다. 비록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전주기생들이 얼

마나 출중했는지를 말해준다. 아마도 전주기생의 뛰어난 기예와 화려한 

차림새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생하면 평양을 떠올리지만 

전주 기생 또한 빼어났던 것이다. 전통의 시대 기생의 기예는 곧 풍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기생이 뛰어나다는 것은 전주의 예향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전주야사에서는 기생이 통인만 못하다고 하였다. 통인

은 전라감사와 전주부윤의 잔심부름꾼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주역들이

다. 조선말 죽천 박정양(竹泉 朴定陽)의 포쇄일기(曝曬日記)에 보면 전주 

통인들의 호사스런 차림새에 대해, “통인놈의 호사(豪奢) 보소, 잔줄누비 

명주바지, 고은 보라 분주 동옷, 생주(生紬) 겹옷 눌러 입고, 천청모초(淺

靑毛貂) 전배자(氈褙子)에, 국수 누비 왜증 토시, 자주 갑사 쾌자에다, 남

전대(藍纏帶) 띠를 띠고, 은장도(銀粧刀) 찰 쌈지와, 약낭 향낭(藥囊香囊) 

갖춰 차고, 통대자 허리띠에, 전주머니 주황(朱黃) 끈을, 빛 좋게 꿰어 차

고, 중중치레 가관이다.”라고11) 하였다. 기생이 통인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철수씨의 해석처럼 통인들의 이런 차림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양도 이런 전주 통인들의 차림새가 특이해서 장황하게 이를 기

록했을 것이다. 전주기생도 화려한 차림새가 출중한데, 전주통인들의 차

림새가 이보다 낫다고 하니 통인들의 행세를 짐작할 만하다.

11) 박정양저ㆍ최강현역주, 조선시대 포쇄일기(신성출판사, 1999),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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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로 돌아와서 논의를 전개하면, ‘기불

여성(妓不如聲)’이라고 하여 기생보다 더 대단한 것이 소리라고 하였다. 

전주 소리가 그만큼 빼어나다는 것으로 조선말에 시작된 전주대사습놀이

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지금도 전주대사습놀이는 이런 전통에 힘입어 

판소리 최고의 등용문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 대사습놀이는 전

라감영과 전주부영의 통인들이 소리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동짓날 잔치

를 벌인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2)

그리고 한자속담사전 ‘전주사불여’에 ‘성불여식(聲不如食)’이라고 하여  

소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음식이라고 하였다. 아전, 기생, 소리보다도 음

식이 최고라는 것이다. 즉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는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생, 소리, 음식을 뽑고 이 중에서 음식을 전주 최고의 특질로 평하

였다. 전주음식이 빼어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처럼 잘 표현

한 말도 드물다. 전주음식의 역사성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전주야사에 전하는 ‘전주사불여’에도 이와 유사한 ‘주불여효(酒不如

肴)’라는 말이 있다. 이철수씨는 ‘주불여효’에 대해, “가지각색 비방으로 

비벼담아 그 술맛 좋기로 천하에 알려진 소문난 명주로도 그 실은 부성의 

여염집이나 주모들의 솜씨로 다루어 내놓는 그 회가 동하는 주안상의 안

주맛에 기대어 비로소 그 술맛이 드러나게 된다는 설화이다. 그처럼 부성

의 여인네들의 손 놀려 차려 놓는 그 안주상은 우선 눈으로 코로 스며드

는 시각취각부터가 놀랍고 그 맛인 즉 강호에 높이 알려진 자랑인데서 빚

은 소리다.”라고13) 하였다.

천하명주도 전주 여인네들의 안주가 있어야 제 맛이 난다는 것으로 전

12) 『전주학연구』8집(전주역사박물관, 2014)에 기획특집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의 역사성과 문화사적 의의”라는 주제하에 이보형, 심승구, 이상규, 이정덕, 심

인택 등의 논고가 실려 있다.

13) 이철수, 같은 책, 1967,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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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안주상에 차려놓은 음식의 맛깔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지금 전주 

막걸리집이 유명세를 가진 것도 한 상 걸판지게 차려놓는 안주로 말미암

은 것이다. ‘주불여효’도 결국은 전주음식의 빼어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철수씨는 천하명주도 전주음식으로 인해 빛이 난다고 풀었

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 술이 안주만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속

담사전이나 전주야사에 전하는 ‘전주사불여’ 둘 다 공히 전주음식의 빼

어남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야사에 채소 무가 과일 배보다 맛이 좋다는 ‘이불여청(梨不如

菁)’도 전주음식을 직접 예찬한 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전주음식과 관

련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무가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그렇다. 무는 전주 8미의 하나이다.

‘전주사불여’는 전주지역에 전해지거나 한자어로 전해지는 것을 한자

속담사전과 전주야사를 편찬하면서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언제  

‘전주사불여’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전주의 특질로 

토착세력이 강하고, 그들이 빚어 놓은 음식문화를 비롯한 풍류문화가 매

우 뛰어났음을 인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특히 전주의 특질로 아전, 기

생, 소리, 음식을 들고 있는 한자속담사전의 ‘전주사불여’는 전주지역 풍

류문화의 뛰어남을 잘 보여준다. 

전라감사가 종2품인데, 감사보다 아전세가 강하고, 이런 아전보다 풍류

의 성격을 띤 소리, 기생, 음식이 더 빼어나다는 것은 전통기 전주의 풍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현재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창

의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소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전주는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일찍부터 예향(藝鄕)이

라고 칭해졌다. ‘전주사불여’에 나오는 소리와 음식 외에도 서화(書畵), 출

판문화, 한지 등이 매우 뛰어난 곳이 전주이다. 창암 이삼만으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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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주지역의 서화는 선비정신을 담은 서예와 문인화로 그 이름이 높다. 

전주는 또한 출판문화가 발달했던 곳으로 완판본(完板本)이라는 이름

으로 고소설을 비롯해 사서삼경 등 많은 책들이 전주에서 출간되었다. 완

판본이란 한양 경판본에 대비해 완산에서 출간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완

산은 전주의 옛지명이다. 전주에는 전라감영 책판이 현재도 5,059장이 남

아 출판도시 전주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전주는 이런 서화와 출판의 기반이 되는 우리종이 한지 생산을 대표하

는 곳이다. 전주는 한지의 본가라고도 불릴 수 있는 곳이다. 전주한지는 

곧 전주 출판문화와 서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전주부채 또한 질 

좋은 전주한지가 기반이 되었다. 전주부채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으

로 전라감영에 선자청을 두고 제작하였다. 후백제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선사하였던 것도 부채이다. 전주한지와 전주부채는 일찍부터 전주의 특

산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4) 

‘전주사불여’와 예향으로서 특질을 놓고 볼 때 전주는 문화예술이 발전

한 풍류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혼불』의 작가 최명희를 비롯

해 많은 도내외 사람들이 전주를 풍류 도시, 또는 예향이라고 칭하는데 주

저하지 않는 것 같다. 전주를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곧 전

주가 멋을 추구하는 풍류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 한

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풍류를 꼽고, 한류의 뿌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풍류

라고 했을 때,16) 그 풍류의 대표적 도시로 전주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4) 이동희, ｢전주한지의 역사성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전북사학 45(전북사학

회, 2014).

15) 민주식은 풍류의 개념을 논하면서 “멋이란 무엇보다 정신적 자유이며,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생활이다. 이런 의미에서 멋은 풍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달

리말해 멋은 현대인에게 풍류의 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민

주식,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ㆍ예술학연구 11(한국대학예술학회, 

2000), 73쪽]

16) 권상우, ｢한류의 정체성과 풍류정신｣, 동서철학연구 43(한국동서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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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기저

그러면 전주에 풍류문화(風流文化)를 꽃피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전주와 전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대와 이로 인해 지역인재들의 중앙 

진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풍류문화 발전의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한

다. 즉 중앙 진출이 어려워 문화가 발전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

런 차대가 전주 풍류문화 발전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명하

기 위해서는 전주역사문화의 기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류문화 발전의 배경으로 우선 전주의 경제력을 꼽아 볼 수 있다. 전

라도는 조선시대 국가재정의 1/3을 담당한 조선제일의 곡창지대였다. 동

학 때는 국가재정의 반절이 전라도에서 나왔다고 한다. 매천 황현은 오
하기문에서 전라도는 재물이 풍부하여 서울사람들이 아들을 낳아 호남

에서 벼슬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였다.17) 감사가 군현을 순력하며 

통치하는 행영제(行營制, 巡營制)에서, 17세기에 감영에 머물며 통치하는 

유영제(留營制)로 감영제가 바뀌는데, 그 처음이 전라감영이었다. 전라도

의 재정이 가장 탄탄했기 때문이다.18) 전주는 그런 호남의 으뜸도시, 호

남제일성이었다.

전주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지방정치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로 물산

이 집결되는 경제와 유통의 중심지였다. 남문밖장은 전라도 최고의 장으

로 전국에서도 꼽아주는 큰 장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주성 사문 밖에 장

이 섰을 뿐 아니라 인근에도 장이 서서, 전주지역은 하루걸러 장이 서다

시피 하였다. 전주는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의 3대시장으로 불렸다.19)

2007). 

17) 황현지음ㆍ김종익옮김, 앞의 책, 1994, 63쪽.

18) 김태웅, ｢조선후기 전라감영의 재정구조와 운영｣, 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

물관ㆍ전라문화연구소, 2008), 144쪽.

19) 전주역사박물관,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박물관번역총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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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탄탄한 경제력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풍류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전주가 산업화로 이행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여 

현재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지만, 광복 이후만 해도 타지의 문화예술인

들이 경제적 이유로 전주에 와서 활동한 경우들이 있었다. 전주지역의 문

화예술 발전에는 경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전주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고, 판소리를 한의 소리라고도 한다. 그래

서 전주가 한이 많아 판소리의 고장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시대에 삶의 애환은 조선 8도 구석구석에 다 있었다. 그

리고 판소리에는 한을 달래주는 해학이 있다.20) 전주가 한이 많아 소리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해학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

는 경제적 여력이 그나마 전주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경제력과 함께 전주 풍류문화가 발전한 요인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지

속된 중심도시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들 수 있다. 전주는 통일신라 때 685

년(신문왕 5) 9주 5소경으로 지방체제가 개편되면서 주(州)가 설치되어 

전북권의 중심지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후삼국시대 전주는 36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후백제의 왕도였다. 전주는 왕도로서의 역사를 경

험한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으로 나주목

과 함께 전라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주는 고려말 관찰사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왕조 500여년간 전라감영

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수부(首府), 으뜸도시로 자리하였다. 전주부성의 

정문 풍남문에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편액이 걸린 것은 이런 연유이

다. 하삼도 중에서 감영이 조선왕조 내내 한 곳에 있었던 곳은 전주 밖에 

3), 13쪽.

20) 박경리는 “한의 정서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

나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우리한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퇴보적

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말았다.”고 하였다.[이기동, ｢풍류에서 한류를 

꿈꾸다｣, 문화재사랑 117(문화재청, 2014ㆍ8), 13∼14쪽에서 재인용]



60_전주학연구 제9집

없다. 임진왜란 후 경상도는 상주에서 대구로 감영을 옮겼고, 충청은 충

주에서 공주로 감영을 옮겼다. 전주는 조선왕조 내내 감영이 자리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전북도의 도청소재지이다.

이처럼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전북 또는 전라도의 중심도시로, 때로는 

왕도로서 정치적 위상을 천년이 훨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전주처럼 천년

이 넘게 중심도시로서의 역사를 지금껏 지속하고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

고 있는 것이 전주를 품격이 있는 풍류도시로 발전시킨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전주와 전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대로 중앙 진출이 제한되

어 문화예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

면 중앙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 문화예술이 발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는 생각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또 중앙진출이 적었던 것은 타의적

인 측면만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훈요십조, 조선시대 정여립사건 등으로 호남인재들이 중앙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본다. 후백제의 왕도요, 호남의 수부요, 정

여립의 출신지인 전주도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백제 멸망이후 호남 

견제 내지 차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래 전라도에 대한 차대가 없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자는 중앙정부

의 전라도에 대한 차대 내지 견제가 있었다고 본다. 선조대 정여립 사건

이후 호남출신 인재들의 문과 급제율이 떨어져 충청도보다 급제자가 적

으며 이후 그 하향세는 더 커졌다. 정여립사건으로 전주와 전라도가 반역

향이 되어 차대 내지 견제를 받은데 요인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

고 필자의 생각도 그렇다.21) 

21) 이동희,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호남사림의 동향｣, 전주학연구 3(전주역사

박물관, 2009), 90∼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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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의 차대만이 이 지역 출신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진

출하지 못한 이유일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호남사림들의 중앙

진출이 많지 않았던 것은 벼슬에 나가지 않아도 나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 즉 경제적 여력으로 벼

슬에 덜 연연한 것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매천 황현도 오하기문에서 조선말의 호남사림을 평하기를 “재주가 

뛰어난 인재들의 진출이 막혀 벼슬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어제 오

늘의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22) 벼슬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벼슬에만 

매달리지 않은 호남지역 풍조의 일단을 감지해 볼 수 있다. 

호남인사들의 중앙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중앙의 견제도 있지

만 벼슬에 대한 집착도가 덜한 데에도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역에 

토착세력이 강하고 풍류가 발전한 데에는 전주사람들이 경제력을 토대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벼슬에 덜 연연하고 나름의 독자적 삶을 영위

한 것에도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전

주정신을 읽는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다. 

중앙에 기준을 두지 말고 지역 관점에서 전주를 해석하면 전주역사문

화가 달리 보이는 점이 있고, 더 풍요로우며 자유로울 수 있다. 정치적 소

외 내지 차대가 전주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다는 논리와, 전주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켰다는 해석은 의미가 다르다. 

전주에 풍류문화가 발전한 것은 지방정치의 중심지로서 호남의 너른 

들녘을 토대로 중앙정치에만 연연하지 않고 나름의 독자적 삶을 능동적

으로 개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된 전주

의 특질이다. 따라서 전주정신도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전주 풍류

문화에 전주정신의 근간이 있다는 것이다. 

22) 황현지음ㆍ김종익옮김, 앞의 책, 1994,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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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

풍류(風流)라는 말을 글자 뜻대로 풀면 ‘바람의 흐름’이다. 풍류의 뜻에 

대해 국어사전에는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

라고 되어 있다.23)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는 풍류를 “속되지 않고 운

치 있는 일이나 음악을 일컫는 말”라고 정의하고, 그 설명문에 풍류란 자

연을 가까이 하는 것, 멋이 있는 것, 음악을 아는 것,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운 것 등 많은 뜻을 내포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두산백과사전에는 풍류를 “고대 제천 행사에서 비롯된 한국 고유의 전

통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멋과 운치가 있는 일이나 그

렇게 즐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라고 하였다.

한편 풍류에 관해 논자들이 정리한 개념을 보면 민주식은 “풍류란 자

유분방한 정신이 세속적 가치를 초탈하여, 현실과의 관련을 지니면서 생

명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24) 하였다. 이종묵은 “자연을 벗삼아 멋과 

예술을 알고, 여유와 자유분방함 등을 즐기는 것이 풍류”라고 하였고, 이

기동은 풍류가 초월적이고 포용과 융합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

다.25) 

이러한 풍류에 대한 개념과 논의들을 정리하면 풍류란 여유와 자유분

방함, 포용과 융합의 정신으로 멋스럽고 운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자연

과 함께 예술세계에 노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 풍류문화

에도 이런 풍류의 정신과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전주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도의 수부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23) 신기철ㆍ신용철편, 새우리말 큰사전(삼성이데아, 1986).

24) 민주식,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미학ㆍ예술학연구 11(한국대학예술학

회, 2000), 75쪽.

25) 이종묵, ｢집안으로 끌어들인 자연｣, 문화재사랑 117(문화재청, 2014. 8), 4

쪽 ; 이기동, 앞의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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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조선시대 전주는 3대도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26) 호구총수에 등재된 1789년(정조 13) 전국 호구수를 보

면, 호수는 전주가 한양과 평양에 이어 세번째이고, 인구수는 한양, 평양, 

의주, 충주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중심도

시로서의 역사가 지속된 곳이다. 전주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전주

사람들에게 여유와 넉넉함을 가져다주었고, 이로 인해 형성된 넉넉한 전

주사람들의 심성이 풍류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본다. 전주가 양반도시요 

전주사람들이 점잖다고 하는 것은 전주사람들의 여유와 넉넉함에서 비롯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주사람들의 넉넉한 심성과 함께 포용의 정신은 풍류문화에 깃

든 전주정신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풍류는 지상을 초월해 있으므로 초월

적이고, 지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므로 포용적이라고 하였다.27) 전주사람

들의 배타적이지 않은 개방성과 포용력은 전주에 풍류문화를 꽃피웠고 

전주를 전주답게 끌어온 전주정신이다. 조선말 전주에서 천주교와 개신

교가 만개한 것도 전주의 포용정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의 상징인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앞에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전동

성당이 자리한 것은 타문화에 배타적이지 않은 전주사람들의 심성을 잘 

상징해 준다.

이와 더불어 전주 풍류문화에 깃든 전주정신으로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도 전주의 문화발전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

정과 관련해 주목된다. “멋이란 무엇보다 정신적 자유이고, 현실에 구속

되지 않은 생활이며, 이런 의미에서 멋은 풍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6) 전주부사(1943)에 전주의 도시위상을 “예로부터 전주는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읍으로 거기에 평양을 더해 조선의 3도(三都)로 칭해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전주시ㆍ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2009), 204쪽].

27) 이기동, 앞의 글, 201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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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멋은 현대인에게 풍류의 별명”이라고 하였다.28) 전주에 문화예술이 

발전한 데에는 자유분방한 전주정신이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명희는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을 지

닌 “저항과 풍류”의 도시라고 하였다. 꽃심은 싹을 틔워내는 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한다.  혼불에서 관련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

과 같다.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하등의 이유

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백안(白眼)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

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

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根)이 깊은 목의 가시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내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외의 갖은 방법을 다하게 했다.

(최명희,  혼불 8권)

어쩌면 ｢저항과 풍류｣ 이 두가지는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미 이루어 가진 자는 저항하지 않으며, 억울할 일이 없는 자, 혹은 세상

을 거머쥐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의 검붉고 길쭉한 혈관에는 풍류

가 깃들지 못한다. 풍류는 빈자리에 고이고, 빈자리에서 우러나며, 비켜 

선 언덕의 서늘한 바람닫이 이만큼에서 멀리 앉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

음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다.(최명희,  혼불 4권)

최명희는 전주를 저항과 풍류의 도시로 보고, 이 둘은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전주는 풍류문화가 발전했고, 여기에는 저항정신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꽃심을 지닌 저항정신은 곧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 즉 변혁의 

28) 민주식, 앞의 논문, 2000,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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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다. 이런 정신이 봉건제를 마감하고 누구나 평등한 근대사회로 나

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창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주가 풍류의 도시라고 할 때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문화예

술을 아끼고 즐기는 전주사람들의 성향이다.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

이 전주사람들에게 없다면 정치력과 경제력만으로, 넉넉한 심성과 포용

의 정신만으로 풍류문화가 발전할 수는 없다고 본다.29) 전주사람들의 문

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심성이 전주사람들의 넉넉함, 포용력, 자유분

방함과 함께 전주에 풍류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풍류문화에 깃든 넉넉한 심성과 포용의 정신, 자유분방함과 새로운 사

회를 이루어나가려는 열정, 그리고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이 전주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근대사회로 나가는 거대한 운동을 이곳 전주에서 

꽃피웠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전주정신은 곧 미래 전주 발전

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역정신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전주는 오랜 역사와 함께 문화예술이 발전한 풍류의 도시이다. 이런 전

통으로 인해 지금도 전주에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고, 이

런 전통문화 자산이 산업화에 뒤쳐졌던 전주를 문화의 시대에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하게 하였다. 전주 한옥마을이 문화관광의 명소로 자리한 것

29) 조인수는 풍류에 대해, 권력이 있다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쉽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생각이 얽매이지 않아 자유분방하면서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려는 풍성한 마음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인수, 

｢옛그림으로 살펴보는 풍류｣, 문화재사랑 117(문화재청, 2014. 8)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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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주의 오랜 전통과 전통이 빚어 놓은 도시 분위기에 그 배경이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전주의 역사문화를 창출한 전주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이 없다. 전주가 전주다움을 가지고 발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문화가 바로서야 하고, 전주정신이 그 정신문화

의 축이 되어야 한다. 전주문화유산도 전주정신이 같이 했을 때 더 가치

를 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정체성을 논하고, 전주정신을 정립하려는 전주시의 

시도는 유효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고가 이에 부응하여 전주정신

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자

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론적인 글로써 전주정신을 논하는데 작은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필자가 찾아본 전주정신의 요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전라도와 전북의 중심도시로서 지속된 

정치적 위상,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부로서의 경제력, 그리고 

벼슬에 덜 연연했던 성향을 토대로 풍류문화를 꽃피웠다. ‘전주사불여(全

州四不如)’, 즉 벼슬아치가 아전만 못하고, 아전이 기생만 못하고, 기생이 

소리만 못하고, 소리가 음식만 못하다는 한자어는 예향이라는 전주 특질

과 함께 어울러져 풍류도시로서 전주를 잘 보여준다.

전주정신은 이런 풍류문화에 깃든 풍류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넉넉

한 심성과 포용의 정신, 자유분방함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성향 등이 문화예술이 만개한 풍류도시 전주를 지

탱하고 끌어온 전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전주정신이, 때로 

과거와 현재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그 맥락이 전주사람들에게 남아 있으

며, 또 미래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한다면 전주는 곧 ‘문화 창의도시’로서의 정신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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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전주정신, 전주 정체성, 전주사불여(全州四不如), 풍류문화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한다.

전주정신 정립과 관련해 덧붙여 하나 더 언급한다면 전주정신으로 정

립해 긍정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이거나,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발

전을 위해서는 이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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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ngryu Culture and the Spirit of Jeonju

Lee, Dong-Hee

Jeonju is city of the arts that has rich culture and a long history. The 

tradition leaves behind various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Jeonju.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se assets, Jeonu 

came into the spotlight in the culture age, getting out of a less 

developed city. Jeonju attracts over six million visitors every year. You 

may think that it comes from the Hanok village, but I think that it 

comes essentially from the old tradition of Jeonju and the atmosphere 

of the cit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the tradi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explain clearly the Jeonju spirit which 

created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city. If we are to develop 

Jeonju spirit a core of the spiritual culture. And the culture heritages 

of Jeonju can also be more worth only when they hold the Jeonju spirit 

in common.

Jeonju has developed Pungryu culture on the basis of political status 

as the central city of Jeolla province and the capital of Jeollabukdo 

province since the unified Silla dynasty, the financial power as the 

leading granary of the country, and the disposition of Jeonju's 

townspeople toward honest poverty. Sabulyeo, an old idiom, of Jeonju, 

gives an exact description of Jeonju as the city of the arts. The idiom 

has four meanings. First, a government official is not better than 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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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ty official. Second, ajeon is not better than gisaeng a professional 

beauty entertainer. Third, gisaeng is not better than sori, which means 

pansori, traditional long epic song. at alst, sori in not better than 

eumsik, Korean tarditional food.

Jeonju spirit can be found at Pungryu spirit which dwells in 

Pungryu culture. I think that Jeonju spirit has embraced a broad mind, 

a spirit of comprehension, a freewheeling lifestyle, a passion for new 

society, and a character of loving the culture and the arts, and that they 

have sustained the city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past Jeonju spirit 

is sometimes different from the present, it still remains to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living in Jeonju. So I expect that the spirit 

of Jeonju has also enough future value. In other words appropriate to 

these days, it can be said that Jeonju has the spirit going forward the 

city of cultural originality.

Key Word : Jeonju spirit, Identity of Jeonju, Jeonjusabulyeo(全州四不

如), Pungryu culture(風流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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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1)

Ⅰ. 전주정신의 유무

‘정신’이란 사고와 감정, 의지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은 원래 한 

개인의 내면적 실체와 성향, 상태를 일컫는 말로써, 사람마다 제각각 특

유의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 말을, 개인을 넘어 집단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곤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사람들

이 공유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호남의 정신, 한국정신, 민족정신, 시

대정신 등이 그 예다. 지역적으로 호남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 구

별되는 사고방식이, 국가적으로 한국인은 타국인들과는 다른 심성이, 전

통적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적 유전인자가, 역사적으로는 각 시대 고

유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 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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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전주정신 또한 이러한 인식 속에

서 제안되었을 것이다. 이는 전주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을 규명하고, 또 

그들의 공동체적 자아를 확인․성찰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 전주지역의 

진로를 모색케 해주는 의의를 갖는다. 전주학의 연구자들만 그러한 논의

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학의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는 요즈

음 그러한 논의는 각 지자체의 관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타지역은 차치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일련의 의문을 갖는다. 과

연 ‘전주정신’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한국정신이라 하면 그 

동안 국제교류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인된 한국인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잡힐 만한 것이 있겠지만, 국내 여타지역과는 달리 전주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전주인 특유의 정신이 있는가?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론하기도 하지 않은

가? 전주(전북)사람들이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뒤로는 남을 무함하기 좋

아한다는, 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난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주인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상을 확인하고 대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심지어 부정적인 전주정신까지도 말이다. 물론 이는 부정적인 

것을 자성하여 긍정적인 삶의 세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다.

한편 전주정신의 논의는 그것의 역사적 실체나 또는 현재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상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찾으려

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전주사람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을 모색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뜻 말이다. 이는 전주의 지역이나 전통

과는 무관하게 인간과 삶에 관한 일반론의 성질까지 띤다. 말하자면 전주

인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한국인으로서, 아니 인류의 일원으로 보편

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신가치를 전주정신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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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우리는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아울러야 하는 이중의 어려

움을 만난다. 

지금까지 전주정신의 논의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주로 전주

(또는 전북) 지역의 전통만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집약

되는 것 같다. 선비정신과 동학사상과 풍류정신이 그것이다. 그것들이 과

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전주인들 특유의 정신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설사 그것들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주인이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재정립할 수만 있다면 논의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저 세 가지의 정신이 막연하게 거론되기만 

할 뿐, 그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나아가 그것들을 현대와 어떻게 접

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깊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저 

정신(사상)들은 깊고 폭넓은 함의를 갖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은 그것들

의 내막을 오늘날의 문법으로 새롭게 밝히고 또 전주정신으로 통합하여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

다.

Ⅱ. 선비정신

전주가 과거에 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고장이라면 그들이 지역민들을 

감화시킨,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앞으로 ‘창신(創新)’해야 할 정신

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선비정신이라고 요약하지만, 사

실 그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 전체를 응축 집약하고 

있어서 그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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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선비정신의 정체를 대략적으로나마 밝힌 다음

에 전주정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비정신의 핵심을 천명하

고 있는 맹자의 글을 읽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을 걷나니, 뜻을 펼 기회가 주어지면 만민

과 더불어 그것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가리라. 

이러한 뜻을 부귀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변절시키지 못하며, 위

엄과 무력도 꺾지 못할 것이니, 이를 일러 대장부라 한다.1)

맹자의 유명한 ‘대장부’론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대장부란 ‘사내답고 씩

씩한 남자’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맹자의 생각

은 이와 차원이 다르다. 먼저 위의 글뜻을 풀어보자. 대장부가 머무는 ‘넓

은 집’과, ‘바른 자리’와, 그리고 ‘큰 길’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

는 정신지평상 설계된 인격세계가 담겨 있다. 그것들은 인격존재의 규모

와 방향을 은유한 말이다. 즉 ‘넓은 집’이란 사랑을, ‘바른 자리’란 예의를, 

그리고 ‘큰 길’은 의로움을 뜻한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사랑과 예의, 의로

움의 정신으로 세상에 우뚝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장부는 선비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선비는 사랑과 예의와 의로움

의 정신을 인간의 본질로 여겨 평생의 실천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하였다. 나아가 선비는 사랑을 인간존재의 핵심으로 여겼

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가 사랑을 버린다면 어떻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는가.”2) 심지어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사랑은 사람

이다.”3) 사랑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1) 孟子, ｢滕文公下｣.

2) 論語, ｢里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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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이

다. 아니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현실 속에

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생물호성(生物好性. 또는 생명사랑의 성향: 

biophilia)이 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천부적

으로 타고났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인류의 출현과 진화 이래 유전적인 

성질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무생물보다는 생물에, 사멸적인 것보다는 생

명적인 것에 친화감과 애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선비는 그 이상으로 사랑을 천부의 본성으로 여겼다. ‘천부’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다. ‘하늘’은 진화론에서 벗어나는 말이긴 하지만, 함께 

진화해온 생물들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음을 보면 

거기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을 법도 하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본성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퇴계 이황(1501-1570)은 옛글을 빌려 말한다. “사랑은 사람이 타고

난 천지의 마음이다.”4) 그러고 보면 “사랑=사람=하늘”이라는 등식이 성

립될 만도 하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는 고전적 명제를 응용한다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 하늘과 하나가 된다.

사랑은 매우 넓은 외연을 갖는 말이다. 그것은 남녀의 애정에서 시작하

여 친구간의 우정, 이웃사랑, 민족애, 인류애에까지 걸친다. 아니 선비에

게 사랑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향해 열린 생명애의 정신까지 함축한

다. 그리하여 선비의 사랑은 풀 한 포기, 개미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생명임을 깨달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육을 도와주려 하였다. 사실 사랑이란 바로 그

러한 것이다. 그처럼 상대방과 생명을 교감하고 상통하면서 그를 따뜻하

3) 孟子, ｢盡心下｣.

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退溪全書 一(영인본), ｢仁說｣,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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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듬어 안고 보살피려는 사랑을 선비는 평생의 과제로 여겼다. 다음의 

감동적인 글을 읽어보자. “선비는 뜻을 넓고 굳세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사랑의 짐을 지었으니 무겁지 아니

한가. 죽은 다음에야 걸음을 멈출 테니 멀지 아니한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5) 

사랑은 어렵거나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

다. 공자는 말한다. “사랑이 먼 것이더냐?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이 

다가온다.”6)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들의 마

음이다. 남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사

랑은 강 건너의 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조차 한순

간 마음을 연다면 길가의 잡초에 대해서까지 애정어린 눈빛을 보낼 것이

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그러하듯이 말이다. 사실 그러한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 이웃이나,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한다면 그들은 반려동물에게서 얻는 기쁨 이상으로 참삶의 행복을 얻을 

것이다.

한편 대장부(선비)가 상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길”은 ‘의로움(정

의)’의 길이었다. 의로움이야말로 인간이 걸어야 할 ‘큰 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안전한 큰 길을 이용하려 한

다. 작은 길은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은 역시 인간존재의 본령에서 나

오는 의로움(과 사랑, 진리)의 ‘큰 길’이다.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

아갈 수 없으며,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의롭지 못한 길은 ‘작은 길’이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목격

5) 論語, ｢泰伯｣.

6) 論語, ｢顔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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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처럼, 아니 자신에게서 자각하는 것처럼, 뇌물을 주고받거나 음모

를 꾸미는 등 불의한 짓은 남들이 보는 ‘큰 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작은 길’을 오가며 남몰래 행해진다. 어떤 행로에서든 

‘큰 길’을 택하는 선비(군자)와 달리 소인은 ‘작은 길’을 찾는 사람이다. 선

비는 의로움의 ‘큰 길’을 걸음으로써 사회에 정의를 세우려 하는데, 소인

은 ‘작은 길’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 이러한 소인은 자

타간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는 공동선의 정신을 갖고 있

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잠시 제쳐두었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의로움이란 무엇을 뜻

하는 말일까?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념의 무지와 오류가 

행동의 착오를 빚어내는 것이다. 의로움이란 일종의 가치 합리적 정신을 

뜻한다. 그것은 결과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어떤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

에 무조건 행하려는 정신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손실을, 심지어 죽음

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올바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의로움의 정신은 이해타산 속에서 결과를 계산하는 잇속의 마

음과 구별된다. 율곡 이이(1536-1584)는 말한다. “의로움은 이해타산 없

이 행하는 정신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해타산을 한다면 그것은 잇속의 

마음으로써, 그는 도둑이나 다름없다. 선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공명을 얻

으려는 마음이 끼어 있으면 그것 또한 잇속의 마음이다. 군자는 그것을 

도둑보다 더한 심보로 여긴다.”7)

조선시대 여러 차례의 사화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선비들의 기개 

또한 이러한 의로움의 정신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만약 자신들의 언행이 

초래할 죽음의 결과를 염려했다면 그들은 임금 앞에서 결코 정론을 펴지 

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東湖問答｣, 栗谷全書 一(영인본),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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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의로운 죽음이 삶을 성취해준다는 자부심

을 갖고 있었다. 퇴계는 말한다. “의로움은 삶의 길이요, 잇속의 마음은 

죽음의 길이다.”8) 과연 그럴까? 이는 잇속의 마음을 파헤쳐보면 곧 이해

될 수 있다.

잇속의 마음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것은 남들의 입장을 고려하

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한다. 그것은 사회적 공의(公義)

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하여 남과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를 무규범의 혼란에 빠트린다. 결국 그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

쟁”의 비정하고 살벌한 삶을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다. 거기에는 일차원적

인 생존의 의지만 난무할 뿐, 인간존재의 고결한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워

진다. 이렇게 살피면 의로움의 정신을 팽개친 채 잇속만 따지는 삶은 정

신적 죽음의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잇속의 마음은 죽음의 길”이라는 퇴계의 말은 오늘날 우

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처럼 들린다. 물질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자

본주의에 더하여 위정자들이 경제이익만을 국정의 제일지표로 내세워 국

민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의 이

름으로 잇속을 숭상하는 사회는 사람들을 정신적인 죽음으로 내몰 뿐이

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행복지수가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

가는 재리(財利)를 이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9) 사람들은 “이득거리를 보거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見利思義]”10) 개인이나 사회나 정의(의로움)의 

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答金彦遇問目｣, 退溪全書 二(영인본), 59쪽.

9) 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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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길’을 지도가치로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성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까지 살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다.

마지막으로 선비(대장부)가 서고자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

에 관해 살펴보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동의 표준으로 여기는 

자리를 말한다. 그것은 무슨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과 같은 부동의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

으로 여겨지는 행동거지의 품위를 은유한다. 과연 어떤 것이 품위 있는 

행동거지인가를 말하기는 물론 대단히 어렵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시대

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품위의식은 서양인의 그

것과 크게 다르다.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문화는 행동의 품위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케 해

주는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다. 예의(에티켓)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은 예의바른 행동에서 품위를 느끼고, 반대로 무례하

게 구는 자에 대해서는 “못된 놈”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예의를 모

르면 사람으로 설 수 없다.”11)는 공자의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

히 타당하다. 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예의는 인간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사교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만남이다.” 자

타의 만남과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외롭다

는 생각조차 남의 존재를 이미 상정하고 있다. 그처럼 삶은 만남 속에서

만 영위되는 것이라면 자타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윤리질서가 자연스럽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 예의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예의를 주고받으면

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예의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예의를 

10) 論語, ｢憲問｣.

11) 論語, ｢堯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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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사회라 하지

만 사람들이 동물적인 성향을 감추고 짐짓 예의를 갖추는 것은 자신이 인

간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다. 공식석상에서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도 그 한 예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결혼의 예식이나 장례절차를 지키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다. 서로 사랑하므로 함께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번거로운 예식을 치르려 

하며, 부모의 시신을 어디 적당한 곳에 흔적 없이 묻어버리면 될 것을 왜 

꼭 장례식을 거행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동물들처럼 아무데서나 흘레하

는, 그리고 부모님이 죽어서 아무 뜻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

라, 고상한 인간임을 확인하고 천명하고 싶어서다.  

그처럼 예의는 행동거지의 품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됨을 자긍

하게 해준다. 선비들이 예의를 그토록, 지나치리만큼 중요시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예의의 인간학적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퇴계는 단적으로 말한다. “예의를 한 번 잃으면 야만인이 되고, 두 번 잃

으면 짐승이 된다.”12) 

예의는 행동의 겉치레에 그치지 않는다. 선비들은 그 이전에 예의 정신

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진지하고 성실하며 경건한 마음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자타간 만남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장례의 자리에서는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야 한다. 퇴계는 말한다. “문밖을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손님을 대하

듯이 정중하고, 일에 임해서는 제사를 받들듯이 경건해야 한다.”13) 그래

야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또 삶이 의미 깊어질 것이다.

선비들은 예의정신이 결여된 의례적 태도를 비난해마지 않았다. 공자

1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諭四學師生文｣, 退溪全書 二(영인본), 338

쪽.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敬齋箴｣, 退溪全書 一(영인본),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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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한다. “예라, 예라 하지만 보석과 폐백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겠는

가!”14) 이는 오늘날 같으면 결혼의 예물을 교환하는 겉치레 풍조에 대한 

비판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최명희 선생의 혼불에 나오는 노인의 말을 

빌리면 예의의 형식은 ‘콩깍지’에 불과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맹이’

만 가지고는 안 된다. “씨앗이요 열매인 콩 ‘알맹이’는 콩 ‘깍지’가 없으면 

애초에 생겨날 수도 없고, 클 수도 없고, 익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법”(
혼불)이기 때문이다.

저 노인은 ‘콩깍지’의 예의형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콩깍지’만 근사할 

뿐 알맹이가 벌레 먹은 경우도 많다. 그처럼 ‘알맹이’ 없는 그것은 그저 

불쏘시개로만 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의의 정신을 결여한 채 겉으로

만 꾸미는 예의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의의 형

식과 정신(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는 말한다. “꾸밈(형식)

과 바탕(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군자라 할 수 있다.”15)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자. 사람들에게는 예의의 관념

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그것이 겉치레에 불과하고 구속적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인간관계를 매개해줄 규범이 없을 수 없는 것

이고 보면, 예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자타간 만남의 가벼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무례한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고결성을 사람

들 스스로 부정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성실하며 경건

한 정신을 결여한 의례적인 태도는 당연히 배제해야겠지만, 참다운 예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품위와 위엄을 높여줄 예의를 모색하고 실천해

야 한다.

이제 선비(대장부)의 정신을 요약해보자. 그는 사랑으로 만민을 따뜻

하게 보듬어 안고, 예의로 행동의 품위와 위엄을 지키며, 의로움으로 세

14) 論語, ｢陽貨｣.

15) 論語, ｢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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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당당하게 나선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접하는 것처럼, 그가 부

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빈궁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서 있

었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본령에서 발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외

면한 채 오직 부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두고 맹자는 다음과 같이 탄식

한다. “사랑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바른 길인데, 사람

들이 편안한 집을 비워둔 채 거기에서 살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둔 채 

걷지 않으니, 딱하구나!”16)    

Ⅲ. 풍류정신

풍류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들어지게 

노는 일”이라 한다.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낭만이요 유희다. 학

문적 안목으로 살피면 그것은 세상사의 간섭과 억압, 일상의 긴장과 스트

레스, 이성의 감시와 지배를 벗어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심미활

동의 일종이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상의 구속과 책임에서 탈피하여 정

신의 자유를 누리며, 단조롭고 지루한 생활을 벗어나 활력을 얻는다. 정

읍 출신의 불우헌 정극인(1401-1481)의 유명한 「상춘곡(賞春曲)」은 그

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상당히 길지만 옛사람들의 풍류세계를 엿보기 

위해 전문을 한 번 읽어보자. 어투를 오늘날에 맞게 풀었다.

세속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

칠까.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 같은 이 많건마는, 산림생활 지극한 즐거

움을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다네.

16) 孟子, ｢離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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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아름다운 풀들은 가랑비 중에 푸르구나. 칼로 마름질했

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신묘한 공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

도다.

숲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에 끝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누나. 물

아일체(物我一體)이니 감흥이 다를까. 사립문 앞을 거닐어보고 정자에

도 앉아서 유유자적 읊조리니 산중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 참맛

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들아, 산천구경 가자꾸나. 

들길걷기 오늘 하고 물놀이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

는 낚시하세.

갓 괴여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 세며 

마시리라. 봄바람이 문득 불어 시냇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 잔에 지고 

붉은 꽃잎 옷에 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어린아이 시

켜서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모래사장 맑은 물에 잔 씻

어 술을 부어들고 냇물을 굽어보니 복숭아꽃 떠내려온다. 무릉도원 가

깝구나, 저 산이 거기인가.

솔밭 사이 오솔길에 진달래꽃 꺾어들고 산머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

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네.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던 들녘 봄빛이 넘치누나.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그 밖

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누추한 곳 가난한 살림에도 헛된 생각 아니 하

니 아무렴 일생의 즐거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이 순간 선생은 ‘공명’과 ‘부귀’의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누추

한 곳 가난한 살림’조차도 즐겁고 만족스럽다. ‘나’에서조차 탈각한 정신

의 대자유로 삶을 관조하면서 ‘유유자적 읊조리며’ ‘한가로움 속 참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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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린다.’ 거기에는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숲속의 새와 ‘물아일체’가 되

는 감흥까지 곁들여 있다. 

이처럼 풍류정신이 펼쳐내는 즐거움, 만족감, (한가로움 속) 참맛, (물

아일체의) 감흥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적 쾌감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쾌감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식색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또는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풍류정신의 쾌감은 

그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서 느끼는 쾌감과 아름다운 꽃 앞에서 얻는 그것이 같을까? 물론 다르다. 

전자는 정욕의 흐린 눈빛을 담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적 쾌감의 성질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각종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얻는 쾌감과 달리 그것은 국어사전의 말대로 “속된 일을 떠나서”, 즉 모

든 현실적 이해타산을 벗어나 그야말로 ‘한가롭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

움이다. 칸트가 “아름다움이란 무관심의 쾌감”이라고 절묘하게 정의한 

것처럼, 미적 쾌감은 대상 앞에서 그저 ‘무(관)심’하게 얻어지는 것이다. 

H. 마르쿠제의 말을 들어보자 “미적 지각은 쾌감을 수반한다. 그 쾌감은, 

대상의 질료나, 대상의 (내․외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대상의 순수형

식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발생한다.”17) 풍류정신의 쾌감 또한 그와 같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풍류정신은 “갓 괴여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 세며 마시”는 등 오직 즐거움

만 추구할 뿐, 거기에서는 선비들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도덕정신을 찾아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모습을 띨 

수 있단 말인가. 헨리 시지윅이라는 학자는 말한다. “도덕은 죄악을 근절

하고 일소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인생을 미적인 태도로 관조하는 관

17) H.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崔鉉․李根英 역, 미학과 문화, 범우사, 

1989,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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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생동감 있고 충만된 흥미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죄를 

인식한다.”18)

그러나 우리 전통의 풍류정신에는 도덕생활이 무시되지 않으며, 오히

려 그것을 아우르는 고차원의 세계가 담겨 있다. 이 점은 우리의 고전에

서 ‘풍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는 고운 최치원(857-?)의 글에서 확

인된다. 선생은 「난랑비서(鸞郞碑序)」(‘난’이라는 화랑의 비문)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선

생은 이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요컨대 선행의 도덕정신과 충효의 사

회정신, 그리고 자연을 숭상하는 정신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참다운) 풍류는 일상의 삶과 사회를 외면하고는 “멋들어지

게 노는 일”에만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한 도덕정신과 사회정신을 

함께 갖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전통의 풍류는 유희의 정신에 더하여 도

덕정신과 사회정신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 이 점은 화랑들의 행적을 기

록한 삼국사기(진흥왕 37년)의 다음 글에 잘 드러난다. “화랑들이 구름

처럼 모여 때로는 서로 도의를 닦고, 때로는 서로 음악으로 유희하며 명

산대천을 노닐면서 아무리 멀어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풍류정신은 이처럼 도덕과 사회를 잊지 않는 현실합리적인 정신과 관

조적인 유희의 정신을 조화롭게 갖고 있다. 말하자면 풍류정신은 현실 속

에서 강력한 도덕(사회)정신으로 작동되다가도, 돌아서서는 유희와 관조

의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 자연관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

다. 고운(孤雲)의 ‘풍류도’ 가운데 자연을 숭상하는 정신세계에 주목해보

자. 우리의 전통에서 자연은 만물의 근원이요 삶의 요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자연은 사람들에게 삶의 불안과 세상의 위협을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커다란 진정제”(괴테)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

18) Rader, Melvin․Jessup, Bertram Emil, Art and human values, 김광명 옮김,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 실천, 1994,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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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사만물을 초월적으로 관조하는 심미의식과 유희의 정신을 자연스럽

게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희의 정신은 도덕정신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건강

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생활의 긴장과 피로감을 덜어주

면서 자연의 정점에서 세상과 삶을 관조하는 가운데 생명적 활력을 재충

전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생활에 심미적 유희의 정신이 매우 

긴요함을 일러주거니와, 풍류정신은 양자를 조화롭게 갖고 있는 우리 전

통의 중요한 정신자산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거기에 깔려 있는 자연숭

상의 정신은 오늘날 자연의 학대와 파괴를 일삼는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의

의를 갖기도 한다.    

Ⅳ. 동학정신

동학정신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동학혁명에 담긴 개혁(혁명)정신에, 

또는 경전의 “시천주(侍天主)” 글귀에 담겨 있는 종교정신에 주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주제들 전체를 다루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전주

정신을 규명하고 또 제안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으로 논의를 전개

하려 한다.

다 아는 것처럼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1824-1864)는 원래 유학

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의 한계와 폐단을 자각하면서 불교와 도

가(道家)의 사상까지 끌어들여 서학(西學. 천주교)에 대항하는 동학을 창

도하였다. 그것은 본래 ‘한울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신앙이다.

그러면 수운이 자각한 유학의 한계와 폐단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인의예지는 먼저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守心正氣)는 오직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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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한 것”(「수덕문(修德文)」)이라 한 만큼, 일견 선비정신을 전적

으로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후 동학사상의 전개과정에서 살펴

보면, 인(사랑)․의(의로움)와는 달리, 예(예의)에 관해서는 강한 반발의

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예(예의)는 “자타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윤리질서”라 하였다. 부

연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요청되는 관계질서가 바로 예의다. 그러므로 예의는 기본적으로 신분의

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

이에 요구되는 일상의 예의들이 그렇다. 

이는 예의에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관념이 잠복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 한 마디로 “찬 

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것은 양반과 상민과 

천민의 신분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혹자가 예의에서 ‘미시

적 권력의지’를 살핀 것도 이 때문이다.19) 그것이 과연 선비의 예의정신

의 본질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기에

서는 논외로 한다.20) 하지만 예의의 부정적 측면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학사상은 사회계층적으로나 개인생활상에서나 이처럼 예의관념에 

내재된 불평등질서를 타파하려 하였다. 이 점은 동학의 삼대교주인 손병

희(1861-1922)가 제창한바,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깊이 담겨 있다. 이를 신동엽(1930-1969) 시인의 대서사시 「금

강」의 한 구절에서 확인해보자. 시인은 동학의 이대교주인 최시형

(1827-1898)이 어느 신도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19) 김동노, ｢유교의 예와 미시적 권력관계｣,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청계, 

2004), 57쪽 이하 참조.  

2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기현, 선비(민음사, 2009) 27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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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는다.21)

 

(전략)

어느 여름

동학교도 서(徐)노인 집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수저를 들으려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베짜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립니까?”

“제 며느리 애가

베 짜는가 봅니다”

“서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십니다

어서 모셔다가

이 밥상에서

우리 함께 다순 저녁

들도록 하세요”

(후략)

우리는 평소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 남자와 여

자 등등 사회생활상 주고 받는 ‘이름’들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삶은 그러

한 이름들의 의미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요 현장이라 할 수도 있다. 아니 

21) 이하 시와 관련한 글은 필자의 천작(서해문집, 2013), 39-43쪽을 첨삭 수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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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평소 자신이 얻은 이름들의 의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결혼과 함께 전에 없던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 의미와 역할을 갑자기 떠안게 된다. 

그 이전에는 처녀와 총각, 여자와 남자, 아니 더 이전에는 한 인간일 뿐이

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각종의 이름들이 연출하는 한 편의 거대

한 연극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이름들은 당사자의 존재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남자(아들)와 여자(딸)이라는 

이름이 각종의 차별을 지어내고, 더 나아가 그 차별은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 속에서 더욱 심화된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속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자타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이름에 매몰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한 사람을 순수인격이 아니라 그러한 

이름들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의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집살이의 현장에서 폭로하고 있다. 한 여

자가 ‘며느리 애’라는 이름과 역할을 얻으면서 시아버지와 상하의 불평등

관계를 맺는 모습을 말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을 얻는 순간,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적 존재(인격)가 은폐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며느리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시아버지도 존재의 은폐와 

소외를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이름은 우리에게 사물의 진실을 전

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E. 카시러)은 터에, 이름에 갇히고 또 집착하는 

한 자타를 막론하고 존재의 은폐와 소외가 불가피하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라는 가르침은 이와 같이 존재를 은폐하고 왜

곡시키는 ‘이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일갈대성의 경구다. 그것은 사람들

을 깍듯이 공경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가 무슨 말로

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한울님’을 우러러 경외하듯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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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이름’ 너머 본래적인 인격으로 경건히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이라는 일상적인 존재의 겉모습을 벗어 

던지고,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벌거벗은’ 순수존재로 만나야 한다는 것

이다. 우리는 이를, 사람을 넘어 만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길섶의 풀들을 ‘잡초’라 하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혐오하지 말고, 저

들을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순수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제로 돌아가자. ‘인내천’의 동학정신은 신분차별적인 예의를 부정한

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라는 주장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

인, 남자와 여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신분에서 유래되는 모든 차별적 

윤리를 부정하면서 모든 사람을 깍듯이 공경하고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

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랑의 거기에 깔려 있

음은 물론이다. 만약 이러한 동학정신이 정말로 전주사람들의 정신적 유

전인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만방에 대놓고 자부심을 과시해도 좋을 것

이다.

아무튼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주장은 동학혁명 시절의 화석에 불

과하지 않다. 그것은 오늘날, 아니 미래에도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념이다. 사람들은 각종의 ‘이름’들에 갇혀 자타의 존재를 제

멋대로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

상의 도처에서 목격된다. 예컨대 우리는 사장 앞에서는 긴장하면서 조심

스러운 태도와 말씨를 보이지만, 수위에게는 거만하게 함부로 처신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리우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이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것의 횡포와 폭력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름’ 속에서도 ‘이름’ 밖의 뜻을 헤아리고, ‘이

름’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할 줄 아는 변증법의 정신을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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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사물들에게 상투적으로 불러주었던 ‘이름’들을 

벗겨내면 순간 전혀 그 동안 은폐되어 있던 존재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Ⅴ. 사람이 하늘

이상으로 그 동안 전주정신으로 거론되어온 선비정신과 풍류정신과 

동학정신의 내막을 잠깐 들추어 보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전주사

람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공유되어온 특유의 정신일까? 이에 대해 “그렇

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러한 요소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른 고장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

당될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요즘 몇몇 지역에서 내놓고 있는 정신들도 다

를 게 없다. 

한편으로 우리는 전주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이 전주에 

대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전주 특유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주정신을 모

색해볼 수 있다. 전주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주로 풍류

(소리)와 음식문화로 집약된다. 하지만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신

적 바탕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전주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일

반인들이 생각하는 풍류(소리와 서예)도 적어도 오늘날에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주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현재와 미래의 생활 속에서 추구하

고 또 뿌리내려야 할 바람직한 삶의 정신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우리

는 본론에서 살핀 세 가지의 정신을 토대로 모색해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것이 전주지역의 전통정신을 일부나마 담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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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그 내용을 추출해서 전주정신으로 천명할 수도 있다.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의 정신에는 하나의 일관된 의식이 깔려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삶을 의미 깊고 가치 있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에는 특징적인 입각점의 차이가 있다. 

그와 같은 과제를 선비는 도덕(철학)적으로, 풍류는 예술적으로, 그리고 

동학은 종교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

로 수렴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훌륭한 전주정신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

다. 

필자는 그것을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구호에서 발견한다. 물론 

필자가 제시하는 저 구호는 동학정신의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필

자는 거기에다가 선비정신과 풍류정신까지 융합하려 한다. 즉 저 ‘사람’에

는 (선비정신의) 도덕적, (풍류정신의) 예술적, (동학정신의) 종교적 의미

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하고 고결한 존재됨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도덕적이고 예술적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사고와 행위가 필요하겠

기 때문이다.

즉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아우르고, 잇속에 흔들리지 않는 의로

움의 정신으로 처사하고, 공경지심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는 도덕정신을 

기르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삶을 관조하고 유희하는 풍류의 정신을 배

양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에서까지 ‘하늘’(신)의 뜻을 경건히 헤아려 대면하고 실현하자는 것

이다. 전주가 표어 그대로 “사람의 도시”요 “품격의 전주”가 되려면 전주

인들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정신과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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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some background thought of Jeonju-spirit

Kim, Ki-hyun

This paper briefly reviewed the contents of Sunbi-spirit, 

Foongliu-spirit, Donghak-spirit, which have been known as the 

characteristic of Jeonju-spirit. Some may question whether it is really 

unique and traditional spirit of Jeonju. However, if it is clear that the 

spirits include the traditional spirit of Jeonju even in part, we could 

proclaim them as Jeonju-spirit from the sight of pursuing desirable 

life-spirit.

There is coherent consciousness underlying among Sunbi-spirit, 

Fungliu-spirit, and Donghak-spirit : the question is how we can 

manage worthwhile life as human being. There are also differences 

among each of the spirit. Sunbi searched the answer from morality, 

Fungliu seeked in the field of art, Donghak approached by religion. 

Therefore, we could establish the fine spirit from them if we could 

converge them together.

I find it from the sloagan of Donghak, "Human-being equals 

Heaven". The slogan I have suggested does not contain only the spirit 

of Donghak, but also connotes he spirit of Sunbi and Fungliu. That is, 

'Human-being' implies the meanings of morality (Sunbi), art( 

(Fungliu), and religion (Donghak). Because moral, artistic, and religious 

thinking and behavior is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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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to say, it is to embrace others with love, deal ourselves with 

a sprit of righteousness, develop morality with the spirit of respect. 

Also, it is to raise the Fungliu-spirit which contemplates and enjoy our 

lives, and to realize meanings of heaven from human beings, even from 

trees and insects. Jeonju could be "city of man" and "city of dignity" 

only when people understand that spirit of life and make their efforts.

Key Word : Jeonju-spirit, Sunbi-spirit, Foongliu-spirit, Donghak-spirit, 

Human-being equals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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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1)

Ⅰ. 전주정신 확립의 전제 조건

전주 정신은 “전주가 배출한 인물들에 의해 이룩된 역사적 근거와 문

화적 성과, 그리고 전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 누적된 경

험을 통해 추출 가능한 정신”이다. 선사시대부터 마한, 백제, 후백제, 고

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시기 등 천여 년에 걸쳐 형성된 전주 정신

은 전주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주 사람들의 과

거와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삶을 규정하고 인도함으로써 전주 사

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들고 전주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하다.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목 차>

- 창조적 변방성, ‘삭임’과 ‘꽃심’의 전주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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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후백제 36년(900∼936) 간 공식적으로 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

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

니라, 정치적으로도 핍박과 견제의 대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1) 백제 시대

에는 부여, 공주, 익산 등이 전주보다 번성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태조 왕

건에 의해 후백제의 흔적들이 대부분 지워졌으며2) 왕도로서의 품격은 유

지하였지만 정치적으로 득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풍패지향’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도 하였지만, 정여립이 연루된 

기축옥사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차대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

지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였다. ‘품격 있는 삶’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 표현되는 바, 전주가 조선 시대와 근대 초기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론 전주에서 

1) 물론 전주는 호남지역의 수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늘 감당해 왔다. 통일신라시

대에는 9주 5소경의 하나인 완산주가 되었고, 고려시대의 안남도호부를 거쳐 

전주는 호남의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융성을 바탕으로 한양, 평양과 더불어 3대 도시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

나 또 한편으로는 개경이나 한양으로부터는 늘 견제와 감시를 받았다. 따라서 

전주가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도시’라 함은 내세울 것 없이 변두리 역할만 하

던 지역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의 굳어진 관

습과 체제를 해체하고 누적된 모순을 혁파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도시’라는 철

학적 의미를 지닌다. 

2) 왕건은 후백제가 멸망하는 940년,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고 후백제 지우

기 작업을 벌였다. 궁성을 파내고 그곳에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후백제를 해체

시켰으며, 궁궐, 내성, 외성 등도 파괴하였다. 심지어 모든 관아의 기록과 문서, 

책자까지 소각하여 없앴다고 한다. [송화섭, ｢후백제가 조선 왕조를 낳다｣, 
온․다라 인문학 인문강좌 자료(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120쪽).]

3) 이동희는 “선조대 정여립 사건 이후 호남 출신 인재들의 문과 급제 비율이 떨어

져 충청도보다 급제자가 적으며, 이후 그 하향세는 더 커졌다고 한다. 이것은 

정여립 사건으로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차대 내지 견제를 받은데 요인이 있

다.”고 이동희는 지적하였다. [이동희, ｢‘전주 사불여’와 전주 정신｣, 온․다라

인문학 토론회 자료,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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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되었기 때

문이다.4) 농수산물이 풍부하게 집결․유통되었던 전주는 조선 시대 내내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였으며, 부를 축적한 부유층이나 관리들은 문화예

술인들이나 장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신영복은 담론에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항상 변방으로 이동하였다. 

오리엔트 지중해에서 그리이스, 로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으

로 세계의 중심부가 계속 이동하였으며, 중국은 중심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주변부(거란, 여진, 몽고, 만주 등)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중심부

에 주입되었다. 따라서 이때 ’변방‘의 의미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변방성(邊方性)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영복의 주장이다.5)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부에 대한 열등감이 절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중심부를 능가하는 높은 자부심과 자존감 및 품격을 

지니고 있어야만 중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변방’이 될 수 

있다. 전주가 조선 시대에 ‘완판본’으로 대표되는 가장 뛰어난 인쇄술과 

출판 기술을 가지고 최고 품질의 도서를 생산․유통․소비하였던 도시임

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상매체나 전자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책’

은 당연히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이자 주요 전달 매체이다. 같은 작품

4) 송화섭은 “15세기 후반 전주는 전국에서 상업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도시가운데 하나였다. 상품유통은 17세기 이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설점포가 크게 늘어났다. 전주의 장시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대도시의 면모와 전통을 가진 측면도 있지만, 전주가 해안자방과 내륙지방을 

잇는 해항도시(海港都市)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전주의 경제적 풍요의 원인과 양상을 설명하였다. [송화섭, ｢전주의 場市발달

과 음식문화｣, 온․다라인문학 인문주간행사 자료 - 태평오길의 상인을 찾아

서(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2014. 10.29).] 

5) 신영복, 담론(돌베개, 2005),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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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더라도 완판본 소설이 경판본보다 내용, 형식, 표현, 종이의 질(한

지), 인쇄술, 판매 부수 및 전국적 유통망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 서적

보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

록 정치적․행정적으로 전주는 중앙의 견제를 받아왔지만 문화 창조와 

변혁의 측면에서는 분명 전주는 한양이나 평양을 능가하였다.6)

이 글에서는 문학작품을 통해 전주의 정신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전주

는 주지하다시피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해온 도시이다. 또한 출생지

는 전주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전주에서 생활하며 문단활동을 하거나 학

창생활을 보내면서 전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전주의 정신을 삶

과 문학으로 구현한 작가와 시인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전주에서 

출생한 문인들만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전주와 관련

을 맺은 모든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주정신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전주가 아닌 국내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이 전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삶의 영위 방법으로서 전주에 거주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7)

6) 전주에서 찍은 책을 서울에서 찍은 경판본과 비교해서 완판본이라고 한다. 전주

는 당시 서울을 제외하고 그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전국적인 판매 유

통망을 지니고 있었다. 완판본은 글씨와 표현이 다른 지역 판본과 크게 달랐다. 

완판본이 형용사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율문체인데 비해 경판

본은 간결 소박한 산문체였다. 완판본이 날씬 반듯한 해서체로 누구나 알기 쉬

운 반면 경판본은 흘려쓴 궁서 내지 초서체였다. 내용도 전라도 사투리가 적절

히 배합되어 있다. 완판본은 경판본에 비하여 휠씬 길이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서사적 완성도도 높았다고 평가된다. 

7)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전

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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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온․다라 인문학’을 통해 제기된 전주정신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와 전주시청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수행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연구와 사업의 명칭을 ‘온․다라 인문학’이라고 정하고 인문강좌, 인

문체험, 인문주간 행사 등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30일에 전주 한벽극장에서 열렸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전주정신! ‘온․다라’ 무엇인지｣ 대토론회에서 다섯 명의 발제자들에 의

해 전주정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동희는 전주 사람

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더불어 사는 풍류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 그 풍류정신에는 “넉넉함과 포용력이 있으며 느긋함과 여유, 절의와 

의리, 점잖음과 부드러움이 있다.”고 하였다. 저항에서 풍류가 나왔다기

보다는 절의정신과 삶의 상대적 여유에서 풍류문화가 전주에서 발달했다

는 것이다. 정여립의 기축옥사 이후에 전주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진출하

지 못하고 중앙의 차대를 받았던 것이지만, 전주 사람들이 경제력을 토대

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벼슬에 덜 연연하고 독자적인 삶을 영위

하는 과정에서 풍류가 발전했다고 이동희는 지적하였다.8)

최기우는 조병희, 최승범, 최명희 외 전주 지역 문인들의 작품들에 나

타난 전주정신을 정리하였다. 조병희가 그의 시집 완산고을의 맥박에
서 언급한 “백제인의 가슴, 그 온유한 심성에 뿌리를 내린 ‘멋’과 ‘예술’”, 

최승범이 ｢전북의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그리고 최명희가 장편대하소설 혼불을 통해 강조한 

“수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힘을 지닌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서의 ‘꽃

심’ 등이 전주정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해야 될 내용들이

라고 정리하였다. 최기우는 또한 “기축옥사로 희생된 수많은 선비들과 자

8) 이동희, 앞의 논문,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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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고 평등한 삶을 갈망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들, 백성의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다 희생된 전주인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자신의 입장을 당

당하게 주장하고 강자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솔찬히 아고똥한’ 정신”이라

고 규정하였다.9) 

이태영은 다른 판본과 대비되는 완판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근대

적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앞서고, 저항적․진

보적 의식이 강화된 도시로서 전주는 ‘완(完)’의 정신을 지녔다.”고 하였

다. 경판본 소설에 비해 완판본 소설은 서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서

사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해학과 풍자가 넘치며 세련된 표현 방식을 구

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주의 문화가 상층부의 양반들만이 지니고 

있었던 문화를 중인 계층이나 서민 계층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발전시킨 

결과”라고 하였다.10) 

또한 인문강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강사들이 강의 중에 전주정신

을 다각도에서 언급하였다. 홍성덕은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자원들을 소개

하면서 “경기전과 전동성당이 마주서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주에는 다양

한 가치와 이념, 종교 등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공존과 조화를 이룰 

9) 최기우, ｢전주가 자연스레 만든 품격｣,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전주대

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15쪽.

10) 이태영은  “전주에서 발간된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판본(서울본) 한글 고전소설

이 양이 매우 빈약하게 출판된 데 비하여, 완판본은 동일한 소설이라도 양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야기(소설, 설화)에 대한 감각이 매우 풍요로

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한글 고전 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완판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둘째, 안성판과 경판본이 18세기 말에 나왔고, 

완판본이 19세기 초에 간행되어 약 30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방에서 무려 

130여 년간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전주의 경제․문화적

인 풍요로움이 서울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소설 이외에

도 수많은 판매용 책을 찍어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 판매망을 두고 판매를 하였

다는 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출판문화가 대

단히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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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 주는 ‘상생(相生)’과 ‘해원(解寃)’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하

였다.11)

또한 이병규는 전주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양상을 소

개하면서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보여 주었던 정신을 ‘상생과 배려,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라고 정리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관군 및 일본군과 치열

하게 전투를 전개하면서도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인명을 살상하지 

않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라는 사상을 가졌기에 동학농민군

들은 하늘과 같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남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

지 않았음은 물론, 작은 것도 서로 나누면서 혹독한 고통을 함께 견뎌나

갔음을 그들이 남긴 편지글이나 행적을 적은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이병규는 지적하였다.12)

신정일은 모두가 평등한 대동세상을 꿈꾸었던 정여립의 사상을 ‘더 먼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하였다. 신정일은 “대도(大道)가 행해지니 천

하가 만민의 것이 되고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됨으로써 모두가 신의를 

중히 여기고 화목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와 자식만을 사랑

하지 않고 모두 한 가족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예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여립의 대동사상을 ‘더 먼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

다.13)

이처럼 ‘온․다라 인문학’의 인문강좌와 인문체험을 통해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전주 정신이 조명되었다. 홍성덕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전주 정신

은 고정 불변의 정신이라기보다는 늘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정신일 

11) 홍성덕,｢전주한옥마을의 형성과 문화자원｣,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5. 1. 9). 

12)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5. 4.1).

13) 신정일, ｢정여립의 대동사상｣,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전주대학교인

문과학종합연구소, 201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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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14) 지역의 정신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정신이기도 하지만 당

대를 사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

아가 지역 사회를 결집시키고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견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한’과 ‘삭임’의 전주정신

1. 천이두의 ‘한(恨)’이론과 ‘삭임’

천이두(1930∼)는 남원 출신 평론가이자 교육자이지만 전북대학교에

서 제자들을 키웠고, 전주에서 문화저널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는가 

하면, 판소리 연구자로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하는 등 대부분의 삶을 전주와 함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는 전주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평론가 못지않게 활발한 평론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천이두는 개별 작품들을 일정

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paradigm)’을 독자

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였다. 

1993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된 한의 구조 연구는 그의 대표 저

서 중 하나이자 ‘한’에 대한 연구의 집대성이면서 동일 분야 최고 수준의 

학문적 경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한’을 애상

의 정서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하던 기존의 평면적인 논의

에서 벗어나 천이두는 ‘한’이 지닌 서로 상반되는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한’ 연구에 있어서 일대 전환

14)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인문학 토론회 자료(전

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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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었다.

천이두는 한국인의 주체에 있어서 “‘한’의 본질적 속성은 끊임없이 삭

는 것이며 이 ‘삭임’에 의해 한의 독소, 즉 공격성(怨)과 퇴영성(嘆)은 초

극되어 긍정적이면서도 미학적이고 윤리적인 가치(情과 願)로 승화․발

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원(怨)’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탄(嘆)’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태도와 마

음을 가리킨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증오와 좌절의 감정을 더욱 확대 생산시키는 경우가 많다.15)

그런데 천이두는 “‘한’이라는 정신 기제는 그 부정적 정서와 태도를 ‘삭

임’이라는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로 승화․발효시킨다.”고 하

였다. ‘삭임’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다.” 혹은 

“분을 가라앉히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삭힘’은 “발효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천이두가 제창한 ‘삭다’의 사동형으로서의 ‘삭임’에는 

사전적 의미 외에 “발효시키다”의 뜻과, 주역에서 기원한다는 ‘고진감래

(苦盡甘來)’라는 뜻 등이 더불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한’을 삭이면서 인간으로 성숙해 가고, 그 ‘한’을 즐기면서 

‘멋’을 추구했다. 곧 한은 한국인에 의해 끊임없이 투사되고 표상되면서 

‘멋과 슬기’를 생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삭임’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과거 전주

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연되고 유통되었던 ‘판소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계 소설’을 들 수 있다.16)

예컨대 춘향이라는 천기의 소생은 이몽룡과 이별하고 변학도로부터 

모진 시련을 겪는다. 당연히 춘향으로서는 자신의 비천한 출신 성분과 처

15)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문학과지성사, 1993), 113∼115쪽.

16) 천이두, 위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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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비관적․절망적으로 생각하거나(嘆), 자신을 떠난 이몽룡을 비

롯한 양반 계층을 원망하고 증오할(怨)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춘향

은 이몽룡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와 진정으로 사랑한 것 자체를 소중히 여

기며, 이몽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학도에 항거한다. 비록 부

친이 양반이지만 모친이 천민인 경우, 모계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사회적 

관습이나 변학도를 비롯한 양반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춘향은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양반가 여성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승격

시킨다. 비록 몸은 매질에 의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감옥에 갇혀 부자

유한 몸이 되었지만 그의 인격과 정신은 양반가의 여성보다도 고결(高潔)

하고 청아(淸雅)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퇴락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몽룡

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고 변학도의 모진 고문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춘향가와 춘향전에 그려지고 있는 춘향은 ‘한’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얼마든지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

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타자를 포용하면서 스스로를 

최고의 품격을 지닌 여성으로 격상시킨 춘향은 분명히 타자 지향적이면

서 현재의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긍정적 미래를 개척

하고자 하는 ‘수동적 능동성’을 지닌 인물이다.17) 특히 전주에서 출판된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가 12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춘
향전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18)을 가장 분명하게 지니고 있거

17) ‘수동적 능동성’은 천이두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책임’

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곧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

어진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통 받는 타자들의 문제를 바로 자신

의 문제로 끌어안음으로써 자신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와 공의

(公義)와 공동선(公同善)을 실현하는 과정”을 천이두는 ‘수동적 능동성’ 혹은 

‘소극적 적극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8)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는 그동안 조동일, 김흥규 등과 같은 국문학자들

이 주장한 판소리의 이원적 성격, 이른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곧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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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의 정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

다.

‘삭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단어로 천이두는 ‘시김새’를 들었다. 

시김새의 ‘시김’이라는 말은 ‘삭임’에서 온 것으로 본다.19) ‘시김새’란 “판

소리 창자가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락에 제대로 삭고 익어서 예

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곧 판소리 가락을 잘 소화시키

고 그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여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시킨 정도나 차원을 

일컫는 말인 것이다. 판소리에서 ‘한’의 정서는 이러한 ‘삭임’의 과정을 통

해서 표출되고 극복되는데, 끊임없는 ‘삭임’의 과정을 통해 부정적 정서는 

극복되고 타자를 배려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긍정적 정서가 생

성된다. 

천이두는 “광대가 ‘시김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신 집중을 

바탕으로 ‘불퇴전의 정진’ 있고서야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

의 소유자가 배신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도 반격과 보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좌절, 배신감, 절망감 같은 부정적 정서들을 삭

이는 ‘인욕과 정진의 과정(‘삭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슬기’를 

획득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하였다. 춘향이가 ‘십장가’를 부르며 

모진 매를 견뎌내고 감옥살이와 사형 언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

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킨 것처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욕․

정진’하는 ‘삭임’의 과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을 실현하는 인물들은 모두 상대방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무섭게 

견디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존엄성을 결코 허물지 않는다. 또 그들

은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 사물들, 인연들에 대해 성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갈등과 충돌 양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천이두, 앞의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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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자 하는 정신과, 자신의 몸을 비우고 열

어서 서로 통하고 교감하게 만들어 주는 ‘소내(疎內)’의 정신을 지니고 있

는 바, 이는 바로 전주정신의 ‘핵’을 이룰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20)

2. 가람 이병기의 자연친화적 ‘풍류정신’

우리나라 대표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1891∼1968)는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전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1952년 전북대학교 문

리과대학장을 맡으며 상당 기간 전주에서 활동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하

에서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연구하면서 모진 

시련을 감내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수감되어 옥

고를 치르기도 하였다.21)

그가 전북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전주향교 부속건물인 ‘양사재’에서 지

냈으며, 그가 있었던 방을 지금은 ‘가람다실’로 부른다. 가람의 서재에는 

늘 건란이나 풍란 등이 채워져 있었고,22) 양사재 뜰에는 매화나 백련을 

심어 항상 자연을 벗 삼으며 풍류를 추구했다.  

20) 최유찬, 세계의 서사문학과 토지(서정시학, 2008), 361쪽.

21) 가람의 좌우명은 후회하지 말고 실행하자.였다고 한다. 50여 년 간 꾸준히 

일기를 쓴 것도, 전 생애 언제나 떳떳하여 흠결을 남기지 않은 것도 이 좌우명

을 따랐기 때문이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는 ‘창씨개명’에도 응하지 않았

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편의 친일(親日) 문장도 남긴 일이 없는 영광

된 작가’라고 기록돼 있다. 가람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민족의 지조와 절

개를 지키며 나라와 겨레를 잊지 않았던 ‘백세지사(百世之師)’로 평가되고 있

다.

22) 예로부터 난의 향기와 자태는 선비의 고결하고 청정한 기품에 대한 우의(寓

意)로 간주되었고, 난을 완상하는 행위는 선비의 인간적 이상을 숭상하는 행위

와 동일시되었다[황종연, ｢이병기와 풍류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8집(동국

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4),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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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은 어린 시절에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음빙실문집을 통해

서 새로운 사조를 접한 한학적 지식인답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문화 

감각을 지녔다. 그의 시인적 소양과 역량의 상당부분은 그가 옛 선비들의 

심미적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함으로써 터득한 것이었다. 이병기는 이런 

점에서 옛 선비들의 예도와 풍류의 상속자였다. 여기서 ‘풍류’란 “인문학

적 교양에 기초한 세계의 감각적 향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풍류의 속

성은 고상(高尙), 우아(優雅), 쇄락(灑樂), 아취(雅趣) 등과 같은 도덕적․

심미적 자질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사대부의 심미적 문화에서 ‘풍류’는 “인문적 성숙에서 우러나오

는 인간의 내면적 기품을 매개로 세계와 향수(享受)의 관계에 들어서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황종연은 이병기가 바로 이러한 사대부들의 풍류를 

계승하여 삶 자체를 향수(享受)한 것으로 보고 있다.23)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淨)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않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이병기, 「난초․4」)

가람의 시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난초｣는 1939년 간행된 이병기의 

가람시조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시조이다. 이병기는 “자연과 인간이 아

무런 갈등 없이 소통하고 화해롭게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 혹은 자

연 질서의 운행과 개체적 삶의 영위가 서로 합치되는 지점에 존재하는 인

23) 황종연, 앞의 논문, 1984,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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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산인(山人)’이라고 칭하였다. ‘산인’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미적 문

화에서 이상화된 인간이며, 선비들이 ‘풍류’를 통해서 따르고자 했던 인간

형이었다. 이병기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물(物)이 또한 나의 정(情)을 

갖추고 내가 또한 물의 정을 갖춘다.”는 식의 선비들이 추구했던 철학적 

이상에 동조한다. 난(蘭)의 재배는 그의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풍류적 행위이다. 난을 기르는 정신과 행위는 물질적 풍요로

는 성취할 수 없는 ‘삶의 질’, 혹은 ‘품격’ 그 자체이다.24)

3. 신석정의 ‘목가적 저항정신’

신석정(1907∼1974)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서 시문학파 시인, 혹은 전

원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이다. 1924년 《조선일보》에 ｢기우는 해｣

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불전을 공부

했으며 전주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5년 전북대학교에서 시론을 가르치

기도 했다. 1939년 첫 시집 촛불을 펴냈고, 1970년 마지막 시집으로 대
바람 소리를 펴냈다. 

신석정의 제자이자 시인인 허소라는 신석정이 ‘목가 시인’으로만 알려

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허소라는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고 친일시를 쓰지 않은 사람은 석정 선생밖에 없었다.”라

24) 황종연, 앞의 논문, 273쪽. 이와 같은 이병기의 ‘풍류 정신’은 유학적인 세계관

을 지닌 선비들이 나름대로 ‘한’을 구현하였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곧 가

람은 ‘풍류’라는 ‘인문학적 소양과 도덕적․심미적 자질’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및 독재정권이라는 부정적 시대에 맞섰고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의 ‘난 재배’ 

와 ‘국문학 연구’, ‘시조 창작’ 등은 부정적 시대로 말미암아 발생된 부정적 감

정과 정서를 선비정신과 풍류로 승화․발효시켜 얻어낸 창조적인 산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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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며 미발표작 11편을 발굴․소개하였다. 1960년대에 신석정은 개혁

적인 성향이 짙은 ‘민족일보’에 강한 저항정신이 담긴 시들을 많이 썼다. 

이처럼 신석정은 낙원 지향의 서정시와 치열한 역사의 시가 따로 가지 않

고 이를 통합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25)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세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신석정, 「꽃덤불」, 해방 기념 시집, 1946)

전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들이 넓어 일찍부터 농경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리하여 호남 사람들은 평화롭고 아늑한 삶의 터전

에서 기상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지어 불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백제

의 패망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주변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현실의 아픔과 한을 신석정처럼 예술적 

성취로 승화시켜왔다. 

해방 직후에 쓴 시 중 남한 문학을 대표하는 시로 알려진 ｢꽃덤불｣에

서 신석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특히 지식인들이 겪었던 좌절과 절

망, 그리고 고통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석정은 그런 부정적 정

서에 함몰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비록 “겨울 밤 달”은 아

25) 허소라, “목사시인 신석정, 저항정신 시 많이 썼다”, 《전북일보》200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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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차지만,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늑

히 안겨 보겠다는 시인의 꿈은 “고통과 절망을 상생과 용서의 정신을 통

해 승화함으로써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26)

4. 최승범의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맑고 밝은 정신’

신석정의 사위이자 제자인 고하 최승범은 1931년 남원 출생으로 전북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시집 난 앞에서, 천지에서 등과 평론집 한국시문학연구 등의 저서

가 있다. 한국문인협회와 예총 전북지부장을 역임하였고. 1969년 ｢전북문

학｣을 창간했으며, 현재 전북대 명예교수이자 고하문학관장으로 있다.

최승범은 장시 ｢아름다운 전북–그 정서와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전

북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북의 아름다움 모두어 생각하면, 이 고장 산수 같은 아늑함과 부드

러움, 선인들 둘레와 나누어 온 맑고 밝은 빛이라네.

아늑함과 부드러움 정서적인 것이라면, 맑음과 밝음은 정신적인 것

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서 이 정신이 바로 전북의 아름다움 이뤄 

왔다네.

26) 신석정은 ｢전원으로 내려오십시오｣라는 시에서 “우리 고장의 풍광은 산자수명 

그대로 찌들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석

정은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몰락,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 당시의 전주 수성의 

성공과 정유재란 당시의 실패, 동학농민혁명의 성과와 한계 등과 같은 전주의 

유구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한강’과 ‘북한산’으로 대변되는 ‘중앙’에 비해 규모

와 위력 면에서 뒤떨어졌지만, ‘청초명미(淸楚明媚)’와 ‘산자수명(山紫水明)’

으로 대변되는 ‘자연적․도덕적 아름다움’과  ‘창조적 변방성’을 지님으로 말미

암아 전주가 서울 못지않은 높은 자존감과 품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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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란 말 낡았다고만 할 것인가. 저 정서로 

하여 전북 예술 꽃이 피고, 저 정신 푯대로 하여 전북 기풍(氣風) 횃불

이었지 않은가.

뉘라 하여 제 고장에 대한 애착 없으리만, 아름다운 전북 이 고장 생

각하면, 전북의 토박이인 것이 이리 자랑일 수 없다네. 

(최승범, ｢아름다운 전북–그 정서와 정신｣)

비록 위의 시에서 최승범은 전주만이 아닌 전라도 전체의 정신을 이야

기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전주의 정신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

다.27) 최승범은 이 시에서 전북의 산수가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조

성하고, 선인들의 빛은 ‘맑고 밝은 정신’을 이루었으며, 이 모든 것이 ‘전

북의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아늑하고 부드러운 정서로 말

미암아 전북예술이 발전하고, 또 맑고 밝은 정신은 ‘전북의 기풍’이 조성

되었다고도 하였다. 

이 시의 5장에서 최승범은 전북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어 왔음을 동시에 상기시킨다. “제 땅을 지키고, 

제 삶을 지키려 했던 후백제인들의 진충(盡忠)”을 왕건은 ‘배역(背逆)’으

로 몰았고, 정적이었던 동인들을 숙청하기 위해 서인들이 일으킨 기축옥

사로 말미암아 전북 지역은 ‘배역향’으로 지목되어 이후 엄청난 견제와 

차대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인들은 기축옥사 직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전주

성을 끝끝내 수성하여 호남의 곡창을 굳게 지켜 아군에게 군량을 공급하

는 한편, 적의 군량은 고갈케 함으로써 임란 전체의 판도를 역전시키는 

27) 언급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 곧 후백제 건국, 조선 건국, 정여립 사건, 동학농

민혁명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주요 배경이 전주라는 점에서 최승범이 언

급하고 있는 전북인의 정신은 전주정신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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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호남의 의병들은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천이두의 지적대로 전북인들

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삭임’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혹한 고문과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북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애국심과 민족애로 승화시켰다.28) 

 

갑오년(甲午年. 1894) 녹두장군 동학군이 올린 횃불, 그 횃불이 밝

힌 기치,

사람 목숨 죽이거나 재물손상 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일본 오랑캐 내쫒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서울로 들어가서 권귀를 없앨 것.

4대강령 빛 부셨지. 이 모두 가렴주구(苛斂誅求) 외세침략(外勢侵

略)에서 사람다운 사람살이 되찾아 지키자는 횃불 기치 아닌가.

전라도 전북 땅 이 땅 누려 삶을 가꾼, 이 땅 선인들의 아름다움이여, 

‘미친바람’ 다스린 슬기여, ‘검은바람’ 이겨낸 용맹이여, 이 슬기 이 용

맹에 ‘반역향’을 덮씌우다니 이를 말이랄 수 있겠는가.  

(최승범, ｢아름다운 전북–그 정서와 정신｣에서)

전북은 조선 중기 이후 후기에 이를수록 지속적으로 소외당하고 차별

받았다. 과거 급제자 수의 현저한 감소가 이를 증명한다. 전주를 비롯한 

전주지역 백성들은 이러한 중앙 정부의 처사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

28) 최승범의 ｢아름다운 전북- 그 정서와 정신｣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임

진왜란(1592-1598) 7년 전쟁 전라도 창의(倡義) 군량(軍糧) 아니더면, 또 

남원․이치․금산의 저 혈전(血戰) 없었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

나. / 충무공 말씀이신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 이 한 말씀 

생각해 보세.” //  이와 같은 내용은 전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후 발생하

기 마련인 원한을 긍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태도와 행동으로 승화시켰음을 

최승범이 적절하게 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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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들은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판소리, 출판, 서

화,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적 창달(‘풍류’)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조선의 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였다. 천주교와 동학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도 아니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전주에서 발생하고 경상도

에서 발원한 동학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한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위의 시에서 최승범은 수직적(봉건적)인 인간관계를 강요하던 조선의 

이데올로기와 신분 질서에 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주권을 지켜내

고자 했던 전북인들을 ‘미친바람 다스린 슬기와 검은 바람 이겨낸 용맹’

을 지닌 사람들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전북인, 혹은 전주 사람들은 중앙 

정부의 차대에 실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기존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심

부를 해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곧 

중심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변방’으로서의 역할을 

국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수행한 곳이 전북이고, 전주였다고 할 수 

있다. 

Ⅳ. 혼불에 나타난 ‘온’의 정신과 ‘꽃심’

한국문학사에 큰 궤적을 남기고 별세한 혼불의 작가 최명희(1947∼

1998)는 전주를 꽃심 지닌 땅이라고 하였다.  장편소설 혼불과 미

완성 장편소설 ｢제망매가｣, 단편소설 ｢만종(晩鐘)｣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삶을 담았다. 전주에서 나고, 전주에 묻힌 작가는 늘 전주를 자랑스러워

했다. 

최명희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당시 화원동)에서 아버지 최성무(崔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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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1923-72)와 어머니 허묘순(許妙順․1927-96)의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전주풍남초등학교, 전주사범학교 병설여자중학교, 전주기전여

자고등학교를 거친 뒤,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1968년 영생대학(현 전

주대학교) 야간부 가정과에 입학하여 2학년을 수료했는데, 이 기간 중 최

명희는 모교인 기전여고에서 서무직에 종사하기도 했다. 1970년 전북대

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에 편입해 1972년 졸업과 동시에 기전여고에 교

사로 부임하여 2년, 1974년 서울 보성여고로 옮겼으며 만 9년 간 국어교

사로 재직했다. 1997년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29)

1.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온’의 정신

전주에서 주인공 강모는 역사교사이자 인생의 큰 스승인 심진학을 만

난다. 심진학은 승자의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기록되지 못한 패자의 

역사, 곧 전주의 역사, 나아가 조선의 역사에 주목한다. 강모와 함께 만주

로 건너 간 심진학은 일본 제국에게 짓밟혀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을 

신라에 패하고 한낱 ‘지렁이’로 기록된 ‘견훤’의 모습과 상동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30) 

승자가 아닌 패자, 백제 후손의 관점에서 창작된 혼불의 역사 서술 

방식은 중앙중심의 획일화된 역사가 아닌 지역 정체성을 담보한 ‘지역사’

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혼불의 역사 서술

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역적 관점은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중앙에서 기술한 역사, 이른바 관학의 역사에는 아무래도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 새롭게 

29) 최명희문학관 작가소개 사이트, ‘아소 님하’, http://www.jjhee.com/

30) 고은미, ｢지역사의 관점에서 본 혼불｣, 온․다라인문학 인문강좌 자료(전

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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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 역사는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혼불에서 견훤, 유자광 등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고 여성, 

하층민 등에 의해 남성이나 상층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도전받는 양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 

전주의 이름을 보자.

이제 제군들이 부조(父祖)의 함자(銜字)와 휘자(諱字)를 똑바로 아

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그 음덕을 입고 살아갈 땅의 이름 또한 잘 

알아야만 한다. 땅은 어버이이기 때문이다.

역사 선생은 칠판에 백묵으로 강렬하게 ‘全州’라고 썼다.

“전주는 온전 전(全)과 고을 주(州)로서 온전한 고을이라는 말이요, 

완산은 완전할 완(完)에 뫼 산(山)이니, 산의 고어가 ‘ ’인 것을 안다

면 ‘온 ’이라, 완전한 뫼와 어울려 다함없이 완전한 산과 들, 즉 완전

한 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전주가 나지막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원형분지로서, 동남쪽 저

만큼 산악지대를 우뚝우뚝 장수처럼 첩첩이 늘어세우고, 서북쪽 비옥

한 평야지대를 아득히 풀어서 펼쳐 놓아 비산비야를 적절히 이룬 지형

인데다가, 서해 바다 또한 지척인지라, 산과 들과 바다의 산물이 사시사

철 풍요롭게 모여들고, 기후조차 온화 따뜻하여, 사람들의 성품은 명랑

하고 낙천적이면서 남방인 특유의 개방적인 호방함을 넉넉하게 가진 

바를 기리어, 만물이 은성하며 모든 것을 완비하여 원만하다는 뜻을 글

자로 표현한 것이리라. 

“이 글자 속에는 무궁하면서도 아늑한 이상(理想)이 담기어 있다.”

‘전’자나 ‘완’자나 모두 온전하다는 뜻으로, ‘온’이란, 흠이 없다, 혹은 

모든 것, 그리고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백․천․만 숫자를 가리

킬 때, 백의 옛말이다.

온 세상, 온갖 것, 온 힘을 다하여, 온통.

백제 사람들은 이 온이란 말을 즐겨 써 온 것 같다. 그 시조인 온조왕

의 이름 첫 글자인 ‘온(溫)’에도 드러나 있고, 국호 백제의 ‘백(百)’도 

훈으로 읽는다면 ‘온’이다. 이 ‘온’속에는 완전․원만․광대함을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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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앙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혼불 8권, 80～81쪽)

최명희는 심진학의 입을 빌어 ‘완산(完山)’의 옛 이름을 ‘온’과 ‘’의 합

성어로서의 ‘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온’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백(百)의 고어가 ‘온’이라는 것과 백제 시조가 ‘온조왕’인 것도 ‘온’이 지닌 

이런 의미들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문헌을 통

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견해라기보다 대부분 작

가가 문학적으로 상상한 내용이다. 

최명희 작가가 전주의 옛 이름으로 추정한 ‘온’이란 명칭은 전주의 

역사, 문화, 정신 등과 비교할 때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닌다. 처음부터 ‘온

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인간이나 도시는 결코 없을 

것이다. 최명희 작가가 제시한 ‘온’의 다양한 뜻은 ‘실제의 상태’이기보다

는 ‘전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혹은 ‘전주시민이 반드

시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전주는 동․남쪽은 지대가 높은 반면, 서․북쪽으로는 지대가 낮

아 홍수에 취약했다고 한다. 큰 비가 내릴 경우, 높은 지대로부터 한꺼번

에 낮은 지대로 큰물이 들어 전주천이 범람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전주 사람들은 전주천의 물길을 조정하고 덕진제와 같은 둑을 

높게 쌓는 한편, 준설 작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오늘날 좀처럼 범람하지 

않는 전주천이 형성되었고 한다. 또한 전주는 마한, 백제, 통일신라, 고구

려 유민, 중국 등의 문화나 정신, 혹은 상품 등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융합

되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31)

전주가 ‘완판본’으로 대변되듯이 중심부 못지않은, 때로는 중심부보다 

31) 홍성덕, 아하 그렇군요,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사이트, http://www.jeonju

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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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훌륭한 문화를 창달시킨 것은 전주가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이

고,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며,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는 상주 출신의 

견훤을 받아들여 후백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본향을 오래 떠나 함

경도에서 나고 자랐던 이성계를 넉넉하게 포용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태

반이 될 수도 있었다.32) 

전주 사람들은 기축옥사로 인해 중앙 정부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

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키고 태조 어

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 하였다. 또 천주교나 외

지에서 발원한 동학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하였

으며,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학, 음악, 무용, 서화 등을 중인이나 서민은 

물론 천민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로 전환․확

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주는 단순히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성만 지닌 도시가 아니라 

수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진보적 도시

로서의 역할’을 늘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정여립의 대동사상, 동학사상, 

기독교 사상 등을 통해 봉건사회가 고수하던 수직적 인간관계를 민주적 

수평적 인간관계로 바꿔 나감으로써 근대 시민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평

등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민주주의적 체제를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준비하고 선도한 것도 전주였으며, 국가가 외세와 손을 잡고 자국의 백성

32) 또한 전주는 조선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왕들이 직접 방문은 하지 못하

였지만 전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나 전주를 격상시킴으로써 위기를 돌파하

려고 하였다. 영조가 극심한 분당정치를 왕권 강화와 탕평책으로 돌파하려 할 

때 전주 이씨 시조를 모시는 ‘조경단’을 세우고, 고종황제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친필로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 비문을 내

린 것은 전주가 조선 왕실의 태반으로써, 또는 정신적 지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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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압하려 할 때, 재래식 무기와 농기구를 들고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

기 위해 외세에 맞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으킨 곳도 동학농민혁

명군의 지도부가 있었던 전주였다. 이 모두 전주가 늘 드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닌 ‘창조적 변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최명희의 ‘꽃심’과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북작가회의’는 1997년 창립총회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정여립의 대동정신, 그리고 동학혁명 등에 일관되어 있는 만민평

등사상이 이 지역문화의 연원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역 

문화의 정수를 한데 엮어 민족문화의 내일을 가꾸고자 합니다. 평등사

상과 한의 정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비극적 혈

연을 전라도는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

는 그 고통과 희망을 우리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나라 글쓰기의 수위

를 그리고 우리가 가꾸어 나갈 민족문화의 숲을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

보아 주십시오.

위의 선언문에서 작가들은 전주의 전통이 지닌 ‘양면성’을 먼저 언급하

고 있다. “정여립의 대동정신과 동학혁명 등에 일관되어 있는 만민평등사

상이 이 지역문화의 연원”이라는 점은 무척 자랑스럽지만 또한 두 역사

적 사건은 이 지역에 ‘한의 정서’와 ‘고통’을 심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이 

‘고통과 희망’이라는 비극적 혈연관계 속에서 지역의 문인들은 ‘민족문화

의 숲’을 가꾸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삭임’의 

정신을 통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이거나 퇴영적인 정서에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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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타자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문학을 창작하겠

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아우슈비츠 수감생활을 경험했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세계를 구축하였다. 레비

나스에 의하면 고통당하는 ‘타자’는 나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 얼굴

은 나에게 ‘명령하는 힘’으로서 다가오는데, 이 힘은 강자의 힘이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서 오는 힘이다. 타자의 곤궁과 무력에 부딪칠 

때 나는 “부당하게 나의 소유와 부와 권리를 향유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

이 죄인임”을 인식한다. 이처럼 ‘타자의 경험’은 내 자신의 불의와 죄책에 

대한 경험과 분리할 수 없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인간

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레비나스

의 주장이다.33)

대동사상을 주창한 정여립이나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믿고 실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 역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경험’을 느꼈

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체로 양반의 신분에 속해 있었고 

봉건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민중의 편

에 서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은, 타자의 얼굴로부터 ‘윤리적 명

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천민이라는 이유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하층계급의 고통과 슬픔

을 함께 느끼는 가운데 그들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인간의 보편

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서 시대의 모순을 혁파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 마지막 10권에서 ‘꽃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아직도 전주 사람들은 완산에 산다. 

33) 강영안, 타자의 얼굴(문학과지성사, 2005),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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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득한 상고(上古)에 마한의 오십오 개 소국 가운데서, 강성한 백

제가 마한을 한 나라씩 병탄해 올 때, 맨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전라도 

지역 원지국(爰池國)의 수도 원산(圓山), 그 완산, 전주. 그리고 빼앗겨 

능멸당해 버린 백제의 서럽고 찬란한 꿈을 기어이 다시 찾아 이루겠다

고 꽃처럼 일어선 후백제의 도읍 완산. 

그 꿈조차 짓밟히어, 차현 땅 이남의 수모 능욕을 다 당한 이 땅에서 

꽃씨 같은 몸 받은 조선왕조 개국시조 전주 이씨 이성계. 천 년이 지나

도 이천 년이 지나도 또 천 년이 가도, 끝끝내 그 이름 완산이라 부르며 

꽃심 하나 깊은 자리 심어 놓은 땅.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 

꿈꾸는 나라.                                    (혼불 10권, 296～297쪽)

최명희는 또 1998년 ‘호암상 수상 기념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꽃심’

을 보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왜 그렇게 수난이 많지요? 아름다워서 수난을 겪

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수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힘이 있어 아름다움은 생명이 있지요. 그 힘을 나는 

‘꽃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 땅 전라도는 그 꽃심이 있는 

생명의 땅이에요.”

‘꽃심’은 최명희에 의하면, “수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힘이며, 아름다

움이며, 생명”이라는 것이다. “‘책임’은 내가 먼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작업의 결과이다. 책임을 통해 나는 타인에게 ‘수동적 대상’이 된

다. 책임으로 주어진 나의 수동성은 나에게 동시에 선택과 과제로 주어지

며, 수동성을 통해 나의 자유와 창의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의미를 얻게 된다. 나는 수동적 존재로 타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속죄하

기 위해 고통 받는 볼모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타인을 위한 대속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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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한 인격으로, 책임을 갖는 존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만

들어준다”라는 레비나스의 주장과 최명희가 제시하는 ‘꽃심’사이에는 분

명 상통하는 바가 있다.34) 최명희가 제시한 ‘꽃심’ 은 또한 천이두가 ‘한’

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군수 시인은 ｢용머리고개｣라는 시에서 “용머리고개에는 / 백제 여인

들이 완산천 시린 물을 퍼다가 / 싸움터에서 죽은 / 지아비의 피 묻은 옷

을 두들겨 패던 빨랫돌들이 / 천년 이끼를 키우며 살고 있다. / 백제 유민

들의 때묻은 이부자리를 모아다가 / 새 솜으로 타주던 솜틀집이 살고 있

다 / 대나무장대에다가 찢어진 깃폭을 매달아 놓고 / 하늘을 열어 / 견훤

성 불귀의 원혼을 불러들이는 / 패망한 역사의 술사들이 살고 있다 / 용

머리고개에는 / 관군들의 대포와 머리를 쳐부수던 / 동학군들의 녹슨 팽

이와 낫을 달궈 / 햇빛 일렁이는 무지개 날을 노와 / 비석거리에다가 걸

어놓고 / 동학군 반골을 불러 모으는 / 대장간 풀무쟁이가 살고 있다.”라

고 하며 전북 사람들이 당해 온 중요한 시련과 고통들을 열거하고 있다. 

위의 시 외에도 전북 지역 시인들은 그들이 창작한 시에서 백제와 후백제

의 패망, 견훤의 좌절, 정여립과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희생들을 수없이 반

복하여 다루고 있다.

마치 파도가 연이어 밀려오듯이 전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도 감당

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수없이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수동적 존재로 타인

을 대신하여, 타인을 속죄하기 위해, 그리고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

해’ 전주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 고통들은 ‘꽃심’으로 승화되었

다. 몽테뉴가 말했듯이 “삶의 기술은 역경에 처할 때 그것에 어떤 의미를 

34) 강영안, 앞의 책,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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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주는 수많은 역경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시

켰으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타자의 아픔과 슬

픔을 자신에 대한 윤리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품격’을 보여 주었

다. 

Ⅳ. 전주정신의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주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

주는 마한에서 백제,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꾸준히 역

량을 키워 왔다. 전주는 마한과 백제의 문화를 계승하되 신라와 고구려의 

문물들도 포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후백제의 왕도가 될 수 있었다. 후백

제는 비록 36년밖에 유지되지 못하였지만, 왕도로서의 기억은 전주 사람

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

들을 육성하였다. 또한 함경도 경흥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성계가 무신으

로 성공하여 본향인 전주를 찾았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포용함으

로써 조선 건국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경기전은 단순히 태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조선 건국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다. 경기전에는 조선왕

조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고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른 세 

곳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관원들과 선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경기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에 조선을 건국하였던 당시의 초심, 곧 나라와 백성을 

깊이 사랑하는 호국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전주는 호남의 수부이자 중앙 정부가 있었던 한양 못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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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자부심과 자존감 및 품격을 지닌 도시, 곧 ‘창조적 변방성’을 지닌 

도시로 발전하였다. 중앙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봉건적 모순에서 헤어나

지 못하였을 때, 전주는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평등하

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정여립의 대동사

상, 천주교와 개신교의 수용, 동학의 포교와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곧 전주는 기존의 가치(봉건

적 가치, 수직적 인간관계)를 고수하려는 중앙에 맞서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수평적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늘 ‘창조적 변방’으로

서의 역할을 자임했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주의 문화와 예술이 중앙의 수준을 늘 능가하였던 것도 전주가 ‘창조

적 변방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판소리가 전주대사습이라

는 최고의 판소리경연장을 통하여 중흥하였고, 전주 음식이 오늘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며, 전주의 시․서․화, 음악, 무용, 공예 등 모

든 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전

주 사람들이 시대적 요구를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을 일깨우고 선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창조적 변방성’을 지니기 위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은 중앙 지역 사람

들 못지않은 높은 품격,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정체성을 지녀

야 한다. 고통과 실패, 좌절과 패배에 굴복하고 좌절하기보다 거기서 무

언가를 배우고 성공과 승리의 씨앗을 잉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삭임’의 정신과 ‘꽃심’의 정신이다. 

니체는 “인생의 완성은 혹독한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려움에 봉착하여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여서는 

개인이고 지역이고 발전할 수 없다. 전주는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홀대, 

기축옥사, 정유재란, 천주교 박해, 동학농민혁명의 패배 등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오랜 세월 겪어 왔다. 전주의 높은 문화 수준과 강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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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전주정신, 한의 정신, 꽃심, 삭임, 창조적 변방성

은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삭임’의 정신과 ‘꽃심’으로 극복해 온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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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irits of Jeonju through Literature

- Spirit of Creative Border, Sak-Im & Life force of Flower -

Kim, Seung-Jong

JeonJu took charge a royal city of kingdom of Post BaekJae for 36 

years. But  kingdom of Post Baekjae perished by Korea dynasty. In 

early time of Josen dynasty, Jeonju had respected by royal family, as 

a foundation of royal family of Josen dynasty. But after Jeng Yie Lip’s 

rebellion, Jeonju had discriminated by Joesun dynast. A lot of 

intellectuals who lived Jeonju died on account of  Jeng Ye Lip’s 

rebellion in 1589.

In spite of mass murder peoples of Jeonju fought bravely against 

Japanese army in War og 1592. Patriotic soldiers  of Jeonju guarded 

cereals field of Honam, A portrait of first king of  Josun dynasty, and 

true records of Josun dynasty with people of Jeonju. peoples of Jeonju 

made a chance of victory against Japanese army.

Josun dynasty continu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s of Jeonju 

after war. But peoples of Jeonju sublimated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pirite of Han, which changes negative emotion to 

positive emotion. 

Peoples of Jeonju had growed creative cultures of Wanpan 

publication, Sori(music), Korean foods, Han papers, bamboo fan, 

calligraphy, literature, etc. Many artist and handicraftsman gather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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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where collected a lot of goods.

On the other sides, Jeonj became a city of progress. Thought of 

Daedong, martyrdom of Catholics, volunteer of Dongak revolution 

changed federal  relation to democratic relation

Jeonju is a city which has spirits of creative border, which is 

destruct old fashioned thoughts and systems. Jeonju as a city which 

has spirits of creative border make always new thoughts and systems.

A author who wrote ‘Fire of soul’, Choe Myeng Hyee called sprites 

of Jeonju as a life force of flower, which overcomes every  trial, pain, 

and sorrow by beauty. Life force of flower directs always progressive 

world which guarantees better lives than today. A famous critics, Chen 

Iee Du  called sprites of Jeonju as sprite of Han, which transfers 

negative emotion  to positive emotion through power of Sakim to 

create new world.

Key Word : spirit of Han, lifeforce of flower, sakim, Jeonju, creative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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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완판본 출판과 지역민의 의식세계

이태영*1)

Ⅰ. 서론

조선시대 전라도는 감영이 있던 도시 중 가장 많은 도서를 출판하였다. 

조선 전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조선 중기에 전라감영에서 발간한 완

영본(完營本), 이후 사가(私家)에서 주문자용으로 발간한 완판사간본(完

板私刊本), 뒤이어 나온 판매용 책인 완판방각본(完板坊刻本), 방각본으

로 출판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사찰에서 발간된 완판사찰본(完板寺刹

本) 등은 완판본이라 이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옛 책들이다.

조선시대 중기와 후기에 걸쳐 찍어낸 많은 책은 전주 지역 사람들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요즘 관점으로 보아도 서울에서 주로 출판되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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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의 일차적인 소비자는 서울 시민이 분명하다. 하물며 교통이 매우 

불편한 조선시대에 전주에서 출판된 책들은 일차적으로 전주와 인근 지

역민들이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주문을 받은 지역으로 배송

되어 해당 지역민들이 수혜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완판본의 생산이 단순히 출판업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전주는 한지의 최대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미 서울 등 전국적으로 한

지를 판매하는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전주는 호남의 수도였기 때문

에 모든 물산이 전주로 모여들어서 남문시장과 같은 전국적인 시장이 발

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확립되어 있어서 책의 출판과 유통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완판 방각본의 출판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1) 이때 완판 방각본이 ‘감영의 발달, 한지의 생

산, 시장의 발달’ 등 다양한 문화사적인 측면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가능

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전주 지역에서 발간된 완판본이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京板本)에 대

비되어 불릴 만큼 인쇄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단순히 상업적인 이유에서

만 찾는 것은 매우 한정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그간 완판본 연구

를 통해서 문화사적 관점, 서지학적인 관점, 유통의 사회사적 관점 등 다

양한 시각으로 완판본을 보아 왔고 답사를 통해 여러 부분을 고증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전주에서 태어났고, 이 지역의 많은 역사, 문화를 이

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완판본 출판과 출판된 책을 통하여 조선

시대 이 지역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

라고 생각한다.

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 완판본 출판과 관련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보

여주는 의식세계, 곧 완판본의 출판과 유통에 나타나는 시민의식과 정신

1)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洌上古典硏究 31(열상고전연구회, 20

10), 91-115쪽.



완판본 출판과 지역민의 의식세계_131

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사대부들의 책과 의식세계

1. 완영본 책과 선비

조선시대 임금들은 통치 이념이 담긴 사상서, 정치서, 교화서 등을 출

판케 하여, 많은 신하들이 읽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예들이 보인다. 완산감영에도 명을 내려 주자대전(朱子大典), 주
서백선(朱書百選) 등 많은 책을 찍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결과 

전라감영에서는 약 70여 종류의 책들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당시 전라감영에 근무하던 관료들에게 배포되었다. 특히 한

강 이남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는 한지가 많이 생산된 관계로 중앙으로부

터 많은 책을 찍으라는 명이 내렸다. 이 결과 목판 인쇄 기술, 숙련된 각

수, 질 좋은 한지, 유통구조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직책이 높은 관료들은 소위 사대부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인데 이들이 

보는 책은 당시로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책들이었

다. 따라서 새로운 책을 갈망하던 이 지역에 사는 선비들이 완영본 서적

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로 완영 책판을 이용하여 후쇄한 

사실과 이후 주문자용 사간본이 왕성하게 출판될 때 완영본이 계속 출판

되었고, 또한 완영 책판이 방각본 업자에게 넘어가서 판매용 책으로까지 

출판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완영본 책은 한 책이 한 권에서부터 백 권에 

이르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선비들은 출판된 책을 구하기 어려웠

다. 그리하여 손으로 베끼는 필사본이 성행하게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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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지역 선비들은  ‘정치, 역사, 제도, 사회, 의학, 군대, 어학, 

문학, 유학’ 등3) 다양한 완영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식의 폭은 

자연 넓어졌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책에 대한 갈망이 더

욱 커졌다. 완영본 책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서 : 明義錄, 明義錄諺解, 續明義錄, 續明義錄諺解, 
今忠壯遺事, 梁大司馬實記, 御製綸音

*역사서 : 綱目, 御定史記英選, 史記評林, 左傳, 訓義資治

通鑑綱目, 新刊史略
*제도서 : 國朝喪禮補編, 大典通編, 喪禮補編, 受敎輯說, 

增修無寃錄, 欽恤典則, 四禮便覽, 栗谷全書
*사회서 : 加髢申禁事目, 警民編, 警世問答, 鄕禮合編
*의서 : 東醫寶鑑, 醫學正傳
*병서 : 續兵將圖說
*어학서 : 三韻群彙, 正音通釋, 華東正音通釋韻考
*문학서 : 簡易集, 訥齋集, 東岳集, 屯庵集, 白江集, 御製

追慕錄, 永世追慕錄續錄, 陸奏約選, 月軒集, 潛齋

稿, 潛齋集, 蒼霞集, 皇華集, 厚齋集, 石洲集
*유학류 :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輯要, 小學諺解, 御

定朱書百選, 朱子大全, 朱子文集, 訓義小學, 訓
義小學具諺解,  訓義小學大全, 七書

*기타 : 豊山洪氏族譜

이 책들 중 몇 권의 내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자서절요는 조선시대 이황(1501∼1570)이 중국의 주자가 지은 주

2)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필사된 책들은 골동품 상점에서 헐값에 

판매되거나 폐지로 수집되어 종이 재생산에 투여되거나 폐기되었다. 필사본 옛 

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3) 鄭亨愚․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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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전 중에서 편지를 뽑아 모은 책이다. 1611년에 전주부에서 다시 간

행하였다. 십칠첩은 중국 동진(東晋)의 서예가 왕희지의 편지를 모은 

서첩이다. 1612년 전주부에서 간행하였다. 제범은 당태종이 지어서 태

자에게 내린 책으로 제왕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12조목이 기록된 책이

다. 1613년 완산부에서 간행되었다.4) 

정치서인 명의록은 1776년(정조 즉위년) 왕세손(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던 홍인한, 정후겸 등에게 독약을 내리고, 왕세손을 옹위한 홍국영, 

정민시, 서명선을 중용하였다. 이 사건을 알려 충역(忠逆)을 밝히고자 간

행한 책이다. 속명의록은 정조 즉위 초, 홍상범 등의 역모사건을 적은 

책이다. 

역사서인 사기는 중국 전한의 사마천이 황제(黃帝)에서 한 무제까지

의 역사를 편찬한 역사서이다. 사기평림(史記評林)은 명나라 능치륭이 

사기에 대한 제가의 설을 모은 책이다.

증수무원록언해는 1790년(정조 14)에 증수무원록대전을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린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이다. 사례편람은 도암 이재

(李縡)(1680∼1746)가 주자가례의 법을 중심으로 여러 학설을 조정하

고 통합한 예서이다. 율곡전서는 이이의 시문집이다. 1742년(영조 18) 

이재가 이이의 5대손인 진오 등과 상의해 시집․문집․속집․외집․별

집을 한데 합하고, 성학집요․격몽요결 등을 첨가해 1749년 율곡전

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간행하였다. 

경민편언해(警民編諺解)는 1519년(중종 14)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

(金正國)이 백성을 경계하기 위해 편찬, 간행한 책으로 1책이다. 간행목

적은 인륜의 중함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 책

은 향촌 내부에서 엄격한 상하존비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교적 본

4) 완산부에서 간행되었으나, 당시 전라도관찰사는 전주부윤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영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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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론이 이념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삼운성휘(三韻聲彙)는 1751년(영조 27) 홍계희가 삼운통고, 사성

통해, 홍무정운 등의 운서를 참고하여 지은 운서이다. 화동정음통석

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는 1747년(영조 23)에 박성원(朴性源)이 저술한 

운서이다.

성리대전은 명나라 성조(영낙제)의 명을 받아 호광 등 42명의 학자

가 송나라 때 성리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책이다. 주서백선은 정조

가 주희(1130∼1200)의 글 중에서 요긴한 내용을 뽑아 1794년(정조 18) 

내각(內閣)에서 간행한 책이다. 주자대전은 중국 송대의 성리학자 주희

(1130∼1200)의 글을 모아 편찬한 문집이다. 

나라의 통치를 목적으로 전라감영에서 출판하도록 명을 내린 이러한 

책들은 지역 선비들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책에 대한 

갈증으로, 전라감영에서 숙련된 각수들이 전주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문자용 책인 사간본의 폭발적인 출판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완판사간본(完板私刊本)과 선비

조선시대에 전주는 한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469-1545)에도 주요 종이 생산지로서 경상도 영천군, 밀양군, 청도군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부가 나와 있다. 동국여지승람(1481)에는 전주를 

상품지(上品紙)의 산지라고 하였고, 여지도서(18세기)와 대동지지

(1864)에는 조선시대 전주의 한지가 최상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미 완영본 책을 만든 각수들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주는 충청 이남에서 가장 인쇄문화가 발전된 도시였다. 이러한 환경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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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인쇄업자가 사가(私家)에서 주문자용 책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

게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선비, 문중, 서원 등에서 필요한 책을 전주의 

사가에 주문하게 된다.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간본’의 출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판사간본은 정확한 출판연대를 제시하기는 어렵

지만 완영본의 출판이 주로 1700년대에 많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로 볼 수 있어서 1800년대라 말할 수 있다. 사간본으로 출판된 책 수가 

무려 230여 종인데 완영본을 일부 포함한다고 해도 200여 종류가 출판이 

된 셈이다. 이 책의 내용 역시 ‘정치, 역사, 제도, 사회, 의학, 군대, 어학, 

문학, 유학, 법률’ 등 아주 다양한 종류가 출판되었다. 한국책판목록총람
에 수록된 비방각본을 류탁일에 의해 분류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5)

七書類(9종) : 論語(諺解)(2), 大學(諺解)(2), 孟子(諺解)(3), 中庸

(諺解)(2), 書傳(諺解), 詩經(諺解), 周易(諺解), 胡

傳春秋, 禮記

禮書類(7종) : 家禮, 大明集禮, 喪禮補編, 喪禮備要, 五禮儀, 儀禮經

傳, 儀禮問解

史書類(5종) : 綱目, 史記英選, 史記評林, 史略, 通鑑

儒家類(12종) : 啓蒙傳義, 東萊博義, 釋尊儀式, 性理大典, 聖學輯要, 

宋名臣錄, 心經釋義, 朱書百選, 理學通錄, 朱子大全, 

朱子封事, 眞西山集

童蒙類(6종) : 大千字, 童蒙先習, 小學(諺解)(4), 類合, 註解千字文, 

孝經

韻書類(8종) : 增補韻考, 三韻聲彙, 三韻通考, 龍龕手鏡, 韻會玉篇, 

字彙, 全韻玉篇, 正音通釋

5) 류탁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학문사, 1985),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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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敎類(23종) : 警民篇, 警世問答, 內訓, 大明律, 大典通編, 名義錄

(諺解), 續名義錄, 三綱行實, 綸音, 呂氏鄕約(諺解), 

二倫行實, 經筵講義, 東賢奏議, 無寃錄, 詞訟類抄, 受

敎輯錄, 陸宣公奏議, 陸奏約選, 律學解頤, 貞觀政要, 

正俗(諺解), 闡義昭鑑, 欽恤典則

農書類(4종) : 農家集成, 農事直說, 農書, 蠶書

兵書類(3종) : 三略, 續兵將圖說, 孫武子

醫書類(12종) : 救急簡易方, 東醫寶鑑, 銅人經, 馬醫方, 脉訣, 傷寒

賦, 傷寒指掌圖, 五臟圖, 醫學入門, 醫學正傳, 人皇法

體, 診脉須知

文學類(7종) : 古文眞寶, 唐音, 東文選, 東文粹, 文章軌範, 剪燈新話, 

靑丘風雅

文集類(39종) : 簡易集, 溪隱集, 孤竹集, 南軒文集, 陶隱集, 東岳集, 

東槎集, 屯庵集, 牧隱集, 白江集, 柏谷集, 百拙齋集, 

百洲集, 四佳集, 石州集, 達性集, 仙源集, 同春年譜, 

陽村集, 聯珠集, 玉溪集, 牛溪集, 栗谷集, 月軒集, 挹

翠集, 李相國集, 訥齋集, 紫陽文集, 潛齋集, 長吟集, 

靜觀集, 竹西集, 竹吟集, 屯菴集, 滄浪集, 淸溪集, 淸

露集, 澤堂集, 化堂集, 皇華集, 厚齋集, 芝峯類說

其   他(6종) : 江陵金氏族譜, 歸去來辭, 騰王閣, 五行精記, 兵衛森, 

戒酒書

계 141종

완판사간본은 간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도서관이

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윤곽

은 출판 기록과 판목 기록으로 확인될 뿐이다.6)

6) 전주지역에서 임진왜란 후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주요 

목록은 諸道冊板錄(1750) 35종, 各道冊板目錄(1778) 44종, 鏤板考
(1796) 33종, 冊板錄(1814) 26종, 完營客舍冊板目錄(1885) 39종, 林園

十六志(19세기 중엽) 18종, 龍湖閒錄(19세기 말) 36종 등이다. 여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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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사간본이 보여주는 전주의 인쇄문화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시의 전라도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선비들이 출판업이 성

행한 전주 지역의 출판사에 책을 주문 요청하였다. 둘째, 이러한 요청을 

받고 출판사는 주문자 생산을 해서 배포하였다. 한편 출판사는 요청이 많

은 책의 경우 대량 인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판매하였다. 셋째, 이처럼 

많은 책의 수혜자는 이 지역에 사는 선비가 우선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선비들의 지적 욕구와 탐구 정신은 조선시대에서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을 것이다.

3. 조선후기, 전주 선비의 한 모습

조선 후기, 전주 교동 출신의 사림으로는 성리학자 목산 이기경(木山 

李基慶, 1713-1789), 서예가 창암 이삼만(蒼巖 李三晩, 1770-1847)과 효산 

이광열(曉山 李光烈) 등을 들 수 있다. 전주에서 삼재(三齋)라 불리는 선

비는 금재 최병심(欽齋 崔秉心, 1874-1957), 고재 이병은(顧齋 李炳殷, 

1877-1960), 유재 송기면(裕齋 宋基冕, 1882-1956)이다.7) 이 분들은 간재 

전우의 제자로 조선시대 후기 전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이다. 고재는 항

일의식이 매우 투철한 분으로,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를 엮은 조희제(趙

熙濟)의  염재야록(念齋野錄)의 서문을 쓴 분이다. 또한 고재는 농사를 

지으면서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로서 염재야록의 발문을 쓴 분이다. 유

재는 예술을 공부하면서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이다. 

된 책판이 231종에 이른다. 책의 종류로만 해도 80종에 이른다.

7) 이미 이천승(2008)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삼재를 중심으로 그들이 문화자존

의식을 연구한 바가 있고, 이형성(2009)에서는 고재 이병은의 학문과 사상을, 

이형성(2012)에서는 금재 최병심의 성리사상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138_전주학연구 제9집

면와 이도형(俛窩 李道衡, 1909-1975)은 고재의 아들이자 제자였으며 

전주향교의 2대 전교를 지낸 분이다. 고재의 손자인 이석곤(남안) 선생은 

유도회장을 지낸 분으로 최근에 작고하신 분이다. 남안재(南安齋)는 고재 

이병은이 20세기 초 학문을 연마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문중의 

소장 문헌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조선 후기 선비들이 어떤 책을 보았는

지를 알 수 있다.8)

남안재에는 고문서 36종 277점 11책과 고서 687종 2,224책 1첩이 소장

되어 있다.9) 이 고서들은 경사자집(經史子集)에 걸쳐 다양하고 고른 분

포를 보이고 있어서 이 집안 인물들의 폭넓은 독서와 교양을 짐작할 수 

있다. 

경부(經部)에는 사서오경의 원문, 주석서, 연구서와 효경과 소학류

(小學類)의 책이 포함된다. 사부(史部)에는 일반 사서를 비롯한 고실(故

實)․전기․금석․지지․조령(詔令)․주의(奏議)․육직(六職)의 직관과 

정서류(政書類)들이 해당된다. 자부(子部)에는 유가․도가․불가․병

가․농가․술수․보록(譜錄)․정음․역학(譯學)․잡가․유서(類書)․서

학(西學)류 등이 해당된다. 집부(集部)에는 한시문의 총집과 별집류, 시문

을 형식별로 모은 것들이 모두 해당된다.10) 남안재 소장 문헌을 통하여 

우리는 전주에서 활동한 선비들의 의식세계를 깊이 고찰할 수 있을 것이

다. 

8) 이미 2011년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에서 全州 南

安齋 所藏 全義李氏家의 古文獻이란 제목으로 ‘湖南圈域古文書資料集成2’를 

출간한 바 있다.

9)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全州 南安齋 所藏 全義李氏家의 古文獻 : 湖南圈

域古文書資料集成 2(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2011), 12쪽.

10) 유호석, 위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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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 향교의 역할

전주 향교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며, 조선시대 중․고등학교에 해당하

는 학교였다. 19세기 후반 전라감영의 출판 기능이 약해지고 사간본이 줄

어든 사이에 주로 유림들이 많이 활동하는 전주 향교가 큰 역할을 하였

다. 그리하여 전주 지역 선비들의 활동 무대라고 말할 수 있다. 

완산감영에서 책을 출판할 때 사용한 책판은 전주향교 소유로 이전까

지는 전주 향교의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책판은 1899년(고종 3)

에 전라관찰사 조한국(趙翰國)이 전주향교로 이전하였다. 전주향교에서

는 홍수, 사변을 겪으면서도 잘 보관하여 선비와 유림의 역할을 다하였다. 

주로 자치통감강목, 동의보감, 성리대전, 율곡전서, 주자문집대

전, 증수무원록, 사기, 사략 등 5,059판의 책판이 있다. 이 책판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박물

관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자가 소장한 주자문집대전 표지의 배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계축(1913년)’년에 전주 향교에서 이 책판을 이

용하여 후쇄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책을 인출했을 것이

다. 또한 이 완영본 책판은 1900년대 초 민간업자에게 대여가 되어 동의

보감, 주서백선, 동래박의(東萊博義) 등은 전주에서 판매용으로 많

이 쇄출되어 판매되었다.

朱子文集大全一部共六十一冊

先生沒後七百十三年

降生七百八十四年

癸丑孟夏於完府鄕校印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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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서삼경 출판과 유교적 의식세계

조선시대는 척불숭유의 정책으로 유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완

영본과 사간본에서도 유가서인 주자대전, 주자서절요, 주서백선등
이 많이 만들어졌다. 

전주에서는 전라감영에서부터 사서삼경을 찍기 시작하여 판매용 책으

로 대량으로 인쇄되었다. 일반 서적보다 큰 책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휴

대용 수진본으로도 만들어 판매되었다. 전주에서는 칠서방(七書房)을 중

심으로 사서삼경이 인쇄되어 전국으로 판매되었다.

‘사서삼경’의 대량 생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유교는 공자를 시조로 하

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이다.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정

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이러한 동양 사상의 흐름 때문에 ‘사서삼경’은 사대부들의 필독서가 되었

다. 또한 과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사서 읽어야 하는 필독서였다. 사

서삼경은 유교의 경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주역’을 

말한다. 특히 책이 크기 때문에 한지가 생산된 전주에서 많이 발간되었

다. 

중용은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이라고 한다. 중용은 원래  

예기의 한 편명이었는데 송나라의 정자(程子), 주자에 이르러 4서의 하

나로 구분하여 유가의 기본서로 삼고 장구를 나누고 주석을 붙인 책이다. 

이 책은 ‘하경룡장판(河慶龍藏板)’으로 중용언해와 함께 1870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행하였다.

맹자는 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이라고 한다. 맹자는 유교

경전인 사서 중의 하나로, 맹자의 제자가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맹자집주대전은 주자가 맹자를 집주한 책이다. 이 책은 19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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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간행하였다.

대학은 대학장구대전이라고 한다. 유교경전인 사서 중의 하나로, 

주자가 대학에 장구를 짓고 자세한 해설을 붙인 책이다. 이 책은 ‘하경

룡장판’으로 대학언해와 함께 1870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행하였다.

논어는 논어집주대전이라고 한다. 주자가 집주하고 거기에 여러 

학설을 보강한 책이다. 이 책은 ‘하경룡장판’으로 논어언해와 함께 1870

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행하였다.

주역은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이라고 한다. 고대 중국의 철

학서로 육경의 하나이며, 역경이라고도 부른다. 이 책은 ‘하경룡장판’으

로 주역언해와 함께 1870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행하였다.

서전은 서전대전이라고 한다. 명나라 호광이 중심이 되어 서전
의 주석자인 채침(蔡沈)의 주석을 기본으로 하고 주자의 학설을 가르침

으로 하여 여러 학설을 집대성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하경룡장판’으로 

주역언해와 함께 1870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행하였다.

시전은 시전대전이라고 한다. 시경은 오경의 하나로, 중국 고대

의 시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시전이다. 

이 책은 ‘하경룡장판’으로 시전언해와 함께 1870년 전주 칠서방에서 간

행하였다.

완판방각본 중 ‘사서삼경’은 아주 다양한 서지적 특징을 보이면서 발간

되었다. 다른 방각본 책과는 다르게 아주 큰 책으로 발간된 것이 특징이

며, 또한 휴대에 편리하게 수진본(袖珍本)으로도 발간된 특징을 보인

다.11)

11) 사서삼경 이외에도 성리학의 입문서 역할을 하였던 소학은 立敎, 明倫, 敬

身, 稽古 등의 편으로 되어 있는 성리학적 律身과 修己의 책이었다. 예기는 

禮記集說大全이라고 한다. 禮의 이론과 실제를 기술한 五經의 하나로, 명나

라의 胡廣이 집대성한 책이다. 조선 후기 전주 七書房에서 간행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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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을 보려면 천자문을 배워 한자를 깨우치고, 이후 동몽선습, 
통감 등의 기본서를 익힌 후, 과거 시험과목인 사서삼경을 학습한다. 

과거시험에는 3가지 종목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가 위의 사서삼경을 익

히는 경학이고, 둘째가 시와 문장을 짓는 문학이며, 셋째가 국가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의 진술을 요하는 책문이다.12)

완판본 중 유학에 관련된 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완영본 : 朱子書節要,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輯要, 小學諺解, 

御定朱書百選, 朱子大全, 朱子文集, 訓義小學, 訓義小學具諺解, 訓義小

學大全, 七書, 資治通鑑綱目, 栗谷全書, 尤菴先生言行錄

2) 완판사간본 : 家禮, 綱目, 啓蒙, 古文眞寶,  論語大文, 論語大全, 

論語諺解, 大學, 大學大全, 大學諺解, 道學正脉, 孟子, 孟子大文, 孟子大

全, 孟子諺解, 三綱行實, 喪禮補編, 喪禮備要, 喪禮抄, 書大文, 書傳大全, 

書傳諺解,  性理大全, 聖學輯要, 小學, 小學講本, 小學啓蒙, 小學大全, 

小學諺解, 小學集成, 詩大文, 詩傳大全, 詩傳諺解, 心經釋義, 御定朱書

百選, 諺解呂氏鄕約, 呂氏鄕約, 禮記, 栗谷全書, 儀禮經傳, 儀禮文學, 儀

禮問解, 儀禮正傳, 二倫行實, 周易, 周易大全, 周易諺解, 朱子大全, 朱子

奉事, 朱子封事, 中庸大全, 中庸諺解, 中庸集略, 中庸或問, 學䔒通辨, 或

問中庸, 孝經, 訓義小學

3) 완판방각본13) 

12)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立身揚名이다. 이는 유교 최초의 경전 孝經에서 유래

한 말이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不敢毁傷 孝之始也 立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

父母 孝之終也’(사람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道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높이는 것은 효도

의 끝이니라.)에 나오는 立身揚名은 원래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뜻

이었으나, 이미 조선조에서부터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날린다.’는 의미로 

바뀌어 쓰였다.

13) 유교와 관련된 태인본으로는 공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방각본은 孔子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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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서 : 明心寶鑑抄, 諺解圖像童蒙初學,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

要訣

(2) 예절에 관한 책 : 喪禮類抄, 喪禮, 四禮便覽, 喪禮抄要, 喪禮抄

(3) 사서삼경 : 大學諺解,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詩經諺解, 

書傳諺解, 周易諺解, 中庸章句大全, 小學諸家集註, 詩傳大全, 大學章句

大全

유학을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 지식인들의 책에 대한 관심은 유가경전 및 역

사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리한 문집의 출간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상례와 

제례를 강조했던 유학의 영향으로 조선후기까지 관련 책들이 발간되었다.14)

Ⅳ. 판매용 책에 나타난 의식세계

판매용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 한다. 따라서 완판본 중 판매용으로 

발행된 책을 완판방각본이라 부른다. 방각본의 종류로는 경판본, 완판본, 

달성판본 등이 있다.15) 

방각-판(坊刻版) 조선 후기에, 민간의 출판업자가 출판한 책. 주로 

목판으로 만든다. ≒방각본ㆍ방간본ㆍ방본01(坊本)ㆍ방판02(坊版).  

(표준국어대사전)

語, 孔子通紀, 新刊素王事紀 등이다. 둘째, 유교적 교양이나 교화를 강조

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판하여 明心寶鑑抄, 孝經大義, 어린이 교육용 도서

인 童子習 등이 출판되었다. 셋째, 실용성을 가진 방각본을 출판하였다.

14) 이천승, ｢완판본의 철학적 기반과 배경｣, 2013년도 완판본 학술발표대회 발

표초록(전주 완판본문화관, 2013). 참조.

15) 안성판본은 광의에 개념으로 경판본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태인본은 광의에 

개념으로 완판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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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양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부응에 

따라 책이 발간되어 판매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왜 

조선시대 판매용 책이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에서 시작되는가? 방각

본이 발달하였다는 다른 지방을 보면 대구 달성판이 15종, 경기도 안성판

이 10여 종 등이다. 거기에 비하여 태인본과 완판본을 합하면 100여 종이 

넘는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어서 한지와 목재 등이 많고 각수와 인쇄기술이 발달하였고, 또한 

상업적인 유통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완판본’ 항목의 해설에서 일부

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성하던 전주 지방은 소작하던 

농민들이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고, 상업 자본의 유입

으로 부상(富商)이 일어나고 있었다. 점차로 여유 있는 서민층이 폭넓

게 형성되면서 이들 가운데서 교양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또 오락도 되는 독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

다.”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의 의식과 욕구가 높아져서 판매용 책이 출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후기 완판본 판매용 책에 나타난 지역민

의 의식세계를 다루고자 한다.

1. 완판방각본의 종류

1) 완판본 고전소설

전주에서 발행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최고본은 별월봉긔하(4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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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1823년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석구곡(石龜谷)(현재 전주시 평화

동 원석구)에서 발간되었다.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4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

계 소설이 열여춘향슈졀가, 심쳥가, 심쳥전, 화룡도, 퇴별가로  

5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이본(異本)을 합치

면 약 70여 종류가 된다.

별츈향젼이라16)，열여춘향슈졀가라17)，심쳥젼권지상이라18)，심

쳥가라，홍길동젼，삼국지라19)，언삼국지목녹이라, 공명션실긔권

지하라20)，소셩젼권지상이라21)，용문젼이라22)，니봉젼상이

라，쟝경젼이라，장풍운젼，뎍셩의젼상(젹셩의젼하)，됴웅젼상이

라，초한젼권지상이라(셔한연의권지하라)，퇴별가라，화룡도권지상

이라，임진녹권지삼이라，별월봉긔하，졍슈경젼，현슈문젼권지단，

구운몽샹(구운몽하)，유충열전권지상.

2) 자녀 교육용 도서

자녀 교육용 도서로는 천자문, 사자소학, 이천자 등이 발행되었

16) 이본으로 별츈향젼이라(完山新刊), 별츈향젼이라(戊申季秋完西新刊), 
별츈향젼이랴극상, 별츈향젼이라 등 네 종이 있다.[배연형, ｢별춘향전
(완판 29장본) 연구｣, 판소리학회지 22(판소리학회, 2006), 201쪽.]

17)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병오판 열녀츈향슈졀가라’(19

06, 33장본)이라고 알려진 책, 완흥사서포본(1912년), 다가서포본(1916년), 

‘무신구동신간본’(1908년) 등이 있다.

18) 이본으로 ‘乙未未月完山開刊’의 간기를 갖는 심쳥젼이라 상의 제목이 있다.

19) 완판본 삼국지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삼국지삼권이라란 제목으로 3권으

로만 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지라라는 제목으로 ‘3.4권’이 합본된 책이다.

20) 공명션실긔권지하라는 언삼국지에 포함되어 있다.

21) 완판본 소셩젼의 가장 오래된 판은 1836년에 발간된 蘇大成 쇼셩젼
이란 제목을 가진 책이다. 쇼셩젼이란 한글제목이 음각으로 되어 있다.

22) 용문젼이라는 소셩젼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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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몽선습, 명심보감초와 같은 아이들의 수신서가 발간되었다.

(1) 한자 학습서 : 蒙學二千字, 日鮮千字文, 千字文, 四字小學, 註解

千字文, 草千字文, 養洞千字文, 杏谷本千字文, 新增類合文(乙酉

本)

(2) 교양서 : 明心寶鑑抄, 諺解圖像童蒙初學,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

要訣, 兒戱原覽

3) 가정 생활백과용 도서

완판방각본 중 생활백과용 도서가 많이 발간되었다. 이는 한자 공부를 

위해 필요한 ‘옥편’, 상례와 제례에 필요한 도서, 한문과 한글로 편지를 쓰

는 법, 가정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 공문서에 필요한 이두문 작

성에 관한 책,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도서, 길흉화복에 관한 책 등

이 발간되었다. 이 도서들은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많이 발간되었다.

(1) 한자 사전 : 全韻玉篇, 御定奎章全韻, 三韻通攷

(2) 예절에 관한 책 : 喪禮類抄, 喪禮, 四禮便覽

(3) 편지 쓰는 법 : 증보언간독, 언간독, 簡牘精要, 書簡草, 寒喧箚錄

(4) 가정 의학서 : 方藥合編,

(5) 공문서 작성 : 儒胥必知,

(6) 중국 역사서 : 少微家塾點校附書通鑑節要, 通鑑五十篇詳節要解,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史要聚選, 新刊增註三略直解, 

東萊博議

(7) 생활 상식 : 文字類輯, 簡禮彙纂

(8) 길흉화복에 관한 책 : 天機大要

4) 유교 경전 : 사서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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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고전소설 출판과 의식세계

1) 완판본과 경판본 한글고전소설

완판본이란 용어는 서울에서 경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든 말이

다. 주로 방각본 한글고전소설에 국한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서울과 함께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전주의 경제적․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서울에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완판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완판본 : ｢명사｣문학 조선 후기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

본의 고대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어 

향토색이 짙다.                                               (표준국어대사전)

완판본과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보여주는 특징의 차이를 제시하면 

23) ‘완판본’이란 용어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태영, 앞의 논문, 2013, 32-33쪽.)

    1) 전주에서 발간한 옛 책(협의의 개념)

      (1) 전라관찰사 또는 전라감영에서 찍은 책을 이르는 말.(완영본)

      (2) 전주에서 찍은 주문용 책인 ‘私刊本’을 이르는 말.(完板 私刊本)

      (3) 전주에서 찍은 필경본, 석판본, 활자본을 통틀어 이르는 말.(完版本)

    2) 전라북도에서 출판한 옛 책

      (1) 전라북도 태인, 전주에서 발행한 판매용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완판 

방각본) 

      (2) 전라북도 사찰에서 출판한 불경, 도교에 관한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완판 사찰본)

   3) 전라감영이 관할하던 호남 지역에서 찍은 옛 책(광의의 개념)

      주로 영․정조 시대와 그 전후, 호남의 수도인 전주의 전라감영에서 찍은 옛 

책이다. 전라감영에서 관할하던 나주, 남원, 태인, 임실 등에서 발간한 책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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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서 출판한 경판본은 ‘궁체’의 하나인 반초서본(半草書体), 

또는 행서체를 쓴 반면24), 완판본은 민체로서 초기본은 행서체로, 후기본

은 모두 해서체(楷書体)로 쓰였다. 경판본은 식자층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반초서체와 행서체를 썼고, 완판본은 일반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로 

정자체를 썼다.

둘째, 경판본은 장수가 16장에서 38장본까지 있다. 대체로 20장본과 30

장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완판본은 73장본, 84장본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경판본 춘향전은 20장본인데 비하여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는 

84장본이다.25)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점은 소설이 갖는 흥미가 매우 다

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소설)에 대한 감각

이 매우 풍요로웠음을 보여준다.

셋째, 경판본은 이야기 서술 방식이 한문투의 문어체 방식이었지만, 완

판본은 우리말투의 구어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완판본 한글 

고소설은 낭송되었는데, 그 증거는 ‘화룡도 권지하라, 됴융젼상이라, 됴융

젼권지이라’ 등과 같은 고소설의 제목에서 발견된다. 제목 뒤에 ‘-이라’를 

붙인 것은 고소설을 낭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6) 현대소설을 읽을 때 

주로 묵독으로 소설을 읽지만, 조선시대 소설은 음율적인 가락을 섞어서 

읽는 낭송법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완판본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낭송

체는 경판본과 매우 차이를 보이는 읽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완판 고전소설의 특징은 일상언어인 구어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방

24) 류탁일(1985)에서는 경판본의 서체를 ‘반초서체’로, 이창헌(2005)에서는 경

판본의 서체를 주로 행서체로 보고 있다.

25)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84장본)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각종 국어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대표적인 고전소설 작품이다.

26) 홍윤표, ｢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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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완판본이 구어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고, 

방언이 많이 사용되는 점으로 보면 사실주의적인 문학 세계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한글고전소설과 전라 방언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처럼 110여 년의 전라도 방언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드물다. 여기에 추가하여 그간 손으로 쓴 필사본 

한글고전소설을 포함하면 그 양은 매우 방대한 양이 될 것이다.27)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 전

설고모음화, 움라우트, 원순모음화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북 방언의 공

시적인 음운 현상과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구개음화 현상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구개음화는 k-구개음

화, h-구개음화의 예를 들 수 있다.

① k-구개음화의 용례 

(열여춘향수절가) 엉접결에, 짚은, 져을, 질구나, 젼티어선, 화짐, 질, 졑

에, 질러내니, 질게 쉬고, 지다릴제, 찌어라, 찌여, 치, -리(끼리)

(심청전) 질삼, 졋, 질너여, 질게, 황쳔질, 먼질, 집도다, 젼지, 
쳐, 질, 지심, 홰,  집픠, 제우/체우, 졉저고리, 짓거다, 직거, 짐쌈, 치, 

지달이다, 옷지슬, 고

27)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난 전라도 방언은 방언사전으로 편찬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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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구개음화의 용례

(열여춘향수절가) 심, 세아리다, 성님, 셔, 슝악, 샹단 

(심청전) 셔, 셰알리다, 쉬파람, 숭, 심.

(2) 전설고모음화(치찰음화)

(열여춘향수절가) 실픔, 시럽다, 구실, 하였시니, 시물, 질길, 쇠시랑, 질

겁다, 칭칭, 궂인, 목심

(심청전) 실하, 질거옴, 이실, 실푼, 몹실, 잇시리, 무신, 시물, 우심, 무룸

씨고, 벼실, 직시

(3) 움라우트 현상

(열여춘향수절가) 귀경, 허수애비, 애미, 맥혀, 이대지, 깩끼다, 지팽이

(심청전) 겨스니, 듸린, 키여, 겨, 메기고, 멕이고

(4) 원순모음화

(열여춘향수절가) 심운, 높운, 업운, 나뿐, 참우로, 아푸다, 짚운, 삼우며, 

푸다, 거무, 춤 

(심청전) 나부, 너부신, 몬져, 몬쳐, 압푸, 푸, 아부, 아부지, 높푼, 집

푼, 이무, 거문, 을푼, 시푸던지, 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서는 방언을 많이 사용했

는가? 이 소설에서 방언의 기능은 무엇인가? 매우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사대부들은 식자층이어서 한양말에 가까운 점잖은 말을 사용하

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층들은 배우지 않은 계층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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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당시에 구어체로 사용되던 방언이 많이 들어가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전라도 독자를 대상으로 만든 소

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도 방언이 많이 들어가는 구어체 어휘와 문장

을 사용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경판본과 차

별화하는 매우 중요한 한 요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완판본은 서민층을 

위한 한글고전소설이란 점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

다.28)

3) 일제강점기 한글 교육과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정자로 글자를 새긴 이유는 소설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 한글을 공

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발간의 목적이 단순한 소설

을 발간한 것이 아니라 한글교육을 위한 책이었다. 언삼국지의 첫 페이

지에 ‘가갸거겨’로 시작하는 자모음표인 반절표(半切表)가 붙어 있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소설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한글 교육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한글의 역사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

하다. 세종대왕이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을 세상에 내놓은 뒤로 거의 모든 책은 한문을 번역하여 한문 원문과 한

글 번역문(언해문)을 싣고 있다. 순수하게 한글로만 된 것은 책이 아니라 

편지, 또는 필사된 글과 같은 간단한 글이 대부분이다. 1896년 독립신문
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국한문이 혼용되었으니 사실상 우리의 문자는 한

문이 크게 대우를 받은 셈이다. 그래서 옛 책에 나오는 우리말은 대체로 

28) 千字文의 경우, 한자의 뜻과 발음을 달고 있는데, 뜻의 경우에 당시의 서민

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방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에서 발행한 

千字文은 이 지역민들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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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을 번역한 번역투가 아주 많다.

전주에서 발간한 완판본 고전소설은 셀 수 없이 많이 팔렸다. 실제로 

책에 필사된 책 주인의 주소를 보면,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은 물론 전국적인 한글 교육에 크게 공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검열을 받던 시대라 한글 교육을 위한 교과

서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완판

본 한글고전소설이 한글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한글성경

블랑(Blanc, 白圭三, 1844-1890)은 프랑스 출신의 신부로 1876년 조선

에 입국하여 1882년 제7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분이다. 부주교의 신

분으로 전라도에서 장수, 용담으로 피신하고 있으면서 남원, 진안, 무주 

등 교우촌을 순방하면서 숨어 전교를 하였다. 장동하에 의해 분석한 블랑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1879년 봄부터 전라도 지역과 서울에 인쇄소를 설

립하였고, 최우정에게 인쇄 작업을 지시하고, 외인 박무주라는 사람의 제

의에 따라 철판 인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고산 지소의 종이를 사용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1882년 2월 이전에 텬쥬셩교공과  
제2권을 500부 인쇄하고, 텬쥬셩교공과 제3권을 작업 중이었다. 동년 5

월 24일 교리문답 100부를 간행하고, 동년 12월 8일 신명초행과 텬
쥬셩교예규를 간행하였다. 1884년 5월 31일 신명초행과 텬쥬셩교예

규 그리고 텬쥬셩교공과 제4권을 발행하였다.29)

29) 장동하, ｢개항기 조선교구 인쇄소 연구｣, 가톨릭 신학과 사상 57(신학과 사

상학회, 2006), 181쪽. 류현국(2014:170)에 나오는 ‘1860년대 전라도 조선교

구 인쇄소’의 도표(표1)에 따르면 목활자본텬쥬셩교공과2판이 1862년에, 

목판본 신명초행3판이 1864년에, 목판본 텬쥬셩교예규 2판이 186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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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대에 구이에서 출판을 한 곳은 석구 부락과 광곡, 구동(龜洞)

이 있는데 석구 부락은 1823년 별월봉긔하라는 한글고전소설을 출판한 

곳이고, 광곡 부락은 1893년 조웅전을 출판한 곳이다. 구동은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로, 1907년 초한전, 1908년 소셩젼이라, 장
경젼을 찍은 곳이다.

천주교가 신자를 위해 한글 교리책을 발간한 일은 완판본 한글고전소

설을 펴내는 일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랑 신부의 한

글로 된 교리책을 발간하려는 노력 속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각

수들이 서로 관련되어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글을 전문으로 

새기던 각수가 전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블랑 주교에게는 크게 필요했

을 것이고 그래서 한글 고전소설을 새기던 각수와 활자를 만드는 사람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시민의식

(1) 판소리 계열 고소설

판소리는 삼백 년 이상 전승되어 오면서 ‘판’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삶’

에 끊임없이 관여해 왔다. 판소리는 일반적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생겨났

고 자라났다. 전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 중에서, 조선 후기에 발

생한 판소리는 아직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규모도 가장 크고 수준도 

높다. 판소리는 그 자체가 음악․문학․연극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고도

의 복합성을 지닌 예술이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크게 대두하기 시작할 때 발생, 서사

무가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판소리 창자가 전라도 단골무가(丹骨巫家)

발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류현국(2014)의 논문과  장동하(2006:181)의 

논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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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왔다. 판소리계 완판본 고소설이 전주 지방에서 주로 간행되어서 

호남 지방의 농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민 계층으로 보급되었다는 사

실은 판소리가 서민 문학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판소리에 

담고 있는 양반 사회의 풍자와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판소리는 한의 문학이라고도 하고 종합 예술이라고도 한다. 소설로 발

전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문학이요, 여전히 노래로 불려지는 걸 보면 음

악이며, 창자가 청자와 더불어 공연하는 걸 보면 연극이다.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등록된 판소리는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상상

력을 제공해 주었다. 울고 웃기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면 시름을 잊게 

해주던 예술작품인 것이다.

판소리는 해학과 풍자정신이 매우 강한 음악과 사설이다. 완판본 판소

리계열 고소설은 ‘열여춘향수절가, 심청전, 토별가, 적성의전’ 등이다. 판

소리를 향유하던 전주 시민들이 청각적 일회성을 넘어서 시각적이며 환

상적이고 영원성을 추구하는 판소리계 소설을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30) 

이러한 판소리의 영향으로 완판본 고전소설은 음악적인 운율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주는 주로 낭송을 하는 소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들의 지식 욕구, 독서 욕구에 의하여 출

판사에서 책이 만들어져 판매되었다. 

따라서 개화기 시대의 이 지역의 시민들은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해소

하려는 많은 계층이 있었다. 당시 전주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개화 의식이 

매우 빠르게 진전된 도시였음을 말하여 준다.

(2) 영웅소설과 민중 의식

영웅소설은 주로 유충열전, 소대성전, 이대봉전, 조웅전, 홍

30) 류탁일, 앞의 책, 37쪽.



완판본 출판과 지역민의 의식세계_155

길동전’ 등인데, 전주에서 발간된 고소설 중 초기소설에는 영웅소설인  

조웅전이 많이 발간되었다. 그 뒤에 유충열전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

로 보인다. 이 소설은 서울에서 출간되지 않은 소설이어서 많이 팔렸다. 

같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 용문전, 이대봉전 등이 발간되었다. 영

웅소설은 선인과 악인의 싸움에서 선인이 승리하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의 

소설이다. 또한 충효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영웅소설이 이처럼 많이 발간된 이유는 당시의 명나라와의 우호관계

를 중시하는 풍조도 있었지만, 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 또는 새로운 세

상을 희구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여성 해방과 시민 의식

춘향전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사대부 집안의 아들인 이몽룡과 결혼

하는 이야기이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뛰어 넘는 내용은 유교적이고 봉

건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음에 틀림없

다. 정수경전은 여주인공인 정수정의 매우 획기적인 여성의 활약 모습

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대봉전은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구하는 여성 영

웅이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당시의 전주 시민들의 의식에는 여성 해

방, 신분 차별 철폐에 대한 강한 민주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충(忠)․효(孝)․열(烈) 사상과 여성 신분 상승

심청전은 봉건적이고 유교적이며 가부장적인 소설이라고 비판을 하

고 있지만, 죽음으로써 ‘효’를 실천하다가 왕비가 되는, 신분 상승을 꿈꾸

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열여춘향수절가는 제목에서부터 ‘열여’와 ‘수절’이란 단어를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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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추구한 ‘충, 효, 열’과 관련된 단어이며, 유

교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던 한 남자를 섬기는 ‘수절’의 개념이 들어있

는 것이다. 춘향은 결국 열녀로서, 한 남자를 섬기다가 양반의 자제와 결

혼하게 되면서 신분이 상승되는 결말을 맺는다.

(5) 필사본 고소설

목판본 한글 고대소설이 생기기 전, 이미 우리 전주에서는 판소리 사설

을 손으로 써서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읽고 있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책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베껴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 냈다. 

손으로 베끼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친 것들이 아

주 훌륭한 새로운 소설의 이본(異本)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필사본 고소설을 만들어낸 주요 계층이 집안에 있던 부녀자들이란 사

실은 전주의 여성들이 지식과 문화 욕구가 강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

음을 보여준다.

Ⅴ. 간기에 나타난 의식세계

1. 간기에 나타난 ‘완(完)’의 의미

이태영31)에서는 완판본에 나타난 간기의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당시 전주 시민들이 보여주는 의식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간행된 완판본의 간기에는 간행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

31) 이태영, ｢완판본에 나타난 刊記의 특징｣, 洌上古典硏究 42(열상고전연구회, 2

014), 321-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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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完營, 完營藏板

完山, 完山府, 完府, 完府之溪南山房, 完山 北門內, 完山 西門外, 完山 

梁冊房, 完山 招安局

完西, 完 西溪, 西溪, 完南, 完南鍾洞, 完南 龜石里, 完南廟藏板, 完龜

洞(龜洞)

全州南廟藏板, 全州府

豊沛

완판사찰본에서 ‘간행지’를 표시할 때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도’라는 

말을 생략한다. 이는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였

다.

六經合部, 永樂十二年甲午(1414)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妙法蓮華經, 順治三年丙戌(1646) 全州長波寺白雲庵開刊

완영본의 경우, 호남의 감영을 ‘호영(湖營)’이라고는 쓰지 않고 ‘완영’이

라고 쓰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완영’이라고 쓰고 있다. 전라감영

에서 ‘완영’이란 이름으로 책이 발간된 시기는 주로 1700년대에서 1800년

대까지인데 1700년대부터 간기에 ‘완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영남의 감

영은 ‘영영(嶺營)’이라고 간기에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완’이 생산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완영’은 ‘전라감영, 완산

감영, 호남관찰영’으로 불리고, 전주는 ‘풍패지향, 호남제일성’의 별칭을 

갖게 된다. 여기서 ‘완’은 ‘큰, 완전한, 훌륭한’이란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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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民編 乙丑(1829)六月完營開刊32) 

東醫寶鑑 歲甲戌(1754) 仲冬 內醫院校正 完營重刊

杜律分韻 庚戌(1790)仲秋完營新刊 

明義錄 丁酉(1777)孟秋完營開刊 

三韻聲彙 己丑(1829)季秋 

新編醫學正傳 歲己卯(1759)季夏內醫院校正完營重刊 

御定朱書百選 乙卯(1795) 完營新刊五禮儀(乾隆癸亥(1743)秋完

營開刊 

浣巖集 歲乙酉冬完營開刊南高寺歲 

尤菴先生言行錄 崇禎紀元後五更子(1900)秋完營開刊 

諭諸道道臣綸音 乾隆五十九年(1794)九月二十三日完營刊印 

陸奏約選 甲寅手選御定陸奏約選丁巳(1797)完營刊印 

朱子大全 辛卯(1771)入梓完營藏板 

華東正音通釋韻考 完營藏板

완판방각본(판매용 책)은 대체로 ‘완산’이란 발행지를 보여준다. 1800

년대 초에 찍은 책들은 ‘완산부, 완부’를 사용하여 이 책들이 ‘전주부’에서 

찍은 것임을 보여준다. 완판본에서 거의 대개의 책은 전주를 상징하는 한

자어 ‘완’이 들어간다. ‘완산’이라고도 쓰지만 ‘완’자만으로도 전주를 나타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주를 통칭하는 말로는 ‘완산’을, 서쪽은 ‘완서’,  

남쪽은 ‘완남’으로 썼다. 

蘇大成 丙申(1836)夏 完府新板 

晩六先生行狀, 崇禎後三辛丑(1781)三月日 完府開刊

華東書法: 歲庚申(1800)秋開刊于完府之溪南山房 

完山, 完山府, 完府, 完府之溪南山房, 完山北門內, 完山西門外, 完山

32) 아라비아 숫자로 쓴 연도는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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梁冊房, 完山招安局

完西, 完西溪, 西溪, 完南, 完南鍾洞, 完南 龜石里, 完南廟藏板, 完龜

洞(龜洞)

칠서방에서 간행한 맹자집주대전, 완흥사서포에서 발행한 유충열

젼, 을축(1805)년 전주에서 간행한 희현당철활자본 맹자집주대전에는 

전주를 ‘풍패(豊沛)’로 나타낸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임을 

나타내는 뜻으로 전주를 ‘풍패’라고 한 것이다.33)

유충열젼 豊沛重印(1912)

孟子集註大全 歲在丁卯豊沛新刊

孟子集註大全 乙丑四月豊沛鑄印(1805)

‘완’은 하나의 음절로도 ‘호남’과 ‘전주’를 상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완지(完紙), 완판(完板), 완영(完營)’과 같은 말이 쓰이게 된다. 전라도 사

람들은 ‘완’이란 음절을 ‘완산=백제(후백제)=전주=전라도=호남=완’이라

는 등식으로 생각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의식이 조선시대에 강화

된 이유는 전주가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또한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의 본

향(풍패지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完營, 完營藏板, 完州, 完紙, 完東門

33) 이 ‘풍패’란 단어는 중국 漢나라를 건국한 황제인 漢高祖의 고향 豊沛를 본따

서 제왕의 고향을 豊沛之鄕이라 한 데서 유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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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교 서적에 나타난 의식세계

전주는 조선시대 초․중기에는 불교와 유교가, 후기에는 천주교와 도

교가 그리고 개화기에는 개신교가 발전한 도시이다. 서지학적인 입장에

서 보더라도, 전주는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도시임을 알 수 있다.

1. 완판사찰본(完板寺刹本),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

報父母思重經諺解)
완판사찰본은 조선시대 호남 또는 전북의 사찰에서 발행된 책을 말한

다. 전북 고산의 안심사(安心寺), 개암사(花岩寺), 운문사(雲門寺), 광제원

(광제원), 영자암(影子庵), 어두암(魚頭庵)과 전북 정읍의 용장사(龍藏寺), 

운주사(雲住寺)와 전북 완주의 원암사(圓嵓寺), 장파사 백운암(長波寺 白

雲庵), 송광사(松廣寺)와 전북 김제의 흥복사(興福寺), 금산사(金山寺), 귀

신사(歸信寺)와 고창의 문수사(文殊寺), 진안의 중대사(中臺寺), 현암(懸

庵) 등이 잘 알려진 책을 발행한 사찰이다. 여기서는 불설대보부모은중

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발행한 

책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의식세계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10가지 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다. 송일기에 의하면 한글

로 번역한 초역본은 전주 서방산과 전주 소양 청량산 원등암(遠燈庵) 근

처에 살던 오응성(吳應星)이 양친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할 목적으로 

1545년에 언해하여 개판한 책이다.34) 오응성이 저본으로 삼은 책은 1441

34) 송일기, ｢佛說大報父母恩重經 : 諺解의 初譯本에 관한 硏究｣, 서지학연구
22(한국서지학회, 2001), 188-189쪽. 송일기에 의하면, 전주 소양 청량산에 

소재한 遠燈庵은 그의 현조인 吳蒙乙이 중국에서 구입한 야광옥구슬 10개를 

불전에 헌납한 곳이고, 또한 曾祖父 吳孝綿이 대시주로 발원하여 ‘은중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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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산 화암사에서 발행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라도에서 언해본이 14종이 발행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언해

본 출간이다.35)

송일기에서는 조선 중후기는 ‘억불숭유’의 정책으로 성리학이 수용되

고, 불교가 쇠락해 가는 시점에 ‘은중경’이 비약적으로 출판되는 현상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유교중심의 사회에 불교계가 적응해 가는 과

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36)

송일기37), 이호권38)을 참고하여 전라도에서 발간된 언해본과 그 발행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5初譯本 : 권말에 ‘嘉靖紀元之乙巳(1545)月日 寶城後學吳應星

謹誌’의 발문 기록이 있음.

1563松廣寺 : 권말에 ‘嘉靖42年(1563) 6月日 留鎭于曺溪山松廣寺’

의 기록이 있음.

1573興福寺 : 萬曆元年 癸酉(1573) 季秋日 全羅道金堤地 僧迦山興

福寺 開板 - 간기

1580澄光寺 : 권말에 ‘庚辰年12月日留鎭于金華山澄光寺’의 기록이 

있음. (전라도 낙안, 현 순천시 낙안면)

1628白岩寺 : 崇禎紀元之元(1628)年7月日 長城白岩寺開板

[1635]崔衍板 : 권말에 ‘崇禎8年乙亥(1635) 秋 完山後人 崔衍識’의 

발문이 있음.

1651鳳栖寺 : 大淸順治8年歲次辛卯(1651)5月日 全州府西方山鳳栖

판하였던 곳이다.

35) 송일기, ｢새로 발견된 湖南板｢父母恩重經諺解｣4종의 書誌的 硏究｣, 한국도서

관정보학회지 41-2(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209-228쪽.

36) 송일기, 위의 논문, 2010.

37) 송일기, 위의 논문, 2010.

38) 이호권, ｢父母恩重經諺解의 異本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0(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65-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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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開刊

1653內藏寺 : 順治十年癸巳(1653)11月日內藏寺開板

1676影子庵 : 康熙十五年丙辰(1676)元月 高山地影子庵開板 - 간

기

1720金山寺 : 康熙五十九年庚子(1720)二月日 全羅道金溝金山寺開

板 - 간기

1760碧松臺 : 乾隆25年 庚辰(1760) 臘月15日 訖功于井邑內藏山碧

松臺 移板于 白羊山 雲門庵

1760文殊寺 : 乾隆 25年 庚辰(1760)春 高敞 文殊寺 南聖(?)庵開板 

留鎭于大寺 - 간기

1794南高寺 : 乾隆五十九年甲寅(1794)四月日 全州南高寺開板 - 

금산사판의 복각본으로 28b에 금산사판의 간기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1806安心寺 : 嘉靖十一年丙寅(1806)流月日 高山安心寺開板 - 影

子庵板의 후쇄본.

2. 전주 관성묘(關聖廟)와 호남의 도교 문화

전주 남고산에 있는 관성묘(關聖廟)는, 호남 도교 문화의 본산으로 삼

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관우는 중국 후한 말의 무장으로, 

자는 운장이다. 관우, 장비는 ‘용맹한 자’, 의리의 화신으로 도교에서는 관

우를 신격화하여 전쟁의 신인 관성제군이라 부른다. 흔히 공자의 사당은 

문묘(文廟), 관우의 사당은 무묘(武廟)라 한다. 명나라 말기인 1594년, 명

나라가 자신들의 임진왜란 출정 때 이긴 것을 관우장군의 덕이라고 여겨 

관제묘를 세운다. 

전주의 관성묘는 고종 10년(1884)에 세워졌다. 구한말 초상화의 대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관성묘의 ‘삼국지연의’ 그림과 관우 초상

(1928년)을 그렸다. 관성묘에서는 도교 관련 옛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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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경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충효와 염치․절개 등 인간 수양에 필

요한 네 가지의 덕목을 해설한 도가의 책이다. 이 책은 ‘정해중동전주남

묘장판(丁亥仲冬全州南廟藏板)’의 간기를 갖는데 1887년 전주 관성묘에

서 간행하였다. 명성경이 널리 배포된 것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념과 

같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옥황보훈(玉皇寶訓)은 도교의 옥황상제를 

비롯해서, 도교의 신장인 관성(관우)와 부우제군 여동빈(孚佑帝君 呂洞

賓) 등이 강림해서 쓴 신필(神筆)과 그에 관한 주해서이다. 이 책은 ‘을미

맹하중전완남묘장판(乙未孟夏重鐫完南廟藏板)’의 간기를 갖는데 1895년 

전주 관성묘에서 간행하였다.

3. 천주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801년 3월 신유박해 중 시아버지 유항검과 남편이 체포된 뒤, 같은 해 

10월 18일(음력 9월 11일) 국청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전주로 환송되자,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10월 22일(음력 9월 보름)경 체포되어 전주옥

에 갇혔고, 이어 10월 24일 시아버지 유항검이, 11월 14일 남편 유중철이 

각각 순교한 후, 이순이 루갈다는 이듬해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

일) 시어머니 신희(申喜), 시숙모 이육희(李六喜), 시사촌동생 유중성(柳

重誠) 등과 함께 전주 숲정이에서 참수당해 순교하였다. 

순교하기 전에, 어머니 권씨, 친언니와 올케 등에게 보낸 2편의 옥중 

편지를 남겼다. 한 편은 이순이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한 편

은 이순이가 큰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이다.39) 이순이(루갈다)는 양

39) 이순이 루갈다 옥중 편지는 모두 4편이다. 이 책의 ‘옥중 편지 주석’에서는 

원문 순서대로 (1) 이경도(李景陶) 가롤로가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2) 이순이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3) 이순이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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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가문에서 배운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의 개념을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느님께 효도하는 개념으로 승화시킨 순교자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천주교는 이미 신해박해(1791년, 정조 15)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바오로)와 권상연(야고보) 등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했

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없는 백성을 죽이려 하자 신자들은 기꺼

이 목숨을 내놓았다. 신유박해 때, 유항검, 유중철, 이순이 등은 전주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현세의 목숨

을 기꺼이 내놓았다.40)

이처럼 전주는 세계 3대 신앙은 물론, 이 땅을 배경으로 탄생한 종교가 

있고, 여러 신흥종교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땅에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

실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은 곳이 전주 지역이다.

Ⅶ. 결론

1. 전주의 언어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세거나 된소리가 

많지 않아서 매우 부드럽다. 가락과 장단이 있어 음악적이다. 농사를 짓

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넉넉함을 보여준다. 언어에서도 풍요로운 환경에

서 오는 ‘부드럽고 여유롭고 넉넉한’ 의식세계를 보여준다.

케에게 보낸 편지, (4) 이경언(李景彦) 바오로가 쓴 옥중 기록 등이다.

40) 불교의 경우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에 고구려 ‘普德和尙’이 ‘景福寺’를 세우고 

열반종을 퍼뜨린 곳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치료도 하면서 신앙을 전파한 지역이다. 특히 원불교는 전라도

가 탄생 지역으로 원불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시대 신흥종교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증산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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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비의 도시

조선시대 전주는 호남의 수도였다. 남원, 태인, 나주 등 전라도 선비들

은 책을 구하기 위해 전주로 모여 들었다. 특히 한옥마을에 있는 자만동, 

옥류동에 살던 선비들은 전주향교와 더불어 조선조 후기까지 선비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지적으로만 보더라도 완영본, 완판사간본에서 이 지

역 선비들은 ‘지적 탐구 정신이 매우 강한’ 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3. 종교, 학문적 이상향(理想鄕)의 도시

전주는 조선의 국시인 유교는 물론, 불교, 도교, 천주교, 개신교가 잘 

발달된 도시를 이루고 있다. 유교적인 서적은 국가의 주도로 주로 감영에

서 만들었다. 불교 서적은 전주와 전주 인근 사찰에서 많은 책을 인쇄하

였다. 전주는 천주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도시이다. 개신교가 의

료를 통해 봉사한 도시이다. 전라북도 전주는 ‘종교와 학문의 이상향’을 

꿈꾸던 중심 도시였다.

4. 완판방각본 한글고전소설과 시민의식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많이 출판된 것은 이 지역민들의 흥미와 지적

인 욕구에 말미암는다. 영웅소설을 통한 새로운 세상의 희구, 신분 상승 

욕구, 여성소설을 통한 여성 해방, 신분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필사본 소

설을 통해서는 상상력의 고취와 같은 문화적 욕구를 드러낸다. 결과적으



166_전주학연구 제9집

로 지역민들의 ‘근대적 시민의식과 민주 의식’이 고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정자체 한글 사용과 한글 교육의 도시

서울의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글꼴이 반흘림체(반초서체) 또는 행서

체로 지식인을 위한 책인 반면에, 전주의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은 정자체

(해서체)로 일반 대중을 위한 글꼴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 책은 한글교

육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전주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

람과 나누려는 ‘대중 지향 정신의 도시’를 지향하였다.

6.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

완판본은 전주가 낳은 하나의 수공업 제품이다. 수많은 수공업 제품이 

전주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된 ‘전국성’을 갖고 있으며, 최

고 품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

의 ‘확고한 장인 정신’을 낳게 하였다. 책 출판도 역시 이 지역에서 활발한 

가내수공업 중의 하나였다.

7. 완판본에 나타난 간기로 보는 전주 정신

이 지역 사람들은 ‘완산’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였다. 이는 ‘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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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완판본, 완영본, 사간본, 방각본, 사찰본, 완산

문화적 전통을 잊지 않는 자존’의 의식세계로 보인다. 이어지는 후백제의 

도읍지, 그리고 조선왕조의 역사를 정신사적으로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8. ‘지식산업사회’의 중심지 

조선 시대와 개화기 시대의 전주는 바로 ‘지식산업사회’의 중심지였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지식 정보화의 기반을 정밀하게 구축하고, 우리 문

화의 전산 자료를 빨리 구축하여 지적 산업과 문화 산업으로 재생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조 최고의 지식 정보 산업의 메카였던 전북

을 현대의 지식 정보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려면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

하여 옛 책과 그와 관련된 문화를 문화 콘텐츠 개발에 응용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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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npanbon publishing and consciousness of residents

Lee, Tae-Yeong

This paper is a paper examining the local people’s consciousness 

appeared to wanpanbon old book.

Through books published in the ‘wanyeong’(完營) and ‘individual 

publishers’(私家), I looked at the type and consciousness of the 

Confucian books by local scholars. temple’s book ‘eunjungeong’(恩重經) 

showed the Confucian emphasis on filial piety and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well.

In hangul classic novel I could see the pursuit of a new world with 

a hero, desire upward mobility, elimination of identity discrimination, 

the expansion of imagination etc. on the one hand, I could see loyalty 

to country, filial piety to their parents, respect for husband etc. 

As a result, we can see that modern citizenship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of the local people inspired. it continues with ‘wansan’

(完山) in imprints seems to be ‘self-esteem do not forget the cultural 

tradition of Baekje’.

Key Word : Wanpanbon, Wanyeongbon, Saganbon, Banggakbon, 

Sachalbon, W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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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희*41)

Ⅰ.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창달을 위한 노력이 경주

되고 있다. 이는 고유한 지역의 문화를 내세워서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은 내부의 사회통합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문화

찾기’ 사업의 효용성을 깨닫게 되었다. 문화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통해서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를 통한 정치가 활발해지고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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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내부에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외부로는 지역의 문화정

체성을 앞세운 차이의 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문

화정체성을 강조하는 지방의 정치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통상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라고 부르는 이 용어는 국가나 민

족, 또는 종교집단 등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정체성을 강조 또는 강

화시키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었다. 또 다민족국가의 소수자 집단이 자신

들의 정체성을 토대로 집단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일컬을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해 왔다.1) 문화정체성을 내건 집단이 국가, 종교, 소수민족 

등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지역 간에 

문화정체성을 자원화하려는 활동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가

르켜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2) 

본고는 전주의 정체성 찾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주정신에 대한 논의이

다. 전주는 오래 전부터 예향임을 자타가 공인해 왔는데, 이를 전주의 정

체성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주의 새로운 정체성-과거를 바

탕으로 하되-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통문화중심도시, 한스타

일 도시, 문화특별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할 때마다 정체

성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예술과 문화 또는 전통문화를 앞세운 정체성 확보라는 점이다. 이는 

전주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정신적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1)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아카넷, 2005); 홍

석준,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2권 4호(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994), 102-104쪽; 한건수, ｢다민족사회

의 종교갈등과 정체성의 정치｣, 종교문화연구 14(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

구소, 2011), 115쪽.

2) 프로스포츠구단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성남시 사례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 [황익주․김기호,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

체성 : 성남시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10(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

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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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한다.3) 정신적 유산에 대한 전주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은 한걸음 더 나

아가서 지역정신 즉 전주정신 찾기로 이어져 왔다. 학자들을 중심으로는 

본격적인 학술토론회가 열려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4) 

민선 6기를 맞이한 전주시에서는 기존의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기 위해 

심화연구, 토론, 및 심의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전주정신에 대한 개념 규정을 간략하게나마 정

리해 보고자 한다. 전주정신이란 전주의 정신이라는 뜻이지만, 이는 전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 즉 집합적인 정신이라는 말의 함축적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개인, 일부의 위인들이 지닌 정신만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전주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신을 의미한

다. 그런가하면,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은 공유된 가치지

향점이 그 집단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의 집단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밝히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전주사람들의 문화정체성을 

먼저 알아본 후 그 내면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상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끌어내 보고자 한다.5)    

3) 최근 안동에서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2006년에 이 슬로건을 특허청에 특허를 내었다고 한다. 전주의 지역정체성 강

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전주시도 안동시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임을 자처하는 걸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는 어

디까지나 연구자의 추측일 뿐이다.   

4) 2009년 『전주학연구』 제 3집에 기획특집으로 <전주정신대토론회> 내용이 

실려 있다(141-250쪽). 2014년 10월에 열린 ‘온다라 정신발굴 및 확립을 위

한 대토론회’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주관)도 전주정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5)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대마다 두드러진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시대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후대인들은 역사 속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또

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대정신의 재무장을 강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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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주정신과 정체성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필자는 전주정신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고심했다. 전주정신을 규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등 각 학문 

분야마다 집단정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도 같지 

않다. 다양한 인식과 접근방법이 있지만, 필자는 ‘집단정신’을 집단이 공

유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의 산물로 집단정신을 분

석하는 것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지만, 전자에 무게를 실어서 필자

는 전주정신의 인식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한다.6) 전주정신

은 전주의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정신이며, 이는 달리 표현해서 

집단정신이라고 부른다. 스스로가 전주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의

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근본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말한다. 다

시 말해서 집단정신은 공유성, 가치지향성, 이념성 그리고 사상적인 체계

성이 있다. 이렇듯 특징을 지닌 전주정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 리

는 없다. 오랜 역사와 문화의 토양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

하다. 

위에서 지적한 특징을 가진 집단정신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인

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한편, 집단정신이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하는가의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

다.7) 최근에는 집단정신의 존재 유무나 방법론의 문제를 떠나서 집단정

향이 있다. 동학정신, 독립정신, 민주정신 등은 지역이나 국가차원의 정신 재무

장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유사하다. 미국은 프론티어정

신을 중국은 중화정신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D. Henni

nger, "America Needs Its Frontier Spirit", 《The Wall Street Journal》Dec. 

4, 2008.   

6) 한계 즉,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잠시 접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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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identity)의 형성 및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대세이다.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정체성 논의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다룬 개인정

체성 논의의 차원과는 다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개인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에릭 에릭슨의 주장에 힘입어서 정체성 연구는 지역, 민족, 

성(性), 계급, 국가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에 대

한 논의로 확대되어 왔다.8) 정체성 문제가 급부상한 까닭은 후기산업사

회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다문화주의 등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정체성 연구가 포스트모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테마로 자리를 하게 된 것이다.9)

오늘날 우리들은 기존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때로는 경계를 넘나들면

서 만들어지는 문화의 혼성현상을 감지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하면서 자아나 집단의식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10)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이 팽배해지면서 결국은 ‘나(우리)는 누구인가’를 규

명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의 위기는 후기

산업사회가 배태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정체성은 사회, 계급, 

민족의 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이슈

로 올라서게 되었다. 

7) 인류학계에서는 세계 2차세계대전 이후 현대문명사회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각성아래서 국가나 현대사회 내 하위 집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심리인류학 연구자들-Ruth Bennedict, Margaret Mead 등-선도했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8) 에릭슨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한다: Erickson, Erik H, Insight and Responsibili

ty : Lectures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Psychoanalytic Insight(New Yor

k : Norton Press, 1964).

9) Scott Lash․Jonathan Friedman, Modernity & identity, 윤호병 외 역, 현대성

과 정체성, 현대미학사, 1997.

10) 문화의 혼종성에 대한 연구는 호미바바의 역작을 참고한다: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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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전주도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어

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사람들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닐까한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거나 모호해졌

다고 보는 위기의식이건 또 정체성의 정치로 연유된 사회통합 운동의 일

환이건 전주정신 찾기, 확립 등은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한문화수도 등은 최근 전주가 내건 정체성의 방향이

다. 전주뿐만 아니라 한국전체로 볼 때도 전통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

다. 이러한 위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유독 전주가 차이의 

정치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정책을 세워 왔다. 스스로를 

타자(타 집단)와 구별해서 차이를 만들고, 내부의 통합을 성취하려는 것

이 전주시의 정체성 정책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체성 담론은 정

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정체성은 고정불변일 수 없고,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또 달리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게 된다.  

최근 전주정신의 논의도 이 세 가지 측면-정체성의 위기의식, 차별화

를 위한 전략적 차원, 내부 답합을 위한 기능적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

다.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신적 차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정치계, 

학계, 그리고 언론계를 중심으로 강구되고 있다.

Ⅲ. 집단정신과 에토스(ethos)에 대해서

문화인류학계에서는 한 때 집단정신 즉 집단이 추구하는 윤리의식이

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연구에 힘을 쏟은 적이 있다. 한 집단이나 민족

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질, 성격 가운데에서 윤리적 정신이 함축된 에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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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은 일명 ‘문화와 인성(personality)’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이

미 고전이 된 루스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마가렛미드의 세 부족사회

에서의 성과 기질 등의 연구는 특정한 사회 또는 부족/민족의 인성이 어

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인성의 형성을 통해서 문화

의 특징을 찾는 저작들이다. 인성/성격/기질이 개인이 타고난 독특한 특

성 즉 유전적이고 심리적인 개성이라고 보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맞서

서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야가 인성(personality)연구

자들이다. 즉 인성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인

성의 특성을 찾는데 힘을 기울였다. 

사람들의 성격은 다분히 저마다 가진 독특한 것,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며, 심리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초기 인류학자

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부족사회 내에 집단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공통

된 인성이 있으며, 이것이 다른 부족과 차별된 특징이라고 보았다. 언어

와 관습이 다르듯이 저마다의 집단 기질이 다르다는 점을 흥미롭게 생각

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물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도 집단 내 하부 조직의 다양성이나 개인들의 개성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

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집단 안에서 발견되는 상이한 점도 존재하지만, 

에토스연구에 흥미를 가진 연구자들은 동질성에 더 관심을 쏟았다. 이들

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화 또는 

문화화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기질이나 가치․윤리․도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그 훈육의 장치는 사회 내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히 가정, 

학교, 이웃 공동체, 공적․사적 모임, 종교집단, 놀이집단 등을 통해서 사

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명시적․암묵적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다. 사회적 단위가 작은 부족사회, 농촌 및 지역사회 등의 에토스를 파악

하는 일이 국가나 민족의 에토스를 알아내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것

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기질론에 관심을 두었던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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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국민성 연구에도 관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는 정치적 집합체인데다가, 그 구성체의 복잡성

과 복합성으로 인해 하나의 단일한 정신적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

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국민성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종료되었다. 소규모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성에 기초한 문화론 

연구가 호평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국민성 연구는 연구방법의 문제로부

터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

았다. 

전주라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정신 또는 에토스를 찾는 일 역시도 ‘국민

성’ 연구와 같은 운명에 이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

하는 현대사회에서 에토스적 훈육주의를 찾는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

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 속에서 공통된 기질이나 정

신을 발견하려면 보다 철저한 연구방법과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Ⅳ. 집단정신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1. 자연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문화인류학의 하위분야인 인성 연구에서는 사람의 인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네 가지 정도를 꼽는다. 생물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 

자연환경,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 그것이다.11) 이 네 가지의 요인 

가운데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립하면서 

상반되는 두 갈래의 이론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을 

11) Ralph Lint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전경수 역, 문화와 

인성, 현음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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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론과 문화론의 대립이라고 불러왔다. 전자는 인성의 형성에 있어서 

유전적․생물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후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전자의 경우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인성이 태

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진다면, 교육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

이다. 그런가하면, 어처구니없는 본질주의나 인종주의적 도그마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나치독일에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

조한 것이나 일제가 조선인의 열등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특정한 인종의 

우월성 또는 열등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흑인에 대한 백인

의 우수성․우월주의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인들도 요즘 과거의 경험을 

잊은 듯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래 우리 민족

은 우수하다든가, 타 민족은 열등하다는 식의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

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자, 그

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인종차별의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주의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각 지역에 따른 기질적 

특징이 있다는 호사가들의 말도 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평하

는 지역기질론의 본색은 자연론이나 지리결정론적 입장에서 나온다. 이 

또한 바람직한 하지 않은 발상이다. 예를 들어, 전라도사람들은 변덕스럽

고,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응큼하고, 강원도는 감

자바위의 촌스러움이 있다는 것이 아마추어적 평가이다. 

지역, 민족, 집단에 따른 기질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

국에서는 남부와 북부사람들의 기질이 다르다고 서로 비판적이다. 영국

인들이 아일랜드인을 구별할 때도 기질론이 등장한다. 다혈질이고 감정

이 풍부한 아일랜드인과 이성적이고 냉정한 영국인은 다르다고 한다. 자

연론이나 지리결정론에 입각한 기질론의 한계가 뚜렷함에도 여전히 민족

적/지역적/집단적 차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부의 다양성은 존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민족/지역/집단이 지니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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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마추어식의 단정적이고 증거

가 없는 기질론 보다는 문화론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좀 더 신중히 그리

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문화론에서 출발한 기질론

자연론자들에 비해서 문화론자들은 후천적 요소인 문화화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인성이나 기질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12) 어린 아기가 태

어나면서부터 배움을 시작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성이 결정된다. 심지어는 태어나

기 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해서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후천적 인성 발달론에 기

초하여서 영아, 유아 단계에서 비롯되는 교육과정에 주목한다. 인성의 형

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부모 및 가족들의 육아방식, 문화화 과정, 

그리고 교육이다. 여기에서 문화화 과정이란 어린아이들이 가족의 품에

서 자라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제반 문화의 학습과정을 말한다.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를 추적하여 유전

적으로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이들이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 이들의 성격, 행위 유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가 나오기

도 했다. 랄프 린튼은 개인의 선천적인 자질이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는 하지만, 그 선천적 자질조차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크

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본성 대 양육(nature vs 

12) 문화와 인성의 관계를 중시하는 학자들을 심리인류학자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마가렛 미드, 랄프 린튼 등을 꼽는다. (마가렛 미드, 위의 책, 1988; 릴프 린튼, 

위의 책, 1984 참고.) 



전주의 문화를 통해서 본 전주정신_183

culture)’ 이라는 과거의 공식은 본성 = 양육이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대치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3) 이는 오래된 학설이기는 하지만, 문화

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오

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Ⅴ. 집단정신과 이상적 인성

집단기질 또는 집단정신과 관련된 용어는 용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용어를 간단한 정리해 보았다.14) 

① 사회적 인성: 어떤 사회집단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말한다. 

② 최빈적 인성: 한 사회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인성의 

유형이다.

③ 국민성: 국가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인성을 말한다. 

④ 정체성: 타자와 타 집단과의 차이를 통해서 내(우리)가 누구인가

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

하는(적응하는) 과정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

⑤ 이상적 인성: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일본인의 특성, 중국인의 특성 등 국가나 

민족 전체로 아울러서 민족성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위의 집단적 

13) Ralph Lint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전경수 역, 문화와 

인성, 현음사, 1984, p.p 131.

14) 기질과 정신은 엄밀히 다른 뜻의 용어이지만, 사회적․문화적 기질, 정신, 인

성, 성격 등 집단성을 지칭할 때는 굳이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이 글에서도 집

단정신과 집단기질, 집단적 인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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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의 여러 유형들의 차이를 크게 괘념치 않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서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통상 일컫는 이런 식의 집단적 성격은 국민성

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한국인의 국민성도 대내외적으로 자주 논의

된 바 있다.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들도 많았는데, 한국

인은 게으르다, 비관적이다, 당파싸움을 잘한다 등의 한국인론이 한 때 

팽배했던 시기도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남아서 자기비하식

의 국민성 발언이 종종 재등장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위에서 언급한 

국민성 발언들은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거친 것도 아니기에 전체성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한 언설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인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말한다. 인성은 문

화의 수많은 구성요소와 특징이 통합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지만, 이상적 

인성은 사회로부터의 요구된 것이어서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

회에서는 모범적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 베네딕트는 그의 저서 문화

의 패턴에서 다음과 같이 이상적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15) 

베네딕트는 본인이 연구해 온 두 부족의 상반된 기질을 이상적 인성이

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과키우틀족과 주니족은 서로 매우 다른 기

질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두 부족이 각기 서로 다른 이상적 인성을 추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6) 예를 들어서, 과키우틀족은 디오니시스적 

인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데, 단식, 자학, 마약을 통해서 환상적 경지를 고

취하면서 그들의 이상적 인성을 가꾼다. 그런가하면, 주니족은 아폴로적 

인성에 가치를 두는데, 항상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적 인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디오

15) 베네딕트의 이상적 인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까닭은 전주정신이 바로 전주시민

들의 이상적 인상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16)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이종인 역,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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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소스적․아폴로적 인성이란 니체의 작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설명

하였다.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은 “존재의 일상적인 범위와 한계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오감의 한계를 넘어

서서 그것을 도피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은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극에 달하는 의식을 마다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러한 

감정에 가장 유사한 상태는 혼미한 상태, 취한 상태, 광란의 상태와 가깝

고, 이것이 깨우쳐주는 바가 많다고 주장한다. 블레이크의 “극단으로 가

는 길은 지혜의 궁전에 이른다.”는 말과도 같다.17) 

원주민들 가운데 디오니소스적인 패턴의 문화에서는 꿈이나 환상이 

주는 초자연력을 획득하려는 관습과 연관이 깊다. 자기 팔의 피부를 벗겨

내고, 손가락을 으깨며, 높다랗게 세운 장대 끝에 가죽 끈으로 자기 어깨

를 묶고서 몸을 흔들어댄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한다. 아폴로

적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그러한 경험의 성질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한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금지시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하나의 법칙, 즉 그리스적인 감각의 척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는 중도

를 지키며, 혼란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다. 니체는 이러한 유형의 인간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심지어 춤의 광희

에 달해 있을 때에도 시민으로서의 명성을 잊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

다.18)

이 두 부족은 서로 다른 이상적 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

난 문화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베네딕트는 강조하였다. 동일한 공

동체 안에서 형성된 이상적 행위를 밝힘으로써 문화의 특성에 가깝게 다

가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이론에서는 공동체의 동질성, 통합성

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내부의 다양성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17) 루스 베네딕트, 같은 책.

18) 루스 베네딕트,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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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가는 문화의 특성을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전주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 

또는 에토스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Ⅵ. 집단정신의 구성주의적 시각

전주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 또는 에토스를 어떻게 밝힐 수 있

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위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적 가치를 말할 때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전제이다. 즉 전주시민들의 집

단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특정한 문화현상을 통해서 이상적 인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성이나 기질 또는 정신은 끊임없이 변화한

다는 전제이다. 지금까지 문화와 인성 연구자들은 에토스를 본질주의적

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변화하지 않은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

인데, 이는 다소 위험한 주장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집단정신이 본질

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성이나 기질 또는 정신도 

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내부적인 다양성도, 시간적인 

변화도 크게 중시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집단정신이 시대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훈육적이라는 점에 비중을 싣는다. 전주사람들이 집

단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즉 재창조성을 지닌 역동적인 산물이라는 개

념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또한 전주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긴

밀하게 연관지으며 사회적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 주

목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집단, 민족 그리고 국가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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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해 내기도 한다.19) 여기에서 창조 또는 재창조된 전통이 진짜가 아니

라는 점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전통이 고정적이지 않을뿐더러 그것의 현

대적 의미를 찾아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전통은 반복적인 것, 변화에 제동을 거는 것, 또는 죽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면서 예견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부터 영양

을 섭취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한다.20) 이처럼 최근

의 연구에서는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하였고, 역사적인 유산

으로써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경향

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서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음식과 풍류가 

꼽혔다. 이 조사는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였다.21) 전

주를 대표하는 문화가 음식이라고 한 사람들이 44.9%이고 소리․서화가 

26.0%, 그리고 풍류가 12.3%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한 소리, 서화 

그리고 풍류는 전통예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이 둘을 하나

의 범주로 보고자 한다. 음식과 전통예술 즉 소리․서화를 포함하는 풍류

가 전주의 전통문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음

식이나 풍류가 전주의 전통으로서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는가는 별개로 

치고, 이 통계는 현재 전주사람들이 지닌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

19) Hobsbawm, Eric & T. Ranger, The Invention of Tradition, 최석영 편역, 전
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20) Georges Balandier, Le désordre : Éloge du mouvement(Paris : Fayard, 

1988), p.p 92. 류정아,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 3 에서 재인용.

21)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2015년 4월-5월에 걸쳐서 온라인과 오프

라인에서 실시되었다. 총 3,500여명이 참가했다. 연령, 성, 직업 등 따른 분포

도 분석도 나왔으나 여기에서는 상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이 조사는 전주시 평

생교육과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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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주의 집단정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Ⅶ. 전주음식문화의 성격

전주는 오랜 동안 호남 일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다. 

전라도 감영은 호남 일대를 다스리는 지방정치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

라 전주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집산

지로 경제 활동도 활발했다. 비근한 예로 조선 후기 남밖장 (현 남부시장)

이 전국의 6대 시장 중 하나로 꼽혔다.22) 조선 왕조 내내 정치, 경제, 문화

의 중심지로 자리를 누려온 전주에서 음식문화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결

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서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

지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풍부한 식재료 덕분에 전주의 음식은 전국적으

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전주 음식을 설명할 때 빠뜨리지 않고 소개되는 것이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며, 전주의 팔미(八味, 여덟 가지 미식) 또는 십미(十味, 열 가지 미

식)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주 음식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조리방법, 맛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중

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하여서 본고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특징을 열거해 본다. 

첫째, 전주의 전통음식은 예(禮)로 시작해서 예(藝)로 마무리 짓는 음

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쏟아 조리

한다는 것이 바로 음식 예절의 기본이었다.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몸에 

22) 남밖장은 풍남문 밖에 있었다고 붙여진 명칭이다. 한 때, 서문밖에 있었던 선

밖장도 번창했으나, 1923년에 남밖장에 병합되었다.[조병희, 완산고을의 맥

박(신아출판사, 2001),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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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푸짐하면서도 맛깔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전주 여성들의 손맛에서 나왔다. 음식을 예술의 경지로 이끈 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예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솜씨가 

먹는 이들의 미각과 시각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감동까지 선사한 것이 바

로 전주 음식이었다.   

둘째, 전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전승 비법으로 조리하는 향토음

식이 발달되었다. 전주에는 오래 전부터 전주의 팔미 또는 십미 라고 꼽

히는 음식들이 있다.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가람 이병기선생은 

근음삼수(近吟三首)에서 언급하였고(1950년대 초), 이어서 이철수도 전

주야사(1967)에서 콩나물과 미나리를 더하여서 십미를 소개하였다.23) 사

람들 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최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전주 팔미는, 기

린봉 열무, 신풍리(현 송천동) 호박, 한내 무, 상관 게, 전주 남천 모자(모

래무지), 선왕골 파라시, 대흥리 서초, 오목대 황포묵이다.24) 이러한 향토

음식들이 이제는 전주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전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셋째, 전주에는 유독 발효음식이 발달되어 온 점을 꼽는다. 음식을 묵

히고 기다려서 깊은 맛을 낼 뿐 아니라 영양식의 과학화를 이루었다. 음

식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것은 전주음식에서는 장류(된장, 고추

장, 청국장)와 젓갈의 사용을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장류나 젓갈은 발

효음식의 대명사이다. 묵히고 기다려야 제 맛을 내기 마련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맛을 기대할 수 있

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장을 담글 때 택일도 하고, 고사도 지냈다. 미신이

23) 이와 관련한 자료는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데, 본고에서는 다음의 보고서와 책

에서 간접인용하였다. 전북대학교, 전주 8미 및 장류 발굴 조사보고서(전북

대학교, 2001), 12-13쪽; 조숙정, 콩에서 발견한 전북의 음식문화(전라북

도·국립민속박물관, 2008), 171쪽.  

24)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food.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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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기보다는 정성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발효음식은 이처럼 

묵히고 기다리는 ‘정성어린 음식’임에는 틀림없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솜씨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맛을 내며 건강에도 좋은 발효음

식이 전주 음식의 특징이라고 여겼다.  

Ⅷ. 전주 풍류문화의 성격

최근 풍류를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풍류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

되어 왔다고 한다.25) 조선시대 풍류 또는 풍류객이라는 용어는 다소 상반

된 의미로 쓰였던 것 같다. 풍류를 지닌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긍정적으

로 표현하는 기록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왕조실록에는 

풍류가 긍정적인 뜻을 가진 용어로 등장하는데,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닌 선비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또 연

회장에서 술자리와 여흥을 즐기는 사람을 통상 풍류객이라고 했다. 일반

적으로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거리를 둔 사람을 칭할 때 사용되었다.  

｢포의풍류도 (布衣風流圖)｣를 그린 김홍도는 ‘종이로 만든 창과 흙벽으로 

된 집에 살지만 평생토록 벼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시가나 읊조리며 살고

자 한다(綺窓土壁終身布衣嘯詠其中)’라는 문구를 적어 두었다. 선비가 문

방사우를 곁에 두고, 책을 높이 싸놓고, 비파를 타는 정경을 그린 김홍도

를 통해서 풍류가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하면, 풍류는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예술적 행위’, 때로는 술을 마

시고 여흥을 즐기는 ‘놀이적 행위’, 그러나 교양을 지키며 청렴한 ‘선비정

신’”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탈속의 정신세계를 가지

25) 정성미, 향제줄풍류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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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포의풍류도｣, 종이에 담채, 

27.9cm×37cm, 개인소장

고 멋이 깃든 시와 놀이를 더불어 즐기는 사람들을 풍류객으로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26)      

전주의 선비들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안빈낙도의 생

을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며 후학양성에 힘써온 일화가 많다. 특히 전

주한옥마을(당시에는 교동 또는 옥류동)에서 선비촌을 이루며 살았던 이

들이야말로 전주의 풍류정신을 현대로 전한 선비들이다.27) 이들의 풍류

정신 속에는 시대의 아픔을 시나 서화로 승화시키며 나라와 유학을 지키

고자 애를 쓴 흔적이 많다. 근현대의 풍류정신을 다시 조명해야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6) 정성미, 같은 논문.

27) 함한희 편, 한옥마을 선비와 선비문화(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사업단/전북대학교 박물관, 2008);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전북대학교 고고

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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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식과 풍류문화의 특성 <그림 3> 음식과 풍류의 구조분석 

Ⅸ. 대조와 상보의 관계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풍류, 이 두 문화요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문화의 특징은 정성과 배려 속에 넉넉함이 묻어

나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음식을 삭히고, 묵혀서 먹기에, 느림의 음식이

다. 풍류는 탈속과 청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행위와 여흥을 즐기

는 멋을 지니면서 시대의 아픔까지도 승화시킨다. 이 두 문화의 특징을 

개체의 집합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음식과 풍류는 대조적이면서도 상보

적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조란 뜻은 서로 반대되거

나 달라서 대비된다는 뜻이고, 상보란 서로 보완한다는 뜻이다. 

음식과 풍류가 대조의 차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다. 또 다른 대조의 차원은 시간성이다. 음식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

야 맛이 완성되지만, 풍류는 시간을 잊거나 초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시간이 필요한 음식과 시간을 뛰어넘으려는 풍류는 대조의 차원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살기위해서 먹어야 하는 몸짓이 음식이라면, 그 반대의 입

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풍류이다.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고 맛있게 먹도

록 배려하여 먹는 것이 음식문화라면, 혼자서라도 즐길 수 있고, 관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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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속이 풍류 속에 깃든 정신이다.  

이와 같은 대조의 차원이 상보의 차원을 만났을 때, 통합하여 두 문화

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풍류는 전통시대 남성의 전유물이었지만, 여

성의 내조가 없이는 풍류를 어찌 즐길 수 있었겠는가. 한편, 음식준비는 

여성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친척, 손님을 위한 일로 솜씨를 다

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보완적인 주

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탈속의 선비가 관조와 여유를 부릴 

수 있다면, 집안에 머물면서 두루 식솔을 챙기고, 친척들을 관리하며 집

안을 경영했던 여성들의 배려와 여유가 상보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

통시대의 남/여, 맛/멋, 생활/예술의 차원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관

점이 바로 대조와 상보의 차원을 동시에 읽는 것이다.  

전주음식의 특징이 삭힘과 묵힘으로 만든 발효의 맛이라는 점을 위에

서 언급하였다. 그래서 맛이 깊고 은근했다. 풍류 역시 마음을 삭히는 것

으로 정신을 발효시키는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의 삭힘과 관조

의 미덕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까닭이 바로 이 지점이다. 또한 풍류방의 

음악은 느리고 여유가 있는데, 느림과 여유 역시 전주음식 문화의 핵심적 

요소이다. 

Ⅹ. 맺음말: 예(藝)와 예(禮)를 숭상하는 전주정신

전주정신이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가하면, 어떤 훌륭한 정의가 내려진다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성 또는 문화적 

주체성이 저마다 다르며,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지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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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식과 풍류의 통합적 이해

<그림 5> 전주음식과 풍류를 통해 본 정신세계

충돌하기도 하고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조화로움을 보

이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이 있으되, 최대공약수를 찾는 심정으로 

집단 속에 내재된 공유 가치의 핵심을 밝혀보는 노력은 여전히 의미가 있

지 않을까한다. 필자는 전주정신을 에토스 또는 이상적 인성이라는 개념

으로 인식했고, 공유된 윤리적 가치 지향점이 있음을 전제로 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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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전주정신, 정체성, 집단정신, 에토스, 이상적 인성, 전주음

식, 풍류

고 집단정신의 주체들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전

주정신을 추구하기에 전승성과 미래지향성이 연속선상에 있다.    

전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두 종목-음식과 풍류-를 분석해서 전주정신

이 예(藝)와 예(禮)를 숭상하는 기질/마음/인성이라고 정리해 본다. 전주

의 전통음식은 예(禮)로 시작해서 예(藝)로 마무리 짓는 음식이라고 보았

고 전주의 풍류는 예(藝)를 숭상하면서 예(禮)를 완성하는 문화로 보았다. 

전주의 음식은 여성들의 정성과 배려가 먹는 이들의 미각과 시각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감동까지 선사하면서 예술의 경지로 이끌었다. 정성과 남

을 배려하는 마음은 예의에서 나온 것이다. 전주의 풍류는 탈속과 청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행위와 여흥을 즐기는 멋을 보여주는 문화이

다. 그러면서도 풍류객들은 시대의 아픔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예

(禮)를 갖추는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근현대 전주의 선비들이 그 모

범을 보여 준 사례를 위에서 언급했다.   

이 두 문화는 남/여, 멋/맛, 탈속/배려와 같이 대조와 상보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풍류의 관조적 정신은 음식의 삭힘과도 같고 여유로운 

풍류문화는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발효식품을 기본으로 하는 전주의 음식

문화와도 상통한다. 이 두 문화요소 속에는 예술과 예의를 존중하는 넓고 

깊은 정신이 도사리고 있음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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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ju Spirit seen through Cultures of Jeonju

Ham, Han-Hee

This paper focuses on the discussion on the spirit of Jeonju or Jeonju 

spiri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s of identity. The term of 

‘Jeonju spirit’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llective spirit or ideology 

embedded in the society of Jeonju and people of Jeonju (Jeonjulite). 

That is to say, it is not saying the spirit of special heroes but that of 

Jeonjulite. This term implies another dimension of the spirit within 

which the collective vision of shared values is entrenched. Also, there 

are ethical and ideal dimensions in it. In order to find the shared, ethical 

and ideal values of Jeonjulite, the paper pays attention to the specific 

cultural phenomena found in the society of Jeonju. A recent survey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onju conducted by an organization indicates 

that food and pungryu were the two representative elements of Jeonju 

traditional culture. These two elements are, in nature, contrasting as 

well as complementary. An art of food in Jeonju is based on propriety 

while decorum of pungryu is based on art. Food in Jeonju is famous 

for its delicacy because of women’s special care and consideration 

while pungryu of Jeonju in the realm of men who are indulged in the 

world of arts and unworldliness is well-known. These two cultural 

elements show not only contrasting aspects but also complementary 

ones: for example, men vs. women, great tastes in tongue vs in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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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Spirit of Jeonju, identity, collective spirit, ethos, ideal 

characteristics, Jeonju food, pungryu.

and ears, concerns for others in everyday life vs unworldlines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wo cultural elements with sound spirits 

of arts and etiquette. By the analysi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ethos 

of Jeonjulite can be eluc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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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시대 전주의 품격

Ⅲ. 조선시대 전주의 품격

Ⅳ. 전주인성론 ․ 전주품격론 ․ 
전주풍속론 고(考)

Ⅴ. 맺음말

전주품격론

송화섭*1)

Ⅰ. 서론

인품은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의 조합이다. 품성은 

사람의 성질(character)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성

질이 다르다. 지역은 삶의 뿌리를 둔 곳을 말하며, 뿌리의 성질을 본성, 

천성이라고 부른다. 본성은 타고 태어난다고 한다. 세 살버릇 여든 살까

지 간다는 말에,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과 바탕이 다르면 성질도 다르다. 이것을 기질(氣

質)이라 부른다. 기질은 지역적이고 집단적이다. 집단적 기질은 사회적 

관행과 풍속에 깃들어 있다. 집단적 기질의 차이는 자연지리적 환경, 사

회적 환경, 인문적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 전주대학교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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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인성도 기질도 다르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에서 차이가 있고, 전라도에서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기질 차이

가 있다. 광주 전남사람들은 억세고 동적, 적극적인 반면 전주사람들은 

순하고 정적,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기

질의 차이가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운봉·남원 중심의 산간지역 사람과 

정읍·고창 중심의 평야지역 사람들의 기질 차이가 있다. 기질의 차이는 

사람들이 사는 자연 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과 역

사 사회적 배경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기질이 다르면 인성, 

문화, 말씨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전라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는데, 

좌도와 우도의 생활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생성되지도 않는다. 전

주가 어떤 도시였는지, 전주사람의 품성이 어떠하였는지 역사에서 그 행

간을 읽어내고자 한다.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 정신은 역사에 기술되어 있

다. 역사는 전주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해놓았다. 

이 사료에는 전주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기술해 놓았고, 전주가 어떠한 도

시였는지를 기술해놓았다. 다행히도 고려시대 전주사람들의 이야기가 역

사에 남아있고, 조선시대 전주사람들의 성품과 전주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전주

사람들의 성품과 전주의 품격을 기술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주의 품격

을 읽어보고자 한다. 

역사는 거울이라 하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문헌의 기억으로 되돌아보면서, 그 기억의 형상이 오늘날 어떠

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살펴보려고 한다. 전주사람들의 자화상과 역사

속의 전주사람들이 물려준 품격유산의 가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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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려시대 전주의 품격

고려시대 전주이야기는 동국이상국집에 몇 가지 남아있다. 동국이

상국집은 이규보가 편찬한 전집인데, 이규보(1168∼1241)가 전주에 지

방관리로 잠시 내려와 있었기에, 전주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주의 생활풍

속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할 수 있었다. 이규보는 1200년대 전주 풍속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정말 다행이다. 전주의 품격에 관하여 다음 

세가지 자료를 인용한다.    

(A) 전주는 완산이라고도 일컫는데 옛날 백제국이다. 인물이 번창하

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故國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질박하지 않고 아전들은 모두 점잖은 사인(士人)과 같아, 행동거지의 

신중함이 볼 만하였다1).

(B) 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

으니 羅州가 변두리를 둘렀고 전주가 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어찌 

나주에는 비를 주고 全州만 가물게 하십니까? 하늘이 무슨 私가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이는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하

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거늘 감히 神龍에게 먼저 빌겠는가? 하늘

의 못은 오직 龍王이 주도하는 바라. 龍王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비를 얻는 것은 官吏의 효험이 아니고 

바로 용왕의 공이오니, 이 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겠습니까?2)

1) 東國李相國集 卷23 記 「南行月日記」

"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 人物繁浩屋相櫛比 有故國之風 故其民不椎朴 吏

皆若衣冠士人 進止祥審可觀." 

2) 東國李相國集 卷37 哀詞 祭文 「全州祭龍王祈雨文」

"一國之旱 則在朝者差 一方之旱 則守土者罪 惟此南方 岐爲二界 羅帶于陬 全襟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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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①성황대왕(城隍大王)

의 영전에 제사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

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②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

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③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

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찐 노루나 매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코끼

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숭어․메기․잉어와 새벽 비둘기, 야생 고

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

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

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

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

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오. 나의 약속이 이러하니, 대왕

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완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3)”

何彼境之得滋 獨吾偏之未漑 天豈有私而爲是歟 殆巨吾輩之政穢 天怒不可于咢 

敢先黷于称神龍 天之潭惟龍所噵 龍之請天豈不從 在斯時而得雨 非吏之效 而乃

龍之功 歲不至於飢歟 何報祀之不豊."

3) 東國李相國集 卷37 哀詞 祭文 「全州祭城隍致告文」

   "謹以蔬菓淸酌之奠致祭于城隍大王之靈 予吏于玆蔬筎猶不績 而有獵夫致一鹿于

門 予其由則曰此州自古每月旦使吾等貢一鹿若雉兎尤祭肉然後 衙吏等愛公之俸

備酒饌致祭 于城隍此成例也 予怒而鞭之 曰汝何不稟於 吾而爲是耶凡不拒乃 州

之苞饋飽而致山之麕麖豣免熊踏象白之肉海之鮫鯔鰋鯉晨鳧露鵠之崇積於前者

不忍獨亨滋味其獻于大王宣矣 豈以予蔬食之窮約月殺生物圖神之肥而積罪予躬

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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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전주에 완산이라고 일컬은 백제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주는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풍(古國風)이 있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서 고국은 백제를 말함인가 후백제를 말하는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완산이 백제국의 치소였음을 밝히고 있다. 백제는 부여에 도읍

하였던 백제가 아니라, 후백제를 지칭하는 듯하다.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

이 즐비하였다면 도읍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

람 전주부 건치연혁조에도 “전주부는 본래 백제의 완산이다."라고 밝히

고 있다. 백제시대에 전주에 치소가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전주가 

백제의 도읍이 아닐지라도 백제시대에 전주가 지방세력의 거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완산의 ‘백제국’설은 무엇을 말함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

다. 

완산의 백제국은 신라 진흥왕 16년(555)에 신라에 공략당하고 진흥왕

은 완산에 완산주를 두었다가 동왕 26년에 완산부를 폐한다. 진흥왕대에 

전주가 신라에 공략당했다는 역사는 기록에 없다. 이상한 일이다. 신라 

진흥왕대(540～576)에 신라 영토에 5주를 설치하는데, 비사벌주(比斯伐

州. 下州)가 들어간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당이 백제를 공략한 후에 다

섯 도독부를 두었는데, 신라가 그 지역을 병합한 후에 능주(熊州)․전주

(全州)․무주(武州) 삼주(三州)와 여러 군현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에 전주를 완산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완산은 비사벌(比

斯伐)․비자화(比自火)라고 한다는 기록을 달아놓았다. 

그렇다면 진흥왕 16년에 설치한 신라의 하주(下州)가 비사벌주이고, 

비사벌주가 완산주가 된다는 뜻인데, 백제가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에 진

흥왕 26년(565)에 백제의 전주(완산주)를 공략하여 폐하고 비사벌주(下

州)를 설치하여 정치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창녕현 건치연혁조에 창녕을 비자화군 또

는 비사벌이었고, 진흥왕 16년에 하주(下州)를 두었다가 21년에 혁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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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완산주의 비사벌 설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잘

못된 기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규보의 백제국설은 백제가 아니라 후백제로 보아야 한다. 

신라가 백제의 땅을 복속시킨 후에 둔 공주․전주․무주를 후백제의 견

훤이 ‘도독전무공등주군사(都督全武公等州軍事)’라고 했기에, 백제지역

을 장악한 견훤의 후백제가 맹주세력이었다.4) 견훤은 고려시대 초기의 

삼한정통론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백제의 도읍이었기에 인

물이 번호하고 가옥이 즐비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사록 

겸 장서기로 부임해왔을 1199∼1200년대에 전주는 후백제의 고국풍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1200년대까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 분위기가 유지되

었다. 당시에도 인물이 번호하고 가옥들이 즐비한 왕도의 모습이 유지되

고 있었다. (A)는 전주의 도시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주사람들은 

질박하지 않고[民不椎朴] 지방관리들은 점잖은 사인과 같다고 하였다. 사

람들이 질박하지 않다는 것은 순박한 시골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다.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기에 전주사람

들이 왕경인의 인품을 갖추었던 것이다. 

전주의 지방관리들은 점잖게 의관을 갖춰입은 사인(士人), 즉 선비와 

같은 인품과 품성을 지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관사인(衣冠士人)은 지

방관리들이지만 후백제 왕도의 왕경인 풍모를 갖춘 모습을 요약된다. 그

렇다면 지방관리들만 의관사인이었겠는가. 재지인들이 지방관리로 등용

되던 시기였으니, 후백제 왕도의 전주 사람들은 의관사인의 인품을 갖추

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관사인의 행동과 행위의 신중함이 볼만하였

다는 것은 매우 높은 품격의 소유를 의미한다. 의관사인은 한마디로 고려

시대부터 전주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인품을 지녔고, 전주는 사람들이 번

4) 전주 남고산성 만경대 석각에 등장하는 百濟城도 후백제의 甄萱城, 甄城을 지칭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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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이어진 도시, 왕도의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

다. 

후백제가 936년에 멸망하였지만 260여년이 지난 1200년경까지도 전주

는 왕도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주사람들은 의관사인의 인품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점잖은 의관사인같다고 본 

것이 인상적이다. 누구보다도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모범적인 관리 품격

의 롤모델이었던 것 같다.   

(B)는 고려 983년(성종2년)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한 이후, 당시 전주목

에서 거행된 기우제 기록이다. 기우제의 대상은 용왕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하였기에 용왕의 신격은 호법룡(護法龍), 호국룡(護

國龍)이었다. 호법룡은 불교 경전에 묘사되어 나타나는데, 천지용궁(天池

龍宮)에 거처하는 용왕이다. (B)에서 용왕의 처소는 하늘못(天之潭)으로 

표현하였다. 하늘못의 용왕은 천지용왕(天池龍王)과 다름이 없다. 전주에

서 천지담을 지칭할만한 곳은 덕진연못 외에 다른 곳은 달리 없다. 고려

시대까지 덕진연못은 천연못이었으나 조선 전기에 현재와 같은 제방을 

축조하면서 덕진제로 표기되었다. (B)에서 덕진연못이 천지담이고 천지

담이 용왕의 처소라는 사실은 조선전기 서거정의 패향십영(沛鄕十詠)가

운데 덕진연으로 알 수 있다.

다음 시문은 서거정이 지은 덕진연(德津淵)5)이다.

 

(D) 덕으로서 지은 진의 이름이 헛되지 않았도다 / 以德名津語不空

    백성에게 은택입혀 세상 구제한 공이 있네 / 澤民曾有濟時功

    그 누가 알리오 깊은 못에 용이 누워서 / 誰知泓臥龍行□

    때로 능히 십우와 오풍을 행사하는지 / 十雨時能又五風 

5) 徐居正, 四佳集, 四佳詩集 卷45 沛鄕十詠 「德津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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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서거정이 덕진연못을 읊은 시문이다. 서거정은 직접 전주 덕진

연못을 둘러보고 덕진연못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덕진은 덕으로서 지

은 이름[以德名津]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덕(德)이 용이다. 서거정

은 깊은 못에 용이 누워있는데 누가 알리오라 하면서 덕진연못이 용의 처

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깊은 못이 덕진연못이며, 덕진연못의 용이 

십풍오우의 능력을 가졌고, (D)는 조선전기까지 덕진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관행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B)에서 기우제를 지

낸 곳은 덕진연못이었으며, 대상은 천지담용왕(天之潭龍王), 즉 천지용왕

(天池龍王)이었다.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사찰에서 거행하는 기우도량과 

민간에서 거행하는 기우제가 행해졌는데, 전주 덕진연못의 기우제는 민

간에서 거행한 기우제였지만 대상은 기우도량과 같다.  

(C)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제37권에 실린 전주제성황치고문이다. 

전주 성황제에 관한 기록이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 전주의 대표

적인 풍속으로 두 제문을 남겼는데, (B)의 전주제용왕기우문(全州祭龍王

祈雨文)과 (C)의 전주제성황치고문(全州祭城隍致告文)이다. (C)의 치고

문도 고려시대 전주의 도시 품격과 전주사람의 사회적 품격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전주의 성황신이 성황대왕이다. (C)-① 성황대왕은 성황신의 위

상이 높은 대왕이란 뜻이다. 전주부사에 전주의 성황신은 김부대왕 일

가이다. 김부대왕은 신라 56대 임금이었던 경순왕이다. 김부대왕 일가는 

경순왕, 마의태자, 태자매, 정후허씨, 최씨부인 5인이다. 전주 성황신 5위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다. 실제 왕이 성황신으로 등장하는 사

례는 전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높은 신격의 성황

신으로서 성황대왕이라고 한 것 같다. 전주 성황신 5위의 신상은 성황사 

골짜기 민가에 보존되어 있다. 

둘째, 전주의 성황제는 삭망제의 방식이었다. 삭망제의는 매월 초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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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관리들이 제사를 전담하였

다. (C)-② 삭망제의는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공봉의 일부를 걷어서 주찬

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냈다. 전주 성황제는 전주의 지방관리들이 주도하

였으며, 이미 전통적인 관례로 정착되었음을 기록해놓았다. 한마디로 전

주성황제는 관주도형의 성황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

행은 전주의 성황대왕이 신라 56대 경순왕이었기에 지방관리들이 주도하

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전통은 후백제시대의 관행일 수 있다. 

왜냐하면 후백제 시기에 해인사로 출가한 범공화상이 전주 성황산에 

사당을 짓고 김부대왕 일가 5위를 향사신석(享祀晨夕)하였다는 이야기가 

｢전주동고사사적기(全州東固寺事績記)｣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동고사는 일제강점기에 옛 성황사터에 들어선 사찰이다.  

셋째, (C)-③은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 일부를 설명한 것인데, 하나는 

전주성황제에 주변 고을에서 온갖 청탁의 선물꾸러미를 공물로 받쳤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주성황대왕에게 바치는 제물을 열거하였는데, 요

즘에는 감히 볼 수 없는 기이한 제물을 성황제상에 올려지고 있다. 새벽

비둘기, 고니, 코끼리발가락, 곰발바닥, 사슴, 상어, 숭어, 잉어 등 매우 진

귀한 음식들이 제물로 올려졌다. 성황제를 거행하는 날, 주변 고을의 선

물꾸러미나 청탁고기를 받았다는 것은 전주고을의 위상이 높았음을 의미

한다. 성황신은 읍성의 수호를 담당하는 도시수호신이다. 주변고을에서 

선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1200년대 5월 단오절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성

황제는 품격이 매우 높은 전통제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C) 전주 성황제는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신분을 보여준다. 

첫째, 성황대왕은 성황신가운데 가장 높은 신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김부대왕(경순왕) 일가를 성황신으로 모신 것은 국내에서 전

주가 유일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후백제 왕도의 품격과 위상이 깃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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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전주 성황신의 신격은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위상과 신분, 지

위를 대변한다. 성황신의 품격이 곧 전주사람들의 품격이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1392년 전국의 성황신에게 서열에 따라 

작위를 내리는데, 전주 완산성황에게 두 번째로 높은 계국백(啓國伯)의 

작위를 내렸다. 개성의 송악신에게 진국공(鎭國公)의 공작(公爵)을 내리

고 다음에 전주의 완산성황에 백작 작위인 계국백을 내리고 있다. 작위는 

신분의 지위와 위계에 따라 사람에게 내리는 사회적 벼슬이지만, 려말선

초에 도시의 수호신인 완산성황신에게 계국백 작위를 내린 것은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품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완산성

황신의 계국백은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위상과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위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주의 성황제는 국제관사(國祭官祀)였다. 고려시대 국가사전에 

성황신은 중사(中祀)의 대상이었다. 성황신이 국가수호신이 아니라 지방

의 도시수호신이며, 중사의 대상으로 치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지방

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황제가 국가사전에 편재

된 사실이 국제(國祭)라면, 관청의 제사 주관을 관사(官祀)라 하였다. 그

런데 전주의 성황제는 지방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급료 일부를 떼어서 주

찬을 마련하여 성황제를 지냈다(C-②). 이 기록은 전주 성황제가 관사(官

祀)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고려시대 성황제를 지방관리의 급여를 떼

어서 제물을 차렸다는 기록은 전주가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주

의 지방관리들과 성황신의 상호 관련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후백제 시대

의 왕도의 전통이요 관행이었다. (A)에서 전주의 지방관리(衙吏)들이 점

잖은 의관사인(衣冠士人)이라고 지칭하였듯이, 고려시대 전주의 지방관

리들이 주관하는 성황제는 품격이 높았고, 성황대왕의 신격은 전주사람

들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과 위상을 대변한다. 전주 성황신에게 내린 계국

백의 작위가 말해준다. 계국백의 품격은 전주·전주사람들의 품격과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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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고려시대 지방도시에서 단오절 성황제는 가장 큰 고을의 연례행

사였다. (C)-③에서 주변 고을에서 선물꾸러미와 청탁고기를 전주성황신

에게 바쳤다는 사실은 전주 성황신의 품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군현 

단위에서도 단오절 성황제를 지냈다. 그래도 각 군현의 향리들이 전주 성

황신에게 선물청탁하고 공물을 바친 것은 전주성황신의 권세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성황신의 권세는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권세를 대변한다. (C)-

③에서 성황제의 진설은 전주 지방관리들과 전주고을 사람들이 성황제에 

얼마나 극진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부대왕 대왕을 성황대황

으로 받들고, 왕족의 일가를 전주의 성황신으로 배향한 것은 후백제 왕도 

사람들의 관행이었다. 전주 성황신 5위가 김부대왕 일가이고, 성황신 5위

를 사당에 배향하고 향사신석을 한 사람이 경순왕의 둘쩨 아들 범공화상

(梵空和尙)이었다. 그는 왕가(王家)의 사람이었지만 경순왕이 고려에 투

항하자 합천 해인사로 출가한 승려였다. 범공화상의 향사는 전주 성황대

왕의 신격(神格)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성황신의 신격은 주제자

(主祭者)의 품격과 비례한다.   

Ⅲ. 조선시대 전주의 품격

1. 조선 전기

(E)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주부의 품관 현령 정고석 등 50여인

의 등장을 치계받았다. 내용인 즉은 본부(本府)는 다른 주부(州府)와 

같은 데가 아니고 곧 우리 태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인데, 지형이 남

쪽은 높고 북쪽은 허하여 바닥 기운이 분산하기 때문에, 진산(鎭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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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건지산(乾止山)이라 하고 또한 제방을 쌓고서 이름을 덕진(德津)

이라 하였으며, 절을 창건하여 건흥사(乾興寺)라 하고, 또한 서쪽에 있

는 조그마한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이름한 것이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습니다. 나무꾼을 금단하고 경작을 금단한 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폐조(廢朝) 때에 총애받던 녹주(綠珠)가, 건지산 안팎 계곡과 

덕진지(德津堤)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개간한 것을 반정(反正)후에 

예전처럼 도로 묵혔습니다. 그런데 뒷날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 류순

정(柳順汀)이 공신전 준례에 의해 떼어받아 개간하여 왕실 고장의 진

산이 마침내 빨갛게 되었으므로 온 고을 민중들이 팔을 걷어올리며 통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전처럼 경작을 금단하고 도

로 묵혀 왕실이 발상한 고장을 가꾸게 하소서.6) 

(E)는 전주가 다른 주부와 다른 조선 태조 왕실의 발상지[璿源航慶之

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의 지형이 남고북저(南高北低)하는 배

역지지(背逆之地)임을 밝히고, 전주의 지기가 북쪽으로 분산되는 지형이

므로 진산을 건지산이라 하고 덕진제방을 쌓았고, 건흥사를 창건하였다

는 이야기다.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데 풍수지리적으로 결함을 안

고 있으니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덕진제방을 쌓기 위해서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과 전주부 현령 정고석 등 50여명이 등장을 치계하여 대규

모 토목공사를 왕실에 청원하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덕진제방은 건지산

과 가련산 사이에 쌓은 비보풍수 기능의 토축 제방이다. (E)의 내용은 덕

6) 中宗實錄』 中宗 20年 8月 1日 

    “全羅道觀察使洪景霖, 以道內全州府品官前縣令鄭考石等五十餘人等狀馳啓, 其

略曰: 本府則不與他州同, 乃我太祖璿源毓慶之地, 而南高北虛, 氣脈洩焉, 故名

其鎭山曰乾止山, 而又築堤, 名曰德津, 創寺曰乾興, 其西又有小山, 名曰可連, 俱

載輿地勝覽. 禁樵、禁耕, 其來已久, 至廢朝, 內嬖綠珠, 其乾止山內外渠, 德津

堤, 盡爲斫伐開墾。 反正後, 如舊還陳矣, 而其後菁川府院君柳順汀, 以功臣田, 

例受起耕, 御鄕鎭山, 終至濯濯, 一邑人民, 扼腕痛憤。 伏請依舊禁耕還陳, 以培

璿源毓慶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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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못이 1525년(중종 20)에 축조한 것임을 말해준다. 덕진제방은 전주가 

조선왕실의 발상지인데, 풍수적으로 불완전하여 국가적 토목공사로 축조

되었음을 보여준다. 

(F)삼가 생각하건데, 우리나라는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며 학

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우니 비록 궁벽한 고을이라도 다 그러하거늘 하

물면 전주는 우리 조종의 고향 땅이며 남국 인재가 모이는 곳 같으니,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 교육을 제일로 삼는데다 고을의 자제들이 

문헌세가(文獻世家)들이 많으니 선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므로 일

향 교화가 잘 되고 많은 인재가 그 중에서 배출되니 비록 지령의 좋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교육에 바탕이 있기 때문이

다7). 

(F)는 전주는 우리 조종의 고향 땅임을 명시하고, 남국의 인재가 모이

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고을 사람들이 교육을 제일로 

삼아 고을 자제들이 많은 문헌세가를 배출하였다. (F)의 ‘우리 조종의 고

향 땅’은 (E)의 ‘우리 태조 왕실의 발상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절이

다. 전주는 왕조의 발상지이다보니 남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자녀 교육을 제일로 삼은 결과, 문헌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전주고을 사람들이 교육을 제일로 삼고 학문을 좋아한 결과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자연스럽게 남국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실제 조선시

대 전라도 문과급제자 가운데 전주는 139명으로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고을이다. 전주는 왕실 조종의 본향이었기에 남국의 인재가 몰려

드는 도시의 품격을 갖추었으며, 전주사람들은 학문을 숭상하며 교육을 

7) 徐居正, 四佳集 四佳文集 卷2 記 「全州鄕校重新記」

    "恭惟我國家. 崇儒重道. 建學立師. 雖窮陬僻邑. 莫不皆然. 况全爲我祖宗豐沛之

地. 而南國人才之淵藪. 則其所以敎養之者. 尤所當先. 鄕之子弟. 又多文獻世家. 

樂善好學. 故一鄕化之. 茂才間出. 是雖坤靈淑氣之所鍾. 亦莫非敎養之有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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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로 여기는 품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G) “전주부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이 모여살고 일이 번성하여 번거

롭다. 또한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충청도를 경

유하여 호남으로 가거나, 영남으로 가는 자들이 모두 이 곳을 지나가니 

진실로 사람들의 왕래가 폭주하는 곳이다.8)” 

(G)는 서거정이 조선 전기에 전주에 대해서 쓴 글이다. 전주는 대도시

임을 말해주듯이 땅이 넓고 백성이 모여살고 일이 번성할 정도의 도시 분

위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양에서 충청도를 경유하여 전라도로 내려갈 때나, 영남으로 가려는 자

들도 전주를 경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폭주하는 곳이라 하였다. 

한양에서 충청도를 거쳐 호남으로 가는 도로는 호남대로(湖南大路)라 할 

수 있으며, 영남으로 가는 자들도 전주를 경유하여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교통로는 통영별로(統營別路)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전주가 사방으

로 통하는 요충지라는 사실은 단순히 사람의 왕래뿐만 아니라 물자 유통

과 수송의 요충지가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H) 하물며 전주는 풍속이 순박하여 사람마다 군자의 풍모가 있는

데, 남다른 정치를 이루는 것은 이천에 비해 백배는 될 것이다. 훗날 임

금님이 칭찬하여 포상을 받을 것이니 남주의 이목(耳目)을 영화롭게 

할곳은 전주가 아니고 어디가 있겠는가.9)

8) 徐居正, 四佳集 四佳文集 卷2 記 「全州拱北亭重新記」

    "又復全州府. 府地廣民稠. 事繁以劇. 又居四方樞轄之地. 由京而之忠淸. 由忠淸

而之湖南. 之嶺南者皆由焉. 實冠盖輪蹄之走集也."

9) 徐居正, 四佳集 四佳文集 卷5 序 「送全州府尹李公詩序」

    "况全爲州. 風俗淳朴. 人人有君子之風. 其致異政. 當百倍於利矣. 他日璽書褒奬. 

榮南州之耳目者. 非全. 誰耶. 嗚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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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은 서거정이 전주부윤 이공에게 쓴 시의 서이다. 서거정은 이천의 

관리였다가 전주로 부임하는 이공에게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다. 서거정은 전주사람의 기질과 전주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였다. 전주의 풍속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순박하고,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군자(君子)의 풍모를 가졌다는 이규보가 말한 의

관사인과 일맥상통한다. (H)은 조선 전기의 기록이지만, 고려시대 전주사

람들의 행동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자의 풍모는 의관아리(衣冠衙

吏), 의관사인(衣冠士人)처럼 용모가 품격이 있다고 평가한 것과 상통한

다. 전주사람의 군자다운 풍모는 후백제 왕도사람들의 모습, 즉 후백제 

왕경인의 체통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다른 곳보다 백배는 

용이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정치를 잘하여 훗날 임금님의 칭찬을 받고 

포상을 받아서 남쪽 고을에서 이목을 영화롭게 할 곳은 전주말고 어디가 

있겠느냐 하면서 전주사람의 예찬론을 펼쳐놓았다. 

(I) 전주부 풍속편에 사람들이 영리하고 재빠르다. -주기에 토잡비

척하고 사람들이 약삭빠르다.-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완박하지 않다. -

이규보의 기에 인물이 번호하고 가옥이 즐비하며, 고국의 풍모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어리석거나 완박하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으며, 행동거지가 본받을 만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자는 대부

분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한다. :이경동의 기에 있다. 남국의 인

재가 몰려있는 곳이다. : 서거정의 기에 있다.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사

용하고, 저자는 가게들이 줄을 지어 상품의 교역을 한다.10)

10)新增東國輿地勝覽 全州府 「風俗」

    "俗尙儇利 州記土雜肥塉俗尙儇利, 民不椎朴 李奎報記 人物繁華楖比古國之風

故 其民不椎朴 皆若衣冠士人 進止可觀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李瓊仝記, 南國

人材之淵藪 徐居正記, 任載用車 列肆交易."



216_전주학연구 제9집

(I)는 신증동국여지승람전주부 풍속편의 기록이다. 전주의 풍속에 

사람들이 총명하고 약삭빠르다고 하였다[俗尙儇利]. ‘약삭빠르다’는 지혜

롭다. 꾀가 많다. 영리하다. 명석하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총명하니 약삭빠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주부의 기문에 전주

가 토잡비척(土雜肥塉)한 곳이라 하였다. 토잡비척은 전주의 토양이 비옥

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다는 뜻인데, 전주는 좌도와 우도를 양쪽에 끼

고 있기에, 토잡비척이란 용어를 사용한듯하다. 산간지역은 척박한 땅으

로 인식하였고, 평야지역은 비옥한 땅이라는 인식은 전라좌도와 우도의 

배경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에 따른 전통적 생업방식의 구도를 보여준

다. 민불추박(民不椎朴)은 이규보의 기문을 주에 인용하면서 해석을 내리

고 있다. 민불추박은 전주는 인물이 번화하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의 풍

모를 갖고 있는 고로, 그 백성들이 질박하지 않고, 모든 의관사인의 행동

거지가 볼만하다[可觀]는 뜻을 축약한 것이다. 

민불추박은 전주가 지방일지라도 지방도시나 농촌의 사람들과 달리 

어리석거나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축약한 것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으로 볼 때, 후백제 도성(또는 왕

경)이었던 전주사람들의 풍모가 조선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순박하지 않다는 것은 왕경인의 풍모를 갖춘 도시사람들이라는 뜻

이다. 사람들이 번화하고 가옥이 즐비하며, 고국의 풍모가 있다는 사실은 

전주가 왕도와 왕경인들이 살았던 대도시임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

다. 

그리고 이경동의 기문을 인용하여 집을 다스리는 자는 곡식을 비축해

놓고 흉년기근에 대비하였다[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전주사람들은 흉년

과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집에 모아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전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또한 전주는 

남국의 인재가 모여드는 곳이라 하였다. 서거정의 기문을 인용하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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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南國人材之淵藪]이라 하였다. 전주가 왕

도의 기운을 갖고 있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사실은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

고, 그러한 왕도의 기운이 전주에 전라감영이 들어서게 만든 동기였을 것

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초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주는 대도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다. 

단지 인재들만 몰려드는 곳이 아니라, 물류유통이 활발하였던 곳이 전

주였다. 전주에서는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이용하였으며, 저자는 가게들

이 줄지어 상품을 교역을 한다[任載用車 列肆交易]고 하였다. 열사(列肆)

는 상설 가게점포가 잇달아있는 저자거리를 말하는데 전주의 남문밖시장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게점포가 잇따라 조성되어 있는 장시에서 

물류유통이 크게 번창하였음을 말해준다. 열사교역(列肆交易)은 전주, 나

주, 경주에서 행해졌던 사례를 볼 때, 전통적인 대도시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된 곳을 말한다. 

(J) 내가 어려서 책을 끼고 어른을 따라 거리에서 놀 때는 풍속은 화

려한 것을 좋아하고 검소한 것을 즐기지 아니했고 후생들은 노는 데에

만 힘쓸 뿐 책을 읽고 활쏘기와 차 모는 것을 익히는 자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그 후에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은 향학(鄕學)에서 글을 읽

고 성균관(成均館)에 뽑히는 자가 시험 때마다 7ㆍ8명에 이르고, 문과

와 무과에 오르는 사람이 거의 시험 때마다 빠지는 수가 없었다. 사시

(四時)로 연방회(蓮榜會)를 열면 참여하는 자가 언제나 수십 명이 되

었으니, 후진은 흥기하고, 상숙(庠塾)에는 글을 강론하고 배우는 소리

가 높았다. 봄 가을 향사(鄕射)에는 활을 쥐고 술잔을 높이 든 자 쏘면 

반드시 명중하니 간성의 재목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 곡식을 저축하

여 흉년에 대비하는 사람이 많았다. 길에서는 여자와 같이 수레를 탄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옛날에 보던 바와는 크게 상반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지리지를 보니, ‘풍속은 사람들이 약삭스러워 늙은 사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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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책망할 수도 있다.’ 하였는데, 내가 보고 기억한 바로는 어려서 장성

하기까지 수십 년에 불과하나 풍속은 많이 변하여서 기약한 일 없이 자

연적으로 좋아졌으니, 다시 한 번 좋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도에 이르

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11) 

(J)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전주부 누정에 이경동(李瓊仝)의 기

문 일부이다. 이경동은 전주가 본관이지만 탄생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1462년(세조 8) 진사시에 합격하여 중앙에서 관리로 활동하였으며, 서거

정, 양성지와 동시대 인물이며, 세조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J)는 고려말 조선초에 전주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모습

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F)에서 전주는 조종

의 땅으로서 교육을 제일로 삼고, 고을의 자제들이 문헌세가들을 많이 배

출한 명향으로 기술되었다. 

전주는 왕적의 기초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되는 땅[王

迹實我朝鮮根本之地]이기에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에 힘을 쓰고 있음

을 보여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조종의 땅 전주[我祖宗豐沛之地]를 위

하여 왕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취한 조처가 전주를 부로 승격하는 것과 

자제들을 뽑아서 숙위에 넣는 일[選子弟入宿衛]과 경기전을 조성하는 일

이었다. 태조는 전주부의 자제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숙위에 참여시

켰다. 숙위는 전주에서 선발된 자제들을 궁궐로 데려와 왕실과 왕을 호위

11)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全州府 「樓亭」

    "與時上下僕童子時 梜冊從先長者遊街巷間 俗尙華麗不善儉素 後生事遊梜知讀

書習射 御者蓋寡 其後大變 其習子弟業文由鄕學選補成均者 每試多至 七八人登

文武科者 殆無虛牓 四時設蓮榜會坐者 常數十人後進興起 庠塾多講誦聲 春秋鄕

射執弓 揚鱓者發必命中 有干城之材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道上未嘗 見有女同

車者 其視昔日之所爲乃大相反 如是嘗觀地理志云 尙儇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 

以僕所觀記 自幼至長 數十年耳風 移俗易乃有不期 然而然者一變至道 又何疑焉

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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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임무을 맡겼던 것이다. 일종의 왕실의 친위대 또는 근위대라고 볼 

수 있다. 태조 이성계는 전주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왕실의 숙위를 맡길 

정도로 전주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주사람들의 인재양성은 교육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이경동은 

전주가 자제교육을 제일 중시하는 인재교육에 집중하였음을 밝히고 있

다. 조선 건국과 함께 교육을 중히 여기고 인재육성을 집중한 결과, 전주 

사람들의 품격이 바뀌었다. 이경동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사치를 즐기

며 화려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노는 데만 신경을 집중하였는데, 향학에서 

글을 읽는데 노력한 결과 문과 무과 급제자들이 배출되면서 교육도시로

서 면모가 바뀌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경동은 과거급제자들이 많이 배

출되면서 전주의 도시분위기가 크게 변화하였다[其後大變]고 표현하였

다. 예를 들면, 거리에서 남자들이 여자들과 수레를 함께 타는 일이 없어

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은 옛날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하였다. 

(J)는 고려시대 말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활이 화려하고 사치를 

즐겼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나, 조선 건국 후에 자녀들의 유학

교육에 전념한 결과, 전주사람들의 생활관습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품격

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하고 함께 어울

리는 사회분위기였다면, 조선 전기에는 유학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남녀유별하는 생활관습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생활관습의 변화는 크

게 바뀐 것이며, 옛날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라고 기록하였다. (J)는 전

주부에 국한된 전주이야기지만, 문화사적으로는 려말선초 사회변동의 전

개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내용이다.  

(H)에서 서거정은 전주사람들이 군자다운 풍모가 있다[人人有君子之

風]고 하였는데, 과거급제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전주가 ‘선비의 도시’로 

변모하여 사람들이 군자답다고 하였다. 군자(君子)는 학식과 덕행이 높고 

인자한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품은 과거급제를 하여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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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아간 사람들의 품성에서 나온다. 고려시대에는 후백제 왕도의 전통

을 가진 왕경인(王京人)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가졌으나, 조선

건국 이후 학문과 교육을 제일로 숭상하면서 많은 과거급제자의 배출과 

관직 진출이 전주의 분위기를 조선왕조의 근본인 조종의 도시[豐沛之地]

로 바뀐 것이다. 

또한 (J)에서는 전주사람들이 약삭빠르니 노인들에게서 책망받을 수 

있다[尙儇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현리(尙儇

利)는 (I)에서도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부노(父老), 즉 어

른들이 봤을 때에는 꾸지람들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이다. 상현

리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예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오늘날 상현리를 어떻게 재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그리고 (J)에서는 집을 다스리는 자는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였다[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고 하

여 전주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2. 조선 후기

(K) 전주는 사월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가득하고 연등이 집집마다 

걸려있는게 한양과 흡사하다. 불심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가에 

병풍을 두르고 용왕에게 굿을 하였다. -전주 고을 사월 초파일 풍속에 

물위에 병풍처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서로 

유희를 즐겼는데, 이를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12)

12) 金鍾正, 雲溪曼稿, 「全州道中」

    "全州四月雜花香. 燈火家家似漢陽. 捨翠佳人爭約. 伴水頭屛帳賽龍王-州俗四月

八日 設屛帳於水上 相與飮食遊嬉  以祭龍王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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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김종정(金鍾正)의 운계만고(雲溪曼稿) 전주도중 기록이다. 김

종정은 1800년대 인물이다. 김종정이 전주에 내려온 계절이 4월 초파일

경이다. 4월초파일에 전주의 집집마다 연등이 걸려있는데, 그 모습이 마

치 한양과 같다는 표현이다. 불심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가에 병풍

을 두르고 용왕굿을 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는데, 전주 용왕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놓고 있다. 김종정이 본 전주용왕제는 덕진연못에

서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4월초파일에 덕진연못 물가에서 천막을 설치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먹으며 춤과 놀이를 즐겼다[相飮食與遊戲]고 하여 

전주용왕굿이 축제형태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거정이 전주에 내

려와 직접 목격한 전주의 풍속을 기술한 것이다. 

(B)에서 고려시대부터 전주에서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관행이 있

었는데, (K)는 전주에서 용왕제의 풍속이 조선후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입

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주 용왕제는 덕진연못[高麗:天之潭, 朝鮮:德津

淵]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천년의 전통을 가진 4월초파일 

풍속이었다. 사월초파일에 용왕제를 지냈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

지만, 용왕제의 대상이 호법룡이기에 사월초파일에 용왕제를 봉행한 것

으로 보인다. 아마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4월초파일에 용왕제를 봉행하는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 용왕제를 거행한 곳은 물머리(수두)인데, 그

곳이 덕진연못가 용궁각이다. 용궁각은 무네미다리 옆에 위치하였는데, 

용궁각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현재는 옴팡집이라는 음식점 간판을 걸고 

영업중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주전통문화도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화유

산 방치의 본보기가 된다. (K)는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사실을 상

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L) 전주는 강해(江海)의 도회(都會)이고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

르는 길목이며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현리(儇利)에 매우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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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추박(椎朴)하지 아니하다.13)

(L) 조선 후기 허목(許穆)은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전주를 강해도

시(江海都市)로 표현하였다. 강해도시는 강줄기가 바다와 연결된 도시로

서 해상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고을을 말한다. 강해도시 전주는 재화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라 하였다. 전주가 강해도시의 면모를 갖춘 것

은 만경강의 수로교통 기능을 두고 한 말이다. 만경강을 통해서 전주는 

해상교역이 매우 용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해도시는 만경강을 통해서 

나룻배들의 왕래가 빈번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주는 만경강을 

통해서 해상교역 및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좌도와 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전주를 통해서 내륙 산간지

역으로 물자유통 및 이동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상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하였는데, 전주 풍남문 밖 장

시, 즉 전주 남부시장을 두고 한말일 것이다. 전주는 전라감영이 있었기

에 물자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강해도시였기

에 해상과 수로 교통을 이용하여 상인들의 왕래가 용이하여 물화가 쌓이

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전주는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재화와 물자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고, 전주사람들이 현리(儇利)를 숭상하였다고 한다. 

현리는 총명하고 예리하다는 해석인데, 상행위와 관련하지 않는 전주사

람들의 인품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불추박은 전주사람들이 시

골사람답지 않고 순박하지도 않은 대도시 사람의 풍모를 가졌다는 해석

이다. 추박(椎朴)은 의관사인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전주사람들이 점잖

고 풍모가 있다는 뜻이다. 상현리와 민불추박은 전주사람들의 인품과 기

질을 단적으로 집약해서 표현해준다.  

13) 許穆, 眉叟記言 卷35 原集外篇 東事 「地乘」

    "全州江海之都會 物貨之途 商賣之所 尙儇利 民不椎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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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주는 사람들이 빽빽할 정도로 많고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

으며, 서울과 다를바가 없으니 진실로 하나의 큰 도회지라 하겠다.14)

(M)는 (L)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다. 전주는 인구가 많은 대

도시이기도 하고,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대도시라는 이야기다. 바

다와 연결된 만경강 수로교통 뿐만 아니라 사방의 육로교통이 발달한 곳

이 전주였다. 전주는 물류 유통이 빈번하여 재화가 아주 많이 쌓여있다는 

곳인데, 물론 전주가 전라도의 치소인 전라감영이 있기에 사람이 많고, 

물화가 쌓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로교통과 육로교통의 물화가 쌓이는 곳

임을 말해준다. 사람이 많고 재화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한양과 다를 

바가 없다 하였으니 삼남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라 아니할 수 없다.  

(N) 풍속이 노래와 색을 숭상하고 부유하고 분에 넘치는 사치를 즐

기며 사람이 많으며, 총명함이 가벼운 경향이 있어서 기교부리는 듯하

다.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 대단치 않게 여긴다. 그러므로 과거에 

급제하여 현달한 사람의 수가 경상도보다 적은 것은 문학을 연마하는

데 스스로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15)

(N)는 이중환이 택리지 전라도 풍속에 대하여 평하고 있지만, 전라

도 전체라기보다는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도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전

라도 사람의 풍속에 상성색(尙聲色)이라 하였다. 소리와 색을 좋아하였다

는 것은 풍류를 즐기는 관행의 표현이다. 성(聲)은 시조, 소리, 현악기 연

주 등을 지칭할 수 있으며, 색(色)은 기녀와 함께 어울려 즐기는 여항풍류

14)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

    "府治人物稠衆貨財委積與京城無異城一大都會也."

15) 李重煥, 擇里志 「全羅道篇」

    "俗尙聲色 富侈人多 儇薄傾巧而 不重文學 以故科第顯達遜 於慶尙蓋人少 以文

學砥礪自名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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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상을 상성색(尙聲色)이라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러한 풍

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富侈人多]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총명하고 예리함을 가벼이 여겨 잔재주를[儇

薄傾巧而]를 부리는 성향도 갖고 있다. 전주사람들의 상현리 기질은 현박

경교이[儇薄傾巧而]로 잘 나타나고 있다. 풍류를 즐기다보니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주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면

서 문학을 중히 여기지 않아 경상도보다 과거에 급제하는 수가 적은 이유

라고 밝히고 있다. 전라도가 경상도보다 과거급제자가 적은 것은 전라도

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

라고 지적이다. 

(O) 호조판서 민유중이 말하기를 전주에는 시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유통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리다가 연말

에는 쌀을 사서 회록(會錄)함이 편할 듯합니다.16) 

(O)는 호조판서 민유중이 전주에는 시전이 많아서 유통이 쉽고, 돌을 

잘 굴려 돈을 증식하기 좋은 곳이니,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려서 

증식한 뒤 연말에 쌀을 사서 거둬들이라는 내용이다. 시전은 아주 많았다

고 했는데, 조선 후기에 전주의 장시는 사대문 밖에 조성되어, 남문장, 서

문장, 북문장, 동문장의 장시가 번창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조선 후

기에 조정에서도 돈을 굴려 재화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로 

전주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 호남은 최대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다. 전주 또한 대도시이다. 자

16) 肅宗實錄 卷9 肅宗6年 5月 辛亥

    "戶曹判書閔維重曰全州市廛甚多 通貨最易 先送錢文于全羅監司處 善爲轉販 年

終貿米會錄似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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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인심이 토속하니 어찌하랴. 본디 풍

속이 영악스럽고 사람들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기교가 나날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스리기 어려운 풍속이다.17)

(P)는 전주사람의 인심과 기질에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해놓았다. 사람

들은 영특 또는 영악하고[俗本獰悍], 사람들이 교활하며 남을 잘 속이는 

관행[民尙狡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영한과 교사는 호남지대물중(湖

南地大物衆)을 전제하고 있다. 전주가 호남에서 물산이 제일 크게 몰려오

는 곳이기에 상인들의 상행위 관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일종의 상술

이라 할 수 있다. 전주사람의 기질에 대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

르기까지 의관사인, 군자라 하였고, 민불추박, 상현리의 풍속과 기질이 있

다고 하였다. 민불추박과 상현리를 속본영한(俗本獰猂)과 민상교사(民尙

狡詐)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닌 듯하다. 민불추박과 상현

리는 전주사람이 전체적으로 가진 관습을 표현한 것이라면, 영한(獰悍)과 

교사(狡詐)는 물산이 집하되는 전주의 장시에서 장사꾼들이 보여주는 상

술을 표현한 것 같다. 상거래에서 가격 흥정의 관행은 속고 속이고 하는 

것이니 다스리기 어려운 풍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終是難治之俗矣]. 

따라서 (P)의 내용은 장시의 상거래 질서와 유통 과정에서 장사꾼과 

소비자들의 상행위를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주에 살고 있는 전

체 사람들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미 조선 후기에는 전주 

장시에는 보부상들과 온갖 지역에서 사대문 밖 장시에서 상거래를 하는 

전문상인이 모이는 곳이란 점에서 시장에서 상거래를 담당하는 상인들과 

전통적으로 전주에서 살아온 평범한 전주사람들은 분리, 해석해야 한다. 

난치(難治)의 대상은 전주사람들이 아니라 전주의 장시에서 행해지는 상

17) 承政院日記 1440冊 正祖 3年 4月 26日

    "湖南地大物衆 全州又大都會也 自古謂以難治 人心土俗何如 元始曰 俗本獰悍 

民尙狡詐 機巧日生 終是難治之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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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 즉 상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해석이다. 그만큼 

전주는 큰 시장이었고, 물류유통이 활발하면서 상술도 교묘하게 발달하

였음을 알 수 있다.    

(Q) 전주 풍속에 현리를 숭상하고, 사람들이 순박하지 않다. 집을 다

스리는 사람들은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기근에 대처하였다. 남국의 인

재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수레들을 이용하여 열사교역이 이뤄졌다.18)  

(Q)은 여지도서의 기록이다.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때에 기록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의 풍속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여지도서
풍속조의 전주사람 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기문

을 전재하면서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밝혀주고 있다. 여
지도서 전주 풍속조 내용은 1905년(광무9)에 펴낸 완산지에도 그대로 

내용을 전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주

사람들의 품성과 기질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말한다. 여지도서
에서 강조한 전주의 도시 성격과 전주사람들이 기질은 다섯 가지로 축약

될 수 있다. 

첫째, 상현리(尙儇利)이다. 

둘째, 민불추박(民不椎朴)이다.

셋째, 치가자다축곡이비흉황(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이다.

넷째, 남국인재지연수(南國人材之淵藪)이다.

다섯째, 열사교역(列肆交易)이다.  

18) 輿地圖書 全州 「風俗」

    "俗尙儇利 州記土雜肥塉俗尙儇利, 民不椎朴 李奎報記 人物繁華楖比古國之風

故 其民不椎朴皆若衣冠士人 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南國人材之淵藪, 任載用車 

列肆交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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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섯 가지는 전주가 어떠한 곳이고, 전주사람들의 기질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상현리는 약삭빠르다는 해석도 있지만, 전주

사람들이 매우 총명하고 예리한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민불추박은 사

람들이 송곳처럼 가식적이지 않으면서 시골사람처럼 야박하지도 않은 기

질이 있음을 말해준다. 민불추박에는 더 깊은 뜻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

하다. 치가자다축곡이비흉황(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는 전주사람들은 집

집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항상 곡물을 비축하여 흉년과 기근에 

대비하였다는 이야기다. 전주고을 사람들은 흉년과 기근에서도 잘 극복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배경에는 물자와 재화가 

쌓였던 곳이라는 역사가 새삼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남국인재지연수

(南國人材之淵藪)는 남국은 호남지방을 가리키고 남주는 전주를 가리키

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남의 인재들은 전주에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으니 당연히 전주에 인재들이 몰려들었겠지만, 

후백제 왕도에 이은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전주였기에 전주에는 전라도에

서 인재가 가장 몰려있는 곳이라는 해석이다. 열사교역은 저잣거리에서 

상설점포들이 열지어 상품을 교역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전주가 물

자와 재화가 유통되는 경제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Ⅳ. 전주인성론 ․ 전주품격론 ․ 전주풍속론 고(考)

1. 전주인성론(全州人性論)

1) 의관사인(衣冠士人)

(A) 이개약의관사인(吏皆若衣冠士人)은 1200년대 전주의 지방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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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치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장

서기로 부임하여 전주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살핀 결과, 지방관리들이 한

결같이 의관사인의 모습이어서 가관(可觀)이었다고 했다. 1200년대까지 

인물이 번호(繁浩)하였고, 가옥이 즐비하여 고국의 풍모가 있었다고 하였

으니, 전주는 사람들이 많고 가옥이 즐비한 대도시이며 후백제 왕도의 면

모가 고려 중기 이후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주변고을

에서 5월 단오절 전주성황제 거행시에 선물꾸러미나 청탁고기를 바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전주의 지방관리들은 후백제의 왕경인으

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왕경인(王京人)=의관사인(衣冠士

人)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있다. 

(J)에서 조선 건국 직후 태조가 전주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왕실을 숙위

(宿衛)시켰으며, 조선왕조의 근본도시로서 유학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

하면서 교육을 제일 중히 여기며 향학(鄕學)열이 높아졌고, 문과, 무과의 

과거급제자들이 많아져서 관직 진출자가 많았다. 전주는 조선왕조 전기

에 왕실의 관리도시였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는 전주의 분위기가 확 바

뀌었다. (F)에서 전주는 문헌세가(文獻世家)들이 많아졌고, 선(善)을 좋

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교육의 도시로 바뀌었다. 조선 전기에 전주사람

들이 마치 군자같다고 하였다. 군자는 유학의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들

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관사인(衣冠士人)=군자(君子)는 서로 상통

하는 면이 있다. 고려시대 의관사인과 조선시대 군자는 기본적으로 학덕

을 갖춘 선비로 보아야 한다. 

2) 민불추박(民不椎朴)

(A)민불추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고려 중기에 전주사

람들이 추박(椎朴)하다는 것이다. 동국이상국집 역자는 민불추박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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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추박은 (H) 순박(淳朴)과 상통하는 것 같다. 

추(椎)를 가식적이지 않는 순박하다는 해석한다면,  민불추박은 전주사람

들이 순박하지 않다는 것인데, 전주사람들이 시골사람들처럼 순박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전주사람들이 대도회(大都會) 사람으로서

‘세련되었다’고 본 것일까. 영어 단어에서 ‘세련되었다’는 sophisticated인

데, 해석은 ⓐ 순진성을 잃은, ⓑ 교양있는 인식이 높은 세련된, ⓒ 기교에 

치우친 멋부린, ⓓ 지식인 취향의 고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불추박의 적절한 영문 단어가 sophisticated이다. 영문 해석을 빌면, 

민불추박은 1200년대 고려중기 전주사람들의 ‘교양있는 인식이 높은 세

련된’모습을 표현한 문구로 해석된다. 1200년대 전주는 후백제 왕도의 전

통이 내려오고 있었기에, 이규보는 인물이 번창하고 가옥이 즐비한 고국

풍이 있는 도시[人物繁浩屋相櫛比 有故國之風]로 기술한 것이다. 고려시

대 내내 전주사람들은 후백제 왕경인(王京人)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시대 왕도였던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들어

선 지방행정의 중심지이고, (J)처럼 한양못지 않은 대도시 분위기였다[京

城無異城一大都會也]. 또 (H) 사월초파일의 도시 분위기가 한양과 흡사

하였다[燈火家家似漢陽]고 하였다. 

그리고 (G)의 내용에 조선 전기에 전주는 대도시의 분위기였다[府地廣

民稠 事繁以劇]고 기술해놓았다. 민불추박은 대도시 전주에 사는 전주사

람들이 ‘촌스럽지 않는 지식인 취향의 고급스러운 품격’을 가졌음을 빗대

어 표현이다. 역사 기록에서 민불추박이 고려 중기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

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사람의 기질이 민

불추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I)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규보의 동
국이상국집에서 민불추박을 재인용하고 있으며, (O) 여지도서의 전주 

풍속에서도 사람들의 인성이 민불추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사람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민불추박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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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었다. 민불추박은 전주가 지방일지라도 순박한 시골사람들은 아

니라고 해석해야 할지 명쾌한 해석이 어렵다. 전주사람의 인성은 민불추

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P)의 속본영한(俗本獰悍)과 민

상교사(民尙狡詐)를 불추박(民不椎朴)과 동일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까? 민불추박은 교활하고 사기성이 높은 것과 다르다. 여러 전주 사료에

서 민불추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전주사람들의 기질을 영한(獰悍)

과 교사(狡詐)로 빗대어 평가한 것은 승정원일기가 유일하다. 『승정원

일기』의 영한(獰悍)과 교사(狡詐)은 전주사람들의 인성, 관습을 폄하하

였다가 보다는 호남지대물중(湖南地大物衆)를 전제함으로서, 조선후기 

전주 사대문 밖 장터에서 열사교역(列肆交易)하는 상인들이 상행위(商行

爲) 관습을 표현한 것이지, 전주사람 전체를 적용하는 것을 무리다. 

민불추박은 한자 문구인데, 영문으로 sophisticated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니, 우리말의 표현과 해석이 난해하다면 영문으로 전주정신을 상징

하는 외래어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외국어가 어찌보면 

글로벌시대에 외국인들에게 전주의 도시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닥칠 글로컬시대에 지방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

는 방안이기도 하다. 글로컬시대에는 국가경쟁시대가 아니라 각 지방도

시 경쟁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전주, 경주가 대표적이다.  

3) 상현리(尙儇利)

(I) 속상현리(俗尙儇利)는 전주 풍속에 사람들이 현리(儇利)의 관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尙)은 풍조(風潮), 풍습(風習), 숭상(崇尙)하다는 

뜻이다. 현(儇)은 영리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는 뜻이고, 리(利)는 날카

롭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현리(儇利)는 전주사람들이 총명하고 

예리한 인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리하다, 총명하다, 재치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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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표현은 clever이다. clever는 똑똑한, 기발한, 머리회전이 빨라 상

황․문제에 대한 대처가 재빠른, 시야가 넓고 건전한 판단력이 풍부한, 

교양교육을 쌓은 결과 수준 높은 지식 분야에 흥미와 능력을 지닌 뜻을 

갖고 있다. 한문인 현리(儇利)는 영문인 clever로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 

전주사람들이 clever하다고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역자는 상현리(尙儇利)를 ‘약삭빠르다’고 해석

하였다. 약삭빠르다는 ‘약다’, ‘잔꾀부린다’ 고 해석할 수 있지만, 상현리는 

민불추박과 비슷한 전주사람들의 품격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민불추

박이 ‘기교에 치우친 멋부린’ 모습으로 해석되는데, (N) 현박경교이(儇薄

傾巧而)는 ‘총명함이 가벼워지면 기교(잔재주)부리는 것 같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적(知的) 세련됨이 지나치면 약삭스럽게 보일 수 

있다. (J) 상현리부로견지미상불발괴(尙儇利父老見之未嘗不發愧)는 ‘약

삭스러우면 어른들에게 책망을 듣거나 꾸지람을 듣는다’고 해석하고 있

다. 

그렇다면 상현리는 약삭스럽다, 영악스럽다, 잔재주가 많다, 잔꾀부린

다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상현리는 총명하고 지혜

가 뛰어난 나머지 잔재주를 부리거나 잔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사람들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그 도가 지나쳐 어른

들에게 핀잔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현리는 영어인 clever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P)의 교사(狡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교사는 교활하고 사기성을 가진 뜻을 갖고 있지만, 

상현리는 재치있고, 똑똑한 총명하다는 전주사람들의 인성을 해석한 것

이다. 상현리(尙儇利)를 전주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진 본질이요 기질이라 

할 수 있는데, clever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19)

19)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민불추박(民不椎朴)과 상현리(尙儇利)를 英文으로 표

기하는데 도와주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인 김경미 박사에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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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지도서, 완산지 풍속에서도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전주사람들의 인성론(人性論)에서 화두인 민불추박과 상현리를 전주정

신으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4) 상성색(尙聲色)

(N) 상성색은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에 처음 등장한다. (N)은 

전주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전라사람들을 평한 것인데, 소리와 색을 즐겼

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에 한량들이 기

녀들과 뱃놀이를 즐기거나, 야외에서 어울리는 것을 보면, 상성색은 한량

들이 기녀들과 함께 소리를 즐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녀와 즐기는 남

자들은 선비와 다른 한량으로 보이며, 한량들이 상성색을 즐기는 여항풍

류의 주체였을 것이다. 판소리의 주 소비층도 한량이었다. 한량들은 글공

부, 활쏘기, 말타기 등에 능한 지도층의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선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선비들

이 누정에서 사장(詞章)을 즐기는 풍류와 한량들이 기녀들과 즐기는 풍

류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N) 상성색의 성(聲)은 여항(閭巷)에서 즐기는 판소리로 추

정되고, 색은 기녀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전주가 여상색의 

중심이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누정조에 

진남루(鎭南樓), 제남루(濟南樓), 공북정(拱北亭), 쾌심정(快心亭), 내사정

(內射亭), 청연당(淸讌堂), 만화루(萬化樓) 등 관아누정(官衙樓亭)이 많았

던 것을 고려하면 전주의 관리들은 누정에서 풍류를 즐기는 관행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관아누정 외에 들모임을 할 수 있는 돈대(墩臺)

가 많다. 오목대(娛穆臺), 이목대(李穆臺), 성황대(城隍臺), 천경대(千景

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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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만경대(萬景臺), 억경대(億景臺), 문학대(文學臺), 가악대(嘉樂臺) 등 

야외에서 시회를 가졌던 돈대가 곳곳에 있다. 특히 가락대(嘉樂臺)는 전

주 풍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조선 후기 지도에서 가락대의 시회

(詩會) 그림은 전주 풍류의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20)

전주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논할 때에 풍류를 내세우지만 왜 전주사람

들이 풍류를 즐겼는지, 어떠한 풍류를 즐겼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풍류가 다 같은 풍류가 아니니, 

풍류의 유형을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문제를 선행적으로 갈래타기를 해

야 한다. 심산유곡의 누정에서 선비들이 즐기던 은일풍류(隱逸風流)를 말

하는 것이냐, 세속의 도시에서 한량들이 즐기는 여항풍류(閭巷風流)를 말

하는 것이냐, 서민들이 세시풍속에서 집단적 관행으로 내려오는 유희풍

류(遊戲風流)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상성색(尙聲色)은 은일

풍류(隱逸風流)와 다른 여항풍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 전주품격론(全州品格論)

1) 정치적

조선환여승람에는 전주의 군명에 견성(甄城)이 등장한다. 견성은 후

백제 견훤정권의 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후백제 왕도의 도성이 견성이

었다. 견훤고궁터에서 나온 막새에는 전주성이라 하였으니, 전주성이 견

성이었다. 고지도에 남고산성의 옛지명이 견훤고성(甄萱古城)으로 표기

되었으니, 남고산성을 견성이라 할 수 있으나, 후대에 후백제 시기의 전

20) 송화섭,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전주학연구 5(전주역사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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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을 가리켜 견성이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전주의 성황신앙은 후백제 이후에 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1199년 이

규보가 장서기로 전주에 내려왔을 때, 전주의 향리들이 성황제를 지내는

데, 주변 여러 고을에서 선물꾸러미를 바치거나 청탁고기를 바치는 상황

이었다. 고려 중기에도 전주의 정치적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주

의 성황대왕이 신라 56대 경순왕이었는데, 전주의 성황신, 즉 완산성황신

(完山城隍神)이 1393년 정부에서 계국백(啓國伯)이라는 백작의 작위를 

내리고 있다. 계국백은 개성의 성황신에게 내린 진국공(鎭國公)의 작위 

다음으로 높은 신격이다.21) 성황신의 권세는 집단적으로 성황신을 모시

는 집단의 권세와 비례한다. 완산성황에 계국백의 작위가 내려진 것은 전

주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권세가 높은 성황신이었기에, (C)-②에서 전주의 아리(衙吏. 관아의 관

리)들이 공봉을 받아서 주찬을 갖추어 성황에게 제사지내는 관례가 정착

되었다. 

전주사람들의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권세가 조선왕조의 본향이 되는 

원동력이었다. 

전주의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E) 내아태조선원육경지지(乃

我太祖璿源毓慶之地)와 (F) 아조종풍패지지(我祖宗豊沛之地)이다. (E), 

(F)의 핵심은 전주가 조선왕조 왕실의 발상지라는 점이다. 조선시대 내내 

왕실 차원에서 전주에서 벌인 기념사업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게 직접

적인 이유였다. 전주에 조선시대 왕궁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의 뿌리(根本)가 전주라는 사실이 전주의 정치적 지위를 갖게 만들었다. 

핵심적인 것은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란 사실이

다. 조선왕조의 뿌리는 후백제에 있다고 본다.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

21) 太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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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 고려시대 전주이

야기를 남긴게 천만다행이다. 전주 성황제의 연행 자료는 전주사람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전주는 

정치적 위상도 높았고, 신분과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이러한 고려시대 

관행은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사이를 잇는 역사문화적 브릿지라 할 수 있

다.   

2) 경제적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 전주의 경제력에 대한 기록이다.

 

(L)物貨之途 商賣之所

(M)貨財委積

(N)富侈人多

(Q)治家者多蓄穀以備凶荒

(I)任載用車 列肆交易

(R)州之人物殷富禮文繁22)

(L), (M), (N), (Q), (I), (R)을 정리해보면, 전주는 재화와 물자를 유통

하는 곳으로 항상 재화가 쌓여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전주사람들은 재물

이 넉넉하고 부유하여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밖장(현 남부시장)에

서는 수레들을 이용한 상설점포가 즐비하였고, 상설점포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주사람들은 집집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항상 

흉년과 기근에 대비할 곡식을 비축하고 있었다. 전주에서 열사교역이 이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全州府 「樓亭條」 “州之人物殷富禮文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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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다는 사실은 15세기말 이전에 가게점포들이 즐비하였고, 전주는 전

국적으로 상업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된 대표적인 큰 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열사교역(列肆交易)이 전주, 나주, 경주에서만 이뤄졌다고 하니,23) 

조선시대 이전부터 상설점포들이 형성되었고, 물건을 싣는데 수레를 이

용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L)에서 전주를 강해도시(江海都市)라 하였으니, 만경강을 통해서 해

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유통망을 연결하는데 전주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

다. 숙종실록에 “전주에는 시전(市廛)이 매우 많기에 유통이 아주 쉽습

니다. 먼저 전라감사에게 돈을 보내 잘 굴리다가 연말에 쌀을 사서 회록

함이 편할 듯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 “호남은 지

대물중하고, 특히 전주는 대도회(大都會)로서 돈과 온갖 값나가는 물화가 

아울러 모여 기교가 날마다 발생한다.”하여 전주는 대도회로서 값나가는 

물화가 유통되는 명품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전주장은 남문장, 서문장, 북문장, 동문장의 사대문 밖의 

장시에서 물화유통이 활발하였다. 전주의 상거래가 폭증하자 조정에서는 

전라감영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심지

어 전주는 원격지와 교역도 촉진되어 중국과 일본의 상품이 거래될 정도

로 국제시장의 기능도 하였다. 그 역사는 후백제와 오월국의 사신교류에

서 이미 전주가 국제교역과 문물교류가 이뤄졌던 도시임을 알 수 있다. 

국제교역은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 1200년대 전주 성황제의 코끼리 발

가락과 곰발바닥 제물은 수입품으로 추정되는 바,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

역으로 직수입된 것은 아닐까 한다.    

23) 김대길,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전주의 시장과 경제(전주역사박

물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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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위에서 열거한 전주 풍속 관련 문헌에 등장하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자.  

(G)又復全州府. 府地廣民稠. 事繁以劇. 又居四方樞轄之地.  

(L)全州江海之都會

(M)府治人物稠衆 

(K)州俗四月八日 設屛帳於水上 相與飮食遊嬉  以祭龍王云

첫째, 전주는 사람이 많고 땅이 넓은 대도시였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많이 운집하여 대도시의 분위기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에서 물

화가 유통되는 것도 경성못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월초파일 집집마

다 연등을 걸어놓은 풍속도 한양못지 않다고 하였다. 전주의 대도회 모습

이 한양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주는 교통의 중심의 중심이었다. 한양에서 전라도, 경상도를 

내려갈 때에도 전주를 경유하였다는 것인데, 호남대로(湖南大路)와 통영

별로(統營別路)가 전주를 경유하도록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지방에서 한

양에 올라가거나, 한양에서 지방에 내려오려면 전주를 경유하게 되어있

다. 전주가 사통팔달의 도시였음은 (G)의 우거사방추할지지(又居四方樞

轄之地) 기록이 말해준다. 이러한 교통망의 발달로 전주에 물화가 쌓이고 

보부상들이 전주에서 장사하기 좋았던 것이다. 

셋째, (L)은 전주가 ‘강해도시(江海都市)’라고 밝히고 있다. 강해도시는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바다에서 수로를 이용하여 교역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데, 전주는 만경강을 이용하여 서해안의 해상교통 및 교역과 연계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전주의 사탄은 짧은 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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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모든 조수가 통하므로 장삿배가 통한다[全州之沙灘水雖短皆以其通潮

而]”고 하였다. 사탄은 사천진(沙川津) 근처 지명으로 보인다. 회포(回浦)

까지 조수(潮水)가 들어왔다 한다. 강해도시는 전주가 해상교통과 내륙교

통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해항도시(海港都市)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가 내륙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수로를 통한 바다와 연계되

어 있기에 물산유통이 더욱 풍성하였다. 전주의 장시가 하천변을 끼고 조

성되었다는 사실이 강해도시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전주의 만경강 교통

로는 후백제시대부터 발달하였기에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강해도

시로서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4) 교육적

전주 풍속 관련 기록에서 교육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而南國人才之淵藪. 

(F)則其所以敎養之者. 尤所當先. 鄕之子弟. 又多文獻世家. 樂善好學.

(J)其習子弟 業文由鄕學 選補成均者 每試多至 七八人登文武科者 殆

無虛牓 四時設蓮榜會坐者 常數十人後進興起.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누정조에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자, 전

주고을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숙위에 기숙시키면서 유달리 총애하였다[選

子弟入宿衛以寵異之]고 기술해놓았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전주에 유학

과 예학 진흥을 위하여 자제들의 교육을 최우선의 교화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경동(李瓊仝)의 기문(記文)에 어렸을 때에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른들을 따라서 놀 때에는 책 읽는 것을 소홀히 하였는데, 조선 건

국 후에는 습속이 크게 변하여, 자제들이 향학에서 글을 읽고 성균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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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는 자가 시험 때마다 7, 8명에 이르고, 문과․무과 급제자들이 과거

시험에서 빠지는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급제자들이 많았다. 후진이 흥기

하고, 상숙(庠塾)에는 강송(講誦)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고려말 분위기는 풍속이 화려하고 사치를 즐겼

는데, 조선초에는 향학(鄕學)이 흥기하면서 선(善)을 즐기고 학문을 좋아

하는 검소한 생활로 바뀐 것이다. (J)는 고려말 조선초의 전주사람들의 

생활상이 확 바뀐 모습(其後大變)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F)처럼 남

국의 인재들이 전주에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3. 전주풍속론(全州風俗論)

고려시대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B) 전주제용왕기우문(全州祭

龍王祈雨文)과 (C) 전주제성황치고문(全州祭城隍致告文)을 남겼다. 얼마

나 천만다행인가. 두 제신문은 고려시대 전주의 풍속을 이해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다. (B), (C)가 전주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사월초파일 용왕굿(龍王賽)

4월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다. 석가탄신일이 4월초파일에 거행되기 시

작한 것은 고려 중기일 것이다. 정월대보름(음1.15) 상원연등(上元燃燈)

이 4월초파일로 변경된 것이다. 전주제용왕기우문(全州祭龍王祈雨文)은 

4월초파일에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기우제는 용왕의 

처소인 용궁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용궁은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것인

데, 전주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던 용궁이 있었던 것이다. 1936년 전주 덕

진에서 창해수교를 개창한 김현덕(龍華夫人)이 용궁각(龍宮閣)에서 용왕



240_전주학연구 제9집

굿을 거행하였는데24) 그 곳이 덕진연못 무넘이다리 옆 한옥건물(현 옴팡

집)이다. 이 용궁각에서 용왕굿을 거행하였다는 사실이 (K)기록이다. (K)

반수두병장새룡왕(伴水頭屛帳賽龍王)은 용궁각이 지어지기 전에 무넘이

다리 옆에서 용궁의 용왕에게 굿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B)에서는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낸 곳을 천지담(天之潭)이라 하였다. 

천지담은 하늘못이다. 하늘못은 하늘에 위치하는 용궁을 지칭하는 것인

데, 왜 하늘못이 등장하는 것일까. 천지담(天之潭)의 표현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교였기에 도솔천 내원궁 앞에 위치하는 연못을 용궁(龍宮)이라 

하고 그곳에는 용왕이 인간세계에 미륵출현을 예시하는 세우(細雨)를 내

리게 하여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천상의 용궁에 거

처하는 용왕이 그대로 지상으로 내려와 전주 덕진연못에 잠룡(潛龍)하였

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D)에서 서거정(1420～1488)은 덕진연못의 와

룡(臥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미륵불국정토세계(彌勒佛國淨土世界)가 전주에

서 구현된 것을 말해준다. 전주부성이 도솔천내원궁(兜率天內院宮)이라

면, 덕진연못은 용궁(龍宮)이다.25) 천상의 신성한 우주적 공간체계를 그

대로 전주의 도심에서 구현한 것인데, 이러한 4월초파일에 덕진연못에서 

용왕제는 불교적인 이상향 세계의 구현을 기원하는 기우제였다. 전주용

왕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천년 전통의 전통제전이라 할 수 있다.   

2) 전주단오제

전주단오제의 핵심은 덕진연못 물맞이와 단오절 성황제이다. 성황제는 

24)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용왕제연구(민속원, 2013).

25) 송화섭·김경미,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우주적 공간체계｣, 인문콘텐츠 27집

(인문콘텐츠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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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성황은 라말려초기에 중국에

서 건너온 성곽수호신앙이다. 한마디로 성황신은 읍성의 주체들이 모시

는 도시의 수호신이다. 신라사회의 지방호족이 독립적인 권력집단으로 

성장하는 지방분권적 성향이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는 지방분권

적 국가적 성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성주, 장군들이 독자적인 

지방세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읍치수호신(邑治守護神)에게 집단적인 

공동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C)-②는 관아의 아리들이 공봉(供奉)을 받아

서 주찬(酒饌)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전주성황제가 국제관사(國祭官祀)였

다는 점을 말해준다. 성황신은 도교적인 지방도시의 수호신이었지만, 곰

발바닥과 코끼리발가락을 제물로 올릴 정도로 지체높은 성황신이었다. 

전주 성황신의 권세는 전주사람들의 권세와 일치한다. 성황대왕이 김

부대왕이었고, 김부대왕 일가가 전주성황신인 점을 고려하면, 경순왕 가

족이 전주성황신이 된 것이다. 전주 완산성황신에게 1393년(태조 2)에 계

국백(啓國伯)의 작위(爵位)를 내리고 있다. 계국백은 고려수도였던 개경

의 송악신에게 내린 진국공의 공작 다음으로 높은 작위다. 성황대왕의 성

황신의 권세와 작위는 전주사람들의 권세와 전주의 품격을 대변해준다. 

따라서 전주의 단오제는 고려시대 전통을 가진 도시수호신에 대한 읍치

제사였다. 전주 성황제는 용왕제와 함께 대표적인 전주의 무형문화유산

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    

Ⅴ. 맺음말

첫째, 전주는 품격이 있는 격조 높은 도시이다. 

전주의 품격은 전주가 후백제 왕도였을 때부터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인다. 전주가 고려시대 초기에 왕도였으니, 왕도의 전통은 지우개로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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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성질이 아니다. 전주는 고려시대부터 대도시였으며, 조선후기까지 대

도시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역사 기록에서 전주의 풍광과 물산유통이 한

양과 흡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왕도의 전통이 있었기에 전라감영이 전주

에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주는 좌도와 우도를 양쪽에 끼고 있는 자

연지리 환경과 사통팔달의 내륙교통망과 바다와 연결된 수로교통망이 사

람들을 전주에 모여들기 좋게 하였고, 각종 물자가 전주로 집하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전주는 항상 물산과 재화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전

주 사대문 밖의 장시는 열사교역(列肆交易)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주가 

내륙에 위치하면서도 강해도시(江海都市)라고 표현한 것은 만경강의 수

로교통을 통해서 해산물 유통과 해상교역이 용이하였기에 물화가 항상 

풍성한 도시였고, 재화유통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전주사람들은 격조높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려시대에 후백제 왕도 사람들을 왕경인으로 불렀다. 고려시대 이규

보는 전주의 왕경인들을 의관사인(衣冠士人)으로 표현하였다. 의관사인

은 격조 높은 선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관사인의 전주사

람들을 민불추박(民不椎朴)하다고 한 것이다. 민불추박은 한마디로 지적

으로 세련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전주가 조선건국의 본향으로 발돋

움하면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로 변모하였고, 전주사람들의 품성에 상현

리(尙儇利)가 붙게 된다. 상현리는 매우 총명하다는 뜻이다. 향학의 발달

로 전주에 인재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南國人才之淵藪). 전주사람의 본

성과 기질은 민불추박과 상현리의 두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고려시대 

의관사인(衣冠士人)․민불추박(民不椎朴)과 조선시대 군자상현리(君子尙

儇利)가 전주사람들의 인품과 품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불추

박과 상현리는 한문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다양성과 난해함이 따른

다. 그런데 영어로 해석하면 간단명료하게 전주사람들의 기질를 이해할 

수 있다. 민불추박은 sophisticated고 해석할 수 있고, 상현리는 clev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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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품격, 후백제, 조선왕조, 민불추박, 상현리

해석된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을 말한다. 사람의 품성은 문화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주라는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시의 기운이 있었는지, 

그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기질을 갖게 된다. 기질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형성된 정신이다. 따라서 기질이 곧 품격이라 할 수 있다. 품격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이다. 전주의 품격과 전주사람들의 품성은 어제 오늘 만들어

진게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역사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전주정신은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이 대변하

는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숙성된 술맛과 같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내내 역사 기록의 행간에서 전주사람들의 품격은 민불추박과 상현리였

다. 글로컬(Glocal)시대에 민불추박을 ‘sophisticated’로, 상현리를 ‘clever’

로 정의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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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ju and its Dignity

Song, hwa-seob

The dignity of Jeonju was formed when it was the capital city in the 

period of Hubaekjae (the second Baekjae). The city became a base, root 

of the foundation of Chosun dynasty. Jeonju had been a big c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period of Corea and until the end of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history, the scenery and the local products 

and their distribution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apital city, Hanyang 

in Chosun dynasty. There were mountains and fields around Jeonju 

and good land and sea transport systems. This made people gathered 

in Jeonju and thus, Jeonju became a better place to collect various 

products, which made the city plentiful with goods and money. Jeonju 

was the center of trades and since it was near a river, 

Mankyeong-gang (River Mankyeong) which is connected to the sea, 

people could sell and buy marine products through it.

The people lived in the capital city in the period of Hubaekjae were 

called Wangkyeong-in in the period of Corea. Lee Kyu-Bo, a scholar 

in Corea expressed the Wangkyeong-in as Yuguansain (man who is 

not in a government post). Yuguansains are people who have nobility. 

The people lived in Jeonju was also called as MinBulchubak(民不椎朴) 

which means people who are very elegant.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Jeonju as a foundation of the dynasty became 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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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yeonri 

city and nurtured many talented men and people had Sanghyeonri 

(smartness and cleverness). Education and study were developed in 

Jeonju and many men with talents gathered in the city. The nature and 

temper of people lived in Jeonju could be expressed with 

Wangkyeong-in and MinBulchubak, terms originated in the period of 

Corea. They were also called GunJa (a gentleman) who had 

Sanghyeonri(尙儇利) in Chosun dynasty.



【참고문헌】

東國李相國集.
輿地圖書.
承政院日記.
擇里志.
眉叟記言.
雲溪曼稿.
新增東國輿地勝覽.
四佳集.
朝鮮王朝實錄.
김대길, ｢조선시대 전주의 시장과 유통망｣, 전주의 시장과 경제(전주

역사박물관, 2013).

송화섭, ｢근현대 풍류문화의 전개와 변화｣, 전주학연구 5(전주역사

박물관, 2011).

송화섭, 김경미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우주적 공간체계｣, 인문콘텐츠
27집(인문콘텐츠학회, 2012).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전주용왕제연구(민속원, 2013)



Ⅰ. 논의의 전제 – 전주예술의 

   개념과 범주

Ⅱ. 전주 전통연희의 담당계층과

   조직

Ⅲ. 판소리에 드러난 전주정신

Ⅳ. 문인화와 극예술에 드러난 

   전주정신

Ⅴ. 결론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

곽병창*1)

Ⅰ. 논의의 전제 – 전주예술의 개념과 범주

예술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을 탐색하기에 앞서서 전제해둬야 할 게 있

다. 전주정신, 전주예술 등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는 일이다. 

‘전주정신’이라 할 때의 전주는 과연 어느 공간을 가리키는가? 우선 역

사적으로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포괄하던 조선시대의 전주부를 

생각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전주읍(현재의 전주시 권역)과 전주군(현재

의 완주군 권역)으로 나뉜 것은 1935년이다. 지금 전주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전주의 공간적 범주는 이 시기의 분할을 기점으로 한다. 완주군

을 포괄하는 전주권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은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단위인 

*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목 차>

- 예술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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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개념을 유지하는 선에서 출발하자는 의견과 같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

와 연관 짓는다면 미래의 통합형 전주시 개념과도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이

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민들의 기억과 의식 속에 살아있는 전주의 공간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둘 중 어느 기준을 따를 것인가? 예술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둘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현

재의 전주는 조선후기 이후 상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온 근대형 도시의 

면모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전주는 당연히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고 

예술 창작과 소비의 왕성한 거점이었다. 이에 비해 현재의 완주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근대형 농촌공동체의 문화와 풍모를 간직해온 곳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섞일 수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주예술에서 전주정신을 찾고자 하는 일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주예

술’이라 할 때 전주의 공간적 범주는 현재의 전주 지역을 바탕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시간적 범주의 문제도 사전에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전

주예술의 범주를 어느 시점까지 확장할 것인가? 또, 지금 당대의 전주예

술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전주사람들

의 보편적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주예술의 범주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주사람들의 정신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 전주의 예술행위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이후 현

재에 이르기까지 전주사람들이 창작하고 향유해온 예술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행정구역상의 전주 권역을 공간적 범주로, 조선후

기(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주로 삼아 전주사람들에 의해 

창작, 향유된 예술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구체적 장르

는 판소리와 산조, 풍류, 살풀이, 승무 등을 중심으로 삼는 전통연희, 창극

과 연극을 중심으로 한 극, 그리고 문인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한 미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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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주 예술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을 이와 같이 정하는 이유는, 전주의 

예술과 전주를 제외한 전북 지역 전반의 예술, 더 나아가 전라도 일반의 

예술 사이에 의미심장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전

주예술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주예술의 면모를 제대로 탐색하고 규명한 선행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단편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도 대체

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음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른바 지

역학의 위상과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예

술행위에 대한 장르별 연구가 심화, 확산되어야 할 때이다. 그를 통해서 

전주예술의 장르별 특징과 차별성, 그 안에 담긴 독창적 정신성, 지역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당대의 지역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적 비평과 학문적 천착이 왕성해지기를 기대한다. 

Ⅱ. 전주 전통연희의 담당계층과 조직

1. 관민상화(官民相和)의 표상 - <재인청(才人廳)>

많은 이들은 전주의 전통예술, 특히 전통연희를 대표할 장르로 판소리

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관련한 각

종 설문과 행정의 가치지향에서도 ‘판소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로 굳

건하게 자리 잡아 왔다. 

전주가 가장 즐겨 말하는 도시의 이미지 속에서 전주시가 얻고 싶어 

하는 상징은 이곳이 전통문화의 고장이며 역사도시라는 도시의미이다. 



250_전주학연구 제9집

그리고 이 두 가지 문화적 이미지는 ‘예향론’이라는 일련의 이미지로 조

직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판소리, 한옥보존지구, 음식문화 등의 

현실적인 자원으로 표상되고, (중략) 전주의 이러한 전략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소리축제(판소리), 천년고도 이미지 강화, 호남제일문으

로 상징되는 호남수부로서의 옛 영화 되찾기 등 다양한 사업으로 드러나

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획들은 역사도시 또는 예향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

는 시도를 담은 것이었다.1)

이른바 예향론을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근거가 곧 판소리인 셈이다. 

판소리로부터 파생한 기악의 대표 격인 존재가 곧 산조이고, 판소리와 매

우 유사한 바탕과 기원을 지니고 발전해온 무용예술이 곧 살풀이2)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호남지역 세습무의 예능적 유산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3) 여기에 전주권번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해온 독창적

인 승무도 전주의 전통연희를 대표할 장르라 할 만하다.  

구한말 이후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연희는 이처럼 판소

리, 가곡, 가사, 시조창 등의 성악, 시나위와 제례악, 산조 등의 기악, 살풀

이, 승무 등의 춤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이들 전통연희는 그 뿌리와 성장 

1) 원도연, ｢예향 전주, 그 이데올로기와 현실｣, 전주문화원 주최 심포지움 원고 

- 전주는 과연 예향인가?(전주문화원, 2001);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

소,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전주대학교인문

과학종합연구소, , 2014. 10. 30), 100-101쪽에서 재인용.

2) “한말에는 야제의 춤이 성행했는데, 이를 금지하자 무당들이 기방으로 흘러들어

가 기녀가 되었고, 단순한 허튼춤에서 출발한 살풀이춤은 호남지방의 소리광대

들에 의해 판소리와 병행한 기방예술로 승화되었다.” 정병호, 한국춤(열화

당, 1985), 39쪽.  

3) “호남지역 세습무의 무당굿은 판소리, 기악산조, 한국무용 등의 전통예술을 창

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영금, ｢전통문화의 원천으

로서 무 문화의 갈래와 위상｣, 비교민속학 44(비교민속학회, 2011.4), 38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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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서로 유사하다. 이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조직이 곧 이 시기에 왕

성하게 활동했던 <재인청>, <풍류방>, <권번> 등이다. 그리고 그 바탕

에는 관민상화의 정신과 계층을 넘나드는 융합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

다.    

조선후기의 전주관아는 전라감영과 함께 당대의 예술이 생성, 성장, 변

화, 분화하면서 활성화한 상징적 공간이다. 이 두 관청은 동시에 최대의 

문화소비시장이기도 했다. 특히 전주관아의 아전들은 전주지역의 전통연

희를 후원하고 통솔하는 주체세력이었으며 오늘날 전주대사습놀이의 출

발이라 할 '전주부 통인청 대사습'의 실질적 주관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사습에 참가할 예인들을 모으고 훈련시켰으며 초창기의 대사습은 전주

부의 아전들과 전라감영의 아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시킨 결과물이

었다. 이들 아전계층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19세기 전주지역의 전통연희

를 담당했던 계층이 곧 무부들이다. 

호남지역의 무부들은 주로 무업과 민간예능에 종사하던 자들이었지만 

일찍부터 관청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고 이들이 만든 자치기구가 곧 재

인청(才人廳)이다. 이 자치 기구를 통해 무부들은 관청행사에 맞는 다양

한 예능장르를 창안하고 연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

생된 예능이 판소리, 삼현육각잽이의 제례악과 연희악, 줄타기, 땅재주 등

의 장르였다.4)   

이들 재인청 소속 무부들의 활동은 당대의 연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활동이 주로 전주관아와 전라감영 

등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따라서 이들의 예술행위가 관청의 

행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예능행위로 이어졌다는 점, 재인청을 중심

으로 한 활동이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점 

4) 이영금, ｢조선후기 전주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 국어문학 53(국어문

학회, 2012. 8),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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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민간의 굿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들의 초창

기 예능활동이 관과의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정제된 방향으로 나

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현육각’은 원래 굿판에

서 연주되던 시나위음악이었으나 관청행사에 맞는 제례악, 길군악, 취타

곡 같은 새로운 삼현육각 음악을 창안하기도 했다. 

재인청의 광대들이 관청을 위한 연예활동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다. 이

들의 예능은 양반과 중인들을 포함하는 민간영역의 향유자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계층이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예술적 

개변이 일어났다. 따라서 판소리 광대들에게 최대의 후원자가 되었던 양

반 중인계층의 현실인식과 가치관이 판소리의 세계관과 미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주의 유력한 관리들이었던 아전 계층과 재인청 소속의 광대들이 만

들어낸 최대의 이벤트가 곧 전주대사습놀이이다. 예능적 기량이 뛰어난 

전라도 호남 인근의 재인, 광대들은 너나없이 재인청에 가입했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콘테스트가 곧 전주대사습놀이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전주대사습놀이는 무부(광대)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고 또한 전주아전과 무부들의 욕망이 맞물려 활성화한 결과이기도 했

다. 물론 무부들의 활동이 관청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재인청을 토대로 연마한 자신들의 예능을 수단으로 양반 부잣

집 중인들의 모임이나 생일잔치, 향교의 제례 등에까지 참여하여 자신들

의 경제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재인청 소속의 무부들은 지

방이나 중앙관청의 영역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양반, 중인 등

의 향유층까지 확보하여 자신들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갔음을 알 

수 있다.5) 

5) 이영금, 같은 논문, 2012,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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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인청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이 시기 공연문화를 이끌

었던 이들은 전주와 전라도의 정서와 생각을 고스란히 체화하고 있던 아

전들과, 빼어난 기량으로 당대의 예술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던 전문예

인들이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관민상화의 정신과 신분의 경계를 뛰어

넘는 공존의식,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능력, 예술적 기

량의 연마에 투철한 장인정신 등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경계를 넘나드는 장인정신 - <풍류방(風流房)>과 <권번

(券番)>

풍류방은 창우집단, 사당패와 함께 19세기 호남음악문화의 3대 축이

다.6) 이는 경제적 이득이나 예능에 대한 강제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음악행위의 중심이며 비평과 창작이 가능한 공간과 단위를 이르는 개

념이었다. 

풍류방에는 조선후기 중인지식층이 새로운 예술 수용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들과 예술적 취향을 같이 하는 어느 정도의 시문의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사로이 예술을 즐겼다. 그들은 시조, 가곡, 가사 등 

정악을 주된 향유 장르로 하였는데, 가사, 시조 등 성악곡에 능통한 사람

들을 ‘가객(歌客)’이라 불렀고 가곡반주나 영산회상 등 기악곡에 뛰어난 

거문고 연주자를 금객(琴客)이라 불렀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중인지식

층만이 아니라 예술을 애호하는 사대부나 예술적 소양을 지닌 중인 부유

층들도 많았다.7) 

6) 권도희, ｢호남지역 근대음악사 연구｣, 한국음악연구 38(한국국악학회, 2005. 

1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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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 전국 각지에 조직되어 있던 향리 선비들의 ‘연유계(宴

遊契)’가 이 풍류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풍류호사가들의 모임

으로서 광대와 기생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한 모임이다. 전주의 풍류방은 

전주지역의 양반 사대부 계층들 사이에 조직된 것으로서 서울과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풍류방은 20세기 이후 기악 중심의 '율회(律會)', 시조창 중심의 '시

우회(詩友會)' 등으로 분화하였으며 이른바 무계 출신의 창우 집단들과

도 잦은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후대에 접어들수록 창우 집단 출신의 예

인들이나 여성음악가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일제 강점기 이후 

형성된 권번문화와 융합,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는 풍류방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창우 집단 출

신 음악가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예컨대 전추산은 전주 및 정읍의 풍류에 

두루 참여하였다. 19세기까지 호남의 풍류방에서 여성음악가들은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교(藝敎)로서 남녀가 공존하고 있는데 비해, 20세기

에는 공식적 직업으로서 기생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풍

류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중략) 결과적으로 19세기 호남의 

음악사회는 20세기에는 풍류방과 권번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할 것이다.8)  

전주 권번은 1939년에 설립되었다. 전주권번은 남원, 군산에 비해 늦게 

설립되었으며 호남지역에는 이외에도 정읍, 목포, 광주, 순천 등에 권번이 

설립되었다. 호남에서 권번이 생긴 지역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기예에 대

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여유 있는 지역이었다. 전주의 경제적 성숙과 문

화적 역량이 권번의 설립을 이끈 것이다. 권번 설립의 또 다른 배경으로 

갑오경장 이후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免賤) 창우 집단의 예술

7) 신은경, ｢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문학과 사회집단(한국고전문학회, 1995), 

174쪽. 

8) 권도희, 앞의 논문, 2005,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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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을 들 수 있다. 권번은 특히 여성예인들의 동업조합과도 같은 역

할을 담당했으며 법적인 대변 기구로도 기능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여

성예인들에게만 국한하지 않았고 남성예인들에게도 활동 공간이 열려 있

었다고 전한다. 

물론 권번의 뿌리는 조선 후기까지 각 지방의 관아에 설치되어 기생들

의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인 ‘교방(敎坊)’이다. 교방에서 노래, 춤, 악기 등

을 익힌 기생들은 관변행사와 시정의 유흥에도 참여하였고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의 연행공간이 권번으로 바뀌었다. 이후 권번은 교육, 여

흥, 공연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방 이후 현대까지 이 지역의 

전문적 예능집단이 형성되는 큰 원천이 되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의 연행공간은 권

번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도도한 전승의 물결은 오늘날 전통예술의 큰 

영역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전통예술

의 중심부에는 기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9) 

19세기까지 동호인적인 성격을 지닌 이들의 비경제적, 비정례적 활동

공간이었던 풍류방은 권번이 생기면서 상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의 풍류방이 사업화되었다. 나아가서 (권번은) 창우 집단에 속했던 기악 

음악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풍

류와 구별되는 완제풍류의 독창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풍류방과 권번의 예술사적 기여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

다.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예술활동이 동호인으로서의 선비

집단(풍류방)과 전문예인인 재인집단(창우집단-교방-권번)의 자연스러

운 교류와 융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전주권번은 그런 의미에서 구한

말 선비들의 풍류 문화와 창우집단의 전문적 예능이 왕성하게 교섭하는 

9) 황미연, ｢조선후기 전라도 교방의 현황과 특징｣, 한국음악사학보 40(한국음

악사학회, 2008), 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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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전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사

점을 던져준다. 

대체로 전북지방은 풍류와 창우 음악이 비슷한 비중으로 향유된다는 

점에서 창우 음악이 우세한 전남지역과 대비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른

바 “한량고” 고수들이 소리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10)  

19세기와 20세기 전반, 중반을 이끌어온 전주 예술의 담당계층은 풍류

방과 권번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존재들이다. 이들은 전 시대의 신분적 경

계나 남녀 차별 의식을 뛰어넘어서 당대의 예술적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

는 창작과 수련에 몰두해온 이들이다. 동시에 이들의 정신적 바탕에는 탈

현실적 여유와 풍류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다가 예술적 완성도를 추

구하기 위해서 신분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교류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 융합을 도모한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3. 감춰진 저항 또는 탈현실의 딜레땅띠즘 - <풍류방(風流

房)> 문화

‘풍류(風流)'의 사전적 정의는 “자연의 경치를 즐겨 시나 노래를 읊는 

등 풍아(風雅)를 즐기는 것, 관악합주나 소편성의 관현합주를 가리키는 

말, 정악(正樂)을 가리키는 말, 속악(俗樂)과 대비하여 씀”으로 밝혀져 있

다. 전주사람들이 지닌 풍류적 정서의 바탕에 조선 중기 이후 권력으로부

터 멀어진 몰락양반들의 소외감과 울분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권력을 멀리한 향촌 선비들과 조

선후기 새로운 상공업의 중심이 된 중인 계층의 경제적 풍요가 바탕이라 

10) 권도희, 앞의 논문, 2005,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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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전라도 지역에 풍류문화가 성행한 배경에 경제적 여유로움이 있었다

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국가재정의 절반을 담당할 정

도로 넉넉했다는 전라도의 경제력이 이 지역의 양반이나 중인 부민, 지식

인들에게 넉넉한 삶의 토양을 제공하였고 이 토양이 곧 예술에 대한 애착

과 옹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도 하다.   

생활이 넉넉하면 심성이 온유해지게 마련이요, 온유한 마음은 멋을 챙

기게 되고 멋은 예술로 발전된다.11)

전주와 전라도는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타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었다. 

따라서 전주에 유독 한이 많아 판소리가 발전했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중략) 풍류는 삶을 관조하고, 멋스럽고 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풍류

문화에는 배타적이지 않고 더불어 살며, 넉넉함과 포용력이 있으며, 느긋

함과 여유, 절의와 의리, 점잖음과 부드러움이 있다. 사람살기 좋은 땅이

라는 전주 이미지도 그런 풍류정신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저항에서 풍

류가 나왔다기보다는 절의정신과 삶의 상대적 여유에서 풍류문화가 발전

했다고 본다.12) 

풍류를 즐기던 이들의 활동공간이 곧 풍류방이다. ‘풍류방’이란 세상의 

속된 일을 떠나서 음악과 함께 운치 있고 멋있게 인생을 즐기려는 음악애

호가들이 모여서 연주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일명 ‘율방(律房)’이라고도 

한다.13) 또한 여기서의 음악은 실내공연에 적합한 것으로서 현악기를 중

11)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신아출판사, 2001); 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

소,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전주대학교인문

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8쪽에서 재인용.

12) 이동희, ｢전주 사불여(四不如)의 정신｣,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24쪽.

13) 신은경,풍류(보고사, 2000), 599쪽; 문주석, ｢조선후기 풍류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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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줄풍류’를 의미한다.   

17-18세기의 풍류방 문화는 양대 전란 이후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조선전기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운을 주도한 

공간이다. 조선후기 풍류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실학파 중

심의 양반계층, 경제적인 안정과 양반들의 소양을 동시에 갖춘 중인계층, 

음악적 연주기량이 뛰어난 악사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중

인’들이다. 

중인계층은 양반과 서민의 중간자적 위치에 놓임으로써, 상류층의 양

반문화와 하류층의 서민문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

화를 포용하는 문화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음악 수용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계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14) 

이처럼, 전주의 풍류방 문화는 예술적 창의력과 기량, 비평적 안목을 

지닌 향반 세력이, 경제력을 지닌 중인세력의 매개적 활동을 통해 창우 

집단의 예능을 수렴, 소통해온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촌의 양반들

은 풍류방을 중심으로 스스로 예술을 창작, 연마, 비평하면서 중앙과 각 

지방의 선비들과 교유하였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중앙정부의 핵심권

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양반(鄕班 또는 殘班)들이었기에, 세속

적 권력욕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고 그 결과 예술에 대한 애호가 타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어졌을 것이다.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풍류

방에는 기생, 재인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중인계층과 향반들은 창우 집단의 예능을 수용하고 지도하거나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더 밀접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고창의 아전 

신재효의 역할, 전주대사습놀이의 성립과정 등에서 이 두 집단의 교섭 양

(小考)｣, 시조학논총 18(한국시조학회, 2002)에서 재인용.

14) 문주석, 앞의 논문, 2002,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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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이후에 풍류방은 율회, 시우회 등으로 분화하였다. 이후 

권번 문화와 상호 교섭하면서 창우 집단과의 적극적 공존이 이루어졌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삼아 전주 풍류방 문화의 특질과 그 정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와 ‘악’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그리고 높은 예술적 수준과 심

미안이다. 공자는, '악(樂)'에서 인(仁)의 발현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예술

성과 교화성에 주목하였다. '악(樂)'은 예(禮)와 더불어 이상적인 정치지

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완성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확립시켜 놓았다.1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선비

들에게 예술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민중예술을 수용하

는 양반 선비들의 가치관과 자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민

중연희로 출발했던 판소리가 계층을 뛰어넘는 예술로 발전하는 데에는 

이른바 향반들의 역할이 컸다.16) 이 과정에서 전주는 철저한 소비도시/

수용공간으로 기능했다. 초기 판소리의 민중성이 탈색되고, 예와 악을 숭

상하는 전주 양반의 정서에 어울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다. 현

전하는 판소리의 주제의식이나, 전주 풍류문화의 중심이라 할 제례악, 시

조창 등에서 그 대표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풍류방 문화의 중심세력들은 인간적 감성의 자유로운 발산, 인간

적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술행위에 몰두하였다. 당대의 풍류방 

15) 한흥섭, ｢풍류도,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영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5), 292-293쪽. 

16) 판소리와 창극은 그 중심 관객층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변화해온 장

르이다. 초창기 판소리 청중은 연희로서의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이었고, 그 이

후 진지한 판소리 청중들(양반들)에 의해 명창의 시대가 등장하였다.[서유석, 

｢연희에서 예술로 : 판소리 청중의 탄생과 변모의 의미｣, 판소리연구 32(판

소리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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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주도한 양반들은 대체로 실학적 세계관을 지닌 이들이었고 이들

은 인간 중심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예술 행위에 대한 옹호 정신을 지

닌 이들이었다. 

조선후기 풍류방의 풍류행위는 인간중심의 음악을 지향한다. 이는 (중

략) 조선전기의 의식적, 관념적 궁중음악의 틀에서 실학의 영향을 받은 

현실적, 감성적 음악의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의 절제에서 

감정의 표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7) 

살풀이춤, 승무 등에서 느껴지는 구도자의 진한 인간적 고뇌나, 시나위

와 산조가 보여주는 세속적 욕망과 인간적 감정에 충실한 연주 기법 등은 

이와 같은 세계관의 발현이라 할 만하다.    

셋째, 탈현실의 딜레땅띠즘과 체제 내적 공동체의식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 년 동안은 한국사 최대의 격동기였고 그 중심에 전라도가 있

었다. 하지만 전주를 둘러싼 전라도 지역이 수탈과 저항의 반복으로 점철

된 이 기간에 전주의 지식인 그룹들이 선택한 예술 행위의 울타리는 이와 

같은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것이었다. 이는 이른바 전라도 지역의 저

항정신과 대동적 공동체의식을 그대로 전주의 정신이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의 독특한 문화적 지형과 경제적 위상은 예술에 대

한 남다른 애착과 취향을 지닌 지식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전주

의 지식인들이 누리고 지향했던 소리와 춤, 기악 등의 연희 전통에서 체

제나 권력에 대한 저항정신이나 계층을 뛰어넘는 공동체의식을 읽어내기

란 쉽지 않다.  

전주의 문화코드로서 저항과 풍류는 대립적이다. 저항과 풍류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라 한다 해도 전주에서 저항의 주체는 

풍류적이지 않았으며, 풍류에서 저항정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주의 

17) 문주석, 앞의 논문, 2002,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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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는 패배자의 쓰디 쓴 쓸개즙을 먹고 자라난 피안의 언덕일 뿐이다.18) 

민족사 최대의 격동기를 소리와 연주, 춤을 즐기며 살아낸 전주 풍류객

들의 정서 깊숙한 곳에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기운이 어떤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는지 짐작할 길은 없다. 풍류방-권번으로 이어지는 전주 

예술의 실제적 면모에서도 저항의 기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세태

의 변화에서 비껴나 있으려는 탈현실의 딜레땅띠즘이 더 두드러진다. 풍

류(도)의 본래적 지향점은 현세에서의 공동체적 조화를 추구,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찬미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풍류방'의 

공동체의식은 계층을 초월하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동류집단 내에

서의 공동체적 조화를 추구하는 체제내적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주 풍류방 문화의 정신적 지향을 요약하자면, ‘예’와 ‘악’

을 숭상하는 선비정신, 포용력, 융합적 세계관,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인간

중심 예술에 대한 애호, 탈현실적 딜레땅띠즘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저

항정신을 중심에 두는 전라도 전체의 정신적 맥락과 비교하여 더욱 세밀

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Ⅲ. 판소리에 드러난 전주정신

1. 판소리는 왜 아름다운가?

전라도의 소리는 그 자체가 이미 잔치이다. 그 가운데 특히 판소리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한 판 신명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장치들을 지니고 있

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몇 개의 장치는, 장단, 이야기, 창법, 더늠, 추임새 

18) 홍성덕,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온․다라’ 정신 발굴 및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전주대학교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14. 10. 30),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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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일 것이다.  

첫째, 판소리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음악적 특징은 장단(長短)이다. 아

마도 지구상의 전통 성악 가운데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리듬을 자랑하는 

음악이 바로 판소리일 것이다. 인류 공통의 리듬이라 할 두 박자(duple 

rhythm)와 세 박자(triple rhythm)가 판소리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서로 

넘나들면서 발휘된다.19)  

둘째, 창법의 독창성 또한 판소리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 교회의 실내 음악으로부터 발전한 맑고 풍성한 성량의 클래식 창법

과는 너무도 다른, 듣기에 따라 불편하고 거친 이 발성법이 판소리를 판

소리답게 하는 으뜸의 매력이다. 이처럼 거칠고 불편한 방식의 발성법을 

통해 얻어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켜켜이 

쌓여 온 개별 종족들 삶의 우여곡절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곱고 세련된 

발성법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절실함과 호소력을 지닌다. 

셋째,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종합적 공연예술이다. 판소리

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지니는, 한 편의 서사로서 손색이 없다. 주인

공의 신비한 탄생으로부터 시련, 극복, 재회, 해피엔딩 등의 과정을 거치

는 오래 된 ‘로망스(romance)’의 틀을 잘 유지하고 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이 익숙한 이야기 구조가 동서양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판소리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장치인 것이다. 물론 성의껏 그 이야기를 

들려 줄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뿐인가? 판소리는 그 안에 이미 숱한 다른 소리들을 쓸어 담고 있는 

소리의 보물창고 같은 존재이다. 대충 헤아려보아도, 슬픔으로 치면 이별

가와 상여소리를, 기쁨으로 치면 돈타령, 눈 뜨는 대목 등을 꼽을 수 있지

만, 이밖에도 선비들의 여유와 풍류가 느껴지는 시창이나 가곡, 생산 현

장의 투박한 민중성을 드러내는 농부가나 뱃노래 류(類), 더욱 거칠고 현

19) 백대웅, 인간과 음악(어울림, 2001),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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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 넘치는 각설이타령이나 전라도 특유의 말맛으로 막 빚어낸 욕설, 비

어 등에 이르기까지, 판소리는 온갖 소리들이 질펀한 시장의 좌판과도 같

다. 

판소리가 이처럼 소리의 보고가 된 것은 지난 시기의 명창 광대들이 

당대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의 미감을 수용하기 위하여 혼신

의 노력을 기울인 덕이다. 그들은 그런 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매우 명민

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며, 당대 대중들의 예술적 욕망을 잘 움켜 담아서 

이를 소리로 재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숱한 명창들에 

의한 창의적 각편(各片, version)으로서의 ‘더늠’이다. 더늠의 본질적 매력

도 바로 그것이다. 판소리는, 전해 준 대로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그 한없는 반복으로 지탱해가는 음악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판

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절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

해 켜켜이 덧입혀져 가는 게 소리의 참맛이고 그 나이테 하나하나가 결국 

더늠이다.20)

이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우 집단과 선비(아전) 집단의 교류

와 접합으로 만들어진 적층적 집단 의식(意識)의 발현이기도 하다. 판이 

벌어지던 당대의 시공에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소리꾼의 입을 통해 

켜켜이 덧입혀져 온 흔적이 곧 판소리이다. 그 적층의 기억을 표상하는 

용어가 곧 더늠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리 광대들은 계층과 신

분을 구별하지 않고 당대 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과 미의식을 쓸어 담

아서 기존의 틀에 ‘더 넣을’ 줄 알았던 이들이다. 그뿐인가? 이들이 더 넣

자고 들고 나온 새 각편(各片, version)들은 다수 청관중의 공평한 선택과

정을 거쳐 마침내 정전(正典, canon)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 ‘더늠’

의 정신이야말로 개방적 소통의식과 민주적 합의과정을 추구해온, 가장 

전주다운 예술적 감성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20) 곽병창, 연희, 극, 축제(도서출판 월인, 2007), 363-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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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임새와 ‘끼어들기’의 본능

판소리의 아름다움이 지닌 이 모든 비밀의 열쇠들에 결정적으로 덧붙

여야할 한 가지는 바로 ‘추임새’의 존재이다. 판소리 연행현장에서 관중들

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야기에 개입하고 말대꾸

하기도 하며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들의 슬픔

과 기쁨에 흔쾌히 끼어들어 함께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판소리관중은 판소리광대, 고수에 대하여 상대역을 수행한다. 판소리

관중은 광대, 고수가 공연 공간과 극 공간을 반복, 교체해 나가면서 연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에 조응하는 참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난스런 

말로 받거나 추임새를 하거나 박수를 보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21) 

기실 관객이라는 개념은 서구적인 무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통

연희에서의 관객은 공연 시간 동안 숨 죽여 배우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존

재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판소리광대가 관객을 향해 소리를 하게 된 

것도 근대식 극장의 도입과 함께 변한 모습이라 한다.22) 판소리광대는 주

로 고수를 바라보고 연행을 하고 그 주변을 두르고 있던 청중들은 광대의 

이야기에 추임새로써 화답해가며 판을 만들어 갔으니, 청중의 존재야말

로 판소리연행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었던 셈이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인 이웃의 기쁘고 속상한 일에 보내는 가슴으로부터

의 연대감, 그리고 몸으로 함께 감응하여 드러내는 완벽한 동질성의 표현

21)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한국공

연문화학회, 2008), 213쪽.

22) “판소리에서 고수와 광대의 위치는 ‘마주보는 방식’으로부터 ‘고수가 광대의 

왼쪽에서 광대를 보고, 광대는 청중을 향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서

구식 극장의 도입과 대등한 자격과 권리를 지닌 유료청중의 등장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유도되었다.” 최정선, 판소리의 연행예술적 연구(원광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57쪽.



‘저항’보다 ‘풍류’, ‘직설’보다 ‘풍자’_265

이 곧 추임새의 바탕이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남의 일에 끼어들기’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판소리’라는 독특한 전승 연희의 연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객/청중과 연희자 사이의 역동적 교감의 바탕

에는 몸짓(춤)보다는 이야기를, ‘감상하기’보다는 ‘끼어들기’를 즐겼던 조

상들의 심성이 깔려 있다. 그것은 곧 다른 존재들의 삶에 대한 ‘본능적 궁

금함’이다.   

풍요와 수탈의 기억이 엇갈리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감성이란 과연 무

엇일까? 자연과 어울려 즐길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다른 사람

들의 삶에도 귀 기울이고 끼어들어 함께 울고 웃기를 주저하지 않던 게 

전주 사람들이다.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라도 사람의 

심성은 대상인 타자의 슬픔과 기쁨을 나의 그것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한

에 동참하고, 그 한을 광대, 고수 등 연희자들과 함께 풀어내고 있는 한 

판의 신명풀이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된다.         

판소리를 남들보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

역의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에 대한, 남다른 본능적 정서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예사롭지 않게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라도 말로 

액상헌 것들 곁에 앉아 같이 부둥켜안고 울거나, 신명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끼어들어 함께 놀 줄 아는 자세가 곧, 전주의 판소리, 판소리의 전주

를 키워 온 밑둥이다. 그리고 그 자세는 결코 학습을 통해, 또는 제도나 

권력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지극히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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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의 거리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끼어들기'는 곧 타자에 대

한 관심, 이야기에 대한 관심, 공감의 유전자가 드러난 결과이다. 하지만, 

‘끼어들기’는 일차적으로 공연자와 청/관중의 존재가 각자 독립적인 영역

으로 나뉘어 있는 정황을 전제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끼어들기’는 

공연자인 대상을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근원적 ‘타자화’로부터 

출발하는 감성이다. 그만큼 판소리 연행자는 전문화한 고급 예능의 보유

자이고 그들이 지닌 소리기량은 청관중이 쉽게 따라하며 어울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경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즐기는 심성은 전문

적 기량을 지닌 예능인을 대우하고 그 이야기에 공감, 격려하는 정서가 

바탕이다. 

이 점을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둘러싼 농촌공동체의 대표적 

예술행위라 할 풍물굿의 정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를 향유하던 

전주의 청중들과 풍물굿을 즐기던 농촌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의미심장

한 정서적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주 청중이 대상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정서에 익숙한 반면, 주변 농촌공동체

의 구성원들은 대상과 주체가 나뉘지 않는 공동체적 예능에 더 심취해있

었다.  

풍물굿에서는 청관중과 공연자 사이에서 서로를 ‘타자화’하는 과정이

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 공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차

적으로 가락이나 뒷굿의 전수를 위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전수 주체와 

객체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다 같이 어우러져 판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한다. 뿐

만 아니라 공연과정에 있어서도 청/관중은 수동적인 감상자의 자리를 벗

어나서 굿에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변환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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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연자와 청관중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질감을 지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풍물굿은 공연에 참여하는 관중의 존재를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 조

직한다. 다시 말해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관중을, 반복되지만 다양하게 변

주되는 리듬, 다소 정형화된 진법 속에서 발산되는 우발적인 몸짓에 의해 

축적되는 신명의 굿판에서, 공연자와 한 몸을 이루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 나아가 공연자의 역할을 반주자/악사로 축

소, 전이시키는 반면, 관중을 공연의 외부가 아닌 공연 내부의 영역에서 

일군의 공연자로 조직한다. 그리하여 공연에 참여할수록 더욱 다양해지

고 깊어지는 신명을 통해 목소리와 몸짓과 즉흥 연기, 즉 관중 자신의 몸

에서 발산하고 다시 수렴되는 ‘리좀’(rhizome, 뿌리줄기)적 공연물을 생성

하는 창조자의 존재로 변화시킨다.23)

이들이 공연 과정에 보여주는 역동적인 반응은 소리판에서의 ‘끼어들

기’를 넘어서는 ‘어울리기’의 감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풍물굿이야말로 풍물이 지닌 단순한 리듬의 무한 반복과 그를 통해 야기

되는 집단적 황홀경, 그리고 마침내 공연의 일부가 되어 가는 관객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공연자와 

청/관중은 일시적으로나마 공동체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잠재적 욕망을 

재현해내고 스스로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서 전라도 감성의 핵심이라 할 

‘어울리기’의 즐거움을 매순간 만끽하는 것이다.24)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의 정신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궁금함, 

연민 그리고 개방적 소통의식과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옹호 등이다. 하

지만, 공존의식과 공동체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데 어울리기를 추구해온 

23) 이영배, 교정과 봉합, 혹은 탈주와 저항의 사회극(아카넷, 2008), 290쪽. 

24) 곽병창, ｢끼어들기와 어울리기-축제와 연희에 드러난 전라도의 감성｣, 감성

연구 4(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2),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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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보편적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전주에 많았다고 전해지는 ‘귀명창’의 탄생 과정과 그 역할

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귀명창’이란 판소리에 대한 풍

부한 지식과 감식안을 지닌 고급 청중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은 일차적

으로 웬만한 소리의 사설에 통달하고 그 세세한 의미와 맥락, 출전 등에 

해박한 존재들이다. 거기에 음악적 소양 또한 풍부해서 장단의 변화와 성

음, 창자들마다 천차만별인 ‘시김새’의 미묘한 차이도 감지할 수 있는 이

들이었다. 결국 이들 귀명창은 소리를 듣고 품평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평가적 존재’였으며25), 이들의 미의식이 판소리 광대들의 예술행위에

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일이다.26) 전문적인 경지에 이르지는 

못 했을지라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북을 잡고 반주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귀명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른바 ‘귀명창’의 뿌리는 ‘풍

류방’과 ‘권번’ 문화에서 찾을 수 있으니, 앞장에서 언급한 ‘한량고(閑良

鼓)’의 존재와 연결지어 다시 고찰할 만하다.        

이들은 누구보다 판소리를 애호하고 후원한 존재들이었고 그 예술적 아름

다움에 깊이 공감하며 공연과정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기도 한 이들이다. 하지

만 이는 대상인 창자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남의 삶에 귀 기울이며 그 희로애락

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모종의 선민의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풍물굿에서처

럼 공연자들과 흔쾌히 하나가 되는 ‘어울리기’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25) 김기형, ｢진정한 귀명창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며｣, 문화예술 313(한국문화

예술위원회, 2005. 8), 117-120쪽. 

26) ‘19세기 후반기 이후 판소리 창자들은 소수의 귀명창인 향유층의 미의식에 부

합하는 소릿조를 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성기련, ｢유성

기음반을 통해서 본 당대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 판소리연구 30(판소리

학회, 2010. 10),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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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인화와 극예술에 드러난 전주정신

1. 예(禮)와 의(義), 그리고 탈속(脫俗)의 기개(氣槪) - ‘문인

화(文人畵)’의 정신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주의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음식점, 

다방, 술집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 서예 작품들이다. 개화기 이후 

성장한 우리나라의 근대도시들 가운데 전주는 남달리 서화를 애호한 지

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이후 이 지역에서 꾸준히 펼쳐져 온 문인화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이다. 

문인화는 한 마디로 문인 즉 선비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문인화

는 남종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라

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문인화에서는 이른바 화공들의 작

품에 비해 천연스러움, 자연스러움[平淡天眞]을 더 높이 평가해왔다. 간

단히 말해서 문인화란 문인들이 즐겨 행하던 여기(餘技)로서, 자신들의 

학식이나 문기(文氣)를 조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며 기법적으로도 화공의 기법과는 다르다.27) 이밖에도 문

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그림에 시를 곁들이는 기법[畵中詩]이

나, 시상과 아취(雅趣), 기운생동(氣韻生動), ‘신사(神寫)’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그림에서는 사실적인 직업화보다 지적이고 철학적이며 ‘사의적

(寫意的)’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사유방식은 문학과 회화의 합일[詩

畵合一]에 있었다. 

남종화의 창시자라 불리는 왕유(王維, 701-761)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

27) 한정희, ｢문인화의 개념과 한국의 문인화｣, 미술사논단 4(한국미술연구소, 

1997. 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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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聲詩]이며, 시는 소리가 있는 그림[有聲畵]이라 하였다. 또 소식(蘇軾, 

1036-1101)은 시중유화, 화중유시라 하였고, (중략) 따라서 그림에 대한 

많은 전문적 기법과 형식의 숙련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격무성(無

格無性)의 순수 아마츄어적 성향과 그 속에 담겨지는 탈속적 문학성, 철

학성, 인격성으로서 일격의 경지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28)   

전주를 포함하여 전라도에서 주로 문인화를 그려온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사림’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연이은 사화(士

禍)로 인하여 실각한 이들로서, 향촌에서 칩거하며, 교육, 저술에 몰두해

왔다. 또한 대체로 도학적 성격을 지니는 호남유학의 주역들이었다. 이들

의 면면은 17세기의 이제현, 이명욱, 석계 최명룡, 진경화풍의 대가라 꼽

혔던 최북 등에 이어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이종현의 산수, 초충(草蟲), 

화훼(花卉), 이덕무의 영모 등으로 이어지고, 19세기 이일섬의 포도, 이형

록의 책거리, 이경립의 산수, 인물화 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전주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한 이

들로는 성리학과 천력, 산수, 시서화에 두루 능통했던 석정 이정직(1841-

1910, 김제), 석정의 제자로서 사군자, 난에 뛰어났으며, 심농과 효산의 스

승이었던 벽하 조주승(1854-1903, 전주), 석정과 간재 전우에게 수학한 

당대의 거유(巨儒)이자 창씨개명, 단발령을 거부한 서예의 대가 유재 송

기면(1882-1956, 김제-전주), 그의 직계로서 서예, 대나무그림의 대가인 

강암 송성용(1913-1999, 전주), 예(禮), 서(書), 악(樂), 사(史)를 두루 섭렵

하고 서예에 더욱 매진한 석전 황욱(1898-1993, 고창-전주), 효산 이광렬

(1885-1966, 전주), 유당 김희순(1886-1968), 심농 조기석(1876-1935), 유

하 유영완(1892-1953) 등이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서예에만 몰두하면서 

실험적 서법으로 일가를 달성하고 호산 서홍순(1798-?)의 스승이기도 한 

28) 송하경, 서예미학과 신서예정신(도서출판 다운샘, 2003),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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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암 이삼만(1770-1847, 전주)이 끼친 영향도 심대하다.29)  

이들의 서예와 문인화 작업에 드러난 정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인화와 서예에서는 기교보다 선비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들은 사물의 외면을 닳도록 표현하는 ‘형사(形似)’를 넘어서 

창작주체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사기(士氣)’, ‘서권기

(書卷氣)’와 내적 의미의 ‘신사(神似)’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학문과 시문, 

서화에서의 성취를 동일시하는 전통적 선비정신을 추구한다. 그리고 구

체적인 창작에 임할 때는 창작주체의 품은 뜻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

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미의 ‘의재필선’(意在筆先)의 사유를 더 강조

하였다.30) 예술적 기교가 그 안에 담긴 뜻보다 더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의식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추구한 세계는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제대로 실현되

는 ‘지치(至治)’의 경지였다. 구한말 이 지역의 많은 선비들이 실학적 가

치관에 경도되어 있었다 해도 그 근본적 가치지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

다.31) 따라서 개화에 대한 열망과 기독교를 비롯한 낯선 가치관의 유입, 

근대적 민중혁명과 이에 대한 가혹한 탄압, 일제에 의한 국토의 강점을 

겪는 동안 이들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단발령에 대한 거부, 

일제에 대한 항거의식 등은 이와 같은 가치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식민지, 해방,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의 유교적 이상주의에 대

29) 이철량, ｢호남의 글씨와 그림｣,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전주역사박물

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201-215쪽.

30) 문영란, ｢문인화의 프리즘을 통한 화예의 예술정신｣,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24(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11), 185쪽.

31) “실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성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성리학의 범주 속에서 사회개혁을 도모한 것

이었다.” 김형수, ｢영호남 사림의 교유｣, 뜻이 도달하면 붓은 못 미쳐도(전주

역사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07),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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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망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구시대의 가치관이라 폄하될 만한 

예와 의는 선비적 삶의 간결함과 시대적 불의에 대한 의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는 이들이 창작해내는 그림과 글씨에 고스란히 담

겼다. 그 결과 이들 문인화의 흐름은 오래된 정신적 규범이 급격히 희미

해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와 의, 염치 등의 인류 보편적 가

치를 옹호하고 세속적 욕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품격 높은 전주의 얼

굴이 되어 곳곳에 의연하게 남아있다. 가히 아마추어리즘과 아카데미즘

의 올곧은 결합이라 부를 만하다. 전주의 대중음식점에 서화가 많이 걸려

있던 시절의 풍경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예술작업이 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아직 자유롭던 시기의 자취인 셈이다.        

2. ‘고발’과 ‘풍자’ 사이 – 창극과 연극의 정신

창극과 신극 등 연극 분야에서의 전주예술은 위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그 역사가 짧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현재에 이르러 전주 

예술의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창작과 향유 행위 또한 매우 

활발하므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5,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연극을 주도

해온 것은 창극, 신파극 등이었다. 이 창극의 중심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주로 ‘--협률사’, ‘--창극단’라는 이름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활동

을 펼쳐왔다. 이 시기의 주된 레퍼토리는 기존 판소리를 고스란히 무대극

화하거나 야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극 등이었다. 이 시기에 이 지역 출

신의 명창, 창극인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전국을 무

대로 순회공연을 하는 등 창극계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전북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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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활동해온 이들로 고창 출신의 김소희(화랑창극단-여성국악동

호회-국립국극단), 남원출신의 강도근(동일창극단), 정읍 출신의 김원술

(여성국악단-신라국악단-대한국극단), 최난수, 김연수, 이성근 등이 있

다. 특히 전주 출신의 홍정택과 김유앵은 ‘우리국악단’에서 활동하면서 주

로 전라도 일대를 순회 공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의 주된 레퍼토

리는 장화홍련전 등의 설화물, 장희빈, 사도세자 등의 이조사극, 전통판소

리를 바탕으로 한 이조창극 등이었다.32)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설립된 이후 전주지역

의 창극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 레퍼

토리는 대체로 이전 시기 민간창극단들의 공연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 대체로 대표적인 전승판소리들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에도 새로운 해석으로 그 주제상의 현대적 개변을 시도하는 일은 드

물었다. 대신 극장상황과 연출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시

도함으로써 이전 시기 창극과의 차별성을 꾀하여 왔다. 90년대 이후 전주

를 중심으로 하여 거의 독점적인 창극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립창극

단은 전통적인 창극 외에도, 견훤, 논개, 전봉준, 권삼득, 항일 의병운동 

등 몇몇 역사적 위인들과 사건을 소재로 한 기념공연류 창극들을 발표해

왔다. 이들 창작 창극에 드러난 전주의 정신은, 후백제 또는 조선왕조의 

수부이자 발상지였다는 자긍심, 나라를 지킨 의향으로서의 기개, 소리광

대가 되기 위해 신분을 뛰어넘는 선택을 감행해낸 예술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불특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삼아 괄목할 인기를 끌고 있

는 전주마당창극은 전통적인 판소리와 창극의 어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마당판에 모인 동시대 청관중과의 역동적 소통을 추구한다. 이 공연은 한

32) 이원희 외 공저, 전북연극사(문예연구사, 2008), 37-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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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서양식 무대공연물의 엄숙주의에 사로잡혀있던 창극들과 달리 오래

된 ‘판’의 정신을 되살리는 개방적인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당대 현

실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여 연극적 에피소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실 풍자의 묘미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전주다운 공연예술의 길을 모색

하고 있다.33) 

전주의 신극 운동 세력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겪으면

서 여러 군소극단들의 명멸로 간신히 그 맥을 이어왔다. 1960년대 초에 

목포 출신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박동화가 전주에 내려오면서 창립한 

극단 <창작극회>는 그 이후 전주의 연극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

게 된다. 물론 초창기 이후 지금까지 명멸을 거듭해온 극단의 수는 의외

로 많다. 창작극회처럼 50여 년이 넘도록 꾸준히 공연을 해 온 극단도 있

고 불과 1회의 공연만으로 사라져버린 군소 극단들도 많았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 활동은 대부분 순수 창작희곡을 바탕으

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여타의 극단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전국적

으로도 이처럼 긴 세월 동안 극단 자체의 고유한 연극적 지향점과 정체성

을 지닌 채 성장해온 경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른바 신극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전주연극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동화와 <창

작극회>의 작업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박동화 이후 고집스럽게 자체 창작희곡을 비롯한 국내 창작극만을 공

연해온 <창작극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이는 숱하게 명멸해 간 성인극단들이 대부분 <창작극회> 활동의 영향을 

받거나 그 반작용으로 나타났었다는 점과 이 지역 대학 연극반의 태동 또

한 거의 <창작극회> 초기의 전통과 대부분 섞여 있기에 그렇다. 무엇보

다도 자체 창작희곡을 통해서 뚜렷한 연극적 지향점을 일관되게 드러내

33) 곽병창, ｢창극의 대중적 공연콘텐츠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전주마당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8(판소리학회, 2014. 10), 153-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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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점에서 <창작극회>의 작업은 전주 연극 정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 틀림이 없다.  

<창작극회>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동화의 연극관에 대한 분

석과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몇 편의 희곡들과 그

와 같이 활동했던 연극인들의 말을 통해 짐작해 보면 그가 취했던 소재와 

연극적 기법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박동화는 다양한 드라마투르기를 사용하여, (물질만능주의에 휩싸인)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통에의 집념, 화해와 용서, 숭고한 정신주의

를 통하여 열린 세계를 지향하였다.34) 

그의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빚는 가치기준의 변화 

등에 대한 꾸준한 경고와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거의 전편에 걸

쳐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갈등은 대체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 변화하는 가치

관 속에서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역설함으로써 교훈적

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등잔불｣(1978)과 ｢사는 연습｣

(1977)의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 이와는 약간 경향을 달리하는 것으

로 ｢산천초목｣(1976)과 ｢여운｣(1963)을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역사

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극한적인 시대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의 역사에 대한 관심

의 폭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산천초목｣은 한일합방을 전후한 때를 시점으로 삼고 구 봉건제도 하

에서 부패한 관리와 일제의 식민통치라는 양면의 질곡을 동시에 안고 있

는 농촌의 민중들을 등장시킨다. 구제도의 반상질서(班常秩序)가 남긴 개

34) 이원희, ｢박동화 희곡의 현실대응 방식｣, 국어국문학 119(국어국문학회, 

1997. 5),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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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혈연적 원한과 남녀 간의 사랑 등이 복잡하게 얽힌 주인공들 사이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축이다. 이들의 갈등은 일제에 대한 정반대의 대응(일

경 앞잡이와 의병)으로 바뀌면서 더욱 심화되다가 결국 여주인공의 죽음

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복잡한 갈등들이 뚜렷하게 한 가지 주제로 

수렴이 되지 않지만, 작자는 주로 부패한 망국적 정부와 관리들에 대한 

울분, 일제에 대한 적극적 항거의지 등을, 이런 비극적 상황이 각 개인에

게 주는 인간적 갈등을 통해 제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운(餘韻)｣(1963)은 자유당 몰락기를 배경으로 이기붕 일가의 가정

적 갈등과 파국적인 종말을 그린 작품이다.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거물 정객 부부와 시대적 양심으로 괴로

워하는 큰 아들의 반항적 성격이 주된 갈등이다. 여기에 주변 인물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제 나름의 삶(부패한 공무원, 투사형 대학생, 배우, 기자 

등)이 전체적인 흐름을 돕는다. 결국 사육에 눈이 어두웠던 부패한 정객

부부가 자살하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

고 아들이 부모의 죄과(罪過)를 대신 받으러 나선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

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의 말로에 대한 냉소, 불의에 

대한 원초적 정의감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나의 독백은 끝나지 않았다｣(1959) 또한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시대상황(6‧25)이 빚은 인간적 갈등을 그 주된 모

티프로 삼고 있다. 인민군에게 죽은 아내로 인해 격앙된 복수감이 한 무

고한 교육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오판으로 이어진다. 그 과오로 

인해 영원히 자학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인 퇴직 검사와,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주인공에게 다가가던 여주인공 사이의 애증 관계

가 주요 플롯을 형성한다. 결국 주인공이 오판의 이유에 대한 해명을 다 

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써 허망한 결말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6‧25라는 

사건은 주인공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 작품의 결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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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회복임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는다.35)

｢산천초목｣, ｢여운｣, ｢나의 독백…｣ 등은 모두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

들을 그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의 개인적인 삶과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은 곧 6,70년대 전주연극을 대변하는 위

상을 지니고 있었다. 박동화는 ‘연극의 효용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한 관

중의식 선도에 있다’는 믿음을 지닌 연극인이었다. 또한 그의 연극들은 

연극이 사회의 거울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연극이 보

여준 건전한 사회비판 정신, 인간성 상실에 대한 풍자와 고발, 권력에 대

한 저항의지와 휴머니즘 옹호 등이 곧 지금에 이르도록 가치를 잃지 않고 

있는 전주연극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이 글은 전주의 예술에 드러난 정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를 위해서 우선 전주 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

서의 ‘전주 예술’은 현재의 전주 권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서, 구한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예술가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주의 수용자들에 의해 향유되어온 예술행위로 그 범주를 한

정한다. 여기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통연희 등이 두루 포

괄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학을 제외한 장르들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35) 곽병창, ｢전북지역의 연극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망｣, 남민 창간호(지양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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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 그리고 현대적 장르구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근대 이후 전주 지

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삼아 판소리와 풍류, 문인화, 창극과 

연극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의 예술은 전라도의 보편적 예술과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어

야 한다. 

둘째, 구한말과 근대를 거치며 전주의 예술을 이끌어온 주체는 향반과 

아전, 신흥부호인 중인층과 창우 집단 등이다. 이들은 그 예술적 기량이 

뛰어나고 심미안이 높았다. 또한 이 두 집단의 교류와 결합, 공존과 이합

집산이 전주예술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바탕이다. 이들에 의해 조직된 것

이 <재인청>, <풍류방>, <권번> 등이다. 이들 예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 정신은 삶에 대한 관조와 여유, 고매한 예술적 심미안, 예악을 숭상

하는 선비정신,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인간중심 예술에 대한 애호, 탈현실

의 딜레땅띠즘과 체제 내적 공동체의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판소리는 구한말 전주예술을 이끌어온 이들 집단이 왕성한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시킨 전주예술의 핵심적 자산이다. 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주의 정신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궁금함, '끼어들기'를 통한 폭

넓은 연민과 소통 정신, 해학적 세계관 등이다. 하지만, 공존의식과 공동

체적 정서를 바탕으로 삼아서 한데 '어울리기'를 추구해온 전라도의 보

편적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넷째, 미술 분야에서 근대 이후 전주예술을 이끌어온 것은 시서화(詩書

畵)를 함께 즐기고 창작해온 문인화의 전통이다. 구한말 이들이 추구한 

세계는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지치(至治)’의 경지였지만,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선비적 삶의 간결함과 시대적 불의

에 대한 의분을 담고 세속적 욕망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일상적 가치 

규범이 되어 왔다.   

다섯째, 전주의 창극은 대부분 판소리의 주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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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역사적 자긍심을 강조하거나 지역의 위인들을 기리는 교훈적 가

치를 내세워왔다. 전주의 신극운동을 대표하는 박동화와 <창작극회>의 

연극은 건전한 사회비판 정신, 인간성 상실에 대한 풍자와 고발,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와 휴머니즘 옹호 등의 주제를 담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연

극관은 지금까지 전주 연극의 바탕이 되어왔다. 

결론적으로 전주 예술에 담긴 정신적 지향점은, 예악을 숭상하는 유교

적 도덕관념과 계층을 넘나드는 공존의식, 예술에 대한 적극적 옹호의지

와 폭넓은 소통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근대화시기

의 전주예술이 저항보다는 풍류적 가치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0년대 이후의 신극운동에서는 물질만능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부정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풍자의 정신이 두드러진다. 이런 흐름은 최근 

들어 전주 마당창극의 실험적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주의 예술은 큰 정신사적 전환을 보인다. 당대

의 폭압적이고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이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본격적

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의 활동에 그쳤지만 <백

제마당>과 <녹두골>의 마당극운동은 이후 전주지역의 공연예술에 ‘풍

자와 저항’의 기운을 짙게 남겼다. 또한 <민족미술협의회>의 왕성한 창

작활동과 <온다라미술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민중미술운동의 중심세력

들은, 이제 중견예술가들이 되어 전주 미술계의 한 기둥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이들에 의해 전주 예술의 ‘저항과 풍자’정신이 오랜 잠복기를 마감하

고 새로운 예술의 시대를 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전주의 예술은 ‘저항’의 기운을 짐짓 안으로 숨긴 채, 

현실을 외면한 척하는 풍류의 뒤안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끝내 격동기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전라도 전반의 예술에 담겨 있던 저항의 유

전자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저항과 풍류 사이의 그 팽팽한 길 위

에서 전주의 예술가들은 찬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 성취는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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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전주 예술, 풍류, 저항, 재인청, 풍류방, 권번, 판소리, 문인

화, 창극

에 이르러 당대 현실에 대한 적극적 고발과 풍자라는 필연적 유산으로 이

어졌다. 이제 전주예술에 대한 논의는 개별 장르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2010년대를 살아가는 당대 예술가들의 창조적 작업에 주목

하면서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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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ng-ryu rather than resistance, satire rather than the indicative mood 

- The spiritual value of Jeonju art

Gwak, Byeong-Chang

This article is a trial to investigate the spiritual value of Jeonju art. 

The category of Jeonju art is ranged from late 19th century to now, 

and limited to artistic works produced by Jeonju artist, and enjoyed by 

Jeonju citizens.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Jeonju art must be analysed in different angle from that of 

general art in Jeollabuk-do.

Second, The main agent who leads Jeonju art from late 19th century 

is local elites, petty officials of a provincial town, new rich middle class 

and musician group. Thay made some artist club such as 

<Jaein-cheong>, <pungryu-bang>, <Gweon-beon>.   We can certify 

the spiritual value of Jeonju art in the activity of these clubs. It can 

be summarized such as contemplation and composure about life, and 

high class artistic taste, and classical scholar’s severing mind to 

courtesy and art, realistic thought of empirical tradition, surreal 

dilettantism and inner systematic community spirit. 

Third, spiritual value of Jeonju art that can be certified in Pansori 

is instinctive curiosity about other's life, and at the same time, it's the 

results from operation of instintive gene that feels comfortable among 

others than being alon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the sen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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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s from basic feeling of distance between performance player and 

audience. 

Forth, the world pursued by <munin-hwa’(scholar’s painting)> artist 

is idealism of Neo-Confucianism. But during Japanese colonialism and 

industrialization period, that became the moral value of everyday life. 

They pursued simplicity of scholar’s life contains righteous fury 

against contemporary injustice, and far from secular desires.     

Fifth, <Chang-geuk(traditional opera)> of Jeonju success the 

thematic thought of Pansori, emphasize the pride of old city Jeonju or 

praise local heroes. Through     those works, It reveals didactic values. 

On the other hands, drama of Jeonju contains theme such as sound 

critical spirit to society, satire and accusation about the loss of 

humanity, resistant spirit to unjust power.  

Finally, the spiritual aim in Jeon-ju art, classical scholar’s severing 

mind to courtesy and art, coherence spirit beyond classes, wide pursuit 

to communication. And this spirits can be named “<pung-ryu> rather 

than resistance, satire rather than the indicative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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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언신 ∥ 이희권





정언신

이희권*1)

Ⅰ.

정언신(鄭彦信: 1527~1591)의 자(字)는 입부(立夫)이며 호는 나암(懶

菴)이고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예조좌랑을 역임하고 영의정에 추증된 

아버지 진(振)과 어머니 양천허씨(陽川許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명종 21년(1566)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선조 즉위년(1567)에 예문관 

검열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선조 16년에 경기감사․함경감사를 거쳐 

선조 20년에 병조판서, 22년에 우의정에 올랐다. 전주 출신으로 세종조의 

이사철(李思哲, 1405∼1456), 숙종조의 이상진(李尙眞,  1614∼1690)과 함

께 벼슬이 의정(議政)에 오른 단 세 사람뿐인 전주의 인물이다.

그가, 까다로운 한림권점(翰林圈點)을 통하여야만 임명될 수 있는 한

림(검열)에 임명되었고, 홍문관의 교리․수찬을 선임하는 기록인 홍문록

(弘文錄)에 선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는 문재(文才)가 탁월하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양계(兩界) 순무어사(巡撫御使)를 시작으로 

함경감사․함경도 도순찰사를 역임하고, 병조판서를 4년이나 지냈던1) 

* 전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선조실록, 21년 윤6월 29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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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면 무재(武才) 또한 출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언신은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가 장수로 있을 때 자신을 보좌할 참모

로서 택한 사람들이 이순신(李舜臣)․신립(申砬)․김시민(金時敏)․이억

기(李億祺) 등, 모두 구국(救國)에 앞장섰던 명장 중의 명장들이었다2)는 

사실에서, 정언신의 충직은 증명된다 할 수 있다.

Ⅱ. 

정언신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인해서였다. 선조 22년(1589) 10월 2일에 황해감사 한준(韓準)이 정여립

의 모반을 밀고하였다. 선조가 늦은 밤 사정전(思政殿)에 대신과 의금부 

당상을 불러 모았지만, 한준의 장계를 아무도 믿지 않았고, 선조 또한 이

를 믿지 않으며 정여립이 와서 스스로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3) 그러

나 정여립은 죽었고, 10월 27일에 정부의 문무백관들이 나열한 가운데 역

적 정여립이 복주(伏誅)되었음을 종묘에 고함으로써4), 정여립 모반사건

은 역사적 실재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이로부터 역모사건에 연루된 자들

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이 무렵 동인 공격에 광분하던 서인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서인

인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 지적한 글이다.

서인들이 갑신년(1584) 이후 동인들의 공격을 받아 조정에 용납되

2) 趙絅, 龍洲遺稿, 권21, ｢우의정 나암 정공신도비명｣, “公且長於知人 入幕之士

如李舜臣 申砬 金時敏 李億祺 皆名將中上駟也。”

3) 柳成龍, 雲巖雜錄, ｢己丑記事｣, “夜半 上御思政殿 召大臣及義禁府堂上 示狀

啓…人皆不信 上意亦未信 以爲汝立至。當自辨。”

4) 선조실록, 22년 10월 27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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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 5,6년인지라, 분이 쌓였던 나머지 무식하고 음험한 무리

들이 손뼉을 치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역적이 동인에서 나왔으

니 이후로 동인들이 다시는 떨치고 일어날 길이 없도록 정여립으로 함

정을 삼아야한다 하고, 공공연히 아무개는 누구의 친족이고 아무개는 

누구의 친우이며, 아무개는 반역의 무리라고 외쳐댔다. 이에 역적과 친

후(親厚)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

니라, 비록 역적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명색이 동인이면, 조

사(朝士)․유생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의구심에 쌓여 기상(氣像)이 

몹시 비참하였으므로, 차마 볼 수도 차마 들을 수도 없었다.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모가 고변된 이후로 서인들은, 제거하고 싶

은 정적(政敵)들을 정여립을 함정으로 삼아 일망타진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언신에 대한 공격도 예정된 것이었다. 선조 22년 10월 28일에는 호남 

유생 양천회(梁千會)가, 정언신이 정여립의 친족으로 위관(委官)이 되어 

한결같이 사건의 엄폐만을 일삼았다고 상소하였고6), 그 해 12월에는 전

라유생 정암수(丁岩壽)가, 정언신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다만 화(禍)가 

사당(私黨)에 미칠 것만을 염려하였다고 상소하였으며7), 선조 23년 5월

에는 전주유생 양형(梁泂)․양천경(梁千頃)이 소를 올려, 정언신이 위관

이 되어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 역모(逆謀)를 발고(發告)한 사람을 목베

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발설하였다8)고 고발하였다. 드디어 정언신은 양사

5) 安邦俊, 混定編錄 권5. “西人 自甲申以後 爲東人所攻 不容於朝者 凡五六年矣 

積憤之餘 無識鬼蜮之輩 相與抵掌大喜 以爲逆賊出於東人 自後東人無復有振起

之路 以汝立爲陷穽 公然倡言曰某乃某族某是逆類 某乃某友某是逆黨 於是不惟

與逆賊親厚者 自以爲必死 雖不知逆賊面目者 名爲東人 則勿論朝士儒生 擧皆有

疑懼之心 氣像之愁慘 不忍見不忍聞。”

6) 선조실록, 22년 10월 28일(임인)

7) 선조실록, 22년 12월 14일(정해)

8) 선조실록, 23년 5월 19일(기미) 및 己丑獄案, 경인년 5월 16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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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兩司)의 공격을 받고 우의정에서 파직되고, 결국은 선조 24년(1591) 10

월에 유배지인 갑산에서 생을 마쳤다.

그러나 정언신을 고발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 양천회는 위 상소문도 

정철의 사주를 받아 올렸거니와9), 그는 정철의 뜻을 받들어 최영경(崔永

慶, 1529∼1590)이 길삼봉(吉三峰)이라는 사실무근한 말을 지어내어 최영

경의 무고(誣告)한 죄를 자복하였던10) 정철의 무리였고, ㉡ 정암수가 올

린 앞의 소는, 사실은 정철이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정철의 문객 심희수

(沈喜壽, 1548∼1622)에 의해 밝혀졌으며11), ㉢ 양형도 양천경과 함께 정

철에 의해 사주받던 정철의 무리였다12). 결국 정언신에 대한 이들의 집요

한 공격은 모두 정철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기축옥안(己丑獄案) 5월 기사에, ‘전라감사가 조정의 분부에 따라 역

적 정여립과 친절한 사람을 찾아내어 보고하라고 각 군현에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13), 바로 이 달에 정언신을 결정적으로 곤경에 빠뜨린 양

형․양천경 등의 상소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정철이 역옥(逆獄)을 관

장하는 위관(委官)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14)

이처럼 정언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정철이었다. 때문에 남하

정(南夏正, 1678∼1751)은 기축옥사(己丑獄死)를 무옥(誣獄), 즉 ｢무고(誣

告)로 일으킨 옥사｣로 단정하고 이때 정언신이 정철의 모해(謀害)를 입었

다고 말하고 있으며15), 서인 장유(張維, 1587∼1638)가 지은 이항복(李恒

福, 1556∼1618)의 행장에서조차, 정철을 사화(士禍)를 일으킨 원흉이라

고 표현함으로써, 기축옥사를 사화, 즉 ｢정쟁(政爭)으로 인하여 사류(士

9) 선조실록, 22년 10월 28일(임인)

10) 선조실록, 24년 8월 13일(을사)

11) 선조실록, 22년 12월 14일(정해)

12) 己丑獄案, 경인년 5월 16일 기사 참조.

13) “五月 全羅監司 因朝廷分付 與賊相切人搜聞狀啓事 知委各官。”

14) 己丑獄案, 경인년 2월, ｢鄭澈還爲委官｣

15) 南夏正, 桐巢漫錄권1, 부록. “己丑誣獄 故相鄭公彦信 爲(鄭)澈所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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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들이 입은 화란(禍難)｣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6)

정철이 정언신을 해(害)하려한 데에는 약간의 사감(私感)도 작용하였

던 것 같다. 동래정씨 가장본(家藏本) 조후록(詔後錄) 6 ｢가장기사(家

藏記事)｣에, ‘니탕개(尼蕩介)의 난 때 정언신이 도순찰사(都巡察使)였는

데, 정철이 함경감사로 있으면서 주색(酒色)에 빠져 국사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므로, 정언신이 그의 방탕함을 꾸짖었는데, 정언신을 음험한 수단

으로 해하려는 정철의 독기가 이때에 싹텄다’고 기록하고 있다.17) 그런데 

정철이 호주가(好酒家)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고, 정철이 선조 16

년 1월 말경부터 3월 말까지 함경감사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18), 또 정

언신이 선조 16년 2월 말 이후 함경도도순찰사로 재임하였던 것도 분명

하니19), 그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언신은,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의 악의적인 무고(誣告)에 희

생된 인물일 뿐, 그에게 덧씌워졌던 어떤 죄목도 실제의 그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가) 정언신은 정여립과 절친한 친족이 아니었다. 정언신 자신이 밝혔

듯이 정언신은, ㉠ 지향하는 바가 정여립과 서로 다르고, ㉡ 정여립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위여서 상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으며, ㉢각각 서

울과 전주에 살고 있어서 서로 거리가 너무 멀었으며, ㉣ 서로 내왕할 만

한 정분이 없었다.20) 적어도 정언신과 정여립 사이에 내왕하는 일이 없었

16) 李恒福, 白沙集, 부록 권3. “辛卯 會士禍起 鄭相公澈爲禍首。”

17) “癸未年 北朝尼蕩介之亂 祖父爲都巡察使時 澈爲咸鏡監司 沈於酒色 不念國事 

祖父責其慢不小貸 含沙之毒 始萌於此。”

18) 선조실록, 16년 1월 22일, 동 3월 29일 기사 참조.

19) 선조실록, 16년 2월 15일(무술)

20) 용주유고, 권 21, ｢정언신신도비명｣. “始 公辭委官也 疏言 臣與逆賊趣舍異路 

年輩不敵 京鄕相懸 其無過從之雅 國人所共知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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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언신의 아들 율(慄)이, 정언신과 정여립 사

이에 친교가 없었음을 밝히는 이른바 자명소(自明疏)를 아버지 정언신을 

대신하여 지어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정여립의 집에 소장했던 문서에서 ｢종로 신(宗老 信)｣이 보낸 

서찰이 발견되었던 것이고, ｢종로 신｣이 바로 정언신임을 안 정부는, 정

언신이 정여립과 내밀이 교통하고 있으면서 친교가 없다고 임금을 기망

한 죄로 정언신을 엄히 다스렸던 것이다. 그러나 ｢종로(宗老)｣가 문중(門

中)의 노장(老長)이란 표현임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 편지는 문중의 노소

간에 주고받은 일상의 서신임을 알 수 있다. 이 서신에 대하여, 동래정씨 

가장본(家藏本) 조후록(詔後錄) 4, ｢언행록(言行錄)｣에서는 정언신이 

보낸 안신(安訊), 즉 안부편지였다고 밝히고 있고21), 조경(趙絅, 1586∼

1669)이 지은 ｢정언신신도비명｣에도 예신(例訊), 즉 세상에 흔히 있는 예

사로운 편지였다고 밝히고 있다.22)

그런데도 정언신은 임금을 기망(欺罔)했다는 죄목으로 갑산(甲山)에 

위리안치하게 되었고, 율(慄)은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쓴 자명소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를 중죄에 빠뜨렸다는 원통함과 자괴감을 견디다 못

해 식음을 전폐하고 죽고 말았다. 율과 교분이 있던 이항복이, 당시 문사

랑청(問事郞廳)으로서 추국(推鞫)에 참여하였으므로 율의 원통함을 알았

던 까닭에, 만시(挽詩)를 지어 율의 관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23) 다음은 그 일부이다.

입이 있으나 어찌 말할 수 있으리오. (有口豈復言)

눈물이 흘러도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데. (有淚不敢哭)

21) “時搜檢逆家文書 適有公一張安訊。”

22) 용주유고, 권 21, ｢정언신신도비명｣. “其後搜出逆家文書 中有公一赫蹏例訊。”

23) 백사집, 권 1, ｢鄭慄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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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어루만지며 남이 엿볼까 두려워하고, (撫枕畏人窺)

소리 삼키며 남몰래 비통해하네. (呑聲潛飮泣)

뉘라서 예리한 가위를 가져다가, (誰持快剪刀)

내 아픈 속마음을 깨끗이 도려내줄 것인가. (痛割吾心曲)

위에서 이항복은, 역모와 아무런 관계없이 중죄에 빠진 정언신과, 이를 

통탄하다가 죽은 정율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인 이귀(李

貴, 1557∼1633) 역시 언신의 아들 협(協)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서, 평소 

협의 집과 정여립이 비록 동족(同族)이란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서로 친

밀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힘을 다해 여러 방법으로 구원하였

으나 기망죄(欺罔罪)로 몰려서 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24) 정

언신과 정여립이 절친하지 않았던 것은, 서인들조차 이처럼 앞 다투어 증

언할 정도로 분명하였던 것이다.

(나) 정언신이 발고자를 목베야한다고 말했던 것도, 사실은 역모를 엄

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선조 23년 4월에 양형이, 정언신이 위관으로 있

을 때 역모를 고변한 자들을 처단하려 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선조가 추

국에 참여하였던 대신들에게서 이를 확인하였다. 이 때 대사헌 홍성민(洪

聖民) 등은, 황해감사 한준의 고변서에, 박충간의 말 가운데, 역적이 장차 

금강을 건너 한강에 이르러 봉수(烽燧)와 역로를 저지한 뒤에 대궐을 침

범할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정언신이 보고 말하기

를, ‘이는 매우 해괴하다. 이 같은 중대한 일이면 마땅히 누가 들은 것이

고, 누가 공술(供述)한 것이라고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야 하는데, 막연히 

박충간의 말이라는 것으로 고변하였으니 이는 사실 무근한 말이다. 만일 

24) 李貴, 墨齋日記1, “時逆禍政及鄭彦信一家 公與鄭協 爲少年故舊 且於平日 洞

知其家與賊 雖有同宗之分 而實不相好 故公盡力營救 …… 以欺罔論罪 故公雖

終 始周旋 而力不及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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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그 소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같은 

말을 하는 자 10여 인만 목을 벤다면 뜬소문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

다.25)’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홍성민은 ‘정언신의 말이 까닭 

없이 한 말은 아니다(鄭彦信之說 非出於無端).’라고26) 부언(附言)함으로

써, 대신들 모두가 믿지 못하던 허술한 고변서를 목격한 위관(委官)의 발

언임을 고려하면, 결코 누가 허물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증

언하였던 것이다.

(다) 정언신에 대한 서인들의 공격은 예정된 것이었다.

일찍이 이준경(李浚慶, 1499∼1572)이, 정언신을 나라의 큰 인물로써 

허여하였고, 평소에 나를 대신할 사람은 오직 정언신뿐이라고27)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정언신은 이준경의 애호를 받으며 이준경을 따르던 인물

이었다. 그런데 이준경이 죽으면서 선조에게 올린 글(遺箚)에서, ‘요즘 사

람들이 너무 이상적인 담론을 좋아하여, 붕당을 맺고 있는데, 끝내는 틀

림없이 뽑기 어려운 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28), 이는 당시

에 도학과 재략(才略)으로 산림(山林)의 영수(領袖)가 되었던 이이를 지

목한 것이었다. 이에 이이가 소를 올려 말하길, ‘조정이 청명한데 어찌 붕

당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한 것인데, 이준경이 죽으면

서 한 말이 악합니다.’ 하였다29). 이후 이이․조헌․정철 등 서인들이 이

25) 기축옥안, 경인년 5월 16일. “洪聖民等曰 …… 彥信見曰此甚駭怪 如此重事則 

當以某人所聞某人所供 具由馳啓 而此則不言某人所聞某人所供 泛然以朴忠侃

之言 至於上聞 此實無根之言 若不治之則 將不勝其紛擾 斬如此出言者十餘人則 

浮言自止云云。”

26) 기축옥안, 경인 5월 16일조 참조.

27) 용주유고, 권21, ｢정언신신도비명｣, “李相國浚慶有人倫鑑 以國器許公 常曰 代

我者唯鄭某。”

28) 李建昌, 黨議通略, “宣祖初 領相李浚慶卒 遺箚曰今人古談大言 結爲朋比終必

爲國家難拔之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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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어 정언신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21년에 조헌(趙憲, 1544∼1592)은 상소문에서, 정언신을 나라를 

저버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혹평하고 있으며30),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정

철(鄭澈)이 양천회를 사주하여, 정언신이 위관으로서 옥사(獄事)를 주관

하면서 사건의 엄폐만을 일삼았다고 상소케하여 정언신을 파직케 한 뒤 

자신이 우의정이 되어 위관으로서 동인들을 죄에 얽는 데 주력하였던 사

실들에서 엿볼 수 있게 한다.

Ⅲ.

정언신은 붕당정치의 와중에서 죄 없이 희생되었을 뿐, 그는 나라만을 

위하여 힘쓰던 충성스런 인물이었다. 선조 16년(1583)에 니탕개(尼蕩介)

의 난이 북변에서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경기감사 정언신을 관품을 뛰어

넘어 의정부 우참찬 겸 함경도순찰사로 임명하여31) 북도로 보내면서, 선

조는 정언신에게 운검(雲劍)을 주어 보냈다32). 도순찰사(都巡察使)는 지

방에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임금으로부터 군무(軍務)상의 명을 받고 파견

되는 임시 관직이며, 정2품 이상의 관원만이 될 수 있었다.

생각건대 정2품 이상의 재상 중에서, 왕명을 받들고 나아가 니탕개의 

난을 평정할 만한 능력 있는 인물이 정언신 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던 까닭

에, 종2품인 경기도감사 정언신을 정2품 관직인 의정부 우참찬으로 승진

29) 위 책, “(李)珥疏卞曰 朝廷淸明 安有朋黨 人之將死其言善 浚慶之死其言惡。”

30) 선조실록, 21년 1월 5일(기축)

31) 선조수정실록, 선조 16년 2월 1일(갑신)

32) 조후록, ｢言行錄｣, “公時爲京畿監司 超拜議政府右參贊兼咸鏡道都巡察使 承明

出征 …… 宣廟亦以雲劍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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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정언신, 정여립 모반사건, 정철

시켜서 함경도도순찰사로 임명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선조가 이 일

을 능히 수행할 인물은 정언신뿐이라고 그의 능력을 확신하였다는 말이

다. 더구나 선조가 정언신에게 운검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선조가 그 많

은 관인(官人) 중에서 누구보다도 정언신을 신뢰하였다는 증거였다. 운검

이란 원래 별운검(別雲劍)이 차는 칼이며, 별운검이란 큰 잔치나 회합 때 

임금의 좌우에서 운검을 차고 호위하던 사람으로서, 의정부 우참찬․6조

판서 등을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무장(武將)이나 임금이 가장 신

임하는 사람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정언신의 우국충정은 다음의 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가 함경도

도순찰사직을 수행하고 돌아오자, 선조가 정언신에게 “북도를 수비한 것

은 오직 그대의 공이다.33)” 하였다. 이 때 정언신은 “저 북방이 비록 걱정

스럽다고는 하지만, 우리 조정을 돌아보건대 그 걱정이 더 큽니다. 사방

이 사지(四支)라면 조정은 복심(腹心)인데, 지금 조정이 불화(不和)하니 

이는 복심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사지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정의 일을 걱정하였다.34)

그렇기에 조경(趙絅)은 그가 지은 정언신신도비명에서, 정언신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임금만을 받들고 자신은 돌보지 아니 하였으며, 나라만을 

위하고 가정은 생각지 아니 하였고, 공적인 일에만 힘쓰고 사적인 일은 

잊고 살았다고35), 그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33) 선조실록, 18년 4월 16일
34) 위와 같음.

35) 위 ｢정언신신도비명｣, “公感激殊遇。一心奉上。主090_378c耳忘身。國耳忘家。

公耳忘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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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 Eon-Shin

Lee, hee-gwon

Jeong Eon-Shin is from the Jeonju who became a second 

vice-premier. In 1566(MyeongJong 21) He passed the specail literary 

examination and started the government position as the GeomYeol of 

an official drafted literary arts In 1567(SeonJo 1). He had became the 

Gyonggi Provincial governor, Hamgyeong Provincial governor and the 

Minister of War from Seonjo 16 to Seonjo 20. In 1589 He finally 

became a second vice-premier.

Because of the rebellion of Jeong Yeo-rip, Jeong Eon-Shin had a 

political difficulty. October 2, 1589(Seonjo 22) Han-Jun(Hwanghae 

Provincial governor) infomed on the rebellion of Jeong Yeo-rip. Due to 

the death of Jeong Yeo-rip, The rebellion of Jeong Yeo-rip was came 

to a conclusion as the true event. Since then the accusation and th 

punishment about person who is related to the rebellion had started.

After informing of the revellion The Westerners(Seoin) tried to 

remove their enemies capitalizing on the incident. The attack on Jeong 

Eon-Shin  was expected. Yang cheon-Hoe(The confucian scholar of 

the Honam province) appealed to the king that Jeong Eon-Shin is a 

relative of Jeong Yeo-rip and always try to conceal the case as an 

Wigwan(Head officer of Trial). Also Jeong Am-Su reported that Jeong 

Eon-Shin is not worried about the Joseon dynasty and takes ca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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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dvantages on the shrine. Yang Hyeong and Yang cheon-Gyeong(The 

confucian scholar of Jeonju) accused Jeong Eon-Shin of saying that he 

wants to kill a man who reported the revellion when he handled the 

Oxa(The death in prison).

But Yang cheon-Hoe addressed it to the king by being persuaded by 

Jeong Cheol. Also it was finded by Sim Hee-Su who was a guest of 

Jeong Cheol that the report by Jeong Am-su was actually written by 

Jeong Cheol. Besides, Yang Hyeong and Yang cheon-Gyeong were 

party of Jeong Cheol. Eventaually, Jeong Cheol took the lead in every 

attacks on Jeong Eon-Shin.         

Jeong Eon-Shin was just a victim of the faction politics but he was 

a person who gave his fealty to the nation.

Key Word : Jeong Eon Shin, rebellion of Jeong Yeo-rip, Jeong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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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학 연구사업 휘보
(2015)

□ 전주학 총서 발간

1. 전북지역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2015. 9
2. 꽃심을 지닌 땅, 전주 - Ⅱ. 문화유산편, 2015. 12
3. 광복70주년 전북의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특별전 도록 - 역사를 잊

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15. 12

□ 전주학 학술대회

제17회 전주학 학술대회

○주    제 : 전주의 정체성과 전주정신

○일    시 : 2015년 7월 16일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발제 및 토론

   - 주제발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전주정신(조법종_우석대학교)

전주 풍류문화와 전주정신(이동희_전주역사박물관)

사람이 하늘이다(김기현_전북대학교)

문학작품으로 바라본 전주정신(김승종_전주대학교)

완판본 옛 책으로 본 전주정신(이태영_전북대학교)

문화로 본 전주정신(함한희_전북대학교)

전주품격론(송화섭_전주대학교)

저항보다 풍류(곽병창_우석대학교)

   - 종합토론 : 소순열(전북대학교, 좌장), 홍성덕(전주대학교), 

                최기우(최명희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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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평 : 장명수(前 전북대학교 총장)

□ 전주학 시민강좌

○주    제 : 전북지역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기    간 : 2015년 9월∼10월(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대    상 :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대학(원)생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강    좌 : 1강. 한국 독립운동사의 개관과 그 의의

    (박찬승_한양대학교)

2강. 전북의 3․1운동(주명준_전주대학교)

3강.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일상

    (박경목_서대문형무소역사관)

4강. 현장답사

5강. 한말 전북의 의병항쟁(홍영기_순천대학교)

6강. 전주사범학교 학생항일운동

    (박용진_공주교육대학교)

7강. 전북의 소작쟁의(소순열_전북대학교)

8강. 전북지역 독립유공자와 자결순국

    (이동희_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연구위원회 
소순열(전북대 교수․위원장) 김기현(전북대 교수)

김병기(전북대 교수) 남해경(전북대 교수)

이태영(전북대 교수) 송화섭(전주대 교수)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이상규(전주교대 교수)

이상균(전주대 교수) 이상덕(전라일보 편집국장)

조법종(우석대 교수) 함한희(전북대 교수)

김남규(전주시의회 의원) 정태현(전주시 전통문화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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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요령

Ⅰ. 일반 원칙

1. 전주학연구는 전주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을 망라하여 역사학과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학문 분야의 논문

도 게재할 수 있다.

2.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학연구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 4부와 디스켓을 硏究所에 제출해야 한

다. 투고된 原稿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論文일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硏究論評

의 경우 100매, 그리고 書評의 경우에는 30매 이내로 하되 초과분의 

제작경비는 논문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작비 산정은 당해 편집위원

회에서 결정하여 고지한다.

4. 연구 논문인 경우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과 

주제어는 반드시 명시한다.

5. 심사 후 게재가 결정되면 수정을 마친 최종원고 1부를 디스켓과 함

께 제출하도록 한다.

Ⅱ. 편집, 각주,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투고 논문은 워드 프로세서(글 3.0이상을 권장)를 사용하여 작성

하고 백색A4용지에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고, 여백은 용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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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좌우 끝에서 3cm를 두며 1페이지 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원고는 논문의 제목,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상한다.

4.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및 필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하

여야 하며,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로 나란히 기재한

다.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

기관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국문요약은 750자 이내로 작상하고 요약문 하단에 제출논문과 관련

되는 5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와 해당 학문분류기호를 첨부하

도록 한다. 영문과 비한자문화권논문의 요약문도 이에 따른다.

6.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자의 성명 등은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몇 단계의 소제목 

아래 이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제목은 Ⅰ.,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2)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본문안의 주 번호는 해당부분의 어깨에 

글의 ‘각주’기능을 사용한다.

3) 참고문헌의 순서는 1) 한국, 2) 중국․일본, 3) 비한자권의 순서로 

하고 논문과 저서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중

국․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음의 가나다 순, 비 한자문화권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는 연도순서로한다.

4)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하며 동아시아로 된 논문은 

｢  ｣안에, 단행은  안에 기입한다. 비한자문화권의 논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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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同一著者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

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6) 同一 著者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例에 따른다. (例) 홍길동, 앞의 논문(혹은 

앞의 책), 1996, pp-

7) 漢籍本의 인용의 경우, 일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例) 康廣廣仁, ｢報易一盡｣, 戊戊六君子集(上海版), 近代史料集刊, 

X 期, pp-

8)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 (또는 편자)의 이름-書名― 一書誌사항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권수-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

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9)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과 書名을 밝힌 뒤 澤者의 이름, 飜澤

書名, 書誌사항을 밝힌다.(例)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 since 1780, 강세명 역,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10)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논문제목｣-잡지명-통권(혹

은 몇 권 몇 호) -발간년도-면수의 순으로 밝힌다.

11)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주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Ⅲ. 引用 방식

1. 모든 引用文(漢文 포함)은 논리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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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  ”)로 묶는다. 내용 註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3.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

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

체로 처리한다.

5.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게 되는 긴 인용문은, 앞뒤로 각각 한줄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쓰기로 한다.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면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주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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